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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안전과 사고의 이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매일 1,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우

리 사회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생명을 잃는 위험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없으며, 더욱

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큰 사고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고는 이제 매우 중요한 보건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안전과 사고

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익힌다.

1. 안전과 사고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안전교육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고발생의 모형을 통해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안전과
생활

안전의 개념
안전의 특성
안전교육의 원리

•안전의 개념 이해하기
•안전의 특성 이해하기
•안전교육의 원리
•�함께 해보기-다양한 안전

의 개념에 대해 의논하기
•정리하기

5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이 단원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주의, 무관심, 
불감증 등으로 
인해 각종  사
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익히도록 지도
한다.  

사고
예방

우리 나라의 사
고 현황과 특성
사고의 개념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의 모형

•�사고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사고의 개념 이해하기
•사고의 원인 알아보기
•사고발생의 모형 이해하기 
•�함께 해보기-골패를 이용

한 도미노이론 실험해보기
•정리하기 

50분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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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과 생활	

◈ 지도상의 유의점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

다. 이 장에서는 기본이 되는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익힌다. 

안전에 대한 부주의, 무관심, 불감증 등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

함으로써, 올바른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1) 안전의 개념

‘건강’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기반이 된다. 영어로 건강을 ‘health’라

고 하는데 이의 유래는 ‘안전하고 전체적’인 것을 뜻하며 이는 우리가 건강

하기 위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의 정의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밤길은 안전한가?”, “그

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가?”와 같이 안전을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안전’

▶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일반적인 의미의 ‘안전’

▶�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

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

따라서 ‘안전한 사람’이란 본인이나 타인에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동습관을 수정한 사람을 뜻하며 ‘안전한 길’

이란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위험가능성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

안된 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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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의 특성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부주의, 무관심, 불감증 등

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인류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였듯이 21세기의 새로운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방안을 개발하고, 학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안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안전교육의 체계

안전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안전교육의 목표는 안전행동의 습관이다. 이러한 목표는 안전에 관한 ‘지식

(안다)’ 습득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안전에 관한 ‘기능(할 수 있다)’ 교육과 

함께 안전을 몸소 실천하는 ‘태도(행한다)’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안전교육의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각각의 요

소는 상호작용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먼저, 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은 제1단계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지적능력을 필요

로 하는 교육이고 둘째, 안전 ‘기능’에 대한 교육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 을 습

득시키고, 체험이나 실습을 통해 경험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안전 ‘태도’란 행

동이전의 마음자세로써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적행동체계를 말하며, 넷째, 안전

교육을 통한 ‘지식·기능의 습관과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능력을 획

득하는 것을 ‘종합적 능력’이라고 한다.

[그림 1] 안전교육훈련 체계도

안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안전
 ‘행동’

종합적 능력  

안전
 ‘태도’

안전
 ‘기능’

안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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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

안전과 건강은 삶의 기반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은 그것을 상실하지 않으

면 가치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사고

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나서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습득하려 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안전행동 요령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

을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단한 실천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

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2]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안전

(2) 전파되는 안전 의식

과거 질병의 역사를 보면 특정 시대에 특

정 질병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유행한 13세기의 나

병, 14세기의 페스트, 16세기의 매독, 17~18

세기의 두창이나 발진티푸스, 19세기의 콜레

라와 결핵, 20세기의 인플루엔자, 암, 심장병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질병들이 주변으로 전염되는 특성이 있듯이 안전 또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의식을 가진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통

질서를 바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의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지

키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로 물 스미듯 번져 나간다. 그러나 안전의식을 지

키지 않는 사람이 한 두 사람씩 증가하여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되면 이 부적절한 행동은 더욱 빠르게 전파된다. 그러므로 교

안전 철학 확립
타인의 안전과 
복지에도 관심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안전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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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질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

하였듯이 21세기의 새로운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

전교육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

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질병예방 구조

질 병 장 애 치료약 건 강

사  고 재  해 안전 교육 안 전

[그림 4]  사고예방 구조

[그림 5]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평생교육

(3) 지속적인 평생교육

인간은 생후 얼마 동안은 안전에 대한 능력이 매우 약한 존재이다. 신생

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다. 시력이나 청력도 발달되

어 있지 않아 인지능력이 미약하다. 이들은 자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

명을 유지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아기에서 학령기를 지나는 동안 

인간은 고도의 사회생활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특히 의식주를 중심으로 안

전행동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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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성장 발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안전 행동에는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가정교육을, 청소년기에는 학교교육을, 성인

이 되면 직장의 안전 관리나 사회교육을 통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안전 지

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안전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다.

3) 안전교육의 원리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안전교육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회성의 원리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

•��단 1회의 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과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

•�지형, 산업, 인구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시

인성교육의 원리 실천의 원리

•인격에 관한 교육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복지에 관심

•교육을 통하여 안전태도 및 습관을 형성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올바
른 대처 기술 습득

안전교육의 원리

(1) 일회성의 원리

모든 교육에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으나 사고는 경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안전교육이란 시행착오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그러나 단 1회 교

육의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과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2)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

안전교육은 지형, 산업, 인구 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해변

가 지역에서는 수상 안전을, 복잡한 교통 구조를 지닌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을 강조하

여 실시할 수 있다.

(3) 인성 교육의 원리

안전교육은 인격에 관한 교육이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스스로를 존경하고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인성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실천의 원리

안전교육은 지식을 전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안전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안전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올바

른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5

14

제
1

장
  안

전
과

 사
고

의
 이

해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  안전교육의 중요성

태국의 푸켓 해안에서 지진해일이 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영국 소녀 틸리 스미스의 사례를 

통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틸리 스미스는 2004년 12월 26일 아침에 태국의 푸켓 해안을 걷고 있던 중 바닷물이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듯 부글거리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진해일의 징조임을   알아차렸다. 틸리 스미스는 부모와 그가 묵고 있던 호텔 관계자들에게 

급히 이를 알려 조기 경보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 해안에 있던 100여 명이 재빨리 대피하도록 한 공을 세웠다.

런던 남쪽의 작은 마을 옥쇼트에 살고 있는 틸리 스미스가 이같은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태국으로 여행 가기 

2주 전 학교에서 지진해일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마침 배운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미리 알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스미스의 대처 덕분에 이 해안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나 중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태국의 다른 

해안과 섬에서는 5,400명이 숨졌다.

함께해보기

정리하기1 안전교육의 원리를 알아보고,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자.

안전의 개념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전이란	단어의	사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1.	안전교육의	원리

2.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자.	

•

•

•

•

•

•

일회성의 원리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 인성교육의 원리 실천교육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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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고예방

◈ 지도상의 유의점 

오늘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에 의한 사망자 수

보다 많으며, 머지않아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므

로 현대 사회에서의 사고는 심각한 보건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고는 개

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아픔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의 손실

이기도 하므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단순히 눈

에 드러나는 것 그 이상이므로, 사고가 현대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됨

에 따라, 사고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익힌다. 

1) 사고 발생의 원리

(1) 우리 나라 사고의 현황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반

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함께 증가시켜서, 사고의 범위

와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대형 사고는 무수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사고는 이제 가장 우선적인 보

건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망원인의 주요특징은 60대 이상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질병에 의한 사망이 주를 이루다가, 40~50대는 

암, 간질환 그리고 자살, 10~30대는 자살, 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

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듯, 생애주기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비의도적 손상과 자살과 같은 의도

적 손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하 연령군에서 비의

도적 손상과 자살 및 타살이 전체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손실의 30% 가량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사고는 전혀 예측 불가

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며, 물리적 환경을 재정비하거나 적절한 

교육으로 인한 행동 수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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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태도·행동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

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2) 우리 나라 사고의 특징

사고는 전 생애를 통하여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는 연령별 총 사망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을 살펴보면 15~24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에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71.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연령층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8.6%인 것에 비하여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배 이상 높은 연령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

를 담당할 청소년 연령층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동반하는 상해를 입

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서,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

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며, 이러한 사고는 안전교육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10.0

20.0

40.0

30.0

50.0

60.0

70.0

80.0

13.2 11.8

47.3

71.4

48

19.3

6.1

출처 : 2009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연보(2010)  

◀청소년 연령층

[그림 6] 우리 나라 연령별 총 사망 중 사고사망 비율

2) 사고의 개념

‘사고’란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상해’를 뜻한다. 이러한 ‘사고’의 개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공중위생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알아 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 사건’

총 0~4세 5~16세 15~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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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중위생부(National Health Survey)	

‘적어도 하루 정도는 일상 활동이 제한되는 손상’

사고의 개념

벨크호프(Berchhoff)

‘개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도를 펴려고 행동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의지에 반대하여 갑자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려고 

일어나는 사건’

3) 사고의 원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길을 걷다가 또는 차를 타고 내리면서 혹은 집 안에

서 무수히 작은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를 큰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실수로 간과해 버린다.

이에 대하여 50,000건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하인리히(Heinrich HW)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사고가 중·경상해를 합친 

사고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것이다. 

이를 ‘사고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설명하면 적어도 300번 이상 아슬아슬

한 불안전 행동을 반복하던 사람이 경상해나 중상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

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맥켄지(Mackenzie) 등의 연구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저하된 삶의 질은 사고발생 후 7년 정도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일 어떤 순간에 사고와 접했지만 다행히 상해

를 입지 않았다면, 운이 좋았다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잠재적 원인을 규명

하여 같은 특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의 원인을 알아볼 때,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

적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크게 구분하여 인적 요

인(연령, 성별, 태도 및 심리적 상태, 행동특성), 물적 요인(기계의 결함, 설

비부족), 환경적 요인(날씨, 도로 환경, 작업장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10%가 불안전한 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의 인적 요인인 불안

전한 행동을 수정하면 88%의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

중상해 1

경상해 29

미상해 300

[그림 7] 

사고의 피라미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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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고	발생의	원인

사고의 원인

(1)	인적	요인

① 연령

사고에 있어서 위험한 연령은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는 5세 이하의 연

령군과 75세 이상의 연령군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연령군의 인구 증가율은 최근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5~24세의 연령층은 사고로 인한 사고사망률이 높은 연령층으로, 

이들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모험을 즐기며 안전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

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연령층에서는 약물과 음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특히 젊은층에게 습관화시켜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고나 사망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령층에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② 성별특성

일반적으로 남성의 사고비율은 전체사고의 2/3 이상이며, 15~24세에서는 5건의 사고 

중 4건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③ 태도 및 심리적인 상태

개인의 태도는 사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운전이나 다른 일을 수행할 때, 긍정적 태도성향을 가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법이다.

④ 행동특성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된다.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습관이 형성될 때

는 그 일에 대해서 다소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올바른 습관은 안전한 상태를 만들

고, 올바르지 못한 습관은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습관이 형성

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작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고

정된 올바르지 못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쉽다. 그러므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이전

에 모든 학생들에게 바른 운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

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 요인 88%

물리적 요인 
10%

환경적 요인 2%

인적 요인 88%

물리적 요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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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관련된 행동특성으로는 흡연, 음주, 약물남용, 안전띠 착용 등을 들 수 있는데, 

흡연은 화재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물적 요인

사고에 있어 물적 요인이 단독요인으로 작용하여 사고를 내는 예는 거의 드물지만, 우

리는 사고가 난 뒤에 흔히 어떤 물적 요인의 부족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한다. 예를 들면, 비행기 엔진 고장에 의한 사고라든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의 경우 물적 요인의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공학적 발전과 지속적인 자체검사수행에 의해서 기계를 안전하게 생산·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 운동으로 리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매우 많은데, 자동차에 있어서는 도로 사정이나 비 혹은 눈이 오는 날씨 

등이 사고와 관련된 환경요인이다.

작업장이라면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초고속의 장비 등이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인적 요인, 물적 요인과 더불어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촉매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수의 사고가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안전한 환경에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에 대

한 올바른 교육과 관심, 안전한 기계와 장비의 사용, 그리고 환경관리는 사고를 감소시

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4)사고 발생의 모형  

(1) 연쇄모형

사고의 원인을 연쇄모형으로 설명할 때 ‘도미노 이론’을 적용한다. 즉, ① 

사고를 낸 사람의 사회 환경과 내력, ② 개인의 심신 결함, ③ 불안전한 상

태 및 불안전한 행동, ④ 사고, ⑤ 인명 및 재산 손실이라는 5가지 골패를 

일렬로 세워놓고 어느 한 골패가 쓰러지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9] 사고 발생의 연쇄모형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인명 및 재산 손실

사고개인의 결함사회 환경과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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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연쇄성은 왼쪽에서부터 세워진 골패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릴 때 도

미노 현상과 같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사고 골패 이전에 사회 

환경과 내력 골패, 개인의 심신 결함 골패,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골패 중

에서 어느 하나의 골패라도 제거한다면 사고까지 연결되지 않아 사전에 사

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0] 사고의 연쇄모형에 따른 사고예방

사고발생의 도미노이론(5가지 도미노 골패)

① 사회 환경과 내력

사회적 환경과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

정 형편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 중 기질적으로 신경질적이며 

공격적 성격의 소유자가 사고나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시일 내에 

고칠 수 없는 특성이며 사회 제도적 보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② 개인의 심신결함

성장 과정에서 마음과 신체의 결함은 사고를 쉽게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지능저하, 우

울증 등이 정서적 결함에 해당되고, 건강상태 악화 또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

인이 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신체적 결함에 해당된다.

③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불안전한 상태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뜻하며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 수칙을 무

시한 위험한 행동을 말한다. 즉 혼잡하며 어두운 길은 불안전한 상태이고, 과속이나 난

폭한 운전은 불안전한 행동을 뜻한다.

④ 사고

환경과 내력, 개인의 심신결함,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

고를 뜻한다.

⑤ 인명과 재산 손실

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연쇄성은 왼쪽에서부

터 세워진 골패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릴 때 연쇄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인명 및 재산 손실

사고

개인의 결함

사회 환경과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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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요인 모형(해돈 매트릭스)

해돈(Haddon)은 최초로 사고에 대한 단계-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

고는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감염병처럼 여기에

는 ‘숙주’(사고를 당하는 사람)가 있고 ‘매개체’(자동차, 세균)와 물리적, 사회

경제적 환경(복잡한 생활환경)이 있다. 그리고 사고는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질병과는 달리 사고발생 가

능성(사고 전 단계)은 실제 사고발생(사고 단계)과는 구분될 수 있으며 또 구

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상으로 인한 궁극적인 사망은 사고발생 후의 

결과(사고 후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해돈 모형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요소와 함께 사고를 단계별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특정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해돈은 이 단계별 모형에서 인적, 물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발생

의 3단계와 요인의 3요소를 조합하여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교통안전을 예

로 들면 <표 1>과 같다. 즉 사고 전 단계에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

고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 단계에서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신차 

안전도 평가, 중앙분리대 보호 난간의 강화 등이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의 개선 사업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고 후 

단계의 대책이다.

사고 전 단계(사고발생 가능성)에서는 사고예방 요인을 찾아 수정해야 

한다. 즉 도로의 미끄러움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사고 단계(사고발생)에서의 헬멧은 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사고 

발생 시 손상은 줄일 수 있다. 사고 후 단계(사고발생 후의 결과)에서는 사

고 후 외상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1> 교통안전을 위한 해돈 매트릭스

사고 단계 교통요소  사고 전 (사고 예방) 사고 시 (피해 감소) 사고 후 (재활)

사람
학교 안전 교육
안전 캠페인
음주 단속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면허 정지
취소자 교육

자동차
졸음 경고

차로 이탈 경고
신차

안전도 평가

도로
안전표지

도로 안전 진단
중앙분리대
보호 난간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그림 11] 사고의 이행단계

사고 전 단계

사고 단계

사고 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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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우리	나라	사고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2.	청소년	연령층에서	사고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우리 나라 사고의 특성

함께해보기 2
1.	연쇄모형으로	설명하는	‘도미노	이론’을	실험해보자.(골패	5가지	준비)

2.	실험을	통해	느낀	점을	토론	해보자.

사고발생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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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1

1. 사고의 피라미드 모형을 보고, 괄호안의 내용을 생각해보자.

2. 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사고예방 수칙 10가지’를 만들어 보자.

•

•

•

•

•

•

•

•

•

•

•

•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실천방안을 만들어보자

(                 )

(                 )

(                 )

[그림 7] 

사고의 피라미드 모형

300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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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사고는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① ○		  ② ×        

문제 2  �사고의 연쇄모형으로 설명하는 사고발생의 도미노 

이론에 따라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시오.

	 �   사고를 낸 사람이 처해 온 사회 환경과 내력 - (______________________)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 사고 - 인명과 재산 피해       

 

문제 3  �안전교육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① ○		  ② ×

문제 4  �사고는 안전교육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① ○		  ② ×

문제 5  �사고발생과 관련된 3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사고발생의 인적 요인에는 기계적 결함이 포함된다.

	 ② 사고발생의 물적 요인에는 눈과 비와 같은 날씨가 포함된다.

	 ③ 사고발생의 환경적 요인에는 설비부족이 포함된다.

	 ④ 사고의 대부분은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문제 6  � (_______)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정도에 

따라서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방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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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❶

	 해설 : �사고는 질병은 아니지만 전염병과 같이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문제 2  정답 : 인간의 심신결함

	 해설 : �사고의 원인을 연쇄 모형으로 설명할 때에 ‘도미노 이론’을 적용한다. 즉, 

① 사고를 낸 사람이 처해 온 사회 환경과 내력, ② 개인의 심신 결함, 

③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④ 사고, ⑤ 인명과 재산피해라는 

5가지 도미노 골패로 사고의 발생 원리를 설명한다.

문제 3  �정답 : ❷

	 해설 : �모든 교육에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으나 

사고는 경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안전 교육이란 시행착오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문제 4  �정답 : ❶

	 해설 : �사고발생의 요인은 88%가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안전 교육을 통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수정하면 88%의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5  �정답 : ❹

	 해설 :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요인은 인적 요인, 물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 요인에는 연령, 태도, 행동 특성 등, 

물적 요인에는 기계적 결함, 설비 부족 등, 환경적 요인에는 눈, 비, 안개 

등의 날씨 등이 포함된다.

문제 6  � 정답 : 사고

	  해설 : ��사고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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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통안전

교통안전은 인적 요인(운전자, 보행자), 물적 요인(안전띠, 에어백 등), 환경적 요

인(도로, 교통, 사회 여건 등)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요인이 제 기능

을 다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지고, 교통사고로 직결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모

든 요인이 중요하지만 최근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통안

전 교육이다. 이는 안전한 보행태도를 습득하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정신 및 보행자 안전과 차량 안전운전, 법과 규제 등에 관한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 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나 자신, 우리가족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고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공하여 평상시 교통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

1. 교통사고의 특성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보행자 사고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운전자 사고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이륜차와 자전거의 사고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교통
사고 
현황

- �교통사고의현황
- �사고의 유형

•교통사고의 현황을 설명
•사고의 유형을 설 50분

(1차시)

교재
지도서
영상물
교육용 
신호등, 
교육용 
횡단보
도 등

이 단원에서는 우
리 나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교통사
고에 대해 제시

함으로써, 올바른 
교통사고의 예방
법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사고
특성과 
원인

- �사고의 특성과 
원인

•사고의 특성과 원인을 설명

교통
사고 

예방법

- �보행자 사고예방법
- �운전자 사고예방법
-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예방법

•보행자 사고 예방법을  설명
•운전자 사고 예방법을 설명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의 예

방법을 설명

100분
(2차시)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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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ECD IRTAD 2011> 

◈ 지도상의 유의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선진국과 비교 설명하고 사고유형과 특성, 사고 빈

발 원인을 습득하도록 한다. 안전한 보행태도를 습득하고 자동차를 안전하

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정신 및 보행자 안전과 차량 안전운전, 법과 규제 등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교통사고는 현저히 감소함을 강조한다.

1. 교통사고 현황

지난 2010년 총 226,8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505명이 사망했고 

352,458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매일 같이 62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5명

이 사망하고, 965명이 부상 당하는 것과 동일한 통계이다.

교통사고는 199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6월 OECD의 발표

에 따르면 각 국가 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가입국

가 평균이 1.2명, 스웨덴, 영국은 0.6명, 일본은 0.7명에 비해 한국은 2.8명

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3~4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의 유형은 최근 5년간 11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차 

대 차사고가 81만 5천 건(74%), 차 대 사람 사고가 23만 6천 건(22%), 차량 

단독 사고가 4만 9천 건(4%) 순으로 사고발생이 높았다.

차 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전체 사망사고의 36%로 선진국의 

10% 정도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8년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한국이 4명으로 OECD 평균 1.6명, 독일 0.8명, 프

랑스 0.9명, 영국 1명보다 3~4배나 월등히 높았다. 

[그림 1] 각 국가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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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특성과 원인

1) 보행 중 사고가 많다

우리 나라의 보행 중 사망사고는 37%로 교통안전 선진국의 10%대 보다 

2~3배 이상 높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렇게 보행 중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교통정책 자체가 보행

자의 안전보다는 차량통행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보행자 고려가 미흡한 도

로·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속도관리가 미흡하고, 차량 운

전자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야간 횡단 시 시인성 부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제한 등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고령자 사고가 많다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그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또한 지속적

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매년 29,000여 건이 발생하여 1,700여 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전체 사망자의 30%를 넘고 있다. 최근 조사된 고령자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한국이 34.6명으로 영국 5명, 프랑스 7.9명, 

일본 10.5명보다 3~6배 이상 월등히 높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을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특히 노인통행이 많은 실버존에 보·차도 분리, 횡단시설,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행속도, 인

지 반응시간 저하, 주의능력 감퇴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보행자의 교육 관리

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3)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

매년 3만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700여 명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당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50여 명에 비해 14

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한 두 잔쯤이야’하는 운전자의 안일한 의식, 음주 운전

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경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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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4) 지방도로와 이면도로 사고가 많다

교통사고 중 83%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50% 이상이 차도 폭이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도로가 

전체 도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포장률은 61%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

이다. 또한 이렇게 사고가 많은 이유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가 차량 사이를 곡예보행하고 있으며 보·차도 경계 턱,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5) 사업용 차량 사고가 많다

선진국의 경우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자가용 사고보다 사고율이 낮은데 우

리 나라의 경우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이 자가용보다 5배나 높다.

이는 사업용 운전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과속, 난폭운전

과 같은 법규 위반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

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위험 대처 능력 교육이 부족하고 운수업체의 

차량과 운전자 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6) 자전거, 이륜차 사고가 많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자전거 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매년 자전거 사고가 1만 건 이상 발생하여 3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륜차 사고 역시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여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고가 많은 원인은 운전자들의 헬멧 등 안전 장비의 미착용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주행과 같은 법규 위반이 많은 데에 있다. 또한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면허 관리제도, 50cc 미만 원동기 장

치, 자전거 등 이륜차 관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의 설치 및 안전시설 미흡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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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빈발 원인

1) 정부 조직 예산적 측면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처가 현재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수행 조직 역시 교통안전국이 아닌 교통안전과가 담당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실

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안전 위원회(NTSB)가 있고, 일

본은 총리 직속으로 교통안전 참사관을 두어 교통안전 업무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교통안전 예산 역시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심각성과 비교할 때 지난 2010년의 경

우 교통안전분야의 직접적 집행 예산은 7,000억원으로 일본의 20조원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하다.

2) 교통안전법·제도적 측면

•�교통안전법·제도 역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운영면에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문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보호장구 장착, 어린이 통학버

스 규정 등이 법적 의무화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아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3) 교육·홍보 평가 측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4E정책, 즉 교육(Education), 시설(Engineering) 단속(En-

forcement), 평가(Evaluation)가 매우 중요하다.이 중 보행자와 운전자의 법규 준수의

식 등 안전의식을 높여 주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 교통안전교

육 및 홍보 예산이 매우 미비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 예산을 집행한 후 외부기관에서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보

완사항을 찾아 환류(feed back)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지자체 운영 관리적 측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우리는 「교통안전은 경찰업무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지자체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교

통안전 업무를 지자체장이 소홀이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이 3위일체되어 

함께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업무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미비하다.



36

5) 사고사례 분석적 측면

① �보행자 사고가 많은 원인은 교통정책 자체가 차량통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자를 고

려하지 않은 도로·교통시설 설치가 주된 원인이다.주거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

역의 속도관리가 미흡하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야간 횡단 시 시인

성 부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제한 등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② �고령자 사고가 많은 원인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을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

이 미비하기 때문이다.특히 노인통행이 많은 실버존에 보차도 분리, 횡단시설, 과속방

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아울러 보행속도, 인지 반응시간 저하, 주의

능력 감퇴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

는 반면 고령운전자, 보행자의 교육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③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원인은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특히 운

전자가 ‘한 두 잔쯤이야’하는 안일한 의식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처벌 경감 제도 등에 기인한다.

④ �사업용 차량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은 사업용 운전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과속, 난폭운전과 법규 위반을 많이 하고 있고 과도한 운행시간으로 피로감 

누적 등으로 사고위험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또한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위험 대

처 능력 교육이 부족하고 운수업체의 차량과 운전자 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

는데 기인한다.

⑤ �이륜차 및 자전거 사고가 많은 원인은 운전자들이 헬맷 등 안전 장비의 미착용과 신

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주행과 같은 법규 위반이 많은데 기인한다.또한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면허 관리제도, 50cc미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 이륜차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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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사고의	유형에서	가장	높은	차대	사람의	사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사고의 유형

정리하1 1
1.	사고의	특성(원인)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예방행동에	대해	정리해보자.

사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자.

사고의 특성과 원인 예방실천 방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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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예방법

◈ 지도상의 유의점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동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하며,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을 가급적 교육용 신호등, 횡단보도를 활용한 실급교육 중심

으로 실시함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무공해 청정수단으로 이용 인구

가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내용을 제공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자가 안전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도록 강조한다.

1) 보행자 사고 예방법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이 35%가 넘고 있고 특히, 무단횡

단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 모두가 무단횡단의 위험성

과 안전한 도로횡단방법을 충분히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보행하

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보행 중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사항을 반드

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보행자는 자신이 평상시 얼마나 안전하게 

보행하는지 자가 진단을 한 후 안전보행 점수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스스

로 해야 한다.

첫째, 무단횡단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2~3만원 씩 부가할 정도로 

무단횡단은 범죄행위이다. 특히나 무단횡단은 모방능력이 높고 행동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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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장 하므로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는 우측통행이 보다 안전하므로 항상 우측에서 건너는 습

관을 길러야 한다.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

행해야 한다.

셋째, 녹색불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려 차량 멈춤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

행자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눈을 맞추는 습관(eye contact)을 길러 주

어야 한다.

넷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먼저 가겠다”는 

신호를 준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

행자는 운전자가 멈추어 주겠지”하며 서로 미루고 먼저 가려다 종종 사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손으로 의사표시를 한 후 건너야 한다.

다섯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건너야 한다. 운전자가 보

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으므로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뛰는 것이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 위

험이 7배나 높고, 특히 주·정차된 차량 사이, 앞·뒤로 뛰어 횡단하는 경

우 사고 위험이 18배나 높으므로 항상 천천히 걸어 횡단하는 습관을 길러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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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의 안전보행 체크리스트

항목 A등급(20점) B등급(16점) D등급(8점) F등급(4점) 자신의 등급

무단횡단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하는 편이다.

횡단보도 우측통행
항상 우측통행 한
다.

우측통행
하는 편이다.

우측통행 하지 않는 
편이다

우측통행 안전성을 
전혀 모른다.

보행자 녹색불에  
운전자와 눈맞추기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춘다.

운전자와 눈맞추는 
편이다.

거의 운전자와 눈맞
추기를 안한다.

전혀 눈 맞추기를 
안한다.

운전자에게 손들어 
의사표시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항상 손으로
수신호 한 후 건
넌다.

손으로 수신호 
하는 편이다.

거의 수신호 하지 
않는다.

전혀 수신호 하지 
않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건너기

항상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 편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 등급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등급 점수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A등급 85점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보행자

B등급 71~85점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보행자

C등급 60~70점 일반적인 평범한 보행자

D등급 45~59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한 보행자

F등급 45점 이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보행자

2) 운전자 사고 예방법

(1) 운전자의 안전운전 자가 진단법

운전자들이 자신의 평소 운전 행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내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

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보

급함이 필요하다. 이 진단표에 나와 있는 10가지 점검 항목에 따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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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전 행태, 운전 습관을 비교하여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가 몇 점인

지 평가한 다음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리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안전운전 자가 진단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띠 착용 생활화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바로 「안전띠 착용 생

활화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띠 착

용을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양보운전

과연 내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양보를 잘 해주는지를 스스

로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양보운전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

라 나 자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양보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을 때 손으로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는 마

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③ 차량의 정지선 준수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 차량정지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전 중 DMB 시청 및 휴대폰 사용금지

운전중 DMB 시청시 전방 주시율 낮아져 사

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행 중에는 DMB 시청

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5~6배나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꺼놓든지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등 항상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⑤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임을 깨닫고 운전을 할 경우 한 모금의 술도 먹지 않아야 하며, 한 모금이라

도 술을 먹은 경우 반드시 차를 놓고 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⑥ 전조등 조기 점등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일출 전·후, 일몰 전·후에 특히 사고가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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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몸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일몰 전·후가 특히 위험하므로 이

때 전조등을 일찍 켜서 상대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 켜기

차선 변경 시 뒤차를 배려하여 항상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방어운

전의 첫 출발이다.

⑧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또는 서행

횡단보도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 

또는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하지 않기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

는 행동이다.

⑩ 끼어들기 등 그 외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기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이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임을 숙지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자가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A등급(10점) B등급(8점) D등급(4점) F등급(2점)

안전띠착용 생활화
단속과 관계없이 매우 
잘 매고 있다.

잘 매는 편이다. 잘 안 매는 편이다. 거의 매지 않고 다닌다.

양보 운전 양보를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잘 안하는 편이다. 거의 양보를 안 한다.

차량의 정지선 준수 항상 준수한다. 준수하는 편이다. 준수하지 않는다. 항상 준수하지 않는다.

운전중 휴대폰 일체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한다.

음주 운전 전혀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항상 하는 편이다.

전조등 조기 점등
상대방을 위해 항상 조
기 점등 한다.

정시 점등 한다.
늦게 점등하는 편
이다.

항상 늦게 점등한다.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는지

항상 켠다. 켜는 편이다. 안 켜는 편이다. 거의 안 켠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또
는 서행 여부

항상 한다.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항상 하지 않는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결코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항상 한다.

끼어들기 등 법규준수 
여부

항상 준수한다. 준수하는 편이다.
준수하지 않는 편
이다.

거의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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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길에서의 안전운전 방법

비가 내리는 날은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

청 통계에 따르면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4.7%에 이르며, 이는 

맑은 날의 치사율 2.9%에 비해 1.6배 정도 높은 수치다. 

그만큼 빗길 운전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속도 줄이기

비가 오는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길어지

게 된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까지 감속할 필요가 있다. 

•차간거리 확보하기

빗길 운전 시에는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

다. 빗길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평상시보다 시야가 좁아지

기 때문에 감속운전과 더불어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등급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평가 

등급 점수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 위험 정도

A 등급
A+ 95~100점  교통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최상류층 운전자

A- 90~94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운전을 하는 상류층 운전자

B 등급
B+ 85~89점  양보·방어운전을 잘하는 안전운전형 운전자

B- 80~84점  비교적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안전운전형 운전자

C 등급
C+ 75~79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 노력형 평범 운전자

C- 70~74점  무사 안일한 성격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운전자

D 등급
D+ 65~69점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운전하는 하류층 운전자

D- 60~64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하류층 몰상식 운전자

F 등급 • 59점 이하  지금 당장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최하류층 난폭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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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도 전조등 켜기

전조등은 본인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도 대신한다. 맞은편 차로의 차량 존재도 쉽게 

파악되며, 그만큼 상대방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사고 확률을 낮

출 수 있다.

•엔진브레이크 사용하기

비가 오면 브레이크라이닝과 드럼에 물기가 들어가 제동거리가 길어지

며, 급제동 시에는 타이어 잠김 현상으로 차가 스핀 할 염려가 있다. 또한 고

속주행 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게 되는 수

막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급제동 대신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 밟아 

주는 펌핑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모된 타이어 교체하기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이 낮아지면서 제

동 시 미끄러지기 쉽다. 이를 대비해 비가 오기 전, 마모된 타이어를 점검하

고 타이어 공기압은 10% 이내로 높이도록 한다. 

• 물웅덩이에서 속도 낮추기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물이 최대한 적게 튀기도록 속도를 줄이고, 저단기어를 사용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요령이다. 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통과한 후에는 두

어 번 정도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 와이퍼 관리하기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시기에 와이퍼 작동이 안 된다고 상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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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이 불량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평상시 와이퍼 관리는 기본이다.

•배터리 점검하기

비가 올 때는 평소에 비해 에어컨이나 전조등·와이퍼 등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사

전에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아두면 도움이 된다. 

•물가에는 주차하지 않기

가끔 신문이나 TV를 보면 한강 둔치에 주차한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강

물에 침수되는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의 측

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집중 폭우가 예

상될 때는 강변이나 교량 밑 주차는 가급적 삼가도록 하자.

(3) 눈길에서의 안전운전 방법

 겨울철에는 눈과 빙판길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잦아 상식적인 눈길 운

전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가장 많

이 발생하는 계절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눈길과 빙판길 안전 운전은 필수적

이다.

•적설지역 운전 전, 반드시 차량에 쌓인 눈을 모두 제거한다.

헤드라이트, 지붕, 트렁크, 윈도우, 백미러 등을 포함한 차량 외부에 쌓

인 눈을 모두 제거하고, 특히 미등, 헤드라이트 등의 의사 표시등은 상대에

게 자신의 행동을 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눈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또, 신

발 밑창의 눈을 제거하고, 얼어있는 유리창도 확실히 녹이고 난 후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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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저속으로 천천히 운전한다.

동결 도로나 적설 도로에서는 속도를 낮게,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하는데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40km/h로 주행하는 중형승용차의 경우 제동

거리는 건조한 노면에서 보다 2배~3배 길어지기 때문이다.

•발로 밟는 브레이크에만 의지하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눈길에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스핀현상 때문에 차체가 겉돌게 되고 핸

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기 쉽다.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는 습관

을 들이고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엔진 브레이크는 달리는 속

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기어를 넣어 주행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니 꼭 

숙지해 둔다.

내리막길이나 빙판길에서 3~4단으로 달리다 1~2단으로 낮추면 엔진 회

전속도가 급격히 줄면서 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눈길에서 정차할 때는 브

레이크를 밟지 말고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기어를 변속해 엔진 브

레이크에 의해 차량이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앞차 바퀴자국 따라 운행하면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아 준다.

새로 내린 눈에서는 앞차의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좋다. 바퀴

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다소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한 바

퀴자국이 없는 길에서는 눈 속에 파묻힌 구덩이나 큰 돌멩이가 있는지 주

의한다.

•눈길에서 출발은 2단으로 한다.

눈길에서는 2단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1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너무 

커서 바퀴가 헛돌 위험이 있으며 2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줄어 적당한 

마찰력을 일으키며 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커브길이 나타나면 미리 감속한 뒤, 커브에서 가속페달을 천천히 밟아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가 커브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겨울철 커브 길에서

는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또, 커

브 진행 중 엔진 브레이크나 기어변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유 있게 운전을 한다.

눈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발, 급가속, 급회전, 급정지 등 급작스런 조작을 할 경우 차량이 눈길이나 

방판 위에서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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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경우 와이퍼를 세워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는 풀어 두어야 한다.

주차할 경우에는 와이퍼를 세워 두어야 하는데 눕힌 채로 있다면 눈의 중

량감으로 구부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 시에 사이

드 브레이크를 잠가 두면 동결되어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사이드 브레이크

는 풀어둬야 한다. 수동 변속차라면 기어를 1단이나 후진, 자동 변속차라면 

P에 넣어 주차하면 된다.

•월동 장비를 갖춘다.

눈과 도로결빙 등 기후변동을 대비해 월동 장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 대

표적인 월동장비로는 스노체인, 스프레이체인,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등이 

있다. 갑작스러운 폭설 시에는 스노체인을 장착해야 한다. 이때 야외 작업

이 불가피하므로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한 의류 등이 필요하며 어둠을 대비

해 손전등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배터리 소모가 빨

라지는데, 미리 점프 케이블을 준비해 두면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유용하

게 쓸 수 있다.

•두터운 외투는 벗고 운전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두터운 외투를 입은 채 차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운전

자세가 평소와 달라져 운전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안전벨트가 몸에 밀

착되지 않다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피해 감소효과가 반감된다. 뿐만 아니

라 운전대를 돌리거나 기어를 변속하는데도 거추장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두터운 외투는 가급적 벗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4)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법

어린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

하는 중에 그 빈도가 높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인솔하는 교사나 운전자는 특

히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운전자 및 인솔자 지침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

동해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어

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버스

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세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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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차 지도를 해야 한다.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

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출발시

켜야 한다.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

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어린이를 재촉하거나 말을 걸지 말고, 통학버

스에서 내리면 안전한 보도위로 올라서도록 해야 한다.

•�통학버스 가까이에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절대로 어린이가 줍지 못하

게 하고 반드시 운전자에게 말을 한 후 보호자가 줍도록 한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다 내렸는지 분별이 어렵다. 그렇기 때

문에 버스의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문을 닫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② 아이들 주의사항

•�버스 탑승시간 3~5분전에 탑승 장소에 도착하고, 늦게 와서 달리는 버

스를 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버스를 보고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비보호 횡단

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어 걷는다. 

•�도착 지점에 거의 다 왔더라도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

에 차에 오르며, 버스 문에 가방, 옷, 운동화 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

한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좌, 우 안전을 꼭 확인하고 차례차례 내려야 하며, 

버스 뒤, 주변에서 절대 놀지 않는다.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꼭 착용하고, 버스 안에서 장난치거나 돌아다니

지 않는다. 또한 창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는다.

•�차에서 내려 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인솔하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버스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다. 따라서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일정한 거리에서 운전자와 눈을 맞추

고 지나가야 한다. 손을 흔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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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 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

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

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

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어린이통학

용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

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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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의할 안전운전 방법

•바른 자세로 운전하기

운전대에 상체를 바짝 붙인 채 운전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자세로 신

속한 핸들링도 불가능한 데다 회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좌·

우측은 물론 후방을 확인할 수 없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진다면 

얼굴을 다칠 수도 있으므로 절대 취해서는 안 될 자세다. 바른 자세를 위해

서는 허리를 시트 뒤쪽에 바짝 붙인 후 등받이와 시트를 조절하고, 다리는 

약간 구부러질 정도, 두 팔을 살짝 구부려 밀듯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올바

른 자세이다.  

•맨손으로 운전하기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것은 햇볕에 손이 검게 타는 것을 막기 위함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장갑을 착용하는데 이것 역시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칫 운전대에서 손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지 않기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는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브레이크로 발을 옮길 

때 반응속도가 느려진다. 그 결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무릎 연골과 아킬레스 인대에도 무리를 주므로 하이힐을 신은 채 운전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시야 확보하기 

여성운전자의 경우 공감각적인 지각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시야확보

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특히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방

만 주시하고 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방

향은 총 8가지가 있는데, 전면, 좌측, 우측, 후방(후사경), 좌우 후방(사이

드미러), 운전석과 조수석의 B필러(앞문과 뒷문을 가로지르는 기둥) 방향이

다. 이 중 B필러 방향은 흔히 ‘사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사이드미러로 확인

이 불가능해 차선변경 시 종종 접촉사고를 일으킨다. 이를 보완해 주는 보

조 거울을 붙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각의 범위를 인식하고 주

행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앞 뒤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항상 앞차의 

전방까지 시선을 두고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으로 진행방향과 운전의도를 분

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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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 악천후 시, 낯선 길의 운전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야간운전은 특히 야간시력의 저하가 심한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마

찬가지로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낀 때는 대처능력의 저하로 인한 위험도 커

진다. 낯선 길 운전의 경우도 노인층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주간시간대 중 러시아워 및 장거리 운전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아침 7-9시, 오후 5-7시 시간대는 출퇴근 차량들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는 전날의 피로나, 당일의 피로로 인해 청장년 운전

자들의 주의력도 매우 떨어지는 시간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커브길 등의 단독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커브 길 직전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것이 상책이다. 노년층은 위험예측능

력이 떨어지고, 반응시간이 길어져 갑작스런 위험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교차로 접근 시 속도를 줄이면서 일찍부터 차로로 진입한다.

녹색신호라 하여도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

크 등을 점멸하면서 속도를 줄여 접근한다. 브레이크 등이 점멸할 경우 뒤 

따라 오는 차는 앞차가 멈출 수 있음을 알고 사전에 대비한다.

•�신호가 바뀔 무렵 앞차를 따라 진입하지 않으며, 비보호 좌회전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좌회전 등을 할 때의 사고가 가장 많다. 

비보호 좌회전은 젊은 사람에게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대형차에 

신경을 쓰다가 진행방향의 보행자, 자전거 등을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

이다. 

•항상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장시간 운행은 삼가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노년층 운전자는 위험을 느꼈을 때 대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

행 중에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급적 속도를 낮추어 갑작

스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진·출입 부근에서는 좌·우 차량에 대해 보다 주의한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 진·출입로 부근이거나, 고속도로에 진·출입할 때는 

항상 머리를 돌려 좌, 우의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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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운전면허시험

영국의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주행시험 시 안전에 관한 운전자의 기본자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점한다. 다음을 읽고, 채점할 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인지 말해 보자.

영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 중 운전 경

험도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운전면허 시험에서 번번이 불합격한다고 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에서 20~2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자

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시험관은 자동차의 안전과 유지에 관한 질문을 하

고, 응시자는 이에 대해 구술하거나 실제 기계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격적인 주

행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은 운전자의 태도, 앉은 자세, 기계 조작 능력을 채점하며 주

행 시험 도중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응시자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차도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

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 인도로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30초에 한 번씩

은 뒷거울을 주시해야만 영국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를 즉시 정차한다.

•�후속사고방지를 위하여 사고현장에 경고등이나 삼각대 표시기 등 사고 

장소에 위험표시를 설치한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119로 신고하여 지시에 

따라 가까운 병원으로 구호 조치한다.

•�중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지나가는 자동차의 협조를 받아 병원으로 후

송하거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당황하여 경찰서에 신고하

러 가거나 다른사람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경우 도주(뺑소니)로 몰리

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보다 구호조치가 최우선한다는 것을 유

의해야 한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하며, 차량이동이 

필요하면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사고현장을 찍어 두거나 스프레이 페

인트로 표시한 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후속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

이 높으므로 신속히 갓길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미등과 차폭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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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멸표시등을 켜두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의 통행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도록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벼운 피

해사고는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 가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 사실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경

미한 사고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 피해자간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직장, 자

택의 소재를 파악해 두고,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

로 보관하여야 한다.

(7) 11대 중과실 사고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

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①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

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⑤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

전한 경우

⑧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경우

⑨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

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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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 예방법

(1) 이륜차 사고 예방법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사고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출발이 매우 빠르고 조금만 가속해도 매

우 빠르게 치고 나가는 특성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륜차 탑승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륜차를 탈 때는 반드시 이륜차 안전모를 쓴다. 

이륜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약 30%의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

으며, 뇌 손상을 60% 이상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복잡한 교통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평소에 교통이 복잡한 시내 주행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특히 오전 8~9

시 시간대, 오후 4~6시 시간대는 운전자에게도 주의 분산이 많으며, 피로 

수준이 높아지는 시간대이므로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는 피하도록 한다.

•시내 주행 시에는 다른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낮에도 전조등을 켠다. 

시내에서 이륜차를 주행할 때는 쉽게 다른 차량에 가려지며 그로 인해 자

동차 운전자들이 이륜차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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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 급제동을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도시 내에서의 이륜차 사고 중 60% 이상은 4륜차 운전자들이 이륜차를 

보지 못하고 이륜차 전방을 가로질러 나감으로써 야기된다. 사고의 상당수

는 이륜차 운전자가 급브레이크 밟는 테크닉을 적절히 훈련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차로에서 선진입이나 후진입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주의한다.

교차로에서 전조등은 반드시 켠 후 대열의 흐름에 따라 진입하며 무리하

게 진입해서는 안 된다. 노면이 좋지 않은 길, 커브길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

생하므로 반드시 감속한다.

• 앞지르기는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앞지르기를 해야 할 경우 전방의 대형 차량의 접근 

유무를 충분히 관찰한 후, 앞지르기 간격이 충분할 경우에만 한다. 

특히 커브길, 교차로 등과 같이 전방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없는 곳에서 절

대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 주택가 골목길 등의 교차로에서는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로 진입한다. 

이때 주·야간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고 차량 접근 시 경적을 울려주며 언

제든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2) 자전거 사고 예방법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현재 자전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의 

주 이용 연령층인 청소년들은 자전거 사고의 심각성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전거 안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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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마음 자세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인 보행

자를 보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와의 안전에 무엇보다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전거 타기에 적당한 복장

옷은 몸에 잘 맞는 것을 착용하고, 통이 넓거나 너무 긴 바지, 치마, 긴 목

도리 등은 체인에 끼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입지 말아야 한다. 안전모와 무

릎 보호대는 반드시 착용하고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나 끈이 늘어진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한다. 야간에는 밝은 색 또는 야광색 옷을 입는다.

•자전거를 타는 장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차·보도의 구

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보도를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동차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승·하차 및 수신호

보도 쪽에서 타고 내리며, 뒤쪽에서 따라오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확인한 

후 승·하차해야  하며, 출발·정지 및 교차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수

신호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 자전거 21

[그림 2] 자전거 수신호

➊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전환활때)

➌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왼쪽 방향으로 전환 할 때)

➍ �정지 (전방에 상황 발생 및 부득이한 
경우 참가자가 많은관계로 반드시 정
지 전 수신호를 부탁드립니다.)

➋ �서행(속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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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나 비 오는 날 안전

야간에는 자전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

야 한다. 또한 비 오는 날은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타

지 않도록 하고, 이용할 경우 밝은 색 옷을 입고, 자동차에 접근할 때는 먼

저 보낸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전거 이용 시 유의사항

-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들지 않도록 한다.

- �자전거는 잘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한다.

- 2인 이상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주행

주행에 앞서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하고,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이

용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 간다. 또한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주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선진국의 사고 예방법

1) 미국 

① 교통안전추  구축

- �미국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1974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

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를 설립하여 사무총장(Manag-

ing Director)과 7개의 실(Offices)을 두고 있으며, 그 중 도로안전실(Office of Highway 

Safety)에서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및 방지대책 건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부(DOT)산하에는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는 도로교통안전청(NHTSA)을 설치하

여 교통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교통안전 정책은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실제 교통안전 대책의 추진은 각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주정부에는 주지사 직

속으로 교통안전실(Office of Traffic Safety)을 설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교

통안전 지원금)을 받아 교통안전 사업업무를 총괄하고 주로 교통안전 홍보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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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헬리콥터의	안전비행을	위한	미	운수안전위원회(NTSB)의	공청회>

②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각 주정부가 추진하는 도로안전개선프로그램(HSIP)의 공통

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을 주정부의 중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가장 높은 직급자에게 책임을 부여 

대부분의 주정부는 교통안전을 주정부의 중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교통안

전의 최종 책임을 주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 주별로 도로안전관리시스템(HSMS) 구축각 주정부는 1991년 제정된 종합육상교통효

율화법(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에 따라 모든 교통관

련 기관들을 모아 도로안전관리시스템(Highway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

축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직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모든 교통 프로젝트에서 안전을 강조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모든 교통관련 프로젝트

에 반드시 교통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1998년 제정된 교통형평법(Transportation 

Equity Act)에 따라 도시 교통계획 과정에도 안전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 주정부내에 안전부서 및 안전전문가를 지정·운영각 주정부내에 교통안전 담당 전문

부서와 교통안전 전문가를 지정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계획부터 유

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수립시·군을 비롯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은 도

로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각 주정부는 소규모 지자체를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영국

①  영국이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목표(One third reduc-

tion target) 달성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한 주요 교통안전 정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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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화물차에 속도제한기(Speed Limiter) 부착 의무화버스는 1991년 4부터, 화물

차는 1992년 8부터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기계적으로 속도가 규정 속도 이상 올

라가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기(Speed limiter) 부착을 의무화했다(규정 속도는 버스

는 65mph(시속 104km), 화물차는 56mph(시속 90km))

•�안전벨트 및 안전의자 착용 강화어린이는 1989년부터 뒷좌석 승차시에도 안전의자

(Safety seat)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어른은 1991년 7월부터 뒷좌석 승차시에도 안전

벨트(Safety belt)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속 20마일 제한지역(20mph Zone) 도입주거지역을 중심으로 1991년부터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마일(시속 32km)로 제한하는 ‘20mph Zone'을 도입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Speed Camera) 도입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을 자동적으로 단

속하는 무인단속 카메라(Speed camera)를 1992년 7월부터 도입·설치하기 시작했다.

•�교통 정온화법(Traffic Calming Act) 제정·시행지방정부 및 도로관리청이 과속방지턱, 교

통섬 설치 등 관할지역내의 속도를 줄이고 안전도를 높이는 대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정온화법(Traffic Calming Act)이 1992년에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됐다.

•�초보운전자에 대한 2년간 관찰기간제도 도입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에 벌점이 6

점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시험을 치루게 하는 관찰기간제도

를 1997년부터 시행했다.

② �영국이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40%,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50% 감소를 위하여 10

개 전략 분야를 설정,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첫째, 더 안전한 어린이 : 어린이는 운동과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사

용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의

무가 있다. 

둘째, 더 안전한 운전자 : 교육 및 시험(Safer drivers : training and testing)운전자에게 

바람직한 운전습관과 운전태도를 함양시키고, 보다 적합하게 도로환경에 맞추어 운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셋째, 더 안전한 운전자 : 음주, 약물 및 졸음(Safer drivers : drink, drugs and drowsi-

ness)음주, 약물 및 졸음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전

체 사망자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졸음은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넷째, 더 안전한 시설물(Safer infrastructure) : 단순히 새로운 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는 

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기존 도로상의 교통이 혼잡한 지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환경이 나쁜 지점을 개선하여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도로청(Highway 

Agency)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다.

다섯째, 더 안전한 속도(Safer speed) : 과속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1/3의 사고원인이 되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는 속도관리정책(Speed management policy)에 보다 

많은 연구와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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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더 안전한 차량(Safer Vehicles) :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달은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

사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동차 안전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곱째, 더 안전한 이륜차 운전(Safer motorcycling) : 영국에서 이륜차는 전체 교통량의 

1%를 차지하지만 사망자수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

과 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이륜차의 구조적 안전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덟째, : 더 안전한 보행자, 자전거 및 승마자(Safety for pedestrians, cyclists and hor-

seriders)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의존도(Car dependency)를 낮추기 위

하여, 짧은 거리의 통행에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이를 위해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

서 정부는 보행자, 자전거 및 승마자와 같은 취약한 도로이용자(Vulnerable road users)

의 안전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홉째, 더 나은 단속(Better enforcement) : 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교통사고를 줄

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찰의 활동이다. 또한 도로상에서의 경찰의 단속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열 번째, 더 안전한 도로이용(Promoting safer road use) : 교통안전 홍보의 강화는 운

전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1970년대의 음주운전방지 캠페인과 1980

년대의 안전띠 착용 캠페인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정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해 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운전면허 점수제도의 도입

-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면 총 12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내

용에 따라 점수가 감점되어 3년간 12점이 모두 감점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② 음주운전 기준 인하

- �음주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이르는 음주량을 기준으

로 “와인은 2잔까지만(2 glasses of wine)”을 홍보 캠페인에 활용 하고 있고, 운전자

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벌점 3점과 벌금 900프랑, 0.08%를 넘으

면 벌점 6점과 벌금 30,000프랑 및 최고 5년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③ 안전띠 착용 강화

-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1990년 뒷좌석 운전자도 착용 의무화) 및 이륜차 헬멧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 10세 이하 어린이는 앞좌석 승차를 금지하고 있다. 

④ 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 5년마다 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전조등 및 브레이크에 대한 검사 강화)하였다.

⑤ 간이 알코올 검지기 판매

- �각종 상점에서 간이 알코올 검지기를 판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자각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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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운전하기 전에 간이측정을 하여 수치가 높으면 운전을 자제)하였다.

⑥ 초·중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시간 배정

- �프랑스 교육부의 협력으로 초·중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시간을 배정하였다.

- �국어 시간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수기 등을 교재로 사용

- �산수 시간에 자동차 정지거리의 계산 등· 사회 시간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교재로 사용

⑦ 제5학년 학생 대상 교통안전 시험 실시

- �제5학년 학생(우리 나라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

여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모페드(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4) 스웨덴  

- �스웨덴 정부가 유럽의 교통안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1967년 차량 

통행방식을 바꾼 이후 정책을 아주 세말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관리했기 때문이다. 

우선 도로안전 프로그램을 매년 3개년 계획으로 작성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하고 있다. 그 동안에 수행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1975년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했고 1985년에는 이 규정

을 뒷좌석 승객까지 확대했다. 1988년에는 뒷좌석 어린이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

화해 교통사고 피해를 10~2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② �교통안전시설물 규격 개정과 확대설치 

기존의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규격과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현실에 맞게 

바꿨다. 도시 내의 교차로 신호등, 보행자 보호시설, 노면 표시, 야간 가로등 밝기 기

준 상향조정 등을 개선해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됐다.

③ �주간에 미등 점등 의무화 

1977년부터 이륜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이 주행 중일 때는 낮에도 미등을 켜도록 

했다. 이는 안개와 비가 잦고 겨울에 도로 결빙 기간이 길어지는 스웨덴의 날씨와 관

련이 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인데 반

대방향 차량과의 충돌사고나 보행자 사고를 10~15% 줄이는 데 기여했다. 

④ 세부 교통안전 추진사업

- �교통안전 홍보를 3단계 음주운전 추방 홍보 및 기상조건, 보행자, 이륜차, 고속도로, 

어린이 안전장구 등에 대한 홍보에 주력

- 신규 중화물차량(HGV)에 대해 근접 및 광각 후부 반사경 사용 법제화

- 부주의 운전, 무보험 운전, 사고 후 뺑소니 및 미신고에 대한 벌점 강화

- 이륜차에 대한 추적 면허시험 의무화

- 뒷좌석 승차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뒷좌석 승차 성인 승객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안전을 위한 선택’ 이라는 소책자 발간, 차량구입자에게 어떤 차내 안전설비를 살펴

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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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홍보는 봄철의 어린이에 대한 자전거 헬멧 착용 홍보, 가을철의 운전자에 

대한 어린이 출현 예상지역에서의 서행 운전 홍보로 계속

- 승용차 및 경승합차의 타이어 요철 깊이는 최소 1.6mm 이상 되도록 규정 강화

- 교통정온화법 5월 통과, 도로관리청은 광범위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속도는 죽이고, 어린이는 죽이지 말자’ 주제로 전개

-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보고서 ‘속도는 죽이고 생명은 구하자’ 발간

- 위험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시험, 과속감시 카메라 도입 등강화된 규정 도입

- 모든 신규 화물차(총중량 7.5t 초과)에 시속 60마일(96km)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 �자동차검사에 거울, 연료탱크, 차체, 좌석 및 차문, 조명, 번호판, 차창에 대한 검사 추가

- 교통정온화규정 제정, 도로관리청 별로 광범위한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이 가능해짐

5)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3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① 피로운전 퇴치법

- �호주와 뉴질랜드는 4~5년 전부터 피로운전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피로운전 사고율

이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집중

력을 잃거나 졸음에 빠져 과속하더라도 대부분 사고원인이 과속으로 잡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피로운전을 ‘숨어 있는 살인자(Hidden Killer)'라고 강조하는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커피를 마시고 자동차 창문을 내리거나 라디오 소리를 높이는 건 피곤

함과 졸음을 쫓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운전하기 전이나 운전 중 쉬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다. 

- �호주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휴가철에는 전국 100곳에 임시휴게소(Driver Reviver)

를 만든다. 도로교통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라이온스

클럽 등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맡긴다. RTA의 닐 스펜서 도로안전전략팀장은 “

피로운전을 막기 위한 캠페인은 ‘차를 멈추고 쉬면 산다(Stop, Revive, Survive)’는 점

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호주 하원은 1999년 도로, 항공, 철도, 해운 분야를 망라하는 ‘피로운전 관리 특별위

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었다. 피로운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

해서다. 이 위원회는 피로운전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각 분야 전문가

들로부터 공모한 뒤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킨다. 뉴 사우스 웨

일스 주정부가 주내의 모든 도로에 휴게소를 확대 설치해 운전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도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직업건강 안전법’을 개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장시간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면 피로가 쌓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벌금부과, 보험료 인상,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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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행자 우선정책 실시

- �뉴질랜드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눈으로 보면 뉴질랜드는 분명 교통 후진국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없는 나라’로 꼽힌다. 그 이유는 무엇

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의식과 교통당국의 ‘보행자를 생각하

는 정책’ 때문이다.

- �뉴질랜드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서면 무단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차

를 세운다. 운전자들이 먼저 차를 세운 뒤 보행자에게 ‘건너가라’는 손짓을 하는 모

습을 자주 볼 수 있다.

- 보행자 우선 정책은 횡단보도 발전단계에 잘 나타난다.

1단계는 ‘얼룩무늬 횡단보도(Zebra Crossing)’설치. 1980년대 초 시간당 300대 이상 차

량이 통행하는 곳에 얼룩무늬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단계는 ‘횡단거리 줄이기(Road Narrow)'. 횡단보도 양쪽의 인도를 차로 쪽으로 확장,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거리를 줄였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선 도로폭이 좁아져 운전자

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어 1980년대 말에는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자 섬(Pedes-

trian Island)'을 만들었다. 길을 건너다 신호가 바뀌면 도로 중간에서 안전하게 다음 신

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보행자 섬은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지 못하도록 

도로표면보다 높게 만들었다.

- �호주 시드니시는 공영방송인 ABC 등 4개 TV 채널을 통해 안전보행을 강조하는 광고

방송을 내보낸다. 방송은 모두 ‘보행자 도로횡단 3대 원칙’을 강조하는 말로 끝난다. 

“Stop, Look right, Look left and look right, Think before you cross(일단 멈춰서서 먼

저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길을 건너기 전에는 항

상 건너도 될까 생각해보세요)”

③ 스쿨 패트롤에 단속권한 부여

- �스쿨 패트롤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 호주를 거쳐 1931년 뉴질랜드에 처음 도입됐

다. 전국적으로 700개 학교에서 7만여 명의 학생이 자원봉사중이다. 이들은 모두 고

학년 중에서만 선발된다. 

- �스쿨 패트롤의 가장 큰 특징은 승용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

다는 점이다.

- �뉴질랜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이 오클랜드에서 벌이는 ‘

안전한 통학길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92년 어린이 전문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

작돼 현재는 민간조직인 ‘어린이 보호연합’ 이 주도한다.

6) 캐나다

① 적색등 카메라

- �토론토 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10% 정도는 정지 신호 위반주행

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충돌 사고의 건수와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적색등 카

메라 프로젝트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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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들은 사망 및 부상을 유발하는 충돌 사고가 18% 감소했음

을 보여 준다. 현재 10대의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38개 장소들을 옮

겨 다니면서 운영되고 있다.

② 고 반사 형광 황록 학교 횡단보도 표시판

- �토론토 시는 현재 3,500여 학교 횡단보도 표시판을 고 반사 형광 황록 표시판으로 교

체하고 있다. 이 표시판은 새벽, 황혼시와 야간에 가시성이 좀 더 높다. 따라서 운전

자들은 학교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 향상된 사전 경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전체 표시판 가운데 90% 정도가 교체되었다.

③ 교차로 가로막기 금지

- �이 프로그램은 교차로에 황색 대각선을 그리고 운전자에게 ‘교차로 가로막기 금

지’(Don't Block the Box)라고 알려주는 글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④ “우리는 모두 보행자” 프로그램

- �보행자 안전 캠페인 :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행

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광고 캠페인이다. 2003년 10월 "주택가에서 안전하게 운전

하기"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2004년 캠페인은 개학 시기에 맞춰 9월

에 시작된다.

- �횡단보도용 넓은 포장 표시 : 운전자의 횡단보도 식별을 향상시키기 위한 “얼룩말 무

늬”의 횡단보도 표시선을 사용하였다.

- �보행자 유도 단계(Leading Pedestrian Phase) : 사전에 “보행” 신호를 제공하여, 운

전자에게 교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녹색등이 켜지기 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

하여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 �수동적 보행자 감지(Passive Pedestrian Detection) : 자동 감지는 “신호등 점등, 보

행 금지” 단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 단계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감지되면, 횡단보도 횡단 시간이 연장되고 자동차 운

행이 지연된다.

⑤ 보행자 대피소 지침

- �보행자의 주요 간선 도로 횡단을 돕자는 욕구에 부응하여 지난 몇 년 동안 보행자 대

피소의 사용 및 설계가 발전해 왔다. 보행자 대피소의 목적은 도로 중앙에 대피소를 

제공하여 보행자가 한쪽 통행 방향으로 한번에 건너게 하는 것이다. 보행자 대피소의 

위치 설정과 설치를 위한 신규 지침은 종합적 검토와 안전 분석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신규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7) 일본

① 중앙정부 추진체계

- �일본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 상호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

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하다

는 사실을 감안하여 내각부 산하 통괄조정관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각 성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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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조정·지원 및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또한 특

정교통사범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협의하고 특정 성청에 속하지 않는 교통안전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② 지방정부 추진체계

- �지방 도도부현에서도 아래와 같이 그 지방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도도부현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작성하고, 여기서 수립된 계획을 도도부현 교통대책협의회에

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 도도부현은 관할 지방경찰청, 지방교육위회, 도도부현 부국 및 교통관련기관·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도부현 교통안전실시계획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

<표> 가점항목내용 및 기준

가점항목 내용 가점기준

교통안전실시계획의 책정 교통안전대책기본법에 근거한 교통안전실시계획의 책정 10점

교통안전대회의 개최
① 시군 교통안전대책협의회 등 주최한 대회 10점

② 관계기관·단체가 개최한 대회 5점

매년 교통안전운동
오이타현 교통안전추진협의회가 주창한 ‘목숨을 지키
는 교통안전 도민운동’에의 구체적 조직 구성

5~10점

교통안전대회의 실시 ① 시군 교통안전대책협의회 등이 주최한 대회 10점

② 관계기관·단체가 개최한 대회 5점

교통안전 이벤트의 개최 교통안전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이벤트 10점

교
통
안
전
활
동

교통안전대책협의회 
등의 개최

정기, 임시에 불문하고 협의회 등을 개최한 회의 2점

기타 교통관계회의의 
개최

명칭, 주최의 여하를 불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회의 1점

교통안전교실 등의 
개최

① 시군내에서 개최한 교통안전강습회, 교통안전교실 1점
1점② 시군이 관계한 교통안전강습회와 교통안전교실

가두지도의 실시
① 본래의 업무로서 종사한 가두지도
② 교통지도원이 이벤트 등으로 특별히 출근
③ 여성드라이버 등 교통지도원 이외의 가두지도

1일1점

전단지·팜플렛 등의 
작성

자주 작성(외주를 불문하고)했던 것
(보고는 현물을 첨부)

1점
(종류매)

홍보활동의 실시
보고매체는 불문
(보고는 보고자료를 첨부)

1일1점

기  타 상기 이외의 교통안전 활동 1~5점

교통사고 억지특별활동
① 교통비상사태 발령등에 수반한 특별활동
② 시군 독자의 교통사고 방지

1~10점

고령자대책의 추진
① 교통안전 클럽의 결성, 모델, 지역, 지정 등의 활동
② 그외 독자의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대책

1~10점

교통사망사고 0일 계속 교통사망사고 제로일수 가점기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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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는 반드시 지키고 예측 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

2010년부터 많은 교차로의 신호 순서가 직진 신호가 먼저 들어오는 방식으로 조정되었

으므로 예측 출발은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예측 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소양이다.

2.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후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을 방해하

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면 된다.

3.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한다.

소통은 좋아지고, 안전도는 높아지고, 공해는 줄어드는 회전 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먼저 진입하였거나,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한다.

4. 헤드레스트(머리 받침대)를 올린다.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위 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머리 받침대를 최대한 뒷

머리에 근접시키고 머리상단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해야 한다.

5. 하루에 10번씩 양보한다.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과속·난폭·부주의 운전이 문제가 된다. 운전자가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심적 여유도 생기며 보는 시야도 넓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모든 운전자들이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에 10번씩만 

양보하면 안전한 교통 운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6. 횡단보도는 꼭 오른쪽으로 건넌다.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보행자의 왼쪽에서 접근하므로 오른쪽으로 간 만큼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보다 안전하다.

7. 자녀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가지 습관을 형성시킨다.

첫째. 우선 멈추는 습관

둘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셋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8.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모방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따라서 어른들이 하는 무단횡단이 바

로 주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무단

횡단 하는 것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9. 자녀를 조수석에 안고 타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한다. 엄마가 자녀를 조

수석에 안고 타는 경우 사고 시 엄마가 받는 충격이 7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즉 

아이는 엄마의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어린이는 반드시 운전석 뒷자리

에 앉힌 후 어린이 보호 장구를 장착해서 교통사고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10.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한다.

교통안전 가족회의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실제 

발생한 어린이 사고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가정교육 방법이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의 내용에 대해 

서로 얘기하며 그 의미를 알아두도록 한다.

생활 속의 교통안전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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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개념

통행금지
승용차통행 

금지
화물차통행 

금지
승합차통행

금지

2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승용차2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햄금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통행
금지

손수레통행
금지

자전거통행
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보행자 횡단
금지

보행자 보행
금지

위험물적재
차량통행금지

자동차전용
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회전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진행방향법
통행구분

우회로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사용

안전지대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안)

자전거횡단
보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비보호좌회전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통행우선

횡단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차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직진및우회전 직진및회전 좌우회전 유턴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좌측면통행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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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안전운전 자가 진단법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운전자의 안전운전 자가 진단법 활용 함께해보기 1

정리하1 1
1. 보행자의 사고예방법

•

•

•

•

•

2. 1에서 제시된 사고예방법 외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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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시오.

 �횡단보도는 ( 왼쪽 / 오른쪽 )으로 걷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문제 2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고령자 사고가 많다.	

② 보행 중 사고가 많다.	

③ 지방도로와 이면도로 사고가 많다.

④ �자가용 차량 사고가 사업용 차량 사고보다 많다.   

 

문제 3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시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           )으로 의사표시를 한 후 건너야 한다.

문제 4 빗길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강수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까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② �태풍으로 인한 집중 폭우가 예상될 때는 강변이나 교량 밑 주차는 가급

적 삼가도록 한다.

	 ③ �비가 올 때는 평소에 비해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낮에는 전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제동거리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평소보다 차간거리를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도록 한다.

문제 5 �다음의 그림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수신호 중 하나이다. 그림의 수신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② 정지하겠습니다.

	 ③ 추월하지 마세요.	 ④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문제 6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음 중 11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제한속도에서 10km/h를 넘긴 경우

 	  ②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

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④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Quiz 

출처 : 자전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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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오른쪽

	 해설 : �횡단보도는 차가 처음에 왼쪽에서 오므로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그 만큼 더 안전하다.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걷는 것은 걷는 길이가 길어져 뛰도록 유도함으로 그만큼 더 위험하다.

문제 2 정답 : ④

	 해설 : �선진국의 경우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자가용 사고보다 사고율이 낮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이 자가용보다 5배가 

높다. 이는 사업용 운전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과속, 

난폭운전과 법규 위반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과도한 운행시간으로 

인한 피로감 누적 등으로 사고위험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3 �정답 : 손

	 해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먼저 가겠다”

는 신호를 준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행자는 운전자가 

멈추어 주겠지”하며 먼저 가려다 종종 사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손으로 의사표시를 한 후 건너는 습관을 지니도록 한다. 

문제 4 �정답 : ③

	 해설 : �전조등은 본인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또한 맞은 편 차로의 차량 존재도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가 올 때의 교통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문제 5 �정답 : ②

	 해설 :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보도 쪽에서 타고 내리도록 하며, 

뒤쪽에서 따라오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확인한 후 승·하차를 해야 한다. 

또한 출발할 때와 정지할 때는 수신호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팔꿈치를 접은 채 오른손을 드는 동작은 정지의 의미를 

지니며 전방에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제 6 � 정답 : ①

	  해설 :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 중의 하나로서 제한속도를 20km/h

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속도에서 

10km/h를 넘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경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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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정안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은 가족구성원에게 생활의 장이며 동시

에 어린이들에게는 탐험과 학습의 장이 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가정 내

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환

경인 가정이 아이들에게 위험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가

정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정안전에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가정 내 안전과 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익힌다.

1. 가정 내 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정 내 장소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전기가스 사고의 특징과 예방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5. 식품에 의한 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가정사고의
현황

-�가정안전의 중
요성

-�가정 내 사고
유형 및 발생
원인

•�가정사고의 중요성 설명

•�가정 내 사고유형 및 발
생원인을 알 수 있다.

2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가정 내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심어준다. 
특히 가정 내 사고
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가정 내
장소별 
사고

-�가정사고 발생
현황

-�가정사고 사례
-�가정사고 원인 
및 분류

-�가정사고 대처
방안

•�가정 내 사고발생 현황
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고사례 등을 통한 원
인 및 분류를 이해할 
수 있다.

•�가정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30분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76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현황
사고사례
원인 및 분류
대처방안

•�유독성 물질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유독성 물질로 인한 가
정 내 사고현황 및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20분

전기가스
사고

발생현황
사고사례
원인 및 분류
대처방안

•��전기가스 발생현황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처
방안을 다양한 유형별
로 실시한다.

20분

식품에
의한 사고

발생현황
사고사례
원인 및 분류
대처방안

•�식품에 의한 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사례를 이
해할 수 있다.

•�사고원인의 분류와 대
처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20분

1. 가정사고의 현황

◈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집단인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

전한 곳이어야 한다. 가족구성원을 비, 바람,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또한 가정 안전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가정안전의 개념

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사고유형, 발생원인을 지도한다.

가정안전의 중요성

화재로 인한 사고·사망의 경우 연기감지기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

지만 가정 내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성냥과 라이터를 남겨둔 가족구성원의 부적절한 

감독과 인식부족이 더 중요한 잠재요인이 된다(Onwuachi-Saunders, Forkouh, West 

& Brooks, 1999). 나아가 계단의 수, 창문이 열리는 방향, 베란다는 모두 건축가의 의지

나 마음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성인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어린

이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게 된다. 즉,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정 내

에서도 가족구성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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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안전의 중요성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장인 동시에 어린이에게

는 탐험과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이는 가정 내 사고가 많은 원인이기도 하

다. 가정에서는 어린이 사고가 많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

이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식탁, 의자, 가구 등과 같이 생활에 불가피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 변

화가 어렵다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행동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가 사고에 노출될 수밖

에 없는 심리적·신체적·행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정안전이란 가정 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 안전의식을 갖고 항시 다음의 사항

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친다. 둘째,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둔다. 셋째, 비상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두어야 한다.

  

2) 가정 내 사고유형 및 발생원인

(1) 추락으로 인한 사고

가정 내 추락사고의 위험은 영·유아 어린이와 노인에게서 높다. 어린이

의 경우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에서부터 물건 등을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두부손상, 골절을 포함하여 응급실에 내

원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 집의 옥상이나 베란다의 난간, 계단에서의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계단의 안전난간 상태와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단의 입구와 꼭대기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

➊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친다	

➋	항상	안전을	염두해	둔다.	 ➌		비상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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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에 기름이나 물이 흘러 있거나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운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실내나 집 주변에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3) 전기로 인한 사고

•�각종 전열기구, 콘센트 등에 의한 전기쇼크, 전기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거

나, 전열기구 코드의 손상, 접속부분의 마모, 열화상태가 심한 경우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 

•�전기배선 연결부분의 접속 상태, 배선의 불량 등에 따라서도 사고가 발

생할 수 있다.

(4) 화재로 인한 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성냥, 라이터, 담배 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다. 가정에 방치된 담배, 라이터는 영·유아들에게 위험한 장난감이 된다.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거나,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연탄불이 인화

성, 가연성 물질 근처에 버려져 있는 경우에 사고위험이 높다.

•�겨울철 난방 기구에 연료를 주입할 때 사고위험이 높다.

(5) 화상

수도꼭지를 통한 뜨거운 물, 정수기, 목욕물, 뜨거운 음료 등 화상의 요인

은 가정 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가정 내 화상의 가장 심각한 위해요인은 끓는 물이나 수도꼭지를 통해 

흐르는 뜨거운 물이다. 

•�온수 외에도 뜨거운 물이 든 머그컵, 커피잔 등으로 인한 화상문제도 

심각하다.

•�어린아이들은 가전제품의 전원코드를 입으로 접촉하여 화상을 입는 경

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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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정 내 사고원인

(6) 유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사고

바퀴벌레나 개미 살충제, 표백제, 세제, 수은건전지, 화장품, 페인트 등 

유독성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에 불가피한 용품이다. 그러나 호기심이 강하

고 모든 물건을 입에 넣는 특성이 있는 5세 이하 영·유아들이 유독성 물질

을 잘못 먹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

•�유독성 물질의 투명한 포장은 영·유아들에게 색색의 과자처럼 호기심

을 자극한다.

•�연탄아궁이와 연통(굴뚝)의 균열부분이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7) 협착·끼임사고

협착·끼임사고는 신체의 일부가 현관문, 대문, 창문, 방문, 가구경칩, 싱

크대, 자전거 체인 등에 끼어서 절단 또는 압궤손상 등의 사고이다. 

•�현관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우저(door closer)가 협착이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손가락 등의 끼임사고도 간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 

가구의 경첩에서 사고발생이 높다.

종합적 능력  

가정사고
원인

화상

•�주방용품 및 전기용품
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뜨거운 물이나 음식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충돌, 충격, 열상

•문에 얼굴을 부딧히는 사고

•�가구의 모서리, 장난감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사고

•�날카로운 생활용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베란다에서 놀다 추락하는 사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삼킴, 흡입

•어린이의 동전, 바둑알 등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

•콧속에 이물질을 넣어 발생하는 사고

•의약품, 화장품, 접착제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세제, 세정제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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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사고

영·유아가 입으로 동전, 땅콩, 장난감 등을 넣어 기도가 폐쇄되면서 숨

을 쉬지 못하는 질식사고가 있다. 대개의 영·유아들은 장난감이나 고형음

식을 입안에 물고 노는데, 이때 갑자기 웃거나 울든지 또는 넘어지면서 강

한 흡기가 발생하면 입에 넣고 있던 물건이 입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다. 질식사고의 유형은 이처럼 어떤 물질이 입으로 들어가 기도를 막아 숨이 

막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코와 입을 막아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끈 등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선풍기의 안전망 설치 여부, 날카로운 못이나 칼, 가위 등 다칠 위험이 

있는 물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동전, 약품, 성냥, 라이터, 풍선, 비

닐 등 아이들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 잘 관리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 1세 이하의 영아들에게는 푹신한 이불에서의 수면이 질식사를 유발

할 수 있다.

1. 가정내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가정안전의 중요성 함께해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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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2. 가정 내 장소별 사고

◈ 지도상의 유의점

가정 내에서는 장소별로 역할이 다르며, 이에 따른 사고원인과 유형이 각

기 다르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내 장소별 사고유형을 

익힘으로써 가정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익힐 때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가정 내 장소별 사고유형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정 내 안전사고 장소별 현황

구분 침실/방 주방 거실 화장실 계단 현관 베란다 기타 계

건수 4,050 2,485 2,284 1,236 176 217 164 7,338 17,950

비율 22.6 13.8 12.7 6.9 1.0 1.2 0.9 40.9 100.0

가정내 사고유형에 맞는 발생원인을 써보자.

가정내 사고 유형을 알아보고 원인을 기록해보자.

가정사고
원인

화상 충돌, 충격, 열상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삼킴, 흡입



82

1) 가정사고 발생현황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

veillance System)에 수집된 가정 내 안전사고를 사고발생 세부장소별로 

살펴보면 ‘침실/방’이 2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방’ 13.8%, ‘거

실’ 12.7%, ‘화장실/욕실’ 6.9%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사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방 내에서의 사고가 10세 미만 어린이

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

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연령대인 ‘10세 미만’의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고온

영향(물, 증기, 화재 등)’과 ‘사물·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

고, ‘추락/넘어짐/미끄러짐’, ‘베임/찢어짐/찔림’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림 2] 한국소비자원에 수집된 2009년 가정 내 안전사고 장소별 현황

2009년 주방 내 안전사고 현황 

구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미상 계

건수 544 89 357 583 354 231 153 174 2,485

비율 21.9 3.6 14.4 23.5 14.2 9.3 6.2 7.0 100.0

2) 가정사고 사고사례

욕실낙상사고

욕실에서는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발판이나 고무매트와 같

은 미끄럼 방지도구를 깔아야 한다.

A 할머니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서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평소 골다공증을 앓

고 있는 할머니는 척추 뼈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손목골절도 당하게 되었다. 

기타

41%

거실

13%

계단 1%
베란다 1%

현관 1%

침실/방

23%

거실

13%

주방

14%

기타

41%

화장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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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별 가정사고 원인 및 분류

(1) 방과 거실

방과 거실은 가구가 많고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키가 크

고 무거운 책장은 벽에 붙여 두고, 높은 곳에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물건을 

올려놓을 때나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곳이나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어 놓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는 테이블 위에 놓아서는 

안 되며, 카펫이나 깔개의 상태가 낡거나 끝이 말린 경우 또는 타일이나 나

무로 된 바닥의 표면이 미끄러울 때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텔레비전(TV)의 

뒷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라디오, 레코드 등 전기 콘센트, 전기제

품 등을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두면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외

에도 가구나 침대의 뾰족한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문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

고가 많이 발생한다.

(2) 욕실

미끄러운 욕실바닥, 물, 비누 등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며, 욕

실의 온수는 치명적인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수도 손잡이

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다. 욕실에 전

기제품을 두는 경우, 젖은 상태에서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전기로 인한 쇼크와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 욕실에 의약품, 구강세

척제, 알코올, 수면제 등의 약품을 보관하거나, 샴푸나 청결제, 화장품 등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유해할 수 있는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

(3) 주방

주방에서 주방기기나 주방용품, 주방용 가구 등을 사용하다 다치는 사고

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방에서의 사고는 가정용 주방용품에 의한 베

임, 찢어짐, 찔림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고온영향으로 인

한 사고가 많다. 가정용 칼, 유리컵 및 접시는 사용 중 부주의로 칼에 찔리

거나 컵이나 접시의 깨진 부분에 베이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싱크대 

사고는 물품 모서리에 부딪쳐 다치는 상해가 많으며, 정수기는 뜨거운 물에 

데는 고온영향에 의한 상해가 가장 많다. 주방의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기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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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화상을 입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의 폭발이나 스파크 발생 등

의 상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계단

어린이 추락사고의 20%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계단은 우리환경에서 필수적인 동시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이다. 

계단이 좁고 경사가 급하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외부에 있는 계단인 경우 눈

이 와서 얼거나 하면 더욱 위험하다. 높이가 다른 계단이나 너무 낡은 계단,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은 카펫을 깔거나 계단 상단 부위에 소형 매트를 놓는 

것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5) 창문,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이 건축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낮거나 창살 간격이 

넓은 곳이 많아 어린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

란다에 놀이시설, 자전거, 운동기구, 장독대, 의자 등 어린이들이 딛고 올라

설 수 있는 물건이 놓여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 베란다에서 어린이

가 혼자 놀거나, 베란다에 아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가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 

4) 가정사고 대처방안

(1) 방과 거실

• 키가 크고 무거운 책장은 벽에 붙여 두고, 높은 곳에 아이들의 시선을 끄

는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

해 책장이나 장식장에 올라가다가 가구와 함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는 아

무것도 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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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는 테이블 위에 놓지 않는다. 

• 카펫이나 깔개는 아이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구멍이 나면 즉

시 보수하고 끝이 말리지 않도록 한다.

• 아이가 자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선풍기, 히터 등을 켜 두지 않는다.

• 타일이나 나무로 된 바닥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한다. 테이블

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씌워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 텔레비전의 뒷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라디오, 레코드 등은 아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며 깨질 수 있는 물건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침대의 모서리는 둥근 것이 좋고 침대의 난간은 아이들의 손이 끼이지 

않도록 강한 걸쇠로 단단히 매어 준다. 침대를 구입할 경우 안전난간 사

이의 폭은 5~6cm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2) 욕실

• 노약자가 있는 경우 욕실의 벽이나 욕조 바로 옆에 손잡이 봉을 부착하

여 미끄러질 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샤워실의 커튼봉도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잃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단

단히 고정한다.

• 바닥에는 고무매트나 안전발판 같은 미끄럼방지 도구를 깐다.

• 비누조각이나 샴푸 등 미끄러운 물질은 사용 후 즉시 마개를 닫고 비누 

곽에 넣어서, 밟거나 거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 욕실에서 물기가 있는 옷이나 양말 등을 말리면 물이 욕실바닥에 떨어

져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욕실문에 부착된 유리는 일반유리 대신 안전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슬리퍼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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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방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칼은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 주방싱크대 문 뒤에 보관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 유리제품보다 깨지지 않는 제품을 쓰도록 한다.

•�제품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안전 주의사항을 지킨다.

•�가스 불이나 뜨거운 주방기기, 물, 증기나 기름 등에 주의한다.

•�유리제품은 흠집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패류 조리·섭취 시 이물이나 가시가 있는지 살핀다.

•�통조림 캔이나 병마개를 개봉할 때 손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기제품의 부속을 교체하거나 청소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을 차단한다.

•�어린이는 안전의식이 취약하므로 주방 내 사고위험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

•�통조림 제품 등은 반만 쓰고 남았을 때,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

고,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한다. 

(4) 계단

•�계단이 좁고 경사가 급하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외부에 있는 계단은 눈

이 와서 얼거나 하면 더욱 위험하므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거

나 염화칼슘(또는 소금)을 뿌려둔다. 

•�높이가 다른 계단이나 너무 낡은 계단은 위험하다. 계단의 높이가 다르

거나 마모 정도가 심한 상태라면 보수를 서둘러야 한다. 

•�계단에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은 카펫을 깔거나 계단 상단 부위에 소형 매트

를 놓는 것은 낙상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카펫이 확실하

게 밀착되도록 고정시키거나 소형 매트는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계단에 쌓아 놓은 박스나 장식용 가구는 통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

으며, 특히 화재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단에는 물건을 올려놓

지 않도록 한다.

•�계단 각 발판의 폭과 높이는 계단의 경사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한 발판의 높이는 약 20㎝, 폭은 적어도 25㎝는 되어야 한다.

•�계단 난간의 높이가 아이들의 중심보다 낮으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

로 이상적인 난간의 높이를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난간 막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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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격은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미끄럼 사고를 방지한다.

(5) 창문, 베란다

• 창문의 모양에 따라 안전 고리를 설치하고 2층 이상의 창문에는 반드시 

안전망이나 난간을 설치한다.

• 창틀 위에 어린이용품을 올려놓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것을 꺼내기 위

해 기어 올라가 사고가 날 수 있다.

• 침대나 가구를 창문 가까이 배치하지 않는다. 

•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거나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지 않

도록 한다.

• 영아도 닫힌 창문이나 문을 열 수 있으므로 문이나 창문에는 잠금장치

를 하여 어린아이가 함부로 창문을 열 수 없게 한다.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열도록 한다. 아래

쪽의 창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10~13㎝ 정도만 열리게 

하고 안전장치를 한다.

함께해보기 1
1.		가정사고	발생현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고,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보자.

가정사고의 현황과 사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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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1) �미국 시카고대학교 번센터(University of Chicago Burn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

이들이 전자레인지에 음식이나 음료를 데우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크게 늘어, 미국 

4세미만 어린이들이 입는 화상발생 사례 중 전자레인지에 의한 것이 4위를 차지하였

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5세미만 어린이들의 화상사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104명 중 

90.4%가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에 의해 사고를 입었고, 이 중 9건의 사고(8.7%)는 어

린이가 직접 전자레인지를 열거나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낼 때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NewsInferno-Microwaves Pose Significant Burn Injury Risk to Small Children, 2008.10.8

2) �아기가 있는 방에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할 무렵부터

는 침대나 소파 위에 눕혀 두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아기가 크면서 움직이는 범위가 

커질수록 미리 다칠 것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책상 모서리는 다치지 않도록 감싸

주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막아두도록 한다. 

문틈에 손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문틀에 천이나 종이를 덧붙여 틈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기가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행기는 넘어질 위험이 많아 주의해서 태운다. 유모차를 태우고 나들이를 가는 경

우에는 손잡이에 가방을 걸지 않도록 한다. 또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면 안 된다. 

식탁보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찬장 진열장은 열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2층 이상

에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낮은 서랍장을 둬서는 안 된다. 끓이는 음식은 손이 닿지 않

는 안쪽에 놓고 조리한다. 

정리하기 1
1. �장소별 가정사고 원인 및 분류에서 개인이 경험한 장소를 선정하고, 가정

사고의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가장 중요한 ‘가정안전생활 수칙’을 적어보자.

•

•

•

•

•

장소별 가정사고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보고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89

88

제
3

장
  가

정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3.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 지도상의 유의점

이 장에서는 가정 내 유독성 물질로 인한 사고를 이해하고 그 위험성과 대

처방안에 대해서 지도한다.

1) 발생현황

가정 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를 2007~2009년(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위해정보 중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로 분

석한 결과, 일상생활 중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어린이 중독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발생건수 5,431건 9,421건 11,427건
26,279건

증가율 - 73.5% 21.3%

사고 장소의 경우 전체의 86.6%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외 보육시설 

등이 많은 것을 볼 때,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

다. 가정 내 사고는 대부분 의약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 중독사고 원인품목은 성인용품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표 2> 가정 내 중독사고 원인품목

품목 빈도(%) 세부품목

의약품 37.0
감기약, 신경안정제, 피부용제, 고혈압약, 피임약,  
당뇨병약 등

세정제 및 탈취제 14.2 표백제, 방습제, 세탁용 합성세제

화장품 10.2 비누, 아세톤, 염색제

가정용 살충제 9.4 바퀴벌레약, 모기향, 에어졸 모기약

농약 7.9 살충제, 제초제

조미가공식품 7.1 빙초산, 술

완구놀이기구 4.7 조립완구 등

기타 9.5 비료, 신나, 체온계ㆍ온도계, 가스중독

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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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사례

약물오남용에 의한 사고사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

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1. �최근 2세 된 B가 집안에서 할머니가 드시는 약을 집어 먹고 전신쇠약증 및 눈이 돌아

가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2010년 1월, 5세 C 여아가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화장대 위에 있던 아세톤 뚜

껑을 열고 20㏄ 가량을 먹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인 및 분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는 주로 가정 내외에 방치된 의약품 및 화학제

품 등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

는 우발적 사고로서, 의약품 등의 정상적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는 구

별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 중 기침약, 아스피린 같은 비처방 의

약품과 처방약, 가구광택제 및 배수관 클리너, 구강청결제, 접착제 같은 화

학제품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의 내용물을 5세 이하의 어

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먹을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약품의 아스피린 성분을 가진 해열진통제는 이명, 발열, 의식장애, 시

력장애, 경련, 두드러기나 천식 등의 알레르기의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리도카인 성분을 지닌 국소마취제는 경련이나 혼수상태, 호흡곤란 등

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프록센 성분의 소염진통제는 설사, 복부통증 등 위장

의 합병증, 현기증, 두통, 이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가정용 화학제품인 가정용 세척제, 구강청결제, 화장품, 살충제 등을 잘

못 먹는 경우, 가정용 세척제는 입이나 식도염증, 소화관 천공, 호흡곤란 등

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강청결제의 에탄올은 과다복용의 경우 사망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과민성, 신진대사 합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

품의 경우 하이드로카본(Hydrocarbons)의 성분으로 폐에 직접 흡입될 경

우 화학적 폐렴, 구토나 두통, 심할 경우 뇌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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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화학제품 종류 및 부작용

의약품 종류 및 부작용

가정에구분 성분 독성 및 부작용

해열진통제 Aspirin
귀울음, 발열, 의식장애, 시력장애, 경련, 두드러기나 천
식 등의 알레르기

지사제 Lopermide 현기증, 구토, 복부팽창·장애, 호흡곤란, 혼수상태, 사망

국소마취제 Lidocaine 경련, 혼수상태, 호흡곤란 등

소염진통제 Naproxen 설사, 복부통증 등 위장의 합병증, 현기증, 두통, 이명 등

발모촉진제 Minoxidile 혼수상태, 심장손상, 부종, 협심증 악화 등

가정용 화학제품 종류 및 부작용

구분 성분 독성 및 부작용

가정용 
세척제

Potassium
Hydroxide

입이나 식도 염증, 소화관 천공, 호흡곤란, 쇼크, 식도나 
유문(위의 출구) 협착증세

구강청결제 Ethanol
과다 복용의 경우 사망과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과민
성, 무기력 반응, 신진대사 합병증 등

화장품 Hydrocarbons1)
폐에 직접 흡입이나 토할 경우 화학적 폐렴, 구토나 두통, 
심할 경우 뇌질환, 사망

살충제 Pyrethroid 흥분, 손발 떨림, 전신경련, 호흡곤란

출처 �1. CPSC Final Rule: Requirements for Child-Resistant Pacakaging 

2. 가리키히데아키. 생활속의 음식독물 60. 서울: 국일미디어

4) 대처방안

대체로 가정 내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삼킴이나 흡인 등의 사고가 많이 발

생한다. 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세척제, 화학약품 등은 보기 쉽게 표기를 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장기 복용 약품 등은 보기 쉽게 표기를 하여 오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품 용기에 화학물질, 농약 등을 담아두지 않도록 한다.

•�노인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 쉬운 표현, 눈에 잘 띄는 위

치 등에 표시를 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 수돗물 등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씻어 낸다.

•��기타, 떡 등 끈적끈적한 식품 등을 섭취할 때는 차나 음료수 등으로 목

을 축이고 천천히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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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독성 물질에 의한 주변의 사례를 자유롭게 얘기해 보자.

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독성 물질사고가 왜 심각한지 토론해보자.

유독성 물질에 의한 가정안전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1.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의 원인

•

•

•

•

2.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칙을 만들어보자.

•

•

•

•

유독성 물질에 의한 가정사고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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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가스사고

◈ 지도상의 유의점

전기는 깨끗하고 편리한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로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

고 윤택하게 하고 인류문명을 밝혀오고 있다. 인간의 발명 중 가장 위대하

다는 전기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공기나 물과 같이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가스는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연료이기 때

문에 그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전기와 가스

가 자칫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

져온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그 특성과 사용법을 익혀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전기·가스 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이해하

고, 예방법에 대해서 지도한다.

1) 발생현황

(1) 가정 내 전기제품

최근 3년간 가정 내 전기제품 화재다발 품목 현황

접수 품 목 비율(%)

1순위 전기장판 18.1

2순위 TV 12.3

3순위 전기세탁기 11.9

4순위 냉장고 9.7

5순위 정수기 5.4

6순위 에어컨 3.6

7순위 전기진공청소기 2.8

8순위 온풍기 2.5

9순위 전기보일러 2.5

10순위 비데 2.1

출처 : 한국소비자원. 가정 내 전기제품 안전실태 조사. 2004.12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정 내 전기제품 화재발생 결과 전

열기인 전기장판 관련 화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의 화재가 34%

를 차지하고 있었다.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화재발생 사고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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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급률이 높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타 전기제품보다 사고발

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지 않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가스사고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약 20%가 장마철인 6~7월에 발생했으

며, 사고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 시설미비 및 공급자 부주의 사고가 많

았다. 장마철에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

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미리 교체해 주어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출된 액화석

유가스(LPG)의 경우 공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닥 같은 낮은 곳에 체류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사고

집을 비우거나 잠자리에 들 때에는 전원을 빼 놓아야 하며, 콘센트에 여러 개

의 플러그를 동시에 꽂지 말아야 한다.

2009년 12월 25일, 철수네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비우고 

있던 중, 집에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돌아오게 되었다. 사고원인을 조사

한 결과,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용 전선이 전기부하에 비해 가늘어 합선이 되어 화재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거나 잠

자리에 들 때에는 전열매트 및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전원을 빼 놓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놓는 것은 전기합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피해야 하며, 또한 전기제품을 장시간 보관하였다가 다시 꺼내어 사용할 경우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TV 사고위험 순위> 

안전문제 항  목

1순위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순위 TV 위에 꽃병, 화분, 화장품, 약품 등 액체용기가 있는 경우

3순위 문어발식 배선을 하고 있는 경우

4순위 책장이나 벽장 등 통풍이 나쁜 좁은 공간에 설치된 경우

5순위 테이블보나 커튼으로 통풍구가 막혀 있는 등 발열이 방해받는 경우

<전기밥솥 사고위험 순위>

안전문제 항  목

1순위 접지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순위 열판, 내솥, 증기배출구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경우

3순위 제품의 패킹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4순위 증기 배출구가 어린이 손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5순위 전원콘센트와 플러그가 불안정하게 접촉되어 있는 경우

6순위 사용시 증기 누설현상이 있는 경우

7순위 장판, 테이블보, 플라스틱 등 열에 약한 것 위에 놓인 경우

8순위 전도·낙하되기 쉬운 불안정한 상태로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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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영상이 깜빡거리거나 흔들리는 경우

7순위 전원코드를 다발로 묶거나 둥글게 말아 사용하는 경우

8순위 지직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9순위 제품의 통기구가 먼지로 막혀 방열을 방해받는 경우

10순위 고열을 발하는 기구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1순위 전도·낙하되기 쉬운 불안정한 상태로 설치된 경우

12순위 콘센트 허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냉장고 사고위험 순위>

안전문제 항  목

1순위 접지선이 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순위 가동소리가 예전보다 이상하게 커진 경우

3순위 제품 뒷면, 옆면이 벽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

4순위 냉장고의 바닥면 등으로 물이 새는 경우

5순위 음식물에 도어가 간섭받고 있는 경우

6순위 습기, 먼지 많은 곳, 물(빗물)이 튀는 곳에 설치된 경우

7순위 제품의 통기구가 먼지로 막혀 발열되기 쉬운 경우

8순위 가스렌지 등 열기구 등이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9순위 문어발식 배선을 하고 있는 경우

10순위 물이 들어 있는 화병이나 화분 등이 위에 설치된 경우

11순위 전원코드가 온도가 높은 곳과 가까이 있는 경우

<세탁기 사고위험 순위>

안전문제 항  목

1순위 미사용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경우

2순위 미사용시 전원코드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3순위 사용하는 연장콘센트에 접지단자가 없는 경우

4순위 욕실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곳이나 통풍이 안되는 곳에 설치된 경우

5순위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순위 동작시 이상한 소리나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7순위 세탁기의 수평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

8순위 본체가 기울어져 있거나 흔들리며 불안정한 경우

9순위 급수호스나 수도꼭지의 연결부위에서 물이 새는 경우

10순위 탈수조가 잘 멈추지 않는 경우

<에어컨 사고위험 순위>

안전문제 항  목

1순위 전원을 전용콘센트로부터 따고 있지 않은 경우

2순위 접지선이 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3순위 실외기에 더운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4순위 제품을 연장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5순위 실외기에 부착된 쇠장식이나 실외기를 부착하는 구조물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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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및 분류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정 내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81.7%가 1개 이상의 안전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1) TV, 에어컨 등 가정 내 전기제품

TV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부터 20~30%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TV 위에 있는 장난감 등을 잡기 위해 TV에 오를 경우 TV가 앞으

로 넘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TV의 경우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TV 위에 꽃병, 화분, 화장품, 약품 등 액체용기가 있는 경우에 사

고위험이 높았다. 특히 문어발식 배선을 하고 있거나 TV가 책장이나 벽장 

등 통풍이 나쁜 좁은 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높다.

냉장고의 경우 접지를 하지 않고 냉장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접지

단자가 없는 연장콘센트를 사용하거나 벽면콘센트를 주로 사용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제품 이상 발생 시 누전이나 감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도

어손잡이 및 측면모서리 등에서 인체에 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누설전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냉장고가 평소보

다 가동 소리가 이상하게 커졌을 때에도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욕실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곳이나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세탁기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세탁기 화재의 상당수가 화장실이나 욕실 등 습기가 많거나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세탁기 설치환경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하다. 또한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급수호수 

연결부위에 나사가 풀어지거나 틈이 생겨 물이 분사될 경우 누전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으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대부분이 전원을 전원콘센트에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지선이 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외기를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 제품을 연장콘센트에 연결하고 있

는 경우도 사고의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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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방안

(1) 전기

가정용 배전반의 퓨즈는 전기용량이 조금만 넘쳐도 끊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이 무리하면 피곤한 것과 같은 이치다. 정전 시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

구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 또는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전화한다. 

•�누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전기가 끊어질 수 있게 하는 누전차단기를 부

착한다.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콘센트는 안전덮개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가전제품은 사용 후 스위

치를 반드시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둔다.

•�콘센트는 반드시 접지 기능이 있는 안전규격을 인정받는 콘센트를 사

용한다.

•�전깃줄이 바닥에 끌려 발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붙박이나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

① 에어컨

냉방 시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이는 5℃ 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나친 냉

방은 여름감기, 두통 등의 냉방병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에어컨을 강 대

신 약으로 강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종전 소비량의 60%를 절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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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안전점검 리스트

No. 항 목 예 아니오

1 가동해도 시원해지지 않고, 따뜻해지지 않는다.

2 가동 시 소리가 이상하게 커졌다.

3 실내 부품에서 물이 샌다.

4 에어컨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나 부품이 부패하거나 구부러져 있다.

5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이상하게 뜨겁다.

6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

7 전류 차단기나 퓨즈가 가끔씩 꺼진다.

8 가동램프가 점멸한다.

9 에어컨을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전기를 느낀다.

② 선풍기

2~3시간 이상 계속 사용하면 피부 수분이 증발되어 건강에 해로우며 기

기 자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20~30분 간격의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자연풍과 같은 방향으로 틀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끄도록 한다.

선풍기 안전점검 리스트

No. 항 목 예 아니오

1 스위치를 켜도 날개가 회전하지 않는다.

2 회전하는 것이 늦거나 회전이 불규칙하다.

3 회전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난다.

4 타는 냄새가 난다.

5 모터부분이 이상하게 뜨겁다.

6 모터 커버가 열로 변형되었다.

7 전원 코드를 만지거나 구부리면 전기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

8 전원 코드의 일부가 이상하게 뜨겁다.

9 전원 코드에 상처가 있거나 녹아 있다.

10 전원 코드를 만지면 찌릿찌릿 전기가 느껴진다.

③ 냉장고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다음 보관한다.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냉장고 

용량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장고는 뒷면 벽과 10㎝ 이상, 윗부분

의 차폐물로부터는 30㎝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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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안전점검 리스트 

No. 항 목 예 아니오

1 급수호스나 본체 밑바닥에서 물이 샌다.

2 본체가 기울어져 있거나 흔들리는 등 불안정하다.

3 본체를 만지면 찌릿찌릿하며 전기를 느낀다.

4 타는 냄새가 나거나 가동 중에 이상한 소리, 진동이 있다.

5 탈수조가 잘 멈추지 않는다.(뚜껑을 열고 15초 이내에 멈추면 정상)

6 조작판이 평소보다 뜨겁다.

7 배수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

④	세탁기

세탁물은 섬유의 종류, 유색물과 흰색 등으로 분류하여 1회 세탁 분량

만큼 모아서 실시한다. 세탁은 10분 이상 하면 더 이상 때가 빠지지 않고 

천만 손상된다. 헹구기 전에 반드시 탈수를 하고, 탈수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하다. 

⑤	전기다리미,	전기장판	등

다림질한 옷감은 가능한 모아서 다린다. 손수건 등 얇은 옷감은 스위치를 

켠 즉시 다리거나 전원을 끄고 남은 잔열을 이용한다.

전기장판은 온도조절기를 잘 맞추어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장판 밑에 두

꺼운 요를 깔면 보온이 잘 된다. 반듯하게 펴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빼놓도록 한다.

전기히터는 방의 용도에 맞추어서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거실 

17~19℃, 침실 14~16℃). 커튼을 치면 방의 온도가 3℃ 정도 올라간다. 열

손실이 많은 유리창, 벽, 천장 등은 단열을 하도록 한다. 창문이나 문의 틈

새는 테이프 등으로 막아 되도록 통기를 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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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안전점검 리스트

No. 항 목 예 아니오

1 전원코드, 플러그에 상처나 부풀어 오름이 있다.

2 전원코드를 만지거나 구부리면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다.

3 전원코드의 일부, 플러그가 평소보다 뜨겁다.

4 타는 냄새가 난다.

5 모포자체의 안을 비춰보면 히터선이 고리모양으로 말려 있다.

6 「약」으로 맞춰도 이상하게 뜨겁다.

7 제어장치에 물이나 차를 흘린 적이 있다.

8 본체 표면이 부분적으로 변색되었다.

9
본체를 바늘이나 핀으로 찌르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10 전기모포가 찢어져 있다.

⑥ 난방기구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적합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사제품 등 믿을 수 있는 제

품을 구매해야 한다. 난방기구는 사용 중에 기름을 넣어서는 안 되며 급유 

시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야 한다. 난로를 켠 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

며, 잠자리에 들 때는 난방기구를 끄고 잔다.

난방기구 안전점검 리스트

No. 항 목 예 아니오

1 전원코드, 플러그에 상처나 부풀어 오름이 있다.

2 전원코드를 만지거나 구부리면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한다.

3 전원코드의 일부, 플러그, 제어장치가 평소보다 뜨겁다.

4 타는 냄새가 난다.

5 「약」으로 맞춰도 난방기구가 이상하게 뜨겁다.

6 본체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적이 있다.

7 난방기구의 조립이 헐겁거나 흔들거린다.

8 본체가 기우뚱하다.

9 가동 중에 이상한 소리나 진동이 있다.

10 타이머 스위치가 도중에 정지할 때가 있다. 

(2) 가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단밸브를 잠가 두며 외출 시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밸브를 확인한다. 부근에 화재 발생 시에는 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불

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시킨다. 가스불이 붉은 불꽃을 띠면 불완전 연소이므

로 공기조절밸브를 조정한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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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

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아 미리 교체해 주어야 가스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출

된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공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닥 같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

평상시,

•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

기시킨다.

•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는지 지켜본다.

•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코크는 물론 중간 밸브도 잠근다.

• 집을 비울 때에는 용기 및 메인 밸브까지 잠근다.

• 평소 연소기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로 수시로 점검한다.

가스누설	시,

• 가스누설이 발견된 즉시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고 비나 방석, 부채 등을 사용해 밖으로 쓸어

낸다.

• 주변의 불씨를 멀리하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 전기기구를 절대로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 이상의 조치를 취한 후 가스를 공급한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대행 업소

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본 다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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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또는 주변에서 경험한 전기·가스 사고의 사례를 얘기해보고, 원인에 

대해 생각 해 보자.

전기·가스 사고의 현황과 발생 원인

1. 전기·가스사고의 형태와 안전수칙을 만들어보자.

전기·가스 사고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형태 안전수칙

전기사고

•

•

•

•

•

•

가스사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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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장판 등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는 2006년 34건, 2007년 

79건, 2008년 88건, ’09년(1~10월)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트리를 장

식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장식용 전선은 전기부하에 비해 가늘어 쉽게 합선이 될 수 

있고,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전구가 깨져있을 경우 화재발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5. 식품에 의한 사고

◈ 지도상의 유의점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의식주의 

하나인 식품에 의한 사고를 들 수 있다. 식품에 의한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습관, 환경구성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가정 내 식품에 의한 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도한다.

1) 발생현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정보 중 위해사

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부문은 ‘식료품’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09). 

원인으로는 이물질 혼입·섭취, 부패·변질 등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가장 높았다. 

가정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때, 식품을 올바르게 취급·보관하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였을 경우 식중독

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표 3> 국내 10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건수 119 174 104 93 78 135 165 109 259 510 354

환자수 4577 7764 7269 6406 2980 7909 10388 5711 10833 9691 7487

자료: 한국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교재. 2009

식중독이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일어나는 복통, 설사, 구토 등 건강상의 장해를 말하며, 우리 나라 식품

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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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중독의 정의

※ 식품위생법(제2조 제10호)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WHO(세계보건기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

소형 질환

날이 더워지면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식중독은 음식물의 위생

관리만 잘하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위생적인 식생활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사고사례

식중독 사고

더운 때는 음식물을 실온에 오래두지 않는다.

지난 4월 산악회 총무인 K씨는 동네에서 김밥을 단체로 구입한 후, 산악회원 수백 명과 

등산을 하면서 야외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산악회원 수백 명이 설사, 복통 등을 호

소하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단체로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3) 원인 및 분류

(1) 식중독에 의한 사고

① 원인

최근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이 1, 2위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육류, 어패류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충분하게 가열·조리하

지 않고 제공하거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실온에 음식을 

보관한 뒤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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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어패류(생선회, 굴, 조개) 등을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

•오염된 주방기구로 처리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74℃, 1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5℃~59℃)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구를 살균·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씻기 소홀,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을 부주의한 경우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② 증상

음식섭취 후 6~48시간 내에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증세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4) 대처방안

(1) 식중독에 의한 사고

식중독은 흔히 음식점에서 사먹는 경우에나 생기는 병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으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강조하고 있으

며,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림 3]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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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 조리 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음식물은 실온에 오래 두지 않으며, 맛이 이상하면 버려야 한다.

•신선한 식재료는 한 번에 먹을 분량만큼만 구입하여 조리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 �칼, 도마, 행주 등 주방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 소독제로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한다.

특히, 올바른 손 위생관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손 씻

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식재료 취급 전/후,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기 

전/후 등이나 음식물을 만지기 전, 손이 비위생적인 곳에 접촉한 경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은 모든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손 씻기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림 4] 식중독 예방 방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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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함께해보기 1
1.	식중독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	원인을	생각해보자.

식품에 의한 사고의 종류와 원인

정리하기 1
1.	식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습관을	적어보자.

•

•

•

•

•

2.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1)

	2)

	3)

식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습관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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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안

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친다. 둘째, 항상 안전을 고려한다. 셋째, 비

상 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둔다.

2. �가정 내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많다. 계단, 욕실, 베란다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위험한 조리도구와 기름, 

불 등을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

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전화를 하도록 한다.

4.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척제,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은 보기 쉽게 표

기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특히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의

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생활 속의  가정안전 실천 수칙

이야기 해주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말 식품 이물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이물신고가 종

전에 비해 7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개

설한 이후 377건이 신고되었고 또한, 5월19일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돼 식

품업체의 이물보고가 준의무화 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 이

상 업체로부터 108건이 보고되는 등 최근 3개월간 총 524건의 이물이 식약청에 접수됐

으며, 이 중 351건은 조사가 완료되어 17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된 이물의 종류를 보면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

(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탄화물 등 기타 이물이 218건

(41.6%)의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 155건(44.2%), 제조

단계 혼입 112건(31.9%), 유통단계 발생 30건(8.5%) 등이었다.

 특히, 허위신고가 4건, 오인신고도 49건(14.0%)이 있었고,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해당제품 1000박스(싯가 이천만원 상당)를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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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유치원을 다니는 딸이 있는 가정에서 주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스 불이나 뜨거운 주방기기, 기름에 주의한다.

	 ㉡ �유리제품은 흠집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스불을 켜기 전에 가스기 새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칼, 가위 등 주방용품은 조리할 때 눈에 띄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둔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문제 2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해야 하는 번호는?

	 ① 119 또는 1588-7500

  	 ② 112 또는 1577-7500

 	  ③ 119 또는 1588-8282

  	 ④ 112 또는 1577-8282 

 

문제 3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아닌 것은? 

	 ① 음식을 하는 개인의 손 세척 소홀, 비위생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조리 후 음식물을 0℃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③ 기구와 용기를 살균·세척 없이 사용할 때

  	 ④ 식품원료가 위생적이지 않을 때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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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③

	 해설 : �칼, 가위 등의 주방용품은 어린아이 등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문제 2 정답 : ①

	 해설 :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에 신속히 전화해야 한다.

문제 3 �정답 : ② 손

	 해설 : �식중독은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5℃~59℃)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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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재안전

화재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접하게 되었던 가장 오래된 위험 형

태로서, 생활 속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

서든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화재원인과 화재확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화재의 위험과 실태를 파악하여 화재현장에서의 대처 능력

을 배양하고, 생활 속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한편 실제 상황

에 직면했을 때 대피방법과 소화방법을 익힌다. 

1. 화재로 인한 위험과 특성을 이해한다. 

2.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화재 시 올바른 피난방법을 익힌다. 

4. 화재를 끄는 방법을 익힌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화재사고 
현황

1. 화재 현황
2. �화재의 

조건 

•�어떤 화재가 어디서 자
주 발생하는지를 알고, 
화재의 위험 인식 

•�화재가 발생하는 근본원
인을 이해하여 실제상황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 배양 

•�함께 해보기 
- �화재의 현황 알아보기
- �화재의 조건 알아보기

• 정리하기
-�화재 현황과 조건 이해  
-�안전수칙 이야기해  주기

20
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화재
의 개념적 이해와 
화재의 위험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어주
며, 개인의 안전행동
이 화재 예방에 커
다란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 하도
록 한다.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116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화재

사례  사고사례

•�화재특성을 사고사례와    

연계하여 이해 

•화재원인 이해

•피난방법 숙지

•안전수칙, 중요성 인식

•�함께 해보기 

- �화재사례를 통한  

대처방안 알아보기

•�정리하기 

- �화재사례를 통한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기

20

분

이 장에서는 화재안전

에 대한사고현황,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고사례에 따른 

대처방안을 점검함

으로써 화재 사고

에 대한 

안전행동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

원인

1. �화재발생

원인

2. �화재피해

원인

•�주요 화재 발생원인 

파악 

•�주요 화재피해원인  파악

•�함께 해보기

- �화재발생원인 알아보기

- �화재피해원인 알아보기

•�정리하기

-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20

분

화재

예방

대책

1. 일반 화재

   예방대책

2. 전기화재

   예방대책

3. 유류화재

   예방대책

4. 가스화재

5. 예방대책

   �생활 속의 

안전점검

•�화재원인과 연계하여    

예방대책 학습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학습

•�유류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학습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학습

•함께 해보기

-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알아보기

- �화재안전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20

분

화재 시 

대피

방법

1. 대피요령

2. 피난계획

3. 경보설비

•���화재시 안전한 대피방

법 학습

•사전에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연습

•�경보설비종류와 사용

법 학습

20

분

불을 

끄는 

방법

1. 소화기

2. 소화전

3. �스프링

클러

4. �기타  

소화설비

•소화기 사용방법 학습

•소화전 사용방법 학습

•스프링클러에 대한 

  기본 지식 학습

•기타 소화설비 대한 

  기본 지식 학습 

2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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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사고 현황 

◈ 지도상의 유의점

불은 난방, 조명, 조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잘못 

다루면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화재로 돌변하게 되므로 과거 대형화

재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화재의 조건을 이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화재 현황

화재 경향

대부분의 화재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고 있

는데 부주위로 인한 화재가 매년 2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지하철 화재나 숭

례문 화재와 같이 나쁜 의도를 갖고 불을 내는 방화(放火)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등을 보면 전체 화재 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

으므로 우리도 현 수준에서 방화비율을 줄이거나 최소한 동결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재발생건수와 피해의 증가는 경제성장, 인구 중가, 사회적 복잡성 등과 비례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과 더불어 화재의 특징과 예방대책, 피난방법 등을 조금이라도 알아 

둔다면 위급한 상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45,000건 정도로서 매일 12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소별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장소에서 25%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락시설, 오락시

설, 음식점과 같은 생활서비스 공간에서 주택화재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발화요인으로는 주거장소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53% 정도이

며, 전기적 요인이 21%, 방화 또는 방화 의심으로 인한 화재가 8.5%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대형 인명피해 화재를 보면 서울 대연

각 호텔에서 LP가스 취급 부주의로 16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대

왕코너에서 전기결함으로 88명, 부산 대아 호텔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

로 38명, 인천 라이브 호프에서 불장난으로 56명,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방

화로 인해 192명,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화약 관리 소홀로 15명 등 수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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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예지학원 화재, 낙산사 화재, 숭례문 화재 등 

많은 화재가 있어 왔다. 대형 재산피해는 주로 산업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 전기적 결함, 관리 소홀, 불티 등이다.

과거 대형 화재 사례를 보면 발생장소나 이유도 다양하여 앞으로도 어디

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타

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려는 자구 노력이 없이는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 화재의 조건

연소 특성 

불은 우리에게 이로운 불과 해로운 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불을 제대로 통제하

지 못하거나, 사람의 의도에서 벗어나 피해를 주는 불을 화재라고 하며, 본래 사용 목적

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화재라고 하지 않는다.

화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물질이 빛이나 열 또는 불꽃

을 내면서 빠르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연소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불

꽃을 내며 타는 현상이지만 숯과 같이 불꽃은 없이 표면만 타는 훈소도 있다. 불티나 담

뱃불과 같은 작은 점화원이 훈소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불꽃 연소로 번지기도 한다. 훈

소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한 참 후에 화재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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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전달

화재가 나면 고온의 열이 발생하여 가연물을 태우게 되는데 열전달 과정을 이해한다면 

변화가 많은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점화원이나 가연물의 열전달 특성을 알 수 있어 근본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세

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대류, 전도, 복사가 있다. 

·�대류는 공기가 이동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하여 뜨거운 공기는 위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 난 장소 아래로 피

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자세도 가능한 낮추어 뜨거운 공기와 인체에 해로운 가

스를 마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도는 물질의 이동이 없이 열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금속과 같은 물질은 열전달이 매

우 빠르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철판으로 만들어진 칸막이는 

빠르게 열을 전달하게 되므로 그 만큼 위험하게 된다.  

·�복사는 열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태양의 열에너지가 지구에 도

달하는 원리와 같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난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

는 수건에 난로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전달되어 불이 붙게 된다.   

(2) 연기의 흐름

화재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부분 연기에 포함된 유독성 가스를 흡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기 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처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기의 흐름은 대류현상과 압력, 풍향 등에 영향을 받는데 보통 연기의 속도

는 수평으로 초당 0.5m정도 이동하며, 수직방향으로는 2~3m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3) 연소가스 

연소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는 (1)연소가스, (2)화염, (3)열, (4)연기가 있다. 이들은 인체

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고온의 복사열과 가열된 공기로 인

한 화상과 연기에 포함된 독성가스를 흡입하여 기도가 다치거나 뇌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연성 물질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 탄소가 타서 공기 공급이 충분하면 

이산화탄소가 되고 공기 공급이 부족하면 독성이 큰 일산화탄소가 된다.  또한 물질이 

타면 황화수소, 이산화황(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포스겐, 염화수소 등이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발생된다.

화재 상태에서 기진한 사람은 열과 연기 때문에 호흡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반 상

태에서 보다 독성 효과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자세를 낮추

고 호흡을 짧게 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유독성 가스를 적게 흡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소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연소

물질의 조성, 연소에 공급되는 공기량, 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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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는 독성이 강한 연소가스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특히 좁은 공간에서 불꽃을 내지 않고 연기만 나는 화재에서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크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은 0.05%에서 3시간정도 노출되거나 

0.15%에서 1시간정도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하며, 0.4%에서 1시간 이내 노출되면 치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3%에서 2~3번의 호흡으로 의식을 잃고 몇 분내 사망할 수 있

다. 실제 일산화탄소의 위험농도는 주변 온도, 기타 유독가스의 존재 및 사람의 건강상

태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시 대량으로 발생하여 산소의 

양을 줄이게 됨으로서 호흡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며, 산소 부족 및 자극성 물질의 존재

로 말미암아 허파의 팽창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2%가 되면 호흡심도는 

50%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3%가 되면 100%의 증가를 가져온다.

불이 나기 위해서는 나무나 종이와 같이 탈 수 있는 물질(가연물), 성냥이

나 라이터와 같은 점화원(점화에너지) 및 공기(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세 요소를 불의 3요소 또는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들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줄이게 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다.  

불이 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의 선이 

빠지거나 부족해지면 온전한 삼각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연소의 3요소에 의해 연소는 시작되지만, 연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서 분자가 활성화되고 연속적으로 산화 반응을 계속함에 의해 진행한다. 

이 연쇄 반응을 추가하여 연소의 4요소라고 한다. 

화재가 발생 한 후 열이 확산되는 방법으로는 주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

거나. 고체나 액체와 같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전자파의 형태로 이

동하게 된다.

소화법 

(1) 가연물을 제거한다(제거소화법).

(2) 산소를 차단한다(질식소화법).

(3) 산화반응의 진행을 차단한다(억제소화법).

(4) 화점의 온도를 낮춘다(냉각소화법).

(5) 기름 등 화재 시 유면을 에멀젼한다(유화소화법).

(6)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킨다(희석소화법).

 [그림 1] 불의 3요소

불꽃
(열)

산소
(공기)

탈수있는
물건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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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발생된	대형	화재의	원인을	설명해	보자.

화재 현황 

정리하기 1
1.	화재의	조건을	설명하고	화재	예방법을	정리해	보자.

•

•

•

•

•

화재 현황

2. 사고사례 

◈ 지도상의 유의점

화재는 몇 분 사이에 확산되는데 화재 특성을 알지 못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 피해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앞장

에서 지도한 화재조건과 화재사례를 연결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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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확산된 화재 

화재는	몇	분	사이에	방안	전체로	확대되므로	화재	위험이	인지되면	안전한	

장소로	바로	대피하여야	한다.	

꽃샘 추위로 건물 주변에 행인이 거의 없

는 일요일 오후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목

격자(59세)에 의하면 “방에서 휴식을 취하

고 있는데 밖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

려 계단으로 나가보니까 401호 베란다 쪽

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왔다고 한다. 화

재라고 생각하고 건물 뒤에 있는 소방파출

소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401호 작은방에 

있던 거주자의 아들과 손녀는 불길을 피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거주자의 진술에 의하면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던 중 방안에

서 TV를 보던 아들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여 거실로 나와 보니 벽체 하부 마룻바닥 

틈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

하여 3층에 다녀온 사이 불길이 현관까지 번져 있었다고 한다.

피난로가 막힌 화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있

어	특별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주점,	영화관,	

목욕장,	게임방,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관리자와	소

유주는	규정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도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 록카페에서 불이 나 술을 마시던 남녀 손님 1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

고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입구 쪽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술을 마시던 목격자에 의하면 “출입구 쪽에서 불길이 솟아 셔츠를 벗어 물에 적셔 불을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덮쳤다”고 말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 장식재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

가  나오게 되었고, 출구 쪽에서 불이 났는데 반대편 비상구가 막혀 있어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상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상구를 막아 놓

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여 비상시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상

구가 제대로 나 있지 않다면 대형사고는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피난로와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 주

의를 갖고 어느 곳으로 대피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천장에서 아래

로 내려오는 연기나 유독성 가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그림	2]	거실에서	방을	본	모습[그림	2]	거실에서	방을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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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통해 확산된 화재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가 필요하며, 주변에 소화기

를 놓아두어야 한다.  

인천 호프집에서 청소년 5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층은 내부

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마무리 작업으로 페인트 도색을 하던 중 시너를 

갖고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종일 페인트 작업을 했던 

지하층에는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화염이 커졌으며 주변에 있던 페

인트와 시너 등 인화물질로 전파되었다. 

화염이 형성된 상황에서 아직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내장재는 빠른 속도로 연소되고 열

과 연기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3층과 4층 계단으로 올라갔던 연기가 4층 계

단에 설치된 방범용 철문에 막혀 다시 2층으로 내려오고 지하층에서 올라온 열기가 가

세되면서 유일한 계단측 출입구가 막혀 대피하지 못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

다. 현장에서 구조된 고등학교 1학년 P군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밖

으로 나가려는 순간 전기가 나가 실내는 암흑천지로 변했고, 곧이어 유독 가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바닥에 엎드린 채 옷으로 코를 막았는데 그만 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2층 호프집은 유리 창문을 목재로 막아 학생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많은 사상자

를 발생시켰다. 지하 노래방 작업에 사용한 페인트 및 용제 등의 물질은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여 쉽게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

드시 환기가 필요하며 비상시에 사용할 소화기를 옆에 두어야 한다.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석유나 가스처럼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지켜

야 한다.  석유 난로에 연료를 넣을 경우에는 난로가 완전히 꺼진 후에 넣어야 

하고,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 대형화재 중 호텔에서의 사고가 2차례 있었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연각 호텔

에서의 화재는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며 대아 호텔의 화재는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모두 인화성 연료의 취급 부주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모두 투숙객들이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침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대피를 못한 사람들이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 당시 석유난로에 불이 붙지 않아 연료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연료 입구에 석

유를 주입하는 순간 “펑”하는 소리가 나자 당황한 종업원이 석유를 난로에 쏟으면서 화

재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석유난로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헬스클럽 내부로 옮겨진 화재는 호텔과 연결된 경사복도를 따라 

호텔 4층 전체로 확산되었고 덕트와 계단을 통해 상층 객실로 확대되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헬스클럽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대피하였으며 사우나에 있던 손

님들도 비상계단을 통하여 무사히 대피하였다. 그러나 대피 과정에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으며 안내방송이 없어 객실에 있던 투숙객들이 빠져 나오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지 못하고 침대 시트를 묶어 아래층으로 대피하거나 뛰

어내리다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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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대 화재

가연성	내장재로	인한	빠른	연소	확대와	좁은	통로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였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00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밴드가 무

대에 오르자 여러 가지 색의 조명이 켜졌고 4개의 불꽃 발생 장치가 공연의 시작을 알

리며 점화되었다. 불꽃 발생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무대 뒤편 상부에 닿았고 

순식간에 무대 양쪽의 폴리우레탄 폼을 점화시켰다. 25초 후 화염이 무대 양쪽 천장에 

도달하였으며, 폴리우레탄 폼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었다. 30초 만에 밴드는 공연을 중

단했고, 관객들이 무리지어 탈출하기 시작했다. 약 41초 후 음향경보와 시각경보등이 작

동했다. 90초 만에 검은색의 짙은 연기층이 바닥 위 0.3m까지 형성되었다. 발화 후 100

초도 되지 않아서 정문 복도는 공연장을 빠져 나가려는 관객들로 정체되었다. 5분이 지

나서, 화염이 창문과 정문 복도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피난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빠르게 확산되는 화재상황에서 단시간에 

이용객들을 모두 탈출시킬 수 없었던 출구가 인명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주방은 메인 바 및 다트룸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주방 내에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었다. 건물 후면에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없었으며 기존의 창 또

는 문들이 모두 목재기둥 또는 패널로 막혀 있었다.

화재 후 1분여간은 군중이 질서 있게 정문을 통해 이동하였으나 화재가 본격화되면서 

정문 현관에서 군중들이 엉켜서 넘어져 피난로를 막아버렸다. 이러한 사태는 한 개의 

문으로 여러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이 합쳐지게 된 배치와 나이트클럽 주요부분의 상태

가 악화되면서 빠르게 탈출하려는 심리 때문에 발생하였다. 현장에 비상행동계획, 소방

계획, 안전하고 질서 있는 피난을 위한 직원훈련계획 등은 게시되지 않았다.

화재로 인한 추락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연

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거주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담뱃불은 불꽃이 없는 형태로 있다가 화재조건이 맞으면 불꽃을 내는 화재로 커지게 된다.

화재 발생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발화 장소인 작은방이 출입

문 방향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자는 밖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거실 창문에

서 불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였다. 

아파트의 고층부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적절한 피난 기회를 놓쳤거나 피난이 불가능한 상

황에서는 외기에 접한 베란다 또는 창문 주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확률이 높다.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 방과 거실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화재전파

를 지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대 내부의 방문은 거의 목재 문이기는 하

나 화재 전파를 어느 정도 지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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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례 나누기

1) 빠르게 확산된 화재 

화재는 불과 몇 분 사이에 확산되기 때문에 화재를 인지하면 바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실내 화재의 경우 5~7분 사이에 500℃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한 물건을 찾는다고 시간을 지체할 만한 여유가 없다. 

화재 발생 즉시 주변에 소리를 질러 알리고, 경보설비를 이용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2) 피난로가 막힌 화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업소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있

어 특별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주점, 영화관, 목욕장, 

게임방, 옥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화재가 입구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 탈출구가 막히게 되면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비상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상구를 막아 놓

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여 비상시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상구가 제대로 나 있지 않다면 대형사고는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피난로와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1분

의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3) 계단을 통해 확산된 화재 

화재가 발생한 지하층은 내부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마무리 작업으로 페

인트 도색을 하던 중 시너를 갖고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

루 종일 페인트 작업을 했던 지하층에는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화염

이 커졌으며 주변에 있던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물질로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명은 피난하였으나 다른 한명은 불을 끄려고 지체하다가 피난이 늦어져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출입구 쪽에서 사망하였다.

호프집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시에는 자세를 낮추어 상부에 있는 연기나 유독성가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

한데 이 사고에서 자세를 낮추고 유독성 가스를 적게 흡입하였던 학생들은 회복 후 후

유증이 적었으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후유장애가 있었다.  

4)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당시 조사기록에는 대피과정에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으며 안내방송이 없어 객실에 

있던 투숙객들이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난로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면 석유에서 나오는 가연성 증기

에 불이 붙어 대단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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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무대 화재

공연장이나 나이트클럽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으며, 음주로 인

해 대응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음악소리, 낮은 조도의 조명, 좁은 피난로 등으로 인

해 인명 손실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나이트클럽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전 세계

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6) 화재로 인한 추락

고층 건물에서 화염과 연기를 피해 뛰어내리는 경우와 구조를 기다는 경우 어떤 경우

가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진 바 없으나 최근의 소방능력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

를 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뱃불은 훈소 형태로 있다가 화재조건이 맞으면 불꽃을 내는 화재로 커지게 된다.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 방과 거실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화재전

파를 지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대 내부의 방문은 거의 목재 문이긴 하

나 연기유입을 지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1. 화재의 조건과 화재사례를 연결하여 설명해 보자.

함께해보기 1화재사례 

1. 화재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여 정리해 보자.

•

•

•

•

•

정리하기 1화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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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원인

◈ 지도상의 유의점

화재 원인은 가연물에 따라 가스화재, 유류화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점화원에 따라 담뱃불, 불티화재로 분류하며,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실화, 방

화, 불장난으로 구분하므로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익

히도록 지도한다. 

1) 화재 발생원인

화재원인은 연소의 3요소 중 어떤 것이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에 따라 가연물과 점화원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위주체에 따라 자연

화재나 인위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으며, 이 중 담뱃불 방치로 인한 화재와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 넘고 있다. 

화재원인은 통계 작성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부주의로 인

한 화재가 절반가까이 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 담뱃불 방치로 인한 화재와 음

식물조리 중 화재,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 넘는다.  

(1) 전기화재

화재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는 우리 나라 화재

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전기시설의 안전성 향상 등으로 인해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선의 합선, 전기기구 과열, 콘센트 접촉 

불량, 용량 초과 사용,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으며, 인증되지 않은 불

량한 전기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합선은 단락이라고 하는데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거나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하여 서

로 접촉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전선이 타면서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담뱃불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아무 데나 담배를 버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화재

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뱃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불씨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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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장난 

어린이들이 촛불, 성냥, 라이터 등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것을 갖고 장난

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불에 대한 개념이 없는 3~7세 사이의 어린

이들이 집에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주택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창 등 인적이 드문 곳

에서 친구들과 함께 종이, 옷과 같은 것에 불을 내는 경우가 있으며, 계절적

으로는 10월부터 5월 사이에, 시간별로는 방과 후인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

에 많이 발생한다. 이와는 별도로 야외에서 폭죽, 쥐불놀이, 모닥불 놀이를 

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  

(4) 가스화재

고체연료나 액체연료를 가스연료로 대체하면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의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

가스는 중간 밸브를 열어 놓는 경우나 연결부분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조리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잊고 있다가 불이 나는 경

우가 있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면 위로 올라가며,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

워 아래로 내려간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데 

잘못된 용기 보관 방법, 낡은 배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사용 부주의 등

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5) 유류화재

특히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도중에 연료를 채우는 경우 불꽃을 완전히 없애고 난로가 식

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한다.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난로, 주방기구 등을 과열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주변에 옷,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놓아두고 

있다가 복사열로 인하여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6) 불티화재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도중 불티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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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하여 건물이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

례가 종종 있는데 불티는 바람에 의해 수십 미터까지 날아가므로 조심해야 

한다. 

2) 화재 피해 원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주점 등으로 화재가 발

생 한 후 적절하게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에서 지적된 문

제점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형 재산피해는 주로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직접피

해보다는 조업중단, 신용도 하락 등과 같은 간접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화재 원인자 중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의 사고 발생 

횟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장과정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기본 습관이나 질서의식의 함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리고 환경피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과 연기 중에 포함된 독성가스로 인

한 것이다. 화염에 직접 노출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오히려 개별적인 사고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면서 

피해의 파급효과는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망이 설치된 지

하 공동구에서 비교적 작은 화재가 발생할지라도 사회 기간망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산불이나 위험물 취급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차적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장기적

인 복구가 필요하게 되므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실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형 화재의 원인과 피해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한 문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피난시설을 포함한 건물구조의 부적합

•가연물의 취급 부주의

•에너지원의 취급 부주의 및 통제 미흡

•소방시설의 관리 소홀

•인적 실수를 유발하는 시스템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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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 예방대책

◈ 지도상의 유의점

대부분 화재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교육과 생활 속

의 실천이 중요하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전기, 유류, 가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화재예방 방법을 살펴보고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도

록 지도한다.

1) 일반화재 예방대책

•복도나 계단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1.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얘기해 보자. 

함께해보기 1화재원인 

1. 화재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을 정리해 보자.

•

•

•

•

•

정리하기 1화재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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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젓가락 등을 콘센트에 넣지 않도록 한다. 

•조리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전열기나 난로 주변은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단독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화재를 가정하여 대피훈련을 해본다. 

•�아파트는 대부분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단독 주택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우므로 주방이나 거실 등에 설치하

도록 한다.  

2) 전기화재 예방대책

•손상된 전선이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을 잡아 당겨 플러그를 빼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다.

•전선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전선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연성 가스가 샐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다.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안테나선, 컴퓨터의 모뎀선 등을 만지지 않는다.

•먼지·습기가 많거나, 고온 발생 장소 주위에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콘센트·플러그 위의 먼지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벌레·곤충·쥐 등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청결한 장소에 설치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전류가 발생하지 않도

록 허용전류(A)를 확인한다. 

•제품이 허용하는 규격 퓨즈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 천둥·번개가 칠 때, 긴급히 플러그를 빼야 할 때를 대비하여 콘센

트 주위 공간을 확보하거나 분리조작이 쉬운 장소를 선택한다.

3) 유류화재 예방대책

•�석유난로 등은 불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열에 의

하여 가연성 증기가 더욱 많이 발생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높아진다. 

•연료는 연료탱크의 계량장치에서 허용하는 만큼만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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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기구 등을 사용 중에 장시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연소기구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또는 받침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소기구 등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연소기구 근처에서 인화성 가스나 액체가 들어간 스프레이 작업을 하

지 않는다. 

•�연소기구 등을 장시간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여 밀폐된 공간에

서 산소부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를 방지해야 한다. 

•�급유구의 뚜껑은 확실하게 닫고, 주입작업 때 흘린 기름은 깨끗이 닦

아야 한다. 

•사용 도중에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연료가 새거나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이상연소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출입문의 부근에 연소기구를 설치하면 바람에 의해 불이 꺼질 우려가 

있다.  

•�어린이가 만지거나, 접근·이물질 투입·불장난 등은 화재사고의 원인

이 되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안전망을 설치하여 사고의 위험

을 줄여야 한다.   

•�석유난로와 가연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복사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연물과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연소기구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또는 받침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기흡입구가 있는 제품은 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 한다. 

•�석유난로와 같은 열기구는 사용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이동식인 경

우에는 통로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사용도중에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연소기구를 본래 사용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통이 있는 시설은 연통이 주택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 처마 등의 가연물, 전선과 안

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연료용기는 연소기구를 사용하는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된다. 

4) 가스화재 예방대책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았을 때 밸브를 잠그고 창문·출입문 등을 열어 환

기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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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샐 때 선풍기는 날개·모터에서 생기는 스파크에 의해 가스 폭

발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기기가 설치된 장소 주위에는 불에 타기 쉬운 재료를 치우도록 한다. 

•�가스용기를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통풍이 잘되고 햇빛·빗물 및 눈

을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가스용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표시(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

거나 KS표시 (㉿)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가 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스누출 경보기나 자동 차단장치를 설

치한다. 

•�호스의 길이가 3m 이상이 되면 금속관(강관, 동관 등)으로 설치한다.

 

•�가스가 새면 역한 냄새가 나므로 가스누설을 발견하는 즉시 가스기기의 밸브, 배관

의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근다.

•�가스자체에는 고유냄새가 없으나 가스제조회사에서 악취가 나는 부취재를 첨가하였

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냄새로 알 수 있다.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을 받으면 용기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배관 연결부 등 약한 부

분으로 가스가 샐 위험이 높아진다. 

•�가스용기를 집안에 두면 가스가 샐 때 위험이 크다. 

•�가스기기에는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장치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화안전장로서 불꽃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는 차단기가 있다. 

1) 전기누전방지

누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기를 차단한다. (누전차단기)

2) �일산화탄소발생방지

보일러에서 불완전연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한다. (불완전연소방지

장치, 역화안전장치)

3) 과열방지 

기기 본체가 과열하면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한다 

(과열방지장치, 전도안전장치) 

4)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정용 가스시설은 제외)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가스가 누설하였을 때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부저음), 자동적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밸브에 의한 자동차

단)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 누설 검지부의 설치위치는 공기보다 무거운 LPG

는 바닥에서 30cm이내에,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에서 30cm이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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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속의 안전점검  

화재안전점검목록

항  목 내    용 결  과 비  고

일반안전

•화재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집에 소화기가 있다. 
•비상벨의 위치와 비상출구를 알고 있다.
•친구나 동생과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 
•�난로 주변에서 아세톤이나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난로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전기안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스위치를 내린다.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플러그는 몸체를 잡아 안전하게 뽑는다. 
•�전기제품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전선을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는다. 

유류안전

•�난로를 끈 후 연료를 넣는다.
•�난로 가까이에 옷이나 커튼을 두지 않는다.  
•�불꽃에서 그을음이 나지 않는다.
•�석유통은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가스안전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음식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중간밸브를 잠근다.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로 검사한다. 
•�3m 이상의 가스배관은 금속관으로 되어 있다.
•�부탄가스는 사용 후 구멍을 내서 버린다.
•�라이터나 부탄가스통을 자동차에 보관하지 않는다. 

※점검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체크하면서 습관화 하도록 한다.

예방대책을 참조하여 안전수칙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하

도록 한다. 점검표는 우선 각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지켜야 

할 내용을 하나씩 적도록 한다. 결과에는 양호·보통·불량으로 표시하고, 

보통 및 불량사항을 개선하여 모두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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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 시 대피방법

◈ 지도상의 유의점

화재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하게 되

므로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

도록 지도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전등이 꺼져 어두운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주변 온도가 

올라가고 연기가 발생하여 당황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난계

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며, 화재의 특성과 피난시설을 이

용하여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1. 집, 사무실, 학교 등 장소에 따른 화재안전점검 목록 만들기

정리하기 1
1. 화재발생 원인에 따른 안전수칙을 정리해 보자.

•

•

•

•

•

화재 예방대책 

함께해보기 1 화재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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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변에 있는 출입구를 확인한다.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찾아서 대피한다.

• 승강기는 화재로 인하여 전원이 꺼질 수 있으며 연기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모르면 유도등 표시방향을 따라 간다.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대피한다. 

•연기가 많이 찬 곳은 자세를 낮춰서 피난한다. 

•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짧게 한다. 

•물건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피한다.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열어야 한다. 

•건물에 고립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그림	3]	비상구	유도등

1) 피난계획 수립

화재 등의 위급 상황 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피

난유도계획과 피난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소에 피난시설을 확인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피난경로를 건물 배치도 위에서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치별 피난 시나리오 작성 예시는 아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위치별 피난 시나리오 작성 예시

(1)	불이	난	장소에서의	피난

연기가 실내에 차기 전에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상 출입구를 통해 실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안이다. 피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옥내 보

행거리가 길고, 화재로 인하여 피난통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나 발코

니 등을 피난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다.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을 적신 담

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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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이 난 층에서의 피난

연기로 그 층의 피난통로가 영향을 받기 이전에 불이 난 층에 있던 사람이 계단실 (또

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안전한 부분까지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이때 불이 난 방 이외의 다른 방에서 피난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가 지연되는 시

간까지도 배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피난경로의 계획에서는 통상적으로 주 계단, 비상계단을 어느 상황에서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한다.  

(3) 불이 난 층의 상층부에서의 피난

불이 난 층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층으로의 연기 전파를 

방지하는 수직 관통부(예를 들어 계단실, 배관·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등)의 방화·

방연 대책이 중요하다. 고층 건축물에서는 수직 피난동선인 계단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위험이 미치기 쉬운 층부터 순차적으로 피난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한다. 원칙적으로 전 층에서 동시에 피난하지 않도록 발화층, 그 바로 위층, 연기의 전

파 우려가 있는 최상층의 순으로 한다. 

(4) 중간 피난거점

초고층 건축물과 같이 지상과의 거리가 상당히 긴 경우에는 중간층에 외기로 개방된 안

전한 장소를 설치하고, 그곳을 일시적인 피난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대

형 판매시설과 같이 피난인원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저층부의 옥상광장을 일시적인 피

난장소로 계획하는 것도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5) 피난층에서 옥외로의 피난

화재 상황에 따라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 옥외까지 피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상과 연결된 피난층에서도 최종 대피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난동선이 끊어지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안전한 대피방법 외에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화재 원리와 연결시켜 이해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주변에 있는 출입구를 확인한다. 

- 외부로 나가는 출입경로를 판단한 후 움직여야 고립되지 않는다.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찾아서 대피한다.

- �고층건물에는 일반계단 외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된 피난계단이 있으므로 이 

계단을 이용한다. 또한, 일반승강기는 화재로 인하여 전원이 꺼질 수 있으며 연기

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모르면 유도등 표시방향을 따라 간다.

- �유도등은 화재로 인하여 정전이 되는 경우라도 최소 20분 이상 켜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유도등 표시 방향을 따라가면 출입구나 비상구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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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대피한다. 

- �일반적으로 연기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외부로 흐르기 때문에 연기흐름을 따

라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풍향, 온도, 압력차이 등에 따라 연기 흐름이 변

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의 깊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연기가 많이 찬 곳은 자세를 낮춰서 피난한다. 

- �뜨거운 연기는 위로 올라 간 후 천장에 부딪히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

래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호흡을 짧게 한다. 

- �연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하도록 한다.

•물건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피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5-10분 이내에 위험한 상황이 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행동하여

야 한다.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열어야 한다.

- �문이 뜨겁다면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입구 손잡이로 온

도를 확인한 후 열도록 한다. 부득이 하게 뜨거운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자세를 

낮추고 몸을 문 뒤에 두고 천천히 열어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에 고립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 �위치를 알리고,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수건이나 담요로 막는다. 실내에 

물이 있다면 충분히 뿌리고 커튼과 같이 타기 쉬운 물건은 떼어 둔다.

피난시설 확인 

평소에 피난시설을 확인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피난경로를 건물 배치도위에서 그

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복도, 계단을 지나 출구까지 

피난에 관련된 시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은 1.5m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경

사도가 1:8을 넘지 않아야 한다. 

피난통로가 막히거나 불길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때 창문 등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난기구로는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 등이 있다.

2) 경보설비 이용

경보설비는 불이 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치이다. 

사람이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수동방식과 감지기

가 화재로 발생한 열이나 연기를 인식하여 벨을 울려주는 자동방식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벨 소리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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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주변을 확인하고 바로 대피하여야 한다. 아파트나 사무실의 경우 경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보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발신기와 감지기

가 있는데 발신기에는 스위치가 있어서 누르면 벨 소리가 나며, 감지기는 열

이나 연기가 발생하면 신호를 받아 벨을 울리도록 되어 있다. 

간단한 설비이므로 조금만 신경을 써서 확인한다면 알 수 있으므로 화재 

시 당황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4]	열감지기

일정 온도가 되면 
신호를 보냄

온도 상승 폭의 차이가 
있으면 신호를 보냄 

1.	피난	대피	계획을	수립해	보자.

정리하1 1
1.	경보설비	종류와	사용방법을	설명해	보자.

•

•

•

•

•

화재 시 대피 방법 

함께해보기 1 화재 시 대피 방법 

내부에 경보기가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림

출처 : 소방방재청

[그림	5]	발신기	세트

연기가 발생하면 

신호를 보냄

출처 : 소방방재청

[그림	6]	연기	감지기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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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을 끄는 방법

◈ 지도상의 유의점

화재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하게 되므

로  필요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불을 끄는 기본 원리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소화기 특징

(1) 적응 화재에 따른 분류

•A급 화재 (일반화재)

A급 화재는 종이, 목재, 섬유, 플라스틱 제품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 타는 화재

를 말하는데, 물을 사용하여 끌 수가 있다. 물을 사용하는 원리는 불에 타는 물질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B급 화재 (유류화재)

B급 화재는 유류화재로서 일반화재에 비해 연소속도와 발열량이 높아 위험한 화재

이다. 유류화재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가 물위에서 계속 연소하는 특징이 있으

므로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기를 차단시켜 불을 끄는 질식소화 방법이 유용하다. 

작은 화재의 경우 물에 젖은 모포 따위로 덮어 불을 끌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화

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급 화재 (전기화재)

C급 화재는 전기화재로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제품에 손상이 발생되고 전기가 

흘러 위험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D급 화재 (금속화재)

D급 화재는 일반장소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화재로서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특별한 금속 물질이 불에 타는 경우를 말한다.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하여 유독

성 가스를 발생하거나 가연성 증기를 발생 시켜 폭발 할 수 있으므로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마른모래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 한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물질이 있다면 반

드시 적응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압력 방식에 따른 분류

•축압식 분말소화기

소화기 상부에 압력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가스 충압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누를 때만 약제가 방출된다. 

•가압식 분말소화기

저장용기 안에 별도의 가스용기에 가스를 압축시켜 놓았다가 손잡이를 누르면 한번

에 약제가 방출되어 중간에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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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끄는 기본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연소의 3요소(점화원, 가연물, 산

소) 중 하나  이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 

화재를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 소화기구를 설치해 두는데 약간의 지식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화

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1) 소화기

(1)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재를 일반화재(A급 화재), 유류화재(B

급 화재), 전기화재(C급 화재)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방법도 달라진다.  

일반 소화기는 A, B,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소화기

와 같이 소화기 표면에 ‘ABC’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부에 압력계가 설치되

어 있어 눈금이 녹색을 가리키고 있으면 소화기 내부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류화재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가 물 위에서 계속 연소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물을 사용하지 않

도록 한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꽃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

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채소류 등을 집어넣으면 잠시 불꽃이 크기가 줄어들 

ABC급	축압식	분말소화기

	축압식	분말	소화기 가압식	분말	소화기

ABC급	축압식	분말소화기-
압력게이지

스프링
윗레바 캇터

호오스

노즐폰

노즐마개

밸브

분체마개

본체용기

사이폰관

윗레바

밀레바

캡

가압용	

가스용기

본체용기

가스도입관

분말역류방지장치

사이폰관

분말역류

방지	봉판

분말역류

방지	봉판

페킹

호오스

노즐폰

노즐마개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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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전기화재의 경

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선과 가까운 스위치를 꺼 두어야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2) 소화기 사용방법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한 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 불꽃의 아래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차 멀리 뿌린다. 

 [그림	7]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전 사용 시 주의점

개폐 밸브를 열기 위해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기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 적색버튼을 눌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밸브만 열면 물이 나온다.

2) 소화전

아파트,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은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장치이다. 보통 건물 내부 벽체에 소화전 함이 설

치되어 있으며, 소화전 함에 있는 호스를 풀고 배관의 밸브를 열면 물이 나

오게 된다. 

건물 안에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며, 건물 외부에 설치하게 되

면 옥외소화전이라고 하는데 소화전은 일정 압력 이상으로 상당한 양의 물

이 나오게 되므로 비교적 큰 화재도 끌 수 있다.

안전핀을	뽑는다. 호스를	뺀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골고루	방사한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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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전 사용방법

•먼저 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호스가 꼬이지 않게 해서 화재지점까지 끌고 간다. 

•소화전 함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시계방향 반대로 열면 물이 나온다.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 적색 버튼을 누른 후 밸브를 연다.  

(2) 소화전 사용 시 주의 사항

•노즐 조작자와 개폐밸브 조작자 등 2명 이상이 필요하다.

•개폐밸브를 열고 화점에 방수한다.

•방수 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

•방수 시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도중에 놓아서는 안 된다.

•옥외소화전은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잡을 경우 보조자가 필요하다.

•소화가 끝나면 반드시 밸브를 잠근 후 노즐을 놓는다.  

         

3)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특징

 헤드의 종류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폐쇄형은 화재 시 헤드의 감열부분이 

열로 인해 녹거나 분리되어 배관 내의 물이 나오게 되며, 개방형 헤드는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밸브가 개방되어 물이 나오게 된다.

폐쇄형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나누어지며 개방형은 일제살수식 한 가지 형태이

며, 통상 건물에는 습식이나 준비작동식이 사용되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펌프, 전원, 배관, 헤드 등 여러가지 시스

템이 유기적으로 잘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역시 기본

적인 원리를 알아두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8]	소화전	내부	모습(밸브와	호스)	 [그림	9]	소화전	함	모습	

옥내소화전

주요부품 개폐밸브
표시등

발신기

경보기

노즐

호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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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화재장소에 물을 뿌

려 불을 끄는 장치로서 천장이나 벽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로부

터 물이 분사된다. 11층 이상 건물이나 영화관, 지하철 역사, 판매시설, 노

유자 시설, 교육시설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되는 곳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알

려져 있으므로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스

프링클러 설비는 전문적이라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헤드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헤드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 또는 물건을 쌓아 놓으면 물이 분사되

는 데 지장을 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10] 스프링클러        

4) 기타 소화설비

가스 소화설비는 전산 장비 설치장소나 전기제품과 같이 물로 인한 피해

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하며, 압력을 이용하여 가스를 방출하게 된다.  

사람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소화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도 있어 초기 소화에 사용할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이 시스템으

로 설치되어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기가 인식하여 화재장소

에 가스를 방출하는 자동방식이 있다. 

또한 액체의 소화약제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화재 장소에 던지

면 용기가 깨지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던지는 소화기도 있다. 노약자

가 사용하기 편하나, 화재가 발생한 장소 근처에서 깨져야 효과가 있으며, 

화재 초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를 완전하게 끄지는 못하더라도 화염의 

크기를 줄이거나 화재 확산 속도 지연 효과가 있다. 

열에 의해 배관을 막고 

있는 적색 부분의 유리관 

깨지고 물나옴 

열에 의해 배관을 막고 

있는 연결고리가 이탈되

어 물이 나옴옴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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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 소화기

어린이나 노약자가 쉽게 사용하도록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던지도록 되어 있다. 

거치대에서 용기를 꺼낸 후 던지면 용기가 깨지면서 액체의 약제가 쏟아져 근처의 불

을 끄게 되는데 사용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큰 불을 끄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확하

게 던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출처 : 소방방재청 출처 : 소방방재청

[그림	11]	하론	소화기	 [그림	12]	던지는	소화기

1.	소화기를	직접	작동해	보면서	사용법을	익히자.

함께해보기 1 불을 끄는 방법 

커버를	벗긴다. 약재를	꺼낸다. 불을	향해	던진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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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1. 소화기의 종류를 정리해 본다.

•

•

•

•

•

불을 끄는 방법 및 소화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실내화재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5분 정도가 지나면 위험하므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2. 화염과 연기는 위로 올라가므로 가능한 자세를 낮추고 호흡은 짧게 한다. 

3.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4. 가정에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아둔다.   

5. 가족과 함께 화재 안전점검 항목을 만들어 보고, 피난계획을 세운다.  

생활 속의 교통안전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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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가연물        ② 산소        ③ 점화원          ④ 실화

문제 2 가스가 샐 때 적절한 대응태도가 아닌 것은? 

  ① 전원 코드를 즉시 빼도록 한다.    

  ②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③ 가스밸브를 바로 잠근다.	          

  ④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출 원인을 찾도록 한다.

문제 3 화재발생 시 잘못된 대피방법은? 

  ① 유도등 방향으로 대피한다.	  ② 가능한 자세를 낮추어 이동한다.

  ③ 연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 호흡을 길게 한다. 

  ④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 후 대피한다.  

문제 4 다음 중 잘못된 행동은? 

  ① 불이 나면 승강기를 타고 빨리 내려간다. 	  

  ②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③ 난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워 둔다. 

  ④ 유류화재에는 물을 뿌리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문제 5 소화기 사용법 중 잘못된 것은? 

  ① 먼저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②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을 등지고 자리를 잡는다. 

  ③ 불이 붙은 지점(화점)에 뿌린다.   

  ④ 우선 자신과 먼 곳의 화점에 뿌린 후 앞의 불에 뿌린다.  

문제 6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화재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로 인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②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를 소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설비 중 하나이다. 

  ③ 소화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잠가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화기는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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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④

	 해설 : �연소에 필요한 3가지 요소는 가연물, 점화원(점화에너지), 산소(공기)

이다.

문제 2 정답 : ①

	 해설 : �전원 코드를 뺄 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인해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3 �정답 : ③

	 해설 : 유독가스를 적게 마시기 위해서 가능한 호흡을 짧게 하여야 한다.

문제 4 정답 : ①

	 해설 : �불이 나면 전원이 꺼져 승강기가 멈추거나 승강로가 연기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문제 5 정답 : ④

	 해설 : �앞에서부터 뒤로 꺼나가야 효과가 있으며, 좌우로 쓸 듯이 나가야 한다. 

문제 6 �정답 : ③

	 해설 :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잠가 두어서는 안 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함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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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놀이여가안전

농경사회와 중세를 거쳐, 근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과

거 생존을 위한 삶에서 점차 즐기기 위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사람들

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높

아지고 있으나 여가와 놀이시간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이로 인해 파생

되는 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계절별로 즐길 수 있

는 대표적인 놀이여가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한다.

놀이여가를 즐기며 발생하는 사고의 발생 추이와 유형,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놀이여가
사고 현황

- �등산사고 
현황

- �물놀이사
고 현황

- �스키사고 
현황  

- �스포츠사
고 현황

•�계절별 대표적인 놀이
야외 사고의 현황 및 추
이 이해

•함께 해보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

포츠사고 현황 알아 
보기

•정리하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

포츠의 안전수칙에 대
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놀이여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놀이여가 활동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어주며, 
개인의 안전행동이 
놀이여가 활동을 
하는데 안전실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는 관점에서 출발하도
록 한다.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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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놀이여가
사고 유형

- �등산사고 
유형

- �물놀이사
고 유형

- �스키사고 
유형 

- �스포츠사
고 유형

•�놀이야외 사고가 어떤 유
형으로 발생하는지 파악
하고 예방법 이해

•함께 해보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

포츠사고 사례 및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

포츠의 안전수칙에 대
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이 장에서는 놀이여가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사례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사고사례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점검함으로써
놀이여가 활동에서 
안전행동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놀이여가
사고 원인

- �등산사고 
발생 원인

- �물놀이사
고 발생 
원인

- �스키사고 
발생원인  

- �스포츠사
고 발생 
원인

•�놀이야외사고의 발생 원
인을 파악하고 이해

•함께 해보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

포츠사고의 발생 원인 
알아보기

• 정리하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

포츠의 안전수칙에대해
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놀이여가
사고 대처

방안

- �등산사고 
예방법

- �물놀이
사고  
예방법

- �스키사고 
예방법 

- �스포츠
사고 
예방법

•�계절별 놀이야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해

•함께 해보기
-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사고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정리하기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60분

1. 놀이여가사고의 현황

◈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는 삶을 쾌적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긴다. 이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발생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장에서는 각종 놀이여가 사고의 

종류별 특징과 현황 및 추이를 지도한다.

1) 등산사고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등산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원인별로는 실족 및 추락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원인

이 규명된 것으로는 조난, 개인질환, 안전수칙 불이행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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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일별로는 토, 일요일에 시간대별로는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등산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09년 대비 2010년 발생건수는 

30.52%(722건), 인명피해는 27.54%(486명)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등산사고 인명피해 추세분석(2009~2010) 

구 분 발생건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기타 사망비율

’09년 2,366 1,765 63 1,702 - 3.57

’10년 3,088 2,251 88 2,034 129 3.91

2009년에 등산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63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88명으로 25명이 증가

하였으며, 부상자도 1,702명에서 2,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등산사고 인명피해 추세분석(2009~2010) 

<그림 2> 등산사고 인명피해 추세분석(2009~2010)

건수 2,366 3,088

2009 2010

발생건수

건수 1,765 2,251

2009 2010

인명피해

건수 63 88 

2009 2010

사망

건수 1,702 2,034

발생건수

건수 3.57 3.91

2009 2010

사망비율

건수 0.173 0.241

2009 2010

1일간 사망율

2009 2010

조난 개인질환 실존·추락 안전수칙불이행 기타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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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로는 2년간 실족 및 추락사유가 1,9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이 규명된 것으

로는 조난, 개인질환, 안전수칙 불이행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0년 구조구급활동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작년 한해 13,41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

하여 7,718건의 구조활동과 7,505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보면 

등산객이 가장 많은 토·일요일에 발생한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시간대별로

는 12~1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고유형을 보면 실족·추락사고가 451건으

로 가장 많았고, 지병 81건, 실종 28건 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 후 산행이나 체력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산행으로 탈진, 호흡곤란, 마비 등 심장질환 안전사고가 증가하

여 소방헬기를 동원한 인명구조가 증가하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산악사고 구조활동 현황 

                 년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조 건수 4,590 5,096 6,492 7,096 7,718

구조 인원 5,019 5,421 6,870 7,598 7,5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조 건수 630 485 318 462 792 602 630 664 871 1228 637 399

구조 인원 648 470 307 440 701 559 593 707 905 1207 600 368

<그림 3> 2010년도 산악사고 월별 구조활동 현황

2) 물놀이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여름휴가

의 절정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원인으

로는 안전수칙 불이행과 수영 미숙이 가장 많았으며, 장소는 하천 또는 강

이 가장 많았다.

하천(강), 계곡 등은 해수욕장에 비해 물놀이 환경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하며 급류나 수영 미숙 및 음주, 수심이 급변하는 지역 등 지

형적으로 위험구역 또는 취약구역에서 조난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어린이 물놀이 시 어른들의 보호부주의와 안이한 행동으로 사고가 자

주 발생하였다.

구조건수 구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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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08~’1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총 261건, 인명281명의 피해가 발생하

였고, 이 중 7월에 103건(39.5%), 111명(39.5%)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3>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비  고
계 사 망 실 종

계 261 281 281 0

2008년 141 155 155 0

2009년 67 68 68 0

2010년 53 58 58 0

<그림 4>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최근 3년(’08~’10)간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여름휴가의 절정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불이행 123건(43.8%), 수영미숙 54건(19.2%), 음주수영48건

(1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장소는 하천·강 154건(54.8%), 해수욕장 46건

(16.4%), 바닷가 33건(11.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물놀이사고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토·일요일에 156건(55.5%)이 발생 주말에 집중되었고 인명피해자 연령은 10~20대가 

162건(57.7%)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물놀이사고 주요원인은 안전부주의 및 수영미숙 308명

(69.0%), 음주수영 57명(12.8%) 등 대부분 자기 과신에 따른 안전 불감증에 의한 부주의

가 대부분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표 4> 물놀이사고 주요원인

구  분 계
수영
미숙

음주
수영

수상
기구
전복

높은 
파도

급류   

안전수칙
불이행

(심장마비,고립, 
만조무시)

기 타
(구조자
사고 등)

계 446 102 57 19 33 7 206 22

2006년 148 19 15 8 12 0 80 14

2007년 143 37 14 9 3 0 75 5

2008년 155 46 28 2 18 7 51 3

건수 계 사망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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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물놀이사고 주요원인

장소별로는 하천(강) 238명(53.3%), 해수욕장·바닷가 121명(27.1%), 계곡 54명(12.1%)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해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

욕장보다는 관리 사각지대인 하천(강) 및 계곡, 해변 등에서 77%가 발생했다. 

하천(강)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다른 물놀이 장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천(강), 계곡 등은 해수욕장에 비해 물놀이 환경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며 급류나 수영미숙 및 음주, 수심이 급변하는 지역 등 지형적으로 위험구역 또는 취

약구역에서 조난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어린이 물놀이시 어른들의 보호부

주의와 안이한 행동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표 5> 물놀이사고 장소

구  분 계 해수욕장 하천(강) 계곡 저수지 유원지
바닷가

(갯벌, 해변, 
방파제)

기 타
(수영장, 
수상레저 

등)

계 446 69 238 54 12 13 52 8

2006년 148 21 78 21 4 6 17 1

2007년 143 21 80 16 5 5 13 3

2008년 155 27 80 17 3 2 22 4

 

바닷가의 경우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거나, 친구들

과 장난을 치다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곡에서는 급류에 휩쓸리거나 수영

미숙,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6> 물놀이사고 장소

46%

23%

13%

4%
7%2%

5% 수영미숙

음주수영

수상기구전복

높은파도

급류

안적수칙불이행 

기타

53%15%

12%

12%

3%
3%

2%

해수욕장

하천(강)

계곡

저수지

유원지

바닷가(갯벌, 해변, 방파제)

기타



157

156

제
5

장
   놀

이
여

가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153명(34.3%)으로 위험요인 인식 부족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

았으며, 20~30대는 148명(33.1%)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자만심 등 무모한 행동으로 사

고가 많이 발생하였고,40대 이상은 145명(32.6%)으로서 음주 후 수영으로 심장마비 등

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물놀이사고 연령대

구  분 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상

계 446 46 107 99 49 52 65 28

2006년 148 22 40 23 17 13 25 8

2007년 143 13 26 32 19 18 15 20

2008년 155 11 41 44 13 21 25 0

<그림 7> 물놀이사고 연령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고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12시~18시 사이에 308명(69.1%)

의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8:00 이후 수영하기에 부적절한 시간에도 안

전부주의로 138명(29.3%)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물놀이사고 시간대

구  분 계
00:00

~
10:00

10:01
~

12:00

12:01
~

14:00

14:01
~

16:00

16:01
~

18:00

18:01
~

20:00

20:01
~

24:00
미상

계 446 28 43 74 115 119 50 10 7

2006년 148 11 13 27 31 44 15 7 0

2007년 143 5 17 19 40 36 18 1 7

2008년 155 12 13 28 44 39 17 2 0

<그림 8> 물놀이사고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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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키 사고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스키

장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여가활동의 증가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로는 1월에 가장 많았으며 동기간 중 총사고의 절반가량이 발

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부상부위로는 골절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타박상/좌상/부종 

순이었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 중에 타인과 부

딪히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어 골절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타박상과 염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최근 3개년 동안 연평균 12,662명이 스키장에서 사고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슬로

프 이용객 1,000명당 평균 2명이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07/08시즌 08/09시즌 09/10시즌 3개년평균

운영스키장(개) 14 16 16 15

슬로프이용객(명) 6,641,328 6,563,571 6,636,529 6,613,809

안전사고(명) 12,662

슬로프 이용객당 사고발생률 0.19%

출처 :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소방방재청

또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스키장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06/07시즌 165건에서 07/08시즌 161건, 08/09시즌 302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에 가장 많았으며 동기간 중 총사고의 절반 가까운 45.7%(315

건)가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7.9%(3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0대 23.4%, 어린이 19.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스키장사고 연령대

구  분 남자 여자 계(%)

10세 미만 (0~9세) 19 9 28(4.5)

10대 (15~19세) 79 17 96(15.3)

20대 (20~29세) 166 135 301(47.9)

30대 (20~29세) 108 39 147(23.4)

40대 (40~49세) 23 14 37(5.9)

50대 (50~59세) 7 2 9(1.4)

60대 이상 (60세 이상) 4 1 5(0.8)

불명 2 3 5(0.8)

계(%) 408(65.0) 220(35.0) 6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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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부상부위로는 골절이 41.2%(25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

박상/좌상/부종이 14.0%(88건) 순이었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속으로 주

행 중에 타인과 부딪히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어 

골절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타박상과 염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표 9> 스키장사고 내용

위해내용 건수 위해내용 건수

골절 259(41.2) 안구 및 시력손상 2(0.3)

타박상/좌상/부종 88(14.0) 내부기관 손상 2(0.3)

삠/염좌/긴장 72(11.5) 치아 손상 4(0.6)

배인 상처/열상 72(11.5) 찔린 상처 4(0.6)

뇌진탕 69(11.0) 혈관손상/출혈/혈종 8(1.3)

찰과상 10(1.6) 불명 15(2.4)

탈구 23(3.7) 계 628(100.0)

원인별로는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가 477건(7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돌, 

충격,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 찢어짐 순이었다.

<표 10> 스키장사고 원인

부위별로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충돌 때문에 손목과 팔이 177건(28.2%)로 

가장 많았고 다리/무릎/팔이 113건, 머리/얼굴/목이 176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분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충돌/충격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
찢어짐

과도한
동작

찔림 불명 계

건수
(%)

477
(76.0)

114
(18.1)

21
(3.3)

6
(1.0)

6
(1.0)

4
(0.6)

628
(100.0)

<표 11> 스키장사고 원인별 부위

구  분 스키 스노우보드 시설물 등 계(%)

손목/팔 66 106 5 177(28.2)

다리/무릎/발 79 30 16 113(18.0)

머리/얼굴/목 97 67 12 176(28.0)

허리/어깨 73 68 7 148(23.6)

내부기관 2 1 30(0.4)

전신 4 1 5(0.8))

불명 6 6(1.0)

계(%) 309(49.2) 272(43.3) 47(7.5) 6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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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사고

야구, 축구 등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스포츠 경기 종목은 야구였

으며, 축구와 자전거가 그 뒤를 이었고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스키, 배구, 

승마, 패러글라이딩, 인라인스케이팅 등의 순이다.

<표 12> 연도별 스포츠안전보험 가입인원의 사상자 및 보상지급 현황

연도
가입
인원

사망
(지급보험금)

후유장애
(지급보험금)

상해사고
(지급보험금)

배상책임
(지급보험금)

안전사고 건수
(지급보험금)

2006 334,701
5

(1,000만원)
18

(6,365만원)
1,714

(39,342만원)
58

(8,072만원)
1,795

(56.779만원)

2007 453,265
6

(15,000만원)
16

(5,413만원)
2,285

(52,876만원)
60

(13,303만원)
2,367

(88,092만원)

2008 438,680
7

(6,000만원)
11

(5,500만원)
2,430

(56,260만원)
84

(11,126만원)
2,532

(81,388만원)

2009 462,357
4

(2,000만원)
25

(12,983만원)
2,994

(65,261만원)
149

(17,342만원)
3,172

(99,086만원)

2010 580,581
9

(13,000만원)
15

(4,723만원)
2,158

(74,333만원)
371

(43,787만원)
2,553

(137,343만원)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활체육 안전사고로 총 27명이 사망하고 12,4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06년 5명, 2007년 6명, 2008년 7명, 2009년 4명, 

2010년 9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는 2006년 1천732명, 2007년 2천301명, 2008년 2

천441명, 2009년 3천119명, 2010년 2천213명이었다.

또한 2010년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기 종목은 야구였으며, 축구와 자전거가 

그 뒤를 이었으며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수키, 배구, 승마, 패러글라이딩, 인라인스케

이팅 등의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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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일반적인	놀이여가	사고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사고의	현황	및	추이를	생각해	보자.

식품에 의한 사고의 종류와 원인

정리하기 1
1.	놀이여가	사고의	현황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

 2.	놀이여가	사고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

•

•

•

•

•

놀이여가 사고의 현황을 알아보고 사고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162

2. 놀이여가사고 유형

◈ 지도상의 유의점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과정에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놀

이여가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장에서

는 각종 놀이여가 사고의 종류별 유형 및 사례를 통하여 안전행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등산사고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3> 등산사고의 유형

구분 내용

추락사고
폭풍, 지반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미숙, 피로, 균형 잃음, 음주, 만용, 
소아적 영웅심, 준비부족, 기술부족 등 인위적 요인임

탈진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
우에 발생함

저체온증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몸에서 발생하는 열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
가는 열이 더 많을 때 발생하며, 악천후와 탈진이 주원인임

계곡급류사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뀐 때 발생함

일사병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있을 때 발생함

동상 및 동사 겨울철 옷과 신발, 장갑 등이 젖어서 얼었을 때 발생함

낙석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이 떨어져서 발생함

벼락과 감전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에 발생함

중독 독이 있는 풀이나 버섯 등을 먹게 될 경우에 발생함

 

추락사고

등산 시 항상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출입이 금지된 곳

에는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된다.

봄철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을 오르던 등산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2011년 4월 오전 8시 30분경, 일행 4명과 함께 출입이 금지된 지리산 천왕봉 구간을 오

르던 C씨(26)가 40여m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평소 이 구간은 경사가 급

한 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영구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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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3월 말 오전 9시쯤 설악산 화채봉 코스 양폭산장 부근 만경대 계곡 아래쪽에

서 등산객 J씨(68)씨가 추락해 숨졌으며 이 구역은 앞으로 3년 동안 출입이 금지된 상

태였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다른 코스를 통해 입산해 출입금지구역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하는 등산객까지 제지하

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① 추락사고

추락 사고는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폭풍, 지반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미숙, 피로, 균형 잃음, 음주, 만용, 소아적 영웅심, 준비부족, 

기술부족 등 인위적 요인이사고의 주원인이다.

② 탈진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에 발생

하며, 탈진악천후를 만났을 때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③ 저체온증(하이포써미아)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몸에서 발생하는 열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더 많을 때 발생하며, 악천후와 탈진이 주원인이다. 제체온증은 동사(凍死)와 구분된다. 

저체온증은 영하의 날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름이라도 악천후(비바람)를 

만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 젖은 옷을 입고 바람을 쐬면 마른 옷을 입고 있을 때

보다 최대 240배 까지 열손실이 발생하므로 산행 시 옷이 많이 젖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증상은 아래와 같다.

•1단계(33~35도) 

몸이 심하게 떨리며, 기억력저하 및 발음장애, 무기력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2단계(29~32도)

의식이 혼미해지고, 떨림이 사라지며, 맥박이 불규칙해 진다.

•3단계(22~28도)

호흡이 감소되고, 자율적 움직임과 반응이 없어지며 뇌혈류량 및 심박출량 감소. 폐

부종이 발생한다. 

•4단계(21도 이하)

맥박과 호흡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혼수상태, 호흡중단 등으로 사망한다.

④ 계곡 급류사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뀐 때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한다. 계곡의 급류에 휩

쓸리는 사고는 계곡에 들어가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천 시 계곡산행은 

피해야 한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뀐 때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하며 여유

를 가지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상류로 올라가 물살이 약하고 폭이 좁고 얕은 곳

으로 로프를 이용해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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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사병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일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걷는다. 얇고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수시로 염분과 수분을 섭취한다.

⑥ 동상 및 동사

겨울철 옷과 신발, 장갑 등이 젖어서 얼었을 때 발생한다. 몸을 조이거나 꽉 끼는 옷과 

장갑, 신발 등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동상에 걸리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⑦ 낙석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 

낙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

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 

또 암벽등반을 할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낙석의 위험이 많은 곳에서 

등반을 하거나 하강할 때에는 로프의 흐름에도 주의해야 한다.  

⑧ 벼락과 감전

벼락을 유인하는 것은 사람의 몸 자체이지 몸에 걸쳐져 있는 금속이 아니다. 하지만 

우산이나 피켈, 알파인 스틱 같은 것들이 머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재질과 관계없

이 벼락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벼락은 주로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천둥번개가 칠 때는 빨리 낮고 안전한 곳으로 신

속히 대피한다. 

⑨ 중독

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야생의 식물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 중독 사고

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져들게 한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먹

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대 아무것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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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놀이사고 

<표	14>	물놀이사고	주요	발생	지역

구분 내용

해수욕장

밀물시간 사전 미숙지로 인한 고립, 음주 후 수영 등 대부분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류나 파도에 휩쓸려 물
놀이 안전선 밖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족, 친구 등 단체로 물놀이
를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영실력 과시,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주류

하천
하천에서 수상레저시설 이용 시 구명동의 등 구조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
고와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음주수영 및 수영실력 과시 
등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

저수지
수상레저시설 이용 시 구조장비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음주수영 
및 수영실력 과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수영금지 구역 및 위험구역에서의 물
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

계곡
래프팅 등 기구를 타고 즐기다가 전복하여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
나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에 의한 이상 기후변화로 게릴라성 호우에 의하여 
갑자기 불어난 계곡 물에 고립, 무방비 상태로 입수하는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

음주 시 물놀이로 인한 사고 

음주상태에서	수영을	할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본인의	수영실력과는	다

른	과도한	자신감으로	깊은	곳까지	헤엄치다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

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하천에서 음주수영을 즐기던 20대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2011년 8월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하천에서 수영을 즐기던 대학동창 22세 K씨와 23세 

L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물놀이를 즐기러 물에 

들어갔으며 깊은 곳까지 헤엄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

영이 미숙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 대처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림	9]	해수욕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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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면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밀물시간 사전 미숙지로 인한 고립, 음주 후 수영 등 대부분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류나 파도에 휩쓸려 물놀이 안전

선 밖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족, 친구 등 단체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대

부분으로 수영실력 과시,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하천

하천에서 수상레저시설 이용 시 구명동의 등 구조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보

호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음주수영 및 수영실력 과시 등의 안전 불감

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사전 운동없이 입수하여 심

장 마비로 인한 사망 충분한 구조 지식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무리한 구조로 인한 사고, 

폭우 후 강우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진 하천(강)에서 물놀이하다 급류에 휘말림 등

의 사고 등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③ 저수지

저수지에서의 사고는 수상레저시설 이용 시 구조장비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

고와 음주수영 및 수영실력 과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수영금지 구역 및 위험구역에

서의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④ 계곡

계곡에서는 래프팅 등 기구를 타고 즐기다가 전복하여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거가 발

생하거나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에 의한 이상 기후변화로 게릴라성 호우에 의하여 

갑자기 불어난 계곡 물에 고립, 무방비 상태로 입수하는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

으며, 특히 단체 모임 분위기에 취해 음주 및 안전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를 이루

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미착용 등 보호자의 관

심 소홀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추세다.

3) 스키장사고

 
<표 15> 스키장사고의 유형

구분 내용

충돌 및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타박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스키와 스노보드로 인한 이용자 간 충돌 사고 
- 골절, 타박상, 염좌 등 스노보드 이용자의 충돌 및 넘어짐
- 손목 부상, 팔 골절 등

추위로 인한 동상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볼과 같은 말단 조직의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
질 때 발생

피부 손상
눈에 의해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평상시보다 4배
자외선에 의한 부 손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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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사고 

스키장에서는 자기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

활강 등은 자동차의 과속과 같이 사고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사고발생 시 피

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초등학생이 충돌사고로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1년 2월 오전 11시쯤 경기도 A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던 L양(8세)이 보드를 타고 슬

로프를 내려오던 중 속도를 이기지 못한 C양(16세)과 부딪혀 쓰러졌다.

사고 발생 후 L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6시간만인 이

날 오후 5시쯤 숨졌다. 

경찰은 중급자 코스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C양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드를 타고 있던 L양과 부딪혀 충돌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① 충돌 및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타박상

추울 때는 근육이 경직되며, 유연성이 떨어져 가볍게 미끄러져도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

큼 높다. 엉덩이뼈 윗부분이 잘 부러지며, 무릎을 지탱해주는 전방십자인대 손상도 흔하다. 

스키장의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스키와 보드로 인해 이용자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이로 인한 골절, 타박상, 염좌 등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키 초보자의 경우 넘어지는 횟수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스노보드

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스노보드의 경우 손과 팔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손

목 부상이나 팔 골절이 많은 만큼 조심해야 한다. 

척추 골절은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의 충격으로 척추가 압박을 받아 생긴다. 특히 좁

은 슬로프에 많은 인원이 함께 즐기는 만큼 상대방과의 충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② 추위로 인한 동상

동상은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볼과 같은 말단 조직의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질 때 일

어난다. 증상은 추위와 함께 통증이 동반되다가 조직의 마비가 온다. 동상이 걸린 부위

는 피부조직이 상했으므로 문지르거나 비비면 안 된다. 술과 담배도 역시 삼가야 한다. 

예방을 위해 두꺼운 옷 보다는 위해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다. 

③ 피부 손상

스키장에서는 자외선과 차가운 바람에 주의를 해야 한다. 스키를 타기 30분 전 그리고 

2시간 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여름에 비해 자외선에 의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의해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도 평상시 보다 4배나 되

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스키장에서 피부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스키장의 위치는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한 탁 트인 지형이기 때문에 바람도 많고 쌀쌀하다. 이러한 찬 기온과 강한 바

람은 피부를 자극해 거칠고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로션 등을 이용한 보습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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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포츠사고

<표 16> 스포츠 종류별 사고

구분 내용

축구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인 축구에서는 주로 상대방 선수의 태클에 의해 걸
려 넘어지거나 승부욕에 치우친 나머지 과도한 몸싸움 중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또한 공을 드리블 하다 밟아서 부상당한다거나 슛이나 킥 중 공이 신
체에 맞아 부상당하는 경우, 헛발질하다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농구

농구는 손을 주로 사용하므로 공을 주고, 받다가 손가락에 맞아 부상당하거나 기술
이 부족함에도 선수들의 기술을 모방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을 서
로 잡기 위해 몸싸움을 한다거나 슛을 던지고 난 뒤 제대로 착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야구

최근 생활체육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야구는 투수나 야수가 던진 공이 신체에 
맞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자가 친 공에 야수가 맞는 등 공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
생하며 높이 뜬 공을 잡기 위해 이동하다 선수끼리 부딪히는 경우와 펜스에 부딪히
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달리기
마라톤 등 달리기 스포츠에서는 서로 앞서 달리려고 하다가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경우와 준비운동 없이 달리다가 근육이 손상되거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도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인 중 하나임 

     

준비운동의 중요성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스포츠경기에 임해서는 안 된다.

2011년 5월 오전 9시경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60대 남성이 달리던 도중 사망

하였다.

주최측에 따르면 A지역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62살 B씨가 달리던 도중 갑자기 의

식을 잃고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다. C씨는 몇 년 전 심장병 판정을 받았지만 10년이 

넘는 마라톤 경력을 믿고 참가했으며, 준비운동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최근 마라톤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라톤 도중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0명가량의 사

망자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 부딪히거나 공에 맞아 머리, 얼굴, 

손가락 등에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는 다리 골절상을 입을 수

도 있다. 스포츠와 관련한 사고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인 나이가 많

은 어린이에서 일어난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어린이의 경우 골격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서 충분한 휴식 없이 활동에 심하게 참여하거나 스포츠 종목에 대해 적절히 훈련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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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에서 주로 부상을 입게 되는 종목은 단체 운

동의 경우이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하거나 적절한 운동장비를 갖

추지 않는 경우에 부상위험이 높고 특히 구기 운동을 할 때 얼굴이나 손의 부상이 많

이 일어나고 있다.

① 축구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인 축구에서는 주로 상대방 선수의 태클에 의해 걸려 

넘어지거나 승부욕에 치우친 나머지 과도한 몸싸움 중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

다. 또한 공을 드리블 하다 밟아서 부상당한다거나 슛이나 킥 중 공이 신체에 맞아 부

상당하는 경우, 헛발질하다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다.

② 농구

농구는 손을 주로 사용하므로 공을 주고받다가 손가락에 맞아 부상당하거나 기술이 부

족함에도 선수들의 기술을 모방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공을 서로 잡

기위해 몸싸움을 한다거나 슛을 던지고 난 뒤 제대로 착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

③ 야구

최근 생활체육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야구는 투수나 야수가 던진 공이 신체에 맞

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자가 친 공이 빠르게 진행하며 야수가 맞는 등 공에 의한 사고

가 많이 발생한다. 높이 뜬 공을 잡기위해 이동하다 선수끼리 부딪히는 경우와 펜스에 

부딪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④ 달리기

마라톤 등 달리기 스포츠에서는 서로 앞서 달리려고 하다가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경

우와 준비운동 없이 달리다가 근육이 손상되거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도 안전사고 발생

의 주요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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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놀이여가	사고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사고의	발생원인	및	특징을	설명해	보자.

놀이여가 사고의 유형 및 특징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놀이여가	사고의	유형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

2.	놀이여가	사고의	유형	및	사례를	이해하고,	특징을	생각해	보자			

•

•

•

•

•

•

놀이여가 사고의 유형을 알아보고 사고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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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여가사고 발생 원인

◈ 지도상의 유의점

놀이여가 사고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유형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사고발생이 기인하는지 이유를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

눠 습득함으로써 예방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놀이여가 활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이해하고 

대처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각종 놀이여가 활동의 종류별 사

고 발생 원인과 특징을 지도한다.

놀이야외사고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즉 인간의 불안전 행동이 함께 

상존한다. 자연적 요인의 경우 기후, 즉 날씨와의 연관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놀이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호우, 폭설, 한파나 무더위 등 악천후를 늘 염두해 두고 야외활동

을 진행해야 한다. 가급적 악천후 시에는 놀이야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

이 해야 할 경우에는 항상 안전수칙을 염두에 두어 조심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등산사고 

등산(산악)사고의 자연적 원인인 폭우, 폭풍, 번개, 폭설, 낙석, 안개 등

과 방심, 부주의, 판단미숙, 준비 및 정보부족, 경험 및 기술부족 등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등산(산악)사고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맞물려서 발생하는 사고와 자연적 사고

와는 관계없이 인위적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즉 과학이 발

달한 현대에서 자연적 요인만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산악 사고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

라서 대부분의 산악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 자연적 요인

산에서는 기온 급강하, 폭우, 폭설, 바람, 폭풍, 태풍, 벼락, 강한 햇빛 , 

어둠, 안개 등 날씨 변화로 인한 위험과 산의 높이, 산사태, 눈사태, 낙석, 

낙빙, 바위의 무너짐, 급류, 계곡의 범람 등과 같은 지형에 따른 자연적 위

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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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위적 요인

산악사고와 조난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자연적인 위험에 사람이 인위적

으로 문제를 일으켜 위험 요인을 더해 줌으로써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연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

해서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악 사고와 조난의 원인은 거의 사람

의 잘못이나 실수에서 비롯된다.

2) 물놀이사고

(1) 자연적 요인

물놀이도 자연에 포함되어 놀이를 즐기는 여가행위이다. 즉 기후, 환경 등 

자연으로부터의 위험은 항상 상존한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예기치 못한 급

류로 인해 위험에 처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놀이 중 갑작

스런 높은 파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한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지진해일로 인해 대형 

사고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항상 일기예보 등을 귀담아 듣

고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인위적 요인

물놀이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은 개인부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하거나 평소 심장이 나쁘거나 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물놀이를 하다

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에 열을 내고 들어가야 

하고 손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물을 충분히 묻힌 뒤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그림	10]	등산사고 [그림	11]	산사태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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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키장사고 

(1) 자연적 요인

스키장의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강풍이나 폭설 등의 경우에는 스키

장 자체적으로 리프트나 곤돌라 등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슬로프 이용을 규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2) 인위적 요인

스키장에서의 사고 대부분은 스키실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실력이 부족

한 상황에서 중력을 따라 미끄러지다보면 스키 또는 보드 이용자 서로 간에 충

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습과 연습 없이 실력이 부족하여 슬로프 내에서 

타인을 배려할 여유를 찾지 못하거나 초보자로서 활주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자만심과 영웅심으로 자신의 등급보다 높은 슬

로프를 이용한다든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보 이용자들이 최소한 갖춰야 할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보다 심각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12]	스키장사고

4) 스포츠사고

스포츠사고의 경우에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대부분의 사고가 인위적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신체의 한

계를 넘는 스포츠에 도전한다든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

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림	13]	스포츠사고

[그림	12]	스키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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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놀이여가	사고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사고의	유형	및	특징을	설명해	보자.

놀이여가 사고의 발생원인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놀이여가	사고의	발생원인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

2.	놀이여가	사고의	유형	및	사례를	이해하고,	특징을	생각해	보자					

•

•

•

•

•

•

놀이여가 사고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특징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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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 방안

놀이나 여가 활동 중 갑작스럽게 신체를 이용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기 쉽

다. 이 같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warm-

ing up)이 필요하다. 준비운동은 긴장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줌으로써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의 몸을 활동하기에 적당한 체온을 만들어 준다. 

준비운동은 우선 손·발목, 허리, 어깨 등 각 부위에 대해 30여 초간 스트레

칭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몸이 이완되고 따뜻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약 10~15

분간 해 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손·발목 돌리기 - 양발모아서 무릎 돌리기 - 골반 돌리기 

-  다리 벌리고 허리 틀어주기(왼쪽, 오른쪽) - 앞으로 숙여 양손 바닥에 

닫기 - 허리에 손을 대고 뒤로 숙이기 - 몸통 돌리기 - 팔꿈치 잡아당기

기 - 어깨 돌리기 - 목 스트레칭 - 몸 털어주기 순서로 하고 운동 후에는 

몸의 체온을 식혀줌으로써 심장과 혈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준비운동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그림 14] 준비운동

➊ 양팔 앞으로 뻗기 ➋ 팔 엇갈려 당기기 ➌ 팔 뒤로 하여 당기기

➊ 양팔 앞으로 뻗기

•준비운동-가볍게 걷기를 5분 정도한다.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정리운동-�가볍게 걷기를 5분 정도한다. 무릎돌리기,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➐ 상체 아래로 숙이기

➍ �상체 기울이면서  
팔 뒤로 하여당기기

➋ 팔 엇갈려 당기기

➑ 무릎 배 닿기

➎ 팔 뒤로 뻗어 올리기

➌ 팔 뒤로 하여 당기기

➒ 뒤꿈치 엉덩이 닿기

➏ 상체 옆으로 돌리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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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산사고 예방대책

(1) 등산 시 안전대책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하루 8시

간 정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하는 것이 좋다. 2인 이상 등산을 하

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하고, 배낭을 잘 꾸려서, 손에

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않는다.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

이 좋은 것을 신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다.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

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해야 한다.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

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말고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하산 시 사고 예방대책

내려오는 것은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걷기 쉽다고 함부로 달리듯 내

려오면 안 된다. 체중과 배낭의 하중으로 무릎관절이나 발목에 충격이 가

해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기고 물집 등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척

추에 충격이 가해지고, 오랫동안 내려온 다음에는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내려올 때는 경사가 급할수록 속도를 늦춰야 하며 여분의 양말 등을 신고 

신발 끈을 꼭 매어 발이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려올 때의 보폭은 오

를 때보다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발은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땅에 딛고 무릎

을 굽혀 충격을 흡수하도록 한다.

빠른 속도로 하산할 경우 곧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산 시의 휴식

도 오를 때만큼 중요하다.

(3) 조난사고 시 대책

길을 잃었을 때는 아는 곳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

법이다. 그런 다음 그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했던 방

향을 찾는다. 만일 짙은 안개, 눈보라, 어둠 때문에 지형과 방향을 살필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확히 알고 

있는 곳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조난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혹시라도 

밤이 늦어지거나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것을 고려하여 랜턴을 반드시 챙기

고, 여가분의 배터리를 상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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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쳤거나 어두워졌거나 악천후로 산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섣

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그곳에서 구조

대가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하다. 산행하

기 전에 가족에게 언제 누구와 어느 산을 어디로 올랐다가 언제 하산할 예정

인지 간단하게 알려두면 혹시라도 조난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조난을 당했더라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먼저 상

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 밤을 새울 것인지 아니면 바로 

탈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밤을 새울 작정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바람이 적게 불고 눈과 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

를 옮긴 후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밤을 새울 준비를 한 다음 상

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린다.

2) 물놀이사고 예방대책

(1) 물놀이 활동 시 지켜야 할 사항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

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물을 묻혀야 한다.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

다.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므로 조심하고 건강 상태가 좋

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인

의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이다. 장시간 수영은 체력이 떨어지므로 하지 않고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구

조경험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

대 금물이다. 구조 시에는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하여 안전

하게 구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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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준비운동	하는	모습

•어린이	물놀이	시	보호자의	유의사항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어린이

는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

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보호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

으로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

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

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

식을 취한다. 특히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

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

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

가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

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그림	15]	준비운동	하는	모습

대퇴부	근육	이완	운동

옆구리	근육	스트레칭

종아리	근육	이완	운동

커플끼리	스트레칭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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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대처요령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소모가 발생하므로 체력의 소모가 적도록 편

안한 마음으로 수영한다.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물

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

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수초에 감겼을 때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

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

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놀라서 발버둥 칠 경

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

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온다.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

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3) 스키장사고 예방대책

(1) 스키장 안전수칙

•보호 장비는 선택 아닌 필수

부츠는 대여하는 것보다는 자기 발에 맞는 개인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대여할 때는 발에 잘 맞는 것으로 고른다. 부츠와 스키(보드)를 

고정시켜 주는 바인딩의 작동 상태도 잘 점검한다. 헬멧, 고글, 손목보호

대·엉덩이보호대(스노보드) 등 보호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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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는	강습과	안전교육	중요

스키나 스노보드는 빠른 속도를 즐기는 운동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크고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처음 타는 사람이라면 

전문 강사의 강습을 받고 안전 교육도 받는 것이 좋다. 표지판이나 근무자의 

안내에도 잘 따르도록 한다.

•기량과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

자신의 기량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자.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과욕을 부리

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도록 한다.

[그림	16]	스노보드	보호	장비

•슬로프	상태	점검

스키장의 슬로프 상태를 확인해 설질(눈의 상태)이 좋지 않은 경우 경사

도가 낮은 코스에서 스키를 타거나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눈이 

녹았다가 얼어 빙판을 이룬 곳과 눈이 일부 녹은 곳, 슬로프에 눈이 내리는 

경우에 부상이 많이 발생한다.

•시작	전	준비운동	피로	시	휴식

시작 전에 적어도 10분 이상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유연하게 푸는 것이 중요

하다. 피로를 느낄 때는 즉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손목보호

손으로 짚고 일어나거나 

넘어질 때 손목보호 

무릎보호대

부상방지는 물론 무릎을

설면에 대고 일어날 때 편리

바인딩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것.

보드(데크)

알파인과 프리스타일 두가지.

자신의 스타일과 키에 따라 선택

부츠

편안함이 최우선. 바인딩

방식에 따라 다양한스타일.

엉덩이보호대

눈위에 자주 앉는 보더들이 필수품.

뒤로 넘어질때 충격 완화.

장갑

보드전용장갑.

손바닥 부분 방수기능이 중요.

헬맷

넘어지거나 충돌 시 

부상방지를 위해 필수

고글

안전한 시야 확보에 필요

김서림 방지 제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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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3~4시간의 스키는 피로를 유발하므로 사이사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음주 시 스키장 이용 금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를 하고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음주 상태에서는 순발력이 떨어지고 순간 판단력이 둔해진다. 또 

위험한 순간에 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넘어지는 것도 기술

넘어지지 않으려다가 더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스키는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몸을 약간 돌려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좋다. 스노보드는 뒤로 

넘어질 경우 손을 짚지 말고 엉덩이부터 땅에 닿도록 한다. 이때 머리나 후

두부가 땅에 부딪치지 않도록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넘어지면 신속하게 가장자리로 이동

넘어지면 신속하게 일어선 후 위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이용자들을 주시

하며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바인딩이 풀리거나 다른 장비가 벗겨진 

경우에도 일단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다시 착용한다.

•슬로프가 합류하는 부분은 주의

슬로프와 슬로프가 만나서 하나의 코스로 합쳐지는 지점에서는 일단 정

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리프트에선 얌전하게

리프트 탑승 중 장난을 치거나 심하게 움직이면 추락의 위험이 있다. 스

키나 스노보드를 떼어서 들고 탔다가 떨어뜨릴 경우 리프트 아래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슬로프에서의 안전수칙

초보자 및 중급자 리프트가 붐빈다고 하여 실력에 걸맞지 않은 상급자 리

프트를 사용하여,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한다.

붐비는 슬로프에서 직활강을 금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거나 폴 등 장비

를 집어주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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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사고 예방대책

본인의 건강을 충분히 점검해본 후에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할 때에는 해당 스포츠 종목을 위한 안전장구를 몸에 맞도록 착용하고 참가

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종목을 익힐 때는 적절한 훈련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해 주어야하며 게임에 참여할 때에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한 신체 및 정신적인 상태가 좋은 경우에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사고를 미

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에 임할 경우에는 기술 수준이나 몸무게, 신체의 성숙도에 따라 비슷한 그

룹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수분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덥거나 습기가 많은 

날씨에는 자주 쉬면서 참여해야 한다. 

특히 항상 적절한 운동 장비를 갖추고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함으로써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

게 해 주고 호흡과 순환기능을 조절하여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에 우

리 몸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운동이 끝

난 뒤에는 정리운동을 함으로써 신체 기관의 기능이 서서히 정상상태에 이

르도록 해야 한다. 

(2) 장비와 용구

자신의 신체조건이나 운동종목에 알맞은 좋은 장비를 사용하면 상해를 예

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화가 크면 염좌나 골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

에 맞는 크기를 골라야 하며, 등산화는 바닥의 마찰력이 높은 것을 착용해야 

상해나 부상의 위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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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일반적인	놀이여가	사고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사고의	대처방안	및	안전수칙을	설명해	보자.

놀이여가 사고의 대처방안 및 안전수칙

정리하기 1
1.	놀이여가	사고의	대처방안

•등산

•물놀이

•스키

•스포츠

	2.	놀이여가	사고의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놀이여가 사고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184

01. 물놀이 안전수칙    

어린이는, 하나, �보호자나, 안전요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둘, 물의 깊이가 어린이의 배꼽 정도까지 차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셋,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손을 높이 들어 좌우로 크게 흔든다.

부모는, �하나, 물 근처에 아이를 혼자 두거나 형제끼리 남겨두고 떠나지 않는다. 아

이가 수영하는 동안 항시 주시한다.

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수영을 한다.

셋, 수영을 할 때 물의 깊이는 배꼽높이 정도가 적당하다.

02.스키장안전 실천방안

하나,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초보자는 기초 기술을 숙달한 후에 리프트를 

탑승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한다.

둘, 음주 후 리프트를 타거나 스키를 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셋, 직활강이나 과속, 난폭한 스키는 삼간다.

03.등산안전 실천방안

하나, 미리 기상예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 등산을 하지 않는다.

둘,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셋,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돌아서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생활 속의 교통안전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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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등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추락사고	 ② 저 체온증	

	 ③ 계곡급류 사고	 ④ 익사사고

문제 2 �등산을 하다 길을 잃었을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빨리 조산신고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린다. 

	 ② 길을 잃었을 때는 아는 곳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③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했던 방향을 찾는다. 

	 ④ �궂은 날씨나 어둠 때문에 지형과 방향을 살필 수 없을 때에는 빨리 

그 자리를 뜬다. 

※ �다음의 물놀이 장소별 사고발생 주요 원인을 읽고 해당되는 장소를 

답하세요.(3~4번)

문제 3 �밀물시간 사전에 미숙지로 인한 고립, 조류나 파도에 

휩쓸려 물놀이 안전선 밖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문제 4 �래프팅 등 기구를 타고 즐기다가 전복하여 급류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하거나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에 의한 

이상 기후변화로 게릴라성 호우에 의하여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문제 5 �스노보드를 이용할 때 올바른 보호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헬멧 	 ② 무릎보호대 

	 ③ 손목보호대 	 ④ 목도리

Quiz 



186

문제 1 정답 : ④

	 해설 : �등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 저 체온증, 

계곡급류 사고이다.

문제 2 정답 : ④

	 해설 : �등산을 하다 길을 잃었을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길을 잃었을 때는 

아는 곳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짙은 

안개, 눈보라, 어둠 때문에 지형과 방향을 살필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확히 알고 있는 

곳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문제 3 �정답 : 해수욕장

	 해설 : ��밀물시간 사전에 미숙지로 인한 고립, 조류나 파도에 휩쓸려 물놀이 

안전선 밖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해수욕장이다.

문제 4 정답 : 계곡

	 해설 : �래프팅 등 기구를 타고 즐기다가 전복하여 급류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계곡이다.

문제 5 정답 : ④

	 해설 : �스노보드를 이용할 때는 헬멧,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를 갖추고 

타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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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장소 안전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로서, 운동경기장, 학교, 공

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이 이에 속한다. 공공장소는 다양한 활동과 학

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설치물의 추락, 붕괴, 파열, 궤도 이탈로 

인한 사고와 갑작스런 정전 및 암전에 의한 사고, 담뱃불, 무대조명, 전등, 

전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드라이아이스 등 특수 효과에 의한 사고, 하

부구조물의 높이 차에 따른 실족사고, 기타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에 따른 사

고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현황, 사고 사례, 

사고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 및 안전 실천 수칙을 일상생활 속

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연장, 극장, 행사장에서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다. 

3. 엘리베이터, 회전문, 엘리베이터에서 안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4.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노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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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공연장, 
극장,
행사장
의 안전

1. �사고의 현황
2. 사고사례 
3. 사고원인
4. 대처방안

•�공공장소 안전의 개념    
및 공연장, 극장,  행사장 
사고의 현황 설명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사고 사례를 이해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사
고원인 및 대처방안을 설명

•함께 해보기
-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사고 현황 알아보기
-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사고 사례 알아보기
•정리하기

-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
기해 주기

3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공공
장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어주며, 개인의 
안전행동이 공공장
소에서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는 관점에서 출발하
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공공장소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사례들을 살펴
보고 사고사례에 따
른 대처방안을 점검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안전
행동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
트의
안전

1. �사고의 현황
2. 사고사례 
3. 사고원인
4. 대처방안

•�백화점, 대형마트 사고의 
현황 설명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고사
례를 이해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고원
인 및 대처방안을 설명

•함께 해보기
-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고 

현황 알아보기
-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고 

사례 알아보기
•정리하기

- �백화점, 대형마트의 안전수
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
터의 안전

1. �사고의 현황
2. 사고사례 
3. 사고원인
4. 대처방안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
컬레이터 사고의 현황 설명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
레이터의 사고 사례를 이해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
컬레이터의 사고원인 및 대
처방안을 설명

•함께 해보기
-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

이터의 사고 현황 알아보기
-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

이터의 사고 사례 알아보기
•정리하기

-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
스컬레이터의 안전수칙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노인
공공장소 

안전

1. �사고의 현황
2. �사고유형 

사례 
3. 사고원인
4. 대처방안

•�노인 공공장소 사고의    
현황 설명

•�노인 공공장소의 사고  
사례를 이해

•�노인 공공장소의 사고원인 
및 대처방안을 설명

•함께 해보기
- 노인 공공장소의  사고  
  현황 알아보기
- �노인 공공장소의 사고  

유형 및 사례 알아보기
•정리하기

- �노인 공공장소의 안전수칙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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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 안전의 개념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로서, 운동경기장, 학교, 공

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설치물의 추락, 붕괴, 파열, 궤도 이탈로 

인한 사고와 갑작스러운 정전 및 암전에 의한 사고, 담뱃불, 무대조명, 전

등, 전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드라이아이스 등 특수 효과에 의한 사고, 

하부구조물의 높이 차에 따른 실족사고, 기타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에 따른 

사고 등이 있다. 

2.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 등으로 여가 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별로 매년 1000여건의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장, 

극장, 행사장 이용 시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관심 등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은 누리기 위해서는 공연

장, 극장, 행사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대처방

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공연장, 극장, 행사장

의 사고의 특징과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1) 사고 현황

  공연장은 다수의 관객이 제한된 공간에 모이는 장소이므로 화재나 정

전 등 공연 진행과정에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공연장, 극장,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통계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잠실 롯데월드 놀이동산 무료개방 행사

에서 11만 명의 인파가 몰려 밀치면서 3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종로 1가 보신각 새해맞이 타종행사에서 시민 6만 명이 몰려 5세 남아

가 인파에 깔려 사망하고 주변에 있던 9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공연장, 극장, 경기장, 연주홀 등의 행사장은 일시에 수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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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

을 갖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평상시와 비상사태 발생 시의 안전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 대처방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 공연장 안전사고 현황

일시 장소 공연명 내용

2009.12.02 코엑스 아티움 금발이 너무해 공연 중 무대막 추락

2008.09.12 국립극장
한러 문화
예술의 밤

공연 준비 중 오케스트라 석으로 추락

2007.12.1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라 보엠 공연 중 화재 사고

2006.08.12 롯데월드 여름 불꽃놀이 축제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 발생

2006.03.26 잠실 롯데월드 
서울 롯데월드 놀이
동산 무료개방 행사

잠실 롯데월드 매표소 앞, 11만명의  
인파가 몰려 밀치면서 35명 부상.

2005.10.03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mbc 가요 콘서트
관객 일시에 이동 중 한쪽 문으로 몰리
면서 주민 11명이 압사하고 162명이 부상

2005.08.22
전남광양 중돈 

체육관
mbc 가요 콘서트

관중들이 문이 개방되자 앞자리에 앉
기 위해 일시에 입장하던 중 앞쪽의 
노약자 3-4명이 부상.

2004.11.11 대구 오페라하우스 - 무대장치 추락

2004.03.18
문예예술진흥원 

예술극장
무용공연 공연 중 석고 조각 떨어짐

2004.02.29 교육문화회관
방귀대장 뿡뿡이의 

초록별 대모험
공연 중 화재 사고

2003.08.15 명동 유네스코 회관 쇼 뮤지컬 펑키펑키 무대 스피커 추락 2명 사상

2003.09.2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명성황후 공연장 무대 정지

2002.08.30 LG아트센터 검은 수사 연극 정전 사고 

2000.12.31 종로 1가 보신각 보신각 타종행사
새해맞이 타종행사에 시민 6만명이 
몰려 5세 남아가 인파에 깔려 사망, 
주변에 있던 9명이 부상.

1999.09.18 잠실 주경기장 HOT 공연장
공연 중 그룹멤버가 미끄러져 추락하
자 흥분한 여중고생 79명 흥분하여 
실신, 무대주변 안전대비 소홀

1999.06.25 잠실 주경기장
마이클잭슨 자선 

공연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 6.25날의 
행사 반발에 대한 시위, 보안경비 철
저로 사고 예방 함 

1999.01.28 과천 서울랜드 전래동화관 회전무대에 머리 끼어 사망

1999.01.23 세종문화회관 HOT 공연장
공연 후 그룹멤버들을 보기위해 일시
에 복도로 몰려 듬, 여학생 1명 부상

자료 : �공연장 안전 매뉴얼 2009년 증보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행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소방방재청.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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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사례

공연장 압사

공연장,	행사장에서의	압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서	입장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5년 10월 상주자전거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가요 콘서트’ 공연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

리던 수천 명의 관객이 문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12명의 사

망자,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고는 공연을 

보기 위해 1만여 명의 관객이 여러 출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중 출입문 한 곳

이 열리자 입장을 기다리고 있던 5천여 명이 문이 열리는 동시에 질서를 무시한 채 한꺼번

에 진입하여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뒷사람들에게 깔리는 사고였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은 무질서한 행동이 압사사고

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였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

연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극장 화재

공연장,	극장은	무대조명,	전등,	전열기	등으로	화재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2007년 12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 중 벽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긴

급 상황 대처 기준에 따라 무대감독의 판단 하에 무대와 객석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

여 객석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고는 출연자 90여명이 연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무대와 객석 사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관람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화재로 인한 심리적 공포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전열기, 무대조명, 특

수효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림	1]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공연	중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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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원인

공연장, 극장,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행사 시작 전·후 관람객이 한꺼번에 출입문으로 몰리는 무질서로 인한 출

입문 안전사고 및 압사사고가 대부분이다. 행사 진행 중에는 관람객이 폭

죽, 폭음탄 등의 화기위험물을 취급하여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공

연을 자세히 보기 위해 좀 더 높은 곳을 선호하는 행동이 추락사고로 이어

지기도 한다. 

공연법에 따르면 3천 명 이상 규모의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 대처 계획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행사 운영자들은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행사 운영자는 사고위험에 대한 

사전확인, 위험평가, 위험통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주기적인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장, 극장, 행사장 사고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행사 주최자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관심 부족이다. 행사 주최자는 일

반적으로 행사 진행에 많은 비중을 두지만, 행사장 내의 질서유지나 안전관

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둘째, 현장 관리능력 부족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공연장의 안전

관리 요원들은 현장을 잘 모르는 용역업체나 자원봉사를 통해 동원되는 경

우가 많다. 현장의 안전관리요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고가 유발된다.

셋째, 동선 관리의 소홀이다.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동선 관리는 장소·

시설 등 구조물의 활용, 행사 스케줄 등 시간의 적절한 관리, 이동거리의 연

장과 단축, 대상자별 이동로의 분리 등이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

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공연장이나 행사장은 현장 동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인원이 광장에 모이거나, 일시에 출입문에 모일 경

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통제선을 설치하고 질서 있게 입장 및 관람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관람자의 태도이다. 공연장, 극장, 행사장에서의 관람자는 관람 규

칙을 준수하고 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협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관람석이 아닌 곳엔 앉지 않으며, 관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폭죽이나 폭음

탄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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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방안

공공연장, 극장,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사 주

최 측의 안전요원, 경찰력, 소방력 배치 등 각종 공연행사 안전과 관련한 검

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 교통통제, 폭력·테러 등의 사

고에 대비하여 공연장 내·외부에 일정 인원의 경찰력 배치를 검토한다. 소

방은 무대·조명시설 등에 대한 소방점검, 소방차, 구급차 및 소방력 대기검

토, 인근 소방서와 응급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행사 주최자는 공연장 내·

외부, 매표소, 출입문, 무대 주변, 관람석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연

행사 안전과 관련한 총괄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화재예방 및 전문적

인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의 출입문 안전관리 등 안전수칙 확인을 통해 사

고 원인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또, 관람

객들은 공연 전·후 집단 이동 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

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장소 사

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수칙을 지키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안전관

리 소홀로 인한 안전의식 부재에서 빚어진 인재사고가 대부분으로 안전의

식을 높일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대중적 홍보가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1) 공연장 및 행사장 입·퇴장 시 안전수칙

•�공연·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하고, 질서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관람객은 진·출입 시 안전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통제선을 잘 지켜 질

서 있게 이동하고,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한다.

•�관람객은 공연·행사 시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장 및 퇴장을 하여 공

연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공연·행사장에 관람객이 가지고 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한다.

•�공연 시작 전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입장절차, 비상상

황 시 요령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관람객은 유의 사항을 잘 듣고 위

급상황 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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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 및 행사장 관람 시 안전수칙

•�공연·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연·행사장 내에서 관람객이 큰소리를 지르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이와 함께 공연·행사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요구된다.

•�관람석이 아닌 곳에 앉지 않으며, 옥상, 가로수, 담벼락 등에 올라가 관

람하지 않는다.

•�공연·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공연·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폭죽, 폭음탄 등 행사 중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화기 위험물을 사용하

지 않는다. 

•�공연·행사 도중 무대 근처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공연·행사장에서 관람객 행동요령을 잘 지켜 공연·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공연장 및 행사장 비상상황 시 안전수칙    

•�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한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이 먼저 차례대로 대피한다.

•�실내행사장의 경우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원의 안내가 있

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린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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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공연장,	극장,	행사장	안전사고의	특징1.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사고	현황

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사고	사례를	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생각해	보자.

공연장, 극장, 행사장 사고의 특징

정리하기 1
1.	공연장,	극장,	행사장	사고의	특징

•공연장	압사	사고

•극장	화재

	2.		공연장,	극장,	행사장	사고의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

•

놀이여가 사고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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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화점, 대형마트의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최근 들어 다양한 상품, 저렴한 가격 등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들은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부대시설들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는 무빙카, 미끄

러짐, 부딪힘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사고가 빈번하

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들을 이해하고 그 대처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백화점, 대형마

트 사고의 특징과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1) 사고 현황

최근 시장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어린이 교육시설, 커피 전문점, 대형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원스톱 쇼핑”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과 여가선

용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카트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곳으로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유통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매장 내 진열대의 날카로

운 부분이나 유리문에 충돌하여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고, 쇼핑카트

를 이용하다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 바닥의 물이나 기름으로 인해 미끄

러져 다치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안전본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사고 현황은 쇼핑구역

의 사고 발생 건수가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896건으로 조사되었

으며, 특히 장소별 사고 발생 건수는 대형마트가 70.0%, 백화점이 22.9%

를 차지했으며, 기타 쇼핑구역에서 7.1%를 차지했다. 또한, 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총 896건 중 쇼핑카트 사고가 29.0%, 무빙워크 사고가 

21.0%, 설치 및 전시물에 의한 사고가 16.0%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사고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고사례를 통하

여 안전행동의 대처방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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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백화점, 대형마트 위해 장소별 사고발생 건수(건, %)

구분 백화점 대형마트 기타쇼핑시설 합계

위해발생현황 205(22.9) 627(70.0) 64(7.1) 896(100.0)

출처 : 대형 유통시설 안전실태 조사. 소비자 안전본부 생활안전팀 2009.12.

위의 표2에서와 같이 소비자안전본부에서 조사된 자료에서 쇼핑구역의 장소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89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형마트가 

627건으로 70.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 백화점에서도 205건으로 전체 22.9%나 차

지하고 있었다. 이는 표3과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백화점, 대형마트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계

위해 건수 124 198 331 243 896

출처 : 대형 유통시설 안전실태 조사. 소비자 안전본부 생활안전팀 2009.12.

출처 : 대형 유통시설 안전실태 조사. 소비자 안전본부 생활안전팀 2009.12.

[그림 2] 백화점, 대형마트 안전사고 현황

다음은 아래 표4와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와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위해 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총 896건 중에서 쇼핑카트가 260건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이어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무빙워크 사고가 188건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

시물에 의한 사고,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진열대와 유

리문에 부딪히는 사고, 놀이공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순으로 나

타났다. 이렇게 백화점, 대형마트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천 방법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한다.

<표 3> 백화점, 대형마트 위해 유형별 사고발생 건수(건, %)

위해유형 건수(비율) 위해부위 건수(비율)

쇼핑카트 260(29.0) 유리문 44(4.9)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188(21.0) 놀이터 35(2.9)

설치/전시물 143(16.0) 주차장 20(2.2)

바닥/계단 107(12 .0) 엘리베이터 17(1.9)

진열대 54(6.0) 기타 28(3.1)

계 896(100.0)

            출처 : 대형 유통시설 안전실태 조사. 소비자 안전본부 생활안전팀 2009.12.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2009년 9월

124

198

241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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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형 유통시설 안전실태 조사. 소비자 안전본부 생활안전팀 2009.12.

[그림	3]	백화점,	대형		마트	위해	유형별	사고발생	건수

2) 사고사례

백화점 전시물 낙하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전시물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2010년 10월 30대 주부가 자녀와 함께 백화점 운동용품 매장에서 운동용품을 구경하

던 중 함께 온 5세 남아에게 20-30kg의 아령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아이의 발가

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전시물이 안전하게 전시되어 있는지 

주변 환경을 항시 주시하며,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은 매장 직원에게 알려 사고로 이어

지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백화점,	대형마트	매장에	전시된	상품

기타

엘리베이터

주차장

놀이터

유리문

진열대

바닥/계단

설치/전시물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쇼핑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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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빙워크 

무빙워크에서는	쇼핑카트에	정량을	짐을	싣고,	쇼핑카트	손잡이를	꼭	잡고,	안

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2011년 7월 4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하행선 무빙워크에

서 앞사람이 짐을 가득 실은 쇼핑카트를 놓쳐 쇼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걸리지 않고 빠

르게 밀려 내려와 다리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사고는 특히 어린이가 카트를 밀다가 내리막에서 놓침으로 인해 사

고가 일어날 수 있고,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카트 손잡이를 꼭 잡지 않고 이동하다 발생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량의 짐을 싣고, 카트 손잡이는 꼭 잡고 이동해야 한다.  

[그림	5]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카트	안전표시

[그림	6]	백화점,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안전표시

3) 사고 원인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한 행동에서부터 사고가 

발생된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진열상품에 의한 사고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의 구

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한다. 이러한 진열상품은 전

시의 효과를 위하여 진열대 위에 위태롭게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처럼, 진열상품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진열대 및 진열대 위의 진

열상품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둘째, 진열상품에 걸리거나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이다. 백화점

이나 대형마트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보통 미

출처 : 지식경제부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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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다. 미끄러짐의 사고는 

바닥의 이물질(음식, 물, 리스, 기름, 톱밥, 비누, 기타 부스러기)로 인한 원인

이거나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안전

한 물리적 상태로 인한 넘어짐 사고는 진열품이 방치되었거나 잘못 놓이거나 

또는 설계가 잘못된 이동식 장비, 부착물 또는 진열물, 불량한 정리정돈, 결

함이 있는 장비, 찢어지거나 헐렁한 카펫에 의해 발생한다. 

셋째,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의 잘못된 이용이다.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 이용 시 우산, 여성의 샌들이나 하이힐, 신발 끈, 고무 신발 등은 끼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쇼핑카트를 무빙워크에서 이용할 때는 끝부

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쇼핑카트에 의한 사고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를 안전하

게 다루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쇼핑카트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

키도록 한다.

 

4) 대처방안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진열상품에 의한 사고, 바닥에 미끄러짐 사고, 에

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 의한 사고가 주로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안전대책

이 필요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운영자는 각종 위험한 물건의 노출에 대한 

안내문 또는 경고 표시를 이용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고, 수

시로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

야 하며, 각종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빙워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표시나 안내문은 무빙 워크나 매장 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교대로 서서 쇼

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물 및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쇼핑카트는 안전 기준에 따른 종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쇼핑카트의 손잡이를 항상 잡고 있어야 한다. 특히 무빙워크에서는 손

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단은 조심스럽게 한 칸씩 오르내리고 앞사람을 밀어서는 안 된다.

•�바닥에 떨어진 물, 기름, 쓰레기 등에 의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옷이나 물건, 신발끈, 고무샌들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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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백화점,	대형마트	사고	현황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백화점,	대형마트사고	사례를	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생각해	보자.

백화점, 대형마트 사고의 특징

정리하기 1
1.	백화점,	대형마트	사고의	특징

•백화점	전시물	낙하

•대형마트	무빙워크

	2.		백화점,	대형마트	사고의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

사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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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엘리베이터 관련 기계들의 검사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고발생 건수 급

증하고 있으며, 한 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엘리

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회전문 등의  올바른 사용법을 국민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백

화점, 대형마트 사고의 특징과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1) 사고 현황

우리는 일상생활 중 아파트와 빌딩, 병원, 백화점,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

소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를 흔히 이용하고 있다. 이

처럼,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만

큼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사용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

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우

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관련 기계에 대한 검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최근 10

년간의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사고 통계 를 살펴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전체 승강기 관련 사고의 79.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는 디딤판 가장자리에 옷자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탑승 중 넘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전체 사고의 76.2%로 올바른 엘리베

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의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지하철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잡이를 

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정도도 51.9%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사망도 

1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

번하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회전

문, 에스컬레이터의 사고 사례를 통

하여 안전행동 대처방안을 일상생

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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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종류별	현황

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총계

총계승객용 화물용 계단형 수평형

계 161 120 439 16 736

비율(%) 21.9% 16.3% 59.6% 2.2% 100%

<표	5>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원인별	현황

구분
이용자 
과실

작업자 
과실

관리부실 보수부실 제조불량 기타 총계

계 465 22 88 48 9 104 736

비율(%) 63.2% 3.0% 12.0% 6.5% 1.2% 14.1% 100%

<표	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피해	정도별	현황

구분 사망 중상 경상 총계

계 124 513 351 988

비율(%) 12.6% 51.9% 35.5% 100%

출처 : www.kesi.or.kr

2) 사고사례

승강장 문 개폐

승강장	문	개폐	시	부주의한	행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

에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2011년 3월 한 여중생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에 무심코 발을 집어넣었는데, 엘리베이

터가 닫히고, 학생은 다리가 문에 낀 채로 끌려 올라갔다. 황급히 문 열림 버튼을 눌렀

지만, 소용이 없었고, 학생은 2m 가까이 끌려 올랐다가 겨우 떨어져 나와 화를 면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하는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

구된다. 

[그림	7]	승강장	문	개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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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오작동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

2010년 2월 S아파트 12층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어린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도중 문

이 열린 채로 엘리베이터가 상승하여 승강장 도어 상부와 카 문턱 사이에 다리를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피해 어린이는 할머니, 동생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12층 승

강장에서 호출 버튼을 눌렀으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탑

승하기 위해 발을 디뎠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위로 상승

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다.

회전문 끼임

회전문을	진입할	때는	완전히	여린	후	공간이	확보된	후에	들어간다.		

2010년 7월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7세 어린이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1

년 1월에는 3세 어린이가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타박상을 입고 병

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림	8]	회전문	사고	

2004년 3월 26일 도쿄 중심부의 모리타워빌딩에서 만 6세 된 남자아이가 자동 회전문

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경 모리타워 2층 정면 출

입구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남아가 전동식자동 회전문에 두부가 끼여 어머니가 구출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약 2시간 후 사망하였다. 이 자동 회전

문에는 지상 80cm부터 천장까지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으

나 경찰이 인형을 이용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지상에서 130cm까지 물체가 끼여도 감

지하지 못했다. 즉 117cm인 6세 남아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센서의 감지범위가 축소

되어 있었고, 빌딩 측에서 제조업체에 과잉감지로 인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센서의 

감지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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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짐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하고,	이동하는	동안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말고,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	

2010년 1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노인 34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좁은 에스컬레이터 공간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탑승한 데다 사고 초기에 

제때 구조를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당한 승객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비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

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수십 명이 탑승했고, 이 때문에 앞선 사람이 넘어지자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뒤따르던 사람들이 뒤엉켜서 사고를 당했다.

이처럼,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형태는 무질서한 탑승으로 인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끼임 사고로서 질서유지 및 손잡이를 잘 잡고 다니는 습관이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 끼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손잡이	밖으로	머리나	팔	등의	신체의	일부를	내밀지	말

고	바른	자세로	이동한다.		

2009년 8월 T빌딩에 친구들과 함께 쇼핑 온 15살 학생이 2층에서 3층으로 상승운전 중

이던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면서 손잡이 밖으로 상반신 전체를 내밀고 1층

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에스컬레이터끼리 교차하는 삼각부에 

끼어 손잡이에 얼굴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일으킨 에스컬레이터의 삼각부

에는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 안전보호판과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

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상반신 전체가 손잡이 밖으로 완전히 벗어

나 있었으므로 삼각부에 부딪친 후 몸을 완전히 빼내기 전에 손잡이에 얼굴이 쓸려 중

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	에스컬레이터	사고



208

3) 사고 원인

승강기의 사고원인은 이용자 과실, 관리 부실, 보수 부실, 작업자 과실, 

제조 불량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

고의 원인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엘리베이터 개폐 및 오작동의 

문제, 회전문 끼임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은 무질

서한 탑승과 끼임이 대다수였다. 

승강기 관련 기계류의 관리자나 작업자 입장에서 살펴본 사고 원인은 승

강기 비전문가가 직접 고장수리를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사고,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난폭한 행동에 의한 사

고 등이 있다. 

관리자나 작업자 입장에서 살펴본 사고 원인은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

로 인한 작업자 사고,  부품 불량에 의한 사고, 기타 유지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 등이 있다. 

그밖에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관련 사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관

련 사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서 차량 진입 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서 차가 있는 바닥과 승강로 벽사이의 틈새에 

끼이거나 추락한 사고 등이 있다.  

4) 대처방안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교육적 접근, 기술 관리적 접근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적 접근은 승강기관련 기계류의 바로타기 캠페인 전개 및 승강기 안전

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

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의 과실에 있고,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장난을 치거나 탑승 후 이동하는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타는 습관이 필

요하다. 회전문의 경우는 회전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회전문 앞에 서서 회전 

속도를 보고 입구가 가장 크게 열렸을 때 회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

다. 입구가 조금 열렸을 때 진입하는 행동, 손으로 문을 미는 행동, 한 프레

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진입하는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엘리베이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장소이므로 올바른 이용 수칙과 함께 에티

켓을 준수한다면, 사고발생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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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때 질서 지키기”,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우선 양보하기”, “뒤에 오는 탑승

자를 위해 버튼 누르기” 등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면 본인은 물론 이용자 

모두가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관리적 접근은 지자체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명예 안전 검사원을 지정

하여 안전점검을 활성화하고,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

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상점검과 일상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다.

기술적 접근은 취약 엘리베이터의 특별관리 및 안전기술 서비스 제공이다. 

15년 이상 노후승강기는 집중 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처

럼 소유의(관리주체) 사후관리 활동이 필요하며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를 위

한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회전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2가지 접근방법 중 특히, 일

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사고 대처방안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1)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꼭 지켜야 한다.

•�승강장 호출버튼 및 엘리베이터 내의 행선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

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장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

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절대 문에 기

대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 문턱 틈이나 문 사이에 이물질(성냥개비, 껌, 종잇조각 등)을 버

리지 않는다.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될 수 있으면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하고 애완

동물은 안고 탑승한다.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을 이용하여 구출 요청하여

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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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한다.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	10]	어린이의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

(2) 회전문 안전수칙

 [그림	11]	회전문의	안전한	이용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출처 : 지식경제부/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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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침착하게 주위를 살피고, 회전문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열려 들

어갈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진입하고, 통과할 때는 회전문의 중간에 서

서 이동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회전문 통과 시에 꼭 보호자의 앞쪽에 세운 다음 천

천히 탑승하고 보폭에 맞춰 이동한다.

•�회전문에 급하게 뛰어 들어가거나, 유리문과 바깥쪽 틀 사이에 옷자락

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회전문에 기대거나 손으로 문을 억지로 밀지 않는다.  

•�회전문 통과 시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키고, 출구가 완전히 열렸을 때 통과한다.

(3)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신체의 일부나 옷,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에 

표시된 노란색 안전선 내 가운데 부분에 발을 고정 시키고 서서 이동한다.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손을 잡고 탄다.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거나, 손잡이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않는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 시키고, 내릴 때에는 미리 준비하고 내린다.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르내리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조작하여 작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림 1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➊ 
황색안전선을 벗어나면 
옷이나신발이 끼어 위험
합니다.

➋ 
핸드레일을 잡지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➌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➍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함께 손을 잡고 
타야 합니다.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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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황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례를	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생각해보자.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특징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발생원인

•승강장	문	개폐

•엘리베이터	오작동

•회전문	끼임

•에스컬레이터	추락

•에스컬레이터	끼임

2.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승강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특징을 알아보고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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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공공장소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노인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가정’이 5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공중목욕탕, 지하철역과 도로 등의 순이다.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으로 55.3%로 가장 높

았으며 충돌, 충격 물체에 베이거나 찢어짐 눌림·끼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노인 추락이나 넘어짐 사고를 감소시

키기 위한 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노인 사고의 특징과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1) 사고 현황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노인들의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의 운동신경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여

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특히, 공중목욕탕, 지하철역사 계단, 도로 등

을 비롯한 공공시설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다. 

사고의 유형으로는 시력의 저하나 손발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주로 넘어

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빈발 한다. 또한, 노인들은 체력

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나라 엘리베이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4년간의 에스컬

레이터 사고는 414건이 발생했으며, 60대 이상의 노약자 사고가 60%(118

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는 노인의 사고는 물건이

나 시설물 등에 부딪히거나, 화상을 입거나, 끼임 등의 사고 등 비교적 안전

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이나 물품에 의한 사고도 쉽게 발생하게 된다. 성별

로는 여자가 61.6%로 남자보다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사고의 주된 원인은 노화로 인한 인체기능 및 만성질환으로 일상생

활능력이 제한되어 독립생활의 불가능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인 안전

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노

인 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안전행동 대처방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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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유형 및 사례

(1) 사고 유형

대표적인 노인 사고의 3가지 유형으로는 넘어지는 사고, 미끄러지는 사

고, 추락하는 사고이다.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자칫 주의를 조금만 게을리 해도 엉덩방아를 찧고 

뼈를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관절 이른바 엉덩

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많이 다친다. 특히 노년층은 노화현상으로 뼈

가 약해지고 근력마저 떨어져 대부분 엉덩이 관절의 골절이나 척추가 주저

앉는 중상을 입게 된다. 

노인에게 이런 골절상은 저절로 낫지 않아 수술을 받지 않으면 통증으로 

장기간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합병증이 생겨 대부분 사망에 이르기

도 한다. 즉,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폐렴이 오고 걷지를 못하니까 욕창

이 생겨서 2차적으로 감염이 오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다니기 때문에 요

도염증이 와서 사망하는 확률도 높다. 

(2) 사고 사례

에스컬레이터 추락

에스컬레이터는 이동하는 동안 계단 위에서 걷지 말고, 반드시 핸드레일은 꼭 잡고 이

동해야 한다. 

2011년 4월 오후 6시쯤 부산지하철 1호선 대티역 승강장에서 83세 현모 할머니가 에스

컬레이터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 치다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인의 도움으로 현모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뒷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사고 원인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에는 쉽게 사고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한 증상들이 

때로는 치명적 안전사고를 야기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돌발 상황에 일반인처럼 재

빠른 대처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두 줄

로 이용하는 등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과 같은 



215

214

제
6

장
   공

공
장

소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공공장소에서는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끄러짐, 추락, 넘어짐 사

고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안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대처방안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공공시설의 건물의 바닥 표

면은 가급적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하고, 건물 주위

에는 수평 혹은 수직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의 경우 바닥면에는 가급적 높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출입문은 미닫이나 접

이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구성과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공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교육과 배려가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안

전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관리가 필요하다.

(1) 미끄러짐, 추락, 넘어짐 예방수칙

① �겨울철에는 혼자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혼자 외출하는 노인들은 빙판길을 피

한다. 

② 걸을 때는 보폭을 평소보다 짧게 하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③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는다. 

④ 고관절 체조를 자주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충실히 받아 뼈와 근력을 키워둔다. 

⑤ �넘어졌을 때에는 통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

므로 넘어지자마자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⑥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계단 디딤판과 가장자리가 잘 살피고, 난간을 꼭 잡고 이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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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공공장소의	사고	현황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노인	공공장소의	사고	사례를	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생각해	보자.

노인 공공장소 사고의 특징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노인	공공장소	사고의	특징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2.			노인	공공장소	사고의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

노인 공공장소 사고의 특징을 알아보고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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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 극장, 행사장의 안전 실천 수칙

•공연·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말고, 질서를 잘 지켜 입ㆍ퇴장한다. 

•�공연 전 관람객은 관리자의 입장절차, 비상상황 시 요령 등을 숙지하고, 유의 사항을 

잘 듣고 위급상황 시 협조한다.

•�관람석이 아닌 곳에 앉지 않으며, 옥상, 가로수, 담벼락 등에 올라가 관람하지 않는다.

•�폭죽, 폭음탄 등 행사 중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화기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상상황 시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한다.

2. 백화점, 대형마트의 안전 실천 수칙

•�쇼핑카트는 안전 기준에 따른 종류를 사용하며, 유아 또는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등

을 생활화한다. 

•�전시물 및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계단은 조심스럽게 한 칸씩 오르내리고 앞사람을 밀어서는 안 된다.

•�바닥에 떨어진 물, 기름, 쓰레기 등에 의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옷이나 물건, 신발끈, 고무로 된 신발 등이 틈새에 끼이

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엘리베이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실천 수칙

•엘리베이터 탑승 이후 불필요한 버튼 조작이나, 내부에서 뛰는 행동을 삼간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절대 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에 신체의 일부나 옷,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

단에 표시된 노란색 안전선 내 가운데 부분에 발을 고정 시키고 서서 이동한다.

•�에스컬레이터의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거나, 손잡이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

밀지 않는다.

•�회전문을 통과할 때는 천천히 침착하게 주위를 살피고, 완전히 열려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진입하고, 통과할 때는 회전문의 중간에 서서 이동한다.

생활 속의 공공장소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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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수의 관객이 제한된 공간에 모이는 장소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진행과정에서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문제 2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가장 많은 형태는? 

문제 3 �백화점, 대형마트의 대표적인 사고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건물 추락사고      ② 넘어지는 사고      ③ 무빙워크 사고      ④ 전시물에 의한 사고

문제 4 �승강기류 사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 5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① 문틈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② �규정된 무게 이상의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는다. 

	 ③ �노란색 안전선 내 가운데 부분에 발을 고정 시키고 서서 이동한다.

	 ④ �탑승한 이후 불필요한 버튼 조작이나, 내부에서 뛰는 행동을 삼간다.

문제 6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①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타야 한다. 

② 손잡이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않는다. 

③ �규정된 무게 이상의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는다. 

④ �표시된 노란색 안전선 내 가운데 부분에 발을 고정 시키고 서서 이동한다.

문제 7 회전문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① �문에 기대거나 손으로 문을 억지로 밀지 않는다. 

② �완전히 열려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진입한다. 

③ �노약자는 회전문 통과 시에 꼭 보호자의 뒤쪽에 서서 이동한다.

④ �유리문과 바깥쪽 틀 사이에 옷자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게 주의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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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공연장, 극장, 행사장

	 해설 : �공연장, 극장, 행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진행과정에서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진다.

문제 2 정답 : 넘어짐과 끼임 사고

	 해설 :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가장 많은 형태는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한 넘어짐(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이다.

문제 3 �정답 : ①

	 해설 : ��백화점, 대형마트의 사고 유형은 넘어지는 사고, 무빙워크 사고, 전시물에 의한 사고 등이다. 

문제 4 정답 : ④

	 해설 : �승강기류 사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자치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이다.

문제 5 정답 : ③

	 해설 : �노란색 안전선 내 가운데 부분에 발을 고정 시키고 서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이다. 

문제 6 정답 : ③

	 해설 : �규정된 무게 이상의 사람이나 짐을 실으면 안 되는 것은 승강기 안전수칙이다.

문제 7 정답 : ③

	 해설 : �노약자는 회전문 통과 시에 꼭 보호자의 앞쪽에 서서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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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난안전

사회구성원들에게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그냥 운명으

로만 받아들였던 여러 재난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과 직

결되어 있는 재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원리를 체득하여 시민의 

일원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재난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재난 시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재난 
일반

- �재난의 개념과 
특성

- �재난 발생 
현황

- �재난 대책과    
예방  

- �재난 시 대처    
방안

•재난의 개념과 특성 이해
•재난 발생 현황 이해
•재난 대책과 예방 이해
•�함께 해보기 

- �재난 시 대처 방안  
알아보기

•�정리하기 
-� �일반재난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의 안전 
행동이 재난  
발생 시 안전 
실천 시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
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재난의 종류를 
특성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에 대처할 

자연
재난

- 기후적 재난
- 지질적 재난

•�기후적 재난 이해 및 대
처방안

•�지질적 재난 이해 및  
대처방안

•�함께 해보기 
- ��자연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30분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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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정리하기 
- �자연재난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수 있는 행동 
요령 및 안전 
수칙 사고례에  
따른 대처방안을 
점검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행동을  
학습하고,  
안전수칙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 
재난
및

기타

- 인적 재난
-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이해 및 대처방안
•�사회적 재난 이해 및  

대처방안
•�함께 해보기 

- �인적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정리하기 
- �인적재난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1. 재난 일반

◈ 지도상의 유의점  

재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

다. 본 단원에서는 재난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의 재난 발생 현

황을 통하여 재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구체적인 재난 대책과 예방에 대하여 

익힌 이후 재난 시 대처 방안의 원칙을 익히도록 한다.

1) 재난의 개념과 특성

(1) 재난의 이해

① 재난의 개념

재난은 원래 태풍·홍수·지진과 같이 주로 자연이 주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했다. 그러던 것이 산업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화재·붕괴와 같은 사

람이 관계된 대형사고 상황을 포함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재해’는 자연재

해, ‘재난’은 인적재난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재난’으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② 재난과 구별할 상황들

재난과 대량 인적 피해 발생과의 차이는 재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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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인적 피해 이외 의도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정신적 피해 등을 

동반하는 넓은 개념이다.

재난과 사고와의 구별은 재난은 대규모 사태, 지역의 능력만으로 대응이 

불가, 의외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사고는 소규모이고 지역의 능력만

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일상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차이가 있다. 결국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하건 재난은 사회의 어느 한 분야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

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며,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사고와 재난

피해규모 및 대응방식에 따라 사고와 재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분에 

따르면 재난은 사고보다 규모가 크고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간혹, 사고를 잘못 대응하여 재난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표 1> 사고·재난의 구분 및 개념

구 분 피해규모 관리주체 대 응 방 식

사    고
소규모

↕
대규모
소규모

↕
대규모

공공(민간) 기존 관리주체 대응

재    난 공공(민간) 정부의 대규모 개입(다수부처 공동) 필요

<표 2> 시간 진행으로 본 재난과 사고의 관계

시작단계 진행단계 개 요 사례예시

재난 재난 처음부터 재난으로 시작한 상황
태풍, 지진, 핵발전소 
폭발

사고 재난
처음에는 사고로 시작하였으나  
대응의 미비·미흡으로 진행 중  
악화되어 재난으로 확대된 상황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  
대구지하철참사

사고 사고
처음부터 사고로 시작하였으며 재난
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거나 다행히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

일반 교통사고, 놀이터 
안전사고, 부산 고층  
주상복합 화재사고

(2) 재난의 분류와 특성

① 재난의 분류

재난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분류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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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는 전통적 분류인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여, 3가지로 재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분류

구분 내용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뇌,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인적 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적 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재난의 규모를 3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한 지

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한지 여부가 된다.

<표 4> 재난의 등급

재난  1급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한 규모의 재난

재난 2급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난으로서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이 요구되는 재난

재난 3급 재난의 규모가 커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

② 특성 및 추세

재난은 그 규모와 속성 상 해당 지역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적인 대응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재난의 피해는 

풍수해가 가장 크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과거에 흔하지 않았던 다양

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

난화 현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도 변화무쌍해져 과거보다 예측이 힘들어지

고 이에 따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인적재난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소지역의 집중적 인명피해로 대량 사

상자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적 관리가 강조된다. 자연

재난도 기상과 지질 활동의 예측과 현대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난 영향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피해감소를 위한 방법이 첨단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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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난관리의 단계

흔히 재난의 단계라 하면 단계를 분류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의 4단계를 재난관리의 단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예방 및 대비 단계는 시간

적으로 재난 발생 이전에 해당하며, 대응 및 복구단계는 재난 발생 이후에 

해당한다. 예방과 대비의 근본적 차이는 예방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는 활동이지만, 대비는 현실적으로 예방만으로는 많은 재난의 발생을 완벽

하게 막을수 없으므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하는 활

동이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별 활동은 <표 5>와 같다. 

<표 5> 재난관리의 단계와 단계별 활동

단계 단계별 활동

예방단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 관련 법 제정과 정
비, 조세유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 관련 법 제정 및 정비 

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경보체계 구축, 비상통신망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비상자원의 확보 

대응단계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난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전염방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이 중 재난의 대응단계는 재난 신고 및 비상소집, 재난진압, 구조 및 처치, 긴급 복구

의 3단계를 말한다.

<표 6> 재난 대응의 단계

단계 업무 세부업무

1
재난 신고 및  

비상소집

(1)신고접수 및 초기 출동
(2)재난 확인 및 재난선포
(3)비상연락 및 재난본부소집 

2
재난진압, 구조  

및 처치

(1)피해자색출 및 구조
(2)중증도 분류
(3)현장에서의 응급처치
(4)피해자 이송
(5)병원에서의 의료처치

3 긴급 복구

(1)도로 긴급복구
(2)전력선 긴급복구
(3)통신체계 긴급복구
(4)가스시설 긴급복구
(5)수도시설 긴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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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발생 현황

(1) 사회변화와 재난

① 우리 나라의 재난 발생의 변화 

우리 나라는 과거 1·2차 산업중심의 사회로 대형 구조물이나 교통수단

이 많지 않아 자연재해와 화재를 제외한 건물의 붕괴나 가스폭발 등의 도시

형 재난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기 이후 대

단위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생활환경 또한 고밀도의 도시화와 고도산업사회

로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부터는 작은 방임이나 실수가 대형 참사를 초래

한 경험을 하였다. 

②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인명피해 측면으로 보면 인적재난이 많으나 그 피해액과 피해를 받은 지역

의 넓이로 보면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여전히 강조된다. 자연재난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재산피해와 사상자 발생 역시 넓은 지역

에 걸쳐 발생한다. 반면에 인적재난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재산피해와 사

상자가 집중하여 발생한다. 또한 자연재난은 대응활동에 한계가 많은 반면에 

인적재난은 대응활동과 재난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이 있다.

[그림 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의 원인별 피해액 현황(소방방재청)



229

 228

제
7

장
  재

난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2) 재난 환경과 전망

①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

지난 수십 년간의 불균형, 집중 개발시대의 부실·노후 시설물들은 그간

의 안전조치 강화와 재개발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 안

전사고, 가정용 가스폭발, 도로교통사고 등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률은 앞으

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 

또한 산업시설의 대형화, 집중과 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생활공

간의 밀집화로 재난발생 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

광·산업인구의 증가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 안전사고, 

철도·항공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환경오염사고도 광범위하게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3)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전지

구가 동시에 더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운 지역이 더욱 더워지거나, 추운 지

역이 더욱 추워지는 등 현재의 기후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

화는 사회, 경제, 생태, 환경,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3) 재난 매뉴얼과 관리

(1) 재난 매뉴얼

재난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

다. 재난 매뉴얼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의견을 잘 조합하여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대책을 잘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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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재난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

난 발생 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비상관리’는 재난 및 여타 

요인에 의해 야기된 일상에서 벌어지는 비상상황에 대한 관리를 뜻하며, ‘

위기관리’는 주로 국제 관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위기의 통제와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의 뜻으로 사용되고, 안전관리는 적게는 사업체, 넓

게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지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

자원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나 자원 관리는 주로 장비나 물품에 관

한 내용이다. 기본물품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며, 재난물품은 재난

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으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것이다. 특히 특수 물

품은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상호협조체계를 통해 필요 

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4) 재난 시 대처 방안

(1) 재난 대응

① 재난신고와 확인

 재난 발생 초기에 적절한 재난신고는 초동조치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신

고 시에 신고접수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표 7>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A. 재난장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 
	 (1) 표식이나 상징물 (예: 기념탑, 건물명 등)
	 (2) 적절한 지리적 표기
	 (3) 신고자의 전화번호 

B.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차량의 수와 차량종류 
	 (1) 화물차인 경우에 적재물질 (예: 유류, 폭발물, 유독가스 등)
	 (2) 사고차량 중에 대형버스도 포함되어 있는가?
	 (3) 사고차량의 상태 (예: 차량전복, 차량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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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자수 및 중증환자의 여부

D. 사고현장에 위험요소가 있는가?
	 (1) 화재, 위험물질 누출, 파편 혹은 잔해 등 
	 (2) 사고에 의한 고압전기줄 노출 
	 (3) 차량의 위치가 불안정한가 (예:수중으로 추락, 벼랑에 걸림 등)
	 (4) 사고현장의 교통상황 (예: 교통의 완전 혹은 부분 마비)

②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재난본부에서 재난의 규모와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재난의 등

급을 판단하고 현장에 설치할 현장지휘소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림 2] 재난 현장의 모식도(도시의 구조물 붕괴 재난의 예)

(2) 중증도 분류

① 의의

중증도 분류의 정의는 응급처치와 피해자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

하여 피해자를 심각한 정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

의 피해자에게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처치 및 이송의 우선순위

를 부여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② 방법

중증도 분류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

류하는 방법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분류색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며 재난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부각되고 있어 분류색은 재난 관련 인력들에게

는 일종의 국제 공용어로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통제 구역

위험 지역
안전 지역

현장지휘부

임시 영안소

중
증
분
류
소

환
자
수
집
소

환
자
이
송
부

진
입
도
로

이
송
도
로

구호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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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증도 분류와 색

분류 분류색 피해자의 중증도

긴급 적색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피해자

응급 황색 수 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피해자

비 응급 녹색 수 시간, 수 일 후에 처치해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피해자

지연 흑색 사망하였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

5) 재난 발생의 변화에 따른 정부 대처

•재난관리법

정부는 1995. 7. 18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인력 확보를 하고, 제반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시설물의 보수·재건

축 및 60여 개의 재난관련법령 재정비를 시행하였다. 

•소방방재청

2003. 2.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는 사망 192명, 부상148명의 엄청난 인명피

해를 초래하여 국가적 재난관리상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난’과 ‘재해’로 이원화된 개념

을 ‘재난’으로 통합 일원화 하였고,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국가 최초의 재난관

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2004. 6. 1에 설치하게 되었다.

6) 재난관리 환경과 전망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

지난 수십 년간의 불균형, 집중 개발시대의 부실·노후 시설물들은 그간의 안전조치 

강화와 재개발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 안전사고, 가정용 가스폭

발, 도로교통사고 등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률은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

또한 산업시설의 대형, 집중과 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생활공간의 밀집화로 재

난발생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인구의 증가와 유동

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 안전사고, 철도·항공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많

고, 환경오염사고도 광역화될 개연성이 높다.

7)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전지구가 동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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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운 지역이 더욱 더워지거나, 추운 지역이 더욱 추워지는 등의 

현재의 기후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사회, 경

제, 생태, 환경,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

는 상당하다. 

•기후변화와 물 순환의 영향

기후변동성은 물순환체계에 영향을 미쳐 수자원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은 증가하고 빈도는 감소할 경우 유역의 증발산량의 증가와 지

하수 이용량의 증가로 인해 지하수량과 하천유출량이 감소하고 수질오염이 증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과 강수의 변화는 유역변화, 수생태변화, 수력발전능력, 용

수공급문제, 수질문제, 홍수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우리 

나라는 기상학적 변동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후

변화로 증가되는 홍수 및 가뭄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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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재난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재난관리의 단계 및 원칙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재난의 현황 및 추이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재난의 개념 및 구분 

   •

�재난의 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

   •

�사회적 재난

 2. 재난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

•

•

•

•

일반재난 시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35

 234

제
7

장
  재

난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2. 자연재난

◈ 지도상의 유의점  

자연재난은 우리 나라에서 재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

히 기후재난은 풍수해 등이 연중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

전과 변화로 인한 도시화가 맞물려 과거와 다른 인위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

은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지진 등 지질재난에 대한 가능성

도 대비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일반

우리 나라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는 연중 반복되어 인명

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기후, 지형 및 지질 등과 같은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요인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

화로 인한 도시화로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택, 공장 등 시설물이 집중되고 

무질서하게 산지가 개발되는 등 인위적인 현상에 의한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1) 분류와 개념

자연재난을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난과 지반

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난으로 나눌 수 있

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난은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난에 해당한다.

[그림 3] 자연재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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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피해 현황

우리 나라는 태풍, 호우 등 한 해 평균 10회 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하

여 1,203명의 인명과 19조 9,1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연평균 사망

은 120명, 재산피해는 1조 9,91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인별 

발생빈도는 집중호우 49%, 대설 22%, 태풍 15%, 기타 15%로 나타났다.

<표	9>	10년간	자연재난	피해현황	(1996~2005)																																														(단위 : 명, 억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사망 77 38 384 89 49 82 270 148 14 52 120

재산 618 235 1,738 1,368 709 1,387 6,775 4,778 1,257 1,050 1,991

(3) 사례

2011년 8월에는 서울 중심부에서도 집중 호우에 이은 침수 피해 및 산사

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폭우였으며, 짧은 시간 내의 집중 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붕괴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표	10>	2010년	발생한	주요한	자연	재난

2010

지진(1.12) 아이티 프르토프랭스 222,570

지진(2.27) 칠레 562

폭풍(2.28), 산사태 프랑스 53

홍수(4.4) 브라질 256

홍수(4.6) 콜롬비아 418

지진(4.14) 중국 청하이성 2,968

허리케인(애거사, 5.28) 과테발라 174

홍수(5.29) 중국(남부) 1,691

태풍(꼰싼, 7.12) 필리핀 146

홍수(7.28) 파키스탄 1,985

홍수(10.10) 대만 298

화산분화, 지진해일(10.27) 인도네시아, 메라피화산 530

[그림	4]	강남역	인근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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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재난

(1) 태풍

①	태풍의	이해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의 서부인 필리핀 동쪽의 넓은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서쪽으로 서서히 세력이 증가하면서 이동하다가 동지나해 부근에 이르면 

진로를 바꾸어 북북동 혹은 북동쪽으로 대략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태풍은 매년 그 발생 횟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 년에 

약 26개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 2, 3개 정도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쳐 인

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태풍이 건조한 육지로 상륙하면 점차 쇠약해지지만 이때부터 호우와 폭

풍이 위력을 떨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 나라는 비가 많이 내

리는 7, 8월과 태풍 내습기가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때

로는 9월에 태풍이 도달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며 6월에도 태풍의 통과로 인

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②	태풍	시	대처요령

•태풍 예보 시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는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

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한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한다.

[그림	5]	태풍	시	대처요령

출처 : 국토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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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사태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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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비닐봉지



 238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거주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공사장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않는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한다.

-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한다. 테이프가 없을 때는 임시로 젖은 신문지로 창을 덮

어 두면 유리 조각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 후 접근을 금지시킨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둔다.

(2) 호우

① 호우의 이해

호우란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집중호우란 명확한 기준은 없으

나 일반적으로 하루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

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 장마철의 비는 짧은 시간에 맹렬히 쏟아지는 

호우이다. 1일 강수량이 300㎜를 넘는 경우도 많고, 1시간 동안 100㎜를 

넘는 집중호우도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호우 등의 이유로 구조물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침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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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우	시	대처요령

 

[그림	6]	호우	시	대처요령

•호우주의보 및 경보 시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않는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봇대나 전선에 접촉하거나 위험, 고압이

라는 글귀가 보이는 곳에서 떨어진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둔다.

-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둔다.

출처 : 국토해양수산부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 및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

경사도가 30° 
이상은 산사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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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뢰

① 낙뢰의 이해

낙뢰(혹은 번개)는 대기 아래의 온도 차가 커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구름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가 각각 분리, 축적되고 일정치 이

상의 전위차가 생기면 두 전하 간의 격렬한 반응으로 순간적인 대 전류가 

방전되는 현상이다. 한편 천둥은 구름(양극)과 구름(음극), 구름(음극)과 

지표면(양극) 간의 높은 전위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방전 시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공기 팽창에 의해 나는 소리이다. 벼락에 직접 맞지 않아도 낙뢰

가 떨어진 지점 20m 이내의 사람은 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뢰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저항이 클수록 피해가 커진다.

② 낙뢰 시 대처요령

•가정

- 외출을 자제한다.

- �전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 제품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잠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는다.

•야외

-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 키 큰 나무나 전신주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

-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는 골프채, 농기구, 낚싯대 등을 몸에서 떨 

어뜨리고 몸을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은다.

-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삼간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

로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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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낙뢰 시 대처요령

(4) 해일

① 해일의 이해

해일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긴 주기를 갖는 해양파로서, 해저 지

진이나 화산활동에 의해 지층의 수평이동이나 수직이동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경우(지진해일 혹은 쓰나미)와 태풍과 같이 심한 바람에 의해 발생

하는 경우(태풍해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자연재난 중 지질재난

이며 후자는 기후재난으로 해일이라는 모습은 동일하지만 원인은 다를 수 

있다. 해일은 만이나 항구에서 상당한 진동을 발생시켜 해안지역에서의 

침수 및 해안구조물에 심한 피해를 준다. 우리 나라는 태평양에서 발생되

는 해일의 경우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고 있으나 

일본 근해에 해일이 발생할 경우 동해안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② 해일 시 대처요령

•해일의 대비

-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 등을 주의 깊게 듣는다.

- 해안저지대 주민은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해안에서 진동을 느꼈을 경우나 지진해일 경보를 들었을 경우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 시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귀항하지 말고 대기하며, 

항구에 있는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 마실 물, 식료품, 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한다.

- 대피에 대비하여 비상 소지품을 챙겨둔다.

-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 둔다.

- 현관문턱, 개구멍 등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막아둔다.

- 집 주변 하수구가 흙이나 쓰레기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전류가 
흐를수 있는
전자제품의 
취급주의!

낙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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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나 거실의 침수에 대비하여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긴다.

- 외출을 하지 않는다.

•즉시 대피해야 하는 경우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한다.

- 지반의 진동이 있을 때 대피한다.

-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한다.

•미처 대피 못한 경우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 

은 곳으로 이동한다.

- �목조 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 

물로 이동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 

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 

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하다.

- �지붕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흰 옷가지 등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한다.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면 침착하게 문짝이나 

스티로폼 상자 등을 이용하여 빠져나온다.

(5) 가뭄 및 폭염

① 가뭄의 이해

우리 나라는 대규모 지하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지하수 개발은 불리하

나 비홍수시 또는 물 부족 시에 중소규모 지하수 개발로 대처할 수 있는 정

출처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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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양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자원 공급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부족

하게 되면 가뭄이 발생한다. 1994년의 경우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

여 전국적인 용수 공급 및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하천유지 용수

의 부족 등으로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② 가뭄 및 폭염 시 대처요령

•가뭄 시 대처요령

- 가정에서는 식기류 세척·세수·샤워 시 물을 받아 사용한다.

- 가정에서 세탁할 때는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

업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한다.

- 개인소유의 우물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폭염 시 대처요령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한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둔다.

-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을 예방한다.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 대비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

한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시킨다.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다.

         

(6) 대설

① 대설의 이해

우리 나라의 대설은 겨울철 시베리아 대륙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

압의 세력이 호남지방과 동해상으로 확장할 때 상대적으로 서해상 저기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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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남서기류에 의하여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가 계속 다량 유입됨에 따

라 발생한다. 특히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을 넘는 습윤 공기와 동해에 위치한 

찬 북동기류가 만나 대설의 원인이 된다. 

② 대설 시 대처요령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가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닌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정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

를 예방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30㎝이상 적설 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의 눈을 치운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7) 황사

① 황사의 이해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한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

한 모래와 황토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 또는 내려오는 흙먼지를 말한다.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를 거쳐 날아간다. 황사의 크기는 발원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

나 20㎛보다 큰 입자는 구르거나 부근에 떨어지고, 그 이하는 부유하여 대

기권까지 올라간다. 우리 나라에서 관측된 황사의 크기는 1~1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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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발원지로부터 우리 나라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동 고도는 중

국 북부 사막지대에서는 3~5일 소요되고 이동 고도는 1~5km, 황토지대에

서는 2~4일 소요되고 이동 고도는 1~4km, 만주지대에서는 0.5~3일 소요

되고 이동 고도는 1~3km이다.

②	황사	시	대처요령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황사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간다.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

복을 착용한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쾌

적하게 한다.

- 황사에 노출된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 요리한다.

-  황사가 지난 후에는 실내 환기를 철저히 하고 황사에 오염된 물품을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한다.

•학교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중지하고 경보 시 수업단축 또

는 휴업을 실시한다. 

- 실외 활동,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그림	8]	황사	시	대처방안		[그림	8]	황사	시	대처방안		[그림	8]	황사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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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재난

(1) 지진

① 지진의 이해

지진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각변동으로서 급격한 단층운동에 의한 단

층지진,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지진, 지반의 함몰에 의한 함락지진 등이 있

다. 우리 나라에서는 20세기 이후 대형 지진은 없었으나 만약 발생 시 도시

의 광역화, 인구의 조밀화, 산업규모의 확대, 지진 대비 구조물의 미흡 등으

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층 건물이나 

핵 발전 설비, 댐 설비 등의 중요구조물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그림 9] 도심에서의 지진

② 지진 시 대처요령

•지진 발생 중 대처요령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

대로 머무른다.

-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

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로 대피한다. 대피할 때에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한다.

-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둔다.

-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

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건물·가로등·전선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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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화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가 위험하므로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

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

한다. 

-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

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

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멀리하면서 진동

이 멈출 때를 기다려 대피한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 함께 머무르고 정전

되거나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 �이동 중인 차량은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 아래, 주변의 정지

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한다.

-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

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그림 10] 지진 시 대처요령

출처 : 소방방재청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시다.

비상시의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시다.

집 밖은 위험이 가득, 먼저 안전을 확인

야외에서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 부터 
몸을 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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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사태

①	산사태의	이해

산사태는 다량의 암석이나 쇄설물질, 토사 등 지표상의 지반 재료가 경사

면을 따라 급격하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태풍과 장마철에 주로 급경

사지에서 발생하며 산림이나 경작지, 가옥,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

다. 산사태는 집중호우 때문에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와 경사도가 높은 하

천과 계곡의 사면 하부가 침식되는 경우, 그리고 단층과 균열 등이 발달한 

파쇄대와 풍화가 심한 지질 상태와 지진의 진동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는 경

우에 발생한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

망자는 1,174명이며, 이 중 산사태 등 급경사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320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망자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②	산사태	시	대처요령

•산사태 발생 전 대처요령

- 배수시설을 포함한 급경사지를 점검한다.

- 위험 인지 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산사태 징후를 사전에 알아둔다.

- 대피 계획과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산사태 발생 중 대처요령

- 산사태 경로 밖으로 피신한다.

-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인접한 높은 곳으로 피신한다.

- 갑자기 산사태 물질이 접근해 오면 견고한 건물로 피신한다.

[그림	11]	산사태	시	대처요령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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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난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사례를 통하여 자연재난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자연재난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자연재난의 개념 및 구분 

•�자연재난의 개념

•�기후재난

•�지질재난

 2. 자연재난의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

자연재난 시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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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적재난 및 기타

◈ 지도상의 유의점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연 현상이 아닌 인

간의 활동과 관련된 재난이며, 인간의 활동을 안전하게 조정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또한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지 않는 재난의 형

태도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새로운 형태로 다양하게 

인간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 인적재난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

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재난을 말한다. 1996년부터 2005년

까지 10년간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한국의	인적재난	피해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인명
피해

사망 72 102 51 23 65 33 38 59 33 49 53

부상 261 412 455 299 378 279 243 250 156 167 290

재산피해 16 6 14 44 73 5 12 2 6 40 22

시설물 붕괴, 폭발 및 화재 등으로 3,425명의 인명과 2,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사망은 53명, 부상 290명, 재산피해는 22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통하여 그 과정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그림	12]	삼풍백화점	붕괴[그림	12]	삼풍백화점	붕괴

[그림	12]	삼풍백화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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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번지, 법조 단지가 

앞으로 바라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지하4층, 지상5층 철근 콘크리트 무량판 구

조의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이 순식간에 지하층 부분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사망 502명, 

실종 6명 그리고 937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A

동 건물은 백화점의 판매시설이 들어서 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사고 시각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고는 6.25전쟁 이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중 

단일 사고로는 가장 크고, 재산 상의 손실도 막대하였다. 붕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친 원인으로는 건물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무단으로 시행한 설계 및 용도 변경으로, 매

우 과중한 추가 하중이 부가되었을 뿐 아니라 구조체를 임의로 절단, 파손하여 큰 손상

을 가함으로써 구조상 극심한 내력감소를 초래하였다. 시공과정에서는 현장에서의 공

사 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부실시공을 야기 시킴으로써 붕괴에 영향을 준 요인이 되었

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균열이나 처짐 등 붕괴에 선행되는 여러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것이나, 붕괴 직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

흡하여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붕괴 이후에도 대량 인명피해에 대한 구조, 이

송, 응급의료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하여 더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았던 교훈을 남겼다.

1) 구조물 붕괴

붕괴사고는 각종 건축물, 교량, 댐 등이 안전점검 미흡, 부실 설계,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무너지고 깨지는 사고이다. 대표적인 예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이 있다.

•붕괴 사고 발생 시 대처

-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

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

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본다.

-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하여 이동하며, 방

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질서 있게 대피한다.

- �이동 중에는 장애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

우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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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림	13]	성수대교	붕괴

(2) 방사능 사고

①	방사능	사고의	이해

방사능 사고는 어느 위험물질에 의한 재난보다 위협적이다. 손상 형태로

서 노출, 오염, 침착이 있고, 손상 정도의 결정에는 종류, 노출된 시간, 방사

선과의 거리가 영향을 준다.

<표	12>	방사능	오염의	형태

구분 내용

노출 방사능 물질이 의복, 신체 일부에 묻는 것을 의미

오염 상처를 통해 흡수 되거나 흡입

침착 방사능 물질의 화학적인 성상과 원자, 갑상선의 조직에 침착

<표	13>	방사능	조사의	양과	증상발현	시간	및	종류

1GY의 방사능 -6-12시간, 증상-오심 구토

2-3GY의 방사능-수시간

4GY의 방사능-50% 사망률, 증상-골수기능 저하

10GY의 방사능-사망, 증상-위장관 점막 손상, 위장관 출혈 (위장관 증후군)

방사선 조사는 외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된 양에 따라 

증상이 발현되는 시간과 종류가 다르다. 방사능의 영향은 수일 또는 수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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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타나므로, 방사능 측정, 오염관리, 사고 장소의 정화작업 등이 선행

되어 위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흡수 오염을 방지하고,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방사능의 오염 및 침착은 넓은 지역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사람에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체르노빌 원자로 누출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표적 문제로

서 환경오염이 있으며 이는 방사능이 식량사슬에 오염, 침착되어 이의 대처

로서 전문가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②	방사능	사고의	대처

• 방사능 누출 시

- 지하실이나 건물의 지하에 대피한다.

-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는다.

-  가옥 내에 대피 시 노란 천을 걸어 가옥 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시

한다.

- 대피 시에는 전기와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근다.

- 가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수용한다.

-  자녀가 학교에 있으면 집단으로 옥내 대피 또는 이동시키므로 학교

에 찾아가지 않는다.

-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안전 지역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담요, 의복, 구급약품, 유아용품을 지참한다.

• 방사능 낙진 발생 시

- 가능한 한 건물 내에서 생활한다.

- 외출 시에는 우산, 비옷을 휴대하고 눈,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 우물이나 장독 뚜껑을 덮는다.

[그림	1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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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에 있던 물이나 식품은 폐기하고 사용 시에는 오염 검사 후 사

용한다.

- 음식물을 실내로 옮겨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허용된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하지 않는다.

- 채소, 과일류는 잘 씻어 먹는다.

-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한다.

- �대형 건물에서는 공조 설비를 끄거나 흡입하는 공기를 정화할 방법

을 마련한다.

(3) 화학물질 사고

① 화학물질 사고의 이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흔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세계적으로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테러도 경계의 대상

이 되었다. 과거 냉전 시대에 화학전을 위한 화학물질이 개발, 보관되었으나 아직도 세

계적으로 이러한 위험물질들이 남아서 인류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액

체 화학물질의 경우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성질이 있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나, 

기체 화학물질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른 확산의 속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고 공기보

다 밀도가 낮은 경우는 밑으로 깔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날씨에 영향

을 많이 받게 된다.

② 화학물질 사고의 대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대처

- 화학물질 누출을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한다.

- 사고 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건물 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문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

지 않도록 한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만지지 

않는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 안전 지역으로 빠져나갈 경우 전문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화

학물질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오염이 의심되면 준비된 장비로 몸을 세척하여 오염

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상태로 안전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255

 254

제
7

장
  재

난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2)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란 전통적인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재난을 총칭하며, 특히 21세기에 들어 그 빈도와 새로운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1) 신종 감염병

① 신종 감염병의 이해

21세기에 들어 겪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향후 대유행이 가능한 감염병으로는 새로 발견된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예: 

SARS, 신종플루), 토착병원체의 재유행이나 내성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예: 

말라리아, 결핵) 및 아직도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생물테러원인 병원체에 의

한 감염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기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 능력을 강화하고, 의사전달 체계

를 개선하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국가재난은 

기본적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져서 관리되고 있다.

② 신종 감염병 대처

신종 감염병 대처는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국가 재난으로 지정된 신종 감염병인 신종플루의 예

를 보겠다.

▶ 신종인플루엔자 사전 감염예방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모임 금지”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 고위험군은 

가급적 업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개인위생 시설 확보를 위

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손 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청결히 함

- �비누 또는 손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함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일회용 수건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

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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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또한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임시 격리공간을 마련하며, 가능하면 

별도의 방을 지정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환자와의 거리

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

고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시민 및 관계자에 대한 개인위

생 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홍보를 통하여 개인위생을 강조한다. 

▶ 행사 중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조치

악수금지 등 개인위생 강화에 힘쓰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

침 예절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

이 씻는다. 

(호흡기 감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는 2m 이상 멀리 떨어져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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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종플루	유행	시	학교에서	줄을	서서	열을	재는	광경

(2) 정전

①	정전의	이해

과거 전기 사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전기의 소모

량이 많지 않았고 전기 소모량도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여름과 겨울에 특

히 냉난방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냉난방 수요

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전력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다.

②	정전	시	대처

• 불시 정전의 사전 대비

-  손전등, 비상 식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한다.

-  전기 기기의 동시 과부하 사용을 자제하고 전용 회로나 전용 콘센트

를 마련한다.

-  전기를 사용하는 중요 작업 시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

용한다.

-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 불시 정전 시 대처

-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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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같이 정전되면 한전에 연락하고 기다리며, 아파트인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한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으로 조명이 꺼지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운행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인터폰, 핸드폰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3) 사이버 위기

① 사이버 위기의 이해

사이버 위기는 국가의 주요 기간 전산망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해

킹의 형태로 의도적인 전산망에 대한 침투로 나타나거나, 기타 기술적 원인

에 의한 전산망 장애로서 생길 수 있다. 사이버 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

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좁은 개념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

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목적 없이도 해커들에 의한 자기 과시적 정보보안체계의 붕괴 

시도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도 사이버 테러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갖는 파급효과는 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

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

쇄성과 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여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한 공간

초월성을 감안할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

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사이버 위기 시 대처

사이버 위기에 대한 개인의 예방 및 대처는 개인과 국가가 같이 대처해야 

하며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대처

- �개인 컴퓨터의 주기적 점검 및 백신 사용을 생활화한다.

-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어렵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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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처

- �사이버 안전대책 수립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

-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

- �정보보호 조직 강화 및 최신 보안장비 도입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 관심도 증가

- �홈페이지 보안설계 재검토 및 자체 점검 실시

[그림 17]  D DOS 사이버테 

1. 인적재난의 유형별 특성 대하여 생각해 보자.

2. 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처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인적재난함께해보기 1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사용자 PC

공격 대상 서버

사용자 PC

사용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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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1. 인적재난의 개념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2. 인적재난의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

•

인적재난 시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재난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연, 인적, 사회적 재난의 3가지 분류와 

일반적 관리 방안을 이해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는 자연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나 인명피해의 

측면에서는 인적재난이 중요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방, 대비를 해야 한다.

3. 국내의 자연재난은 풍수해가 중요하나 지진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의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4.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빈번한 인적재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향

후 첨단화된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사회적 재난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에 발생할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생활 속의 재난안전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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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 중 각각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연결하시오. 

(재난의 분류 옆 괄호에 세부 재난 종류의 번호를 

기입하시오)

	 �  ① 태풍        ② 방사능 사고     ③ 대설     ④ 정전             ⑤ 산사태 

	 �  ⑥ 감염병     ⑦ 구조물 붕괴     ⑧ 폭염     ⑨ 사이버 위기

	 1) 자연재난 (                                                          )

	 2) 인적재난 (                                                          )

	 3) 사회적 재난(                                                        )

   

문제 2 �호우 시의 대처 중 틀린 내용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② 집 안팎의 전기 수리를 해 놓아야 한다.

③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④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⑥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둔다.

⑦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한다.

 

 

문제 3 �지진 발생 시의 대처 중 틀린 내용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②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로 대피한다. 

③ 문을 닫아둔다.

④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⑤ �번화가에서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

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

하고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대피한다.

⑦ �이동 중인 차량은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옆에 멈추고 차 안에서 대기한다.

⑧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1층이나 최고층으로 엘

리베이터를 향하게 한 후 내려서 신속히 대피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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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1) 자연재난      (  ❶, ❸, ❺, ❽  ) 

2) 인적재난      (  ❷, ❼ )  

3) 사회적 재난  (  ❹, ❻, ❾  )

	 해설 :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중 본문에 설명한 대표적 재난의 예를	

열거하면 됨.

문제 2  정답 : ❷❹

	 해설 : �호우 시에는 전기 수리를 하지 않으며, 천둥ㆍ번개가 칠 경우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여야 낙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 3  �정답 : ❶, ❸, ❼, ❽

	 해설 : �진동이 진행될 때 장소를 이동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둔다. 이동 중인 차량은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한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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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직업안전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 특수하고 다양한 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는 개인적으로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에도 지장을 준다. 곧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과 원인을 알고 직업안전에 필요한 기본

적인 안전행동과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및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행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고의 발생 유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고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이 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직업
안전

사고의 
현황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산업재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설명

2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기사

이 단원에서는 직업안전에  

대해 개념적으로 익히고 직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산업장의 산업 

재해 예방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각종 사고사례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건강한 직업생활과 

현장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도움이 되게 지도한다.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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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산업
재해의
사고
유형

전도 사고
끼임 사고
추락 사고
충돌 사고
비래 사고

•�전도 사고의 발생 
유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

•�추락 사고의 발생 
유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

•�충돌 사고의 발생 
유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

•�비래 사고의 발생 
유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설명

30분

산업
재해의
원인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요인을 설명

•�사고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는  
요인을 설명

20분

산업
재해
예방
대책

산업재해 
대처방안

산업안전

일반안전
수칙

작업복장 
및 보호구

안전점검

작업정리

안전표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들을 
이해

•�산업안전              
일반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설명

•�작업복장 및  
보호구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

•�작업정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

•�안전표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표지의  
내용을 설명

30분

 1. 산업재해의 현황

◈ 지도상의 유의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형화, 새로운 기술

의 도입, 새로운 물질의 등장, 생산속도의 가속화 등은 앞으로 더욱 현저하

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며,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

하는 원인이 된다. 이 장에서는 직업안전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함께 산업

재해의 피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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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내

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산업안전·보

건교육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습

득하도록 교육·훈련하여 정해진 작업에 대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태도를 양

성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

과 보건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

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

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

는 것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한 행동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로 잠재위험의 발견능력을 기르고 비상

시 대응력을 기르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 사업주의 안전경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칙 준수 미흡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이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Heinrich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사고 원인 중에서 88.0%가 사람들의 불

안전한 행동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과 같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점을 두어야 할 재

해 예방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안전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러한 의지에 상반되는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본능에

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안전사고의 많은 현상은 물체에 대한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무엇이 비정상적인가를 작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위험에 관한 인식을 넓히고,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며 효과적인 예방책을 증진하는데 있다.

셋째, 과거의 재해경험에 의한 누적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기계·기구·설비와 생산

기술의 진보 및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 문화는 교육을 통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작업장에 아무리 훌륭한 기계·설비를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의 확

보는 결국 근로자의 판단과 행동 여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장의 위험성이나 유행성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는 이것이 확실하게 습관

화되기까지 반복하여 교육훈련하지 않으면 이해, 납득, 습득, 이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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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 피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부상과 그로 인

한 사망이 포함된다. 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1970년 

이전까지 업무상 재해를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로 표현하였으나, 

산업 활동 이외의 경제 분야가 발달됨에 따라 직업성 재해 (Occupational 

injury)로 수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에 관

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분진, 증기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

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겪게 되는 것을 포함한 부상과 

사망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의 범위

우리 나라의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에 관계되는 건

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분진, 증기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

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법에서는 근로자

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의 물적 제조건 근로자의 작업상의 제 행위 등으

로 대별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는 인적 재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시설

물의 파손 등 단순한 물적 손실이나 사업장 주변의 지역주민의 장해, 생활방해, 농어업 

등의 다른 산업에 대한 피해 형태로 나타나는 공중재해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인리히(Heinrichi)의 안전사고 발생 단계에 따르면 불안정한 사회 환경과 노동자의 개

인적인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 즉 부주의로 이어지고,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켜 재해를 

발생시킨다. 

산업안전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

계, 장치, 재료, 불안전한 행동 등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잠재위험으로

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생산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해가 뒤따르며, 산업이 고도

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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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대부분의 전통적인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변화

하는 작업패턴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많은 근로자들이 노출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의 용어

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1970년 이전까지 업무상 재해를 산업재

해(Industrial Accident)로 표현하였으나, 산업 활동 이외의 경제 분야가 발달됨에 따라 

직업성재해(Occupational injury)로 수정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고란 사

람이 물체나 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짐으로서,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의 적용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

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근

로자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가리지 않으며, 근로계약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칭한다.  

2)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는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왔으나, 산업재해율은 [그림 1]과 같이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아직은 높다. 

2010년 산업재해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사고성 재해의 발생에 따른 재해

피해자는 제조업과 기타 사업이 높으며, 건설업이 그 뒤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 사고성 재해에 따른 사망자 비율은 건설업이 제조업이나 기타 사

업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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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재해예방대책과 투자를 지속하였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및 사망 재해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주

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 및 재해자의 사고 유형

① 재해의 유형

직업안전을 위한 산업현장의 피해 유형은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붕괴, 도괴, 협착, 절

단, 감전, 폭발, 파열, 화재, 이상온도/기압접촉, 익사, 중독질식, 광산사고,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업무상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피해 유형이

라도 피해의 내용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재해자의 사고 유형

재해자의 피해의 유형은 부상 또는 사고,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상 또는 사고는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으로 상해종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의학적 성질로서 주요한 

신체적 상병 특성을 포함하며, 질병은 작업장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위험 노출, 가령,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에서 과로 등 까지 다양하며, 질병의 내용에 따라 그 유형

은 더욱 다양하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작업공정·절차의 미흡한 경우가 가장 많으

며, 방호조치 미흡, 작업상의 기타고유위험요인 등에 의한 불안정한 작업환경이 주된 원

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수직 준수와 관련해서는 작업수행 소홀이나 절차의 

미준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수행중의 과실이나 복장 및 보호장비 미착용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8: 9) 인용

[그림 1] 국제노동기구(ILO) 보고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 비교

영국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호주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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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현황

① 원인별 산업재해 현황

원인별 산업재해 현황은 안전대책이 원인이 되는 경우와 재해자가 사고 원인을 제공하

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작업공정·절차의 부적절 24.9%, 방호조치의 부적절 19.6%, 작

업상의 기타고유위험요인 19.5% 등의 불안정한 작업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고 있다. 

재해자의 사고원인으로는 작업수행소홀 및 절차 미준수 24.6%, 작업수행중 과실 19.2%, 

복장·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 17.6%,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 한 사용·관리 

15.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광업의 24.50%로 2009년도 한 해 동안 근

로자 100명당 24명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지난 10여년간의 산재예방대책과 투자는 제조업위주의 제조업 편중의 재

해예방대책과 투자였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이외의 타업종의 재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예방대책과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 업종 산재발생증가 문제점 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③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산업·경제의 발달과 함께 직업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직업을 갖는 연령대는 청소년

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령별 산업재해 유형을 보면, 24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에게서 교통사고

의 발생 빈도가 특징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54세까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60세 이상의 노인 근로자에게서도 피해 건수가 높은 편

으로 추전도, 추락, 충돌, 협착 등 타 연령대와 비슷한 유형의 재해 발생빈도가 높으며, 

업무상 질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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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의 현황과 사고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기

2. 직업안전이 왜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지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직업안전의 중요성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산업재해의 개념 정리

  • 산업재해

  • 직업성 재해

2.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및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자.

•

•

•

•

•

•

•

직업안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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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경기도	이천	물류·냉동	창고	화재사고가	남긴	슬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얼마나 뜨거웠을꼬, 내 새끼야.“

2008년 1월 7일. 경기도 호법면 유산리 소재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

다. 화재 직후 이천 시민회관과 냉동창고 화재현장은 유가족의 오열로 가득했다. 자식

이나 부모, 친인척을 잃은 유가족들은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공장 등 다른 건축물에 비해 창고 구조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 했다.  

꼭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만도 하루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한다. 

산업재해는 그 자체만으로 일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한다.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없다. 그러나 잇단 사고에도 강화되지 않고 있는 안전규정과 낮은 

안전의식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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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재해의 사고 유형

◈ 지도상의 유의점  

산업장은 끼임, 넘어짐, 부딪침, 떨어짐, 무너짐, 감전, 폭발, 화재, 익사 등 다양한 산업재해

가 발생하며, 산업재해로 인해 골절, 절단, 찰과상, 타박상, 화상 등의 상해에서 사망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형을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예방법 

및 대처방안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넘어짐, 부딪침, 떨어짐, 무너짐, 감전, 폭

발, 화재사고이며 그 결과 골절, 절단, 찰과상, 타박상, 화상 등의 상해에서 사고에 따라서

는 사망까지도 발생한다. 특히, 전도(미끄러짐, 넘어짐), 협착(끼임), 추락(떨어짐), 그리고 충

돌(부딪침)이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이다. 

5대 산업재해와 연령별 발생 특성

산업재해 사고 유형을 연령별대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에게서 사고의 

발생 빈도가 특징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54세까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고 건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전도, 협착, 추락, 충돌 사고가 주요 재해원인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 60세 이상의 노인 근로자에게서도 피해 건수가 높은 편으로 추전도, 추락, 

충돌, 협착 등 타 연령대와 비슷한 유형의 재해 발생빈도가 높으며, 업무상 질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1) 전도 사고

전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를 가

리킨다. 재해발생 형태별 분류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바닥 등의 장애물에 걸

려 넘어지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물체가 넘

어지거나 뒤집히는 경우나 물체가 다른 외부의 힘을 받아 넘어지거나 뒤집

히는 경우도 전도에 해당한다. 미끄러짐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적인 요

인들은 보행로 표면의 형태, 오염물질, 신발, 방해물 및 조명이 포함된다. 

최근의 재해 특성을 보면 2006년 이후 계속적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증

가 추세에 있다. 상시적으로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등의 전도 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전도 사고의 주된 근로재해자는 고령자나 여성 근로자로 나타나

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끄러짐과 헛디딤에 의한 전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미끄러짐의 발생 장소별 재해는 작업장, 식당,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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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업 분야에서 보다 각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현황분석」재정리

[그림	2]	연도별	전도	사고	발생	현황

식당주방 전도사

식당 주방은 항상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운반 중일 때는 주위

를 잘 살펴야 한다. 

식당 주방의 배추절임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대 주변에서 A씨가 식기를 운반하는 중에 

바닥에 떨어진 배추 잎을 밟아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신고 있었으나, 식기로 인해 전면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바닥에 흩어진 배추 잎을 발

견하지 못하고 이동하다 부상을 당하였다. 

식당 주방에서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복을 착용하고, 물건을 운반할 

때는 이동 경로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항상 주의, 경계해야 한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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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복도 전도사

병원 복도와 같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동 중에는 부상 위

험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가 환자 보조치료를 위해 병원복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삐끗하는 부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병원 등의 긴급 시설에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한 부주의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B씨의 경우도 급한 마음에 바닥에 흐른 물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다 사고가 났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동 통로에 방해물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하며, 근무자는 항상 사고의 우려가 없는지 주위를 살펴야 한다. 

그 밖에 사례1

A호텔에 근무하는 L씨는 호텔 복도를 청소하던 중 대걸레의 물기를 짜려고 탈수기에 

넣고 힘을 주어 누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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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례2

B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관광호텔 욕실 정리를 위해 들어가던 중, 욕실 바닥에 바가지

가 있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바가지를 밟아 미끄러지며 욕실바닥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

었다. 이 외에도 호텔 등 숙박 시설 근무자의 경우 청소 중, 생수통 교환, 계단을 오르내

리는 중에 전도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사례3

C식당에서 일하는 K씨는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통을 들고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

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어 손목을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끼임 사고

끼임 사고는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는 것을 말한다. 설비나 

기계의 움직임에 신체의 일부가 물리거나 감겨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끼임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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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산업재해발생의 약 20% 정도 차지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끼임 사고

는 2008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프레스(압력기)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다. 

끼임 사고는 업무상 사고 발생 형태로는 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추락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유형별로 프레스 작

업과 같은 직선운동 중인 설비나 기계 사이의 끼임이 전체 끼임 재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회전체에 물리거나 감기는 협착이 그 다음으로 자주 발생

한다. 사고 발생 현황을 근무 경력으로 나누어 볼 때 6개월 미만의 근무자에

게서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미숙련자의 사고가 가장 많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현황분석」재정리

[그림	3]	연도별	끼임	사고	발생	현황

제조업 현장 끼임 사고

기계를 사용할 때는 사용방법을 항상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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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자동차 내장부품을 프레스(압력기)로 작업하는 도중 스위치를 잘못 눌러 프레스

가 작동되면서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였다. 대형 프레스 기계 작업 시에는 안

전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두 개의 조작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가동되도록 해야 한

다. 또, 작업자는 기계 조작에 대한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기계에는 안전표지를 부착

해야 한다. 

식당 주방 끼임 사고

절단기계를 사용할 때는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계에 재료를 밀

어 넣을 때는 안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횟집 주방에서 일하는 A씨가 오른손으로 생선을 잡고 생선껍질을 벗기는 기계에 밀어 

넣다 미끄러져 손이 기계에 순식간에 감겨 들어가면서 오른손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식당에서는 집게 등을 이용하여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기계에는 

직접적으로 손을 넣으면 안 된다. 

그 밖에 사례1

2009년 9월 고속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15ton) 운전원인 A씨가 콘크리

트 작업을 위해 도로상에 대기하던 중, 작

업이 지연되자 차량에서 내려 동료작업자

들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자 차량이 움

직임에 따라 이를 제동시키기 위해 차량

에 무리하게 탑승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

다 떨어져 차량의 뒷바퀴에 하반신이 끼

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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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례2

음식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로 중국집 주방에서 면을 미는 기계 위에 올려진 

밀가루 반죽이 기울어지자 그것을 잡다가 손가락이 면 반죽기 롤러에 끼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음식업에서는 야채 등의 음식물 분쇄기 사용 시 

맨손으로 야채 등을 밀어넣다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사례3

배달업체 직원인 L씨가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변속기어 페달에 신

발이 끼어 오토바이를 탄 채 도로에 넘어지며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3) 추락사고

사람이 건축물, 기계, 사다리, 계단, 수목 등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추락사고 발생은 작업 성질상 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작업자의 안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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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미착용 등의 안전불감증, 사다리, 작업대 등의 방호설비 미비 및 불량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추락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추락사고에 따른 

사망재해가 전체 사망 재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근로자 개

인에게 이르는 피해가 가장 큰 사고로, 사고를 당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 

추락사고는 사다리 이용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도 발생 가

능하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업 분야에서의 추락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제조업이 그 다

음으로 높았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현황분석」재정리

[그림	4]	연도별	추락사고	발생	현황

현장 내부 추락사고

현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구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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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B씨가 지상 15층 외부의 환기창 주변 틈을 메우는 작업 중 

밟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발판이 B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높은 장소에서는 작업 높이 등을 고려하여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 발판이 충분

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 외부 추락사고

건축공사 현장 외부에는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동이나 작업 중에는 주위에 사고위험

이 없는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자동차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인 C씨가 지

하 3층의 자재를 지하 2층 바닥으로 운반하기 위한 이동식 크레인 신호작업 중 무게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7.6m 아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추락 위험이 높은 버팀대 위에서 작업 시 안전 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어 추

락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례1

2010년 6월경 팬션 주인인 A씨는 팬션 내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냉장고 청소를 하던 

중 작업자의 움직임에 의자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잠깐 동안 실신하는 부

상을 당하였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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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례2

2010년 야식업체 배달 일을 하는 K씨는 야식 배달을 하러 간 건물에 전등이 켜지지 않

은 상태에서 서둘러 들어가던 중, 1층 아래에 있는 자동 주차시설을 계단으로 착각하여 

발을 내딛다가 주차시설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4) 충돌 사고

충돌은 상대 속도를 갖는 두 물체가 닿아서 서로 힘을 미치는 현상으로 

하나의 질량과 다른 질량이 1회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분류

에 관한 지침에서는 충돌 사고를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하

여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치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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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등에 의하여 충돌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충돌 사고는 2007년 이후 사고발생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국내의 업무상 

사고 중 발생 형태별로는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 발생 건수는 

기계 조작 중 재해가 가장 많았다. 충돌 사고의 대부분은 제조업, 건설업, 기

타 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하는 작업 형태는 운반, 가공, 조립, 청소 순으로 충돌에 따른 중대 재해는 

차량 등에 의한 사고로 후진 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현황분석」재정리

[그림 5] 연도별 충돌 사고 발생 현황

충돌사고의 유형

① �사람에 의한 충돌 : 사람의 행동에 의하여 못, 금속편 등에 스치거나, 찔린 경우 또는

잘못 밟은 경우, 물체를 발로 참, 떠밀리거나 내던져져서 물체에 부딪힌 경우. 

② �고속 회전 부위에 충돌 :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톱, 절단

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③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충돌 : 드럼통 등이 굴러와서 부딪히거나 차량등과 충돌

한 경우. 

④ �흔들리는 물체에 충돌 : 매달린 짐, 로봇과 같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아암 등 기계부

분에 부딪힌 경우. 

⑤ �미끌어진 물체에 충돌 : 손에 쥐고 있는 물체의 미끄러짐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칼, 

면도기, 망치 등 공구, 기타 기구로 작업하다 이것이 미끄러져 베이거나 찔린 경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285

 284

제
8

장
  직

업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보수 작업 중 충돌 사고

작업 주변에는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작업 중에는 주변에 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화단의 잔디 보수작업을 하던 A씨가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다 자재 운반을 위

해 이동 중이던 4.5톤 지게차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작업 차량이 화물 운반 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

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차량 후진 중 충돌 사고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량 작업 중에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을 

유인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의 도로(왕복 4차선) 상에

서 고령의 B씨가 빗자루로 도로 중앙선 주변의 흙

을 청소하는 작업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충돌 후 

굴삭기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

였다. 

굴삭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중에는 접촉 위험이 없도록 당해 

현장 내 위험 반경 내로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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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례1

2010년 피자 배달 일을 하는 O씨는 아파

트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

서 단지 내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은 차량진입 방지석을 보지 못하고 충

돌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그 밖에 사례2

2010년 중국요리를 배달하는 A씨는 00 

상가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서둘러 계

단을 오르던 중, 계단 턱에 발을 심하게 

부딪쳐서 엄지발가락에 금이 가는 부상

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외에도 배

달 일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 이용 중 회전 

구간,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

하다가 충돌하는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5) 낙하·비래 사고

비래는 날아서 온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중 비래 사고는 날아오

는 물건, 떨어지는 물건 등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에게 부딪침으로써 발생하

는 사고를 말한다. 

비래사고는 2008년 이후 사고발생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업무상 사고 발

생 형태로는 전도, 끼임, 추락, 낙하에 이어 다섯 번째로 우리 나라에서 발

생빈도가 높다.

재해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산업장에

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을 모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래사고는 작업현장에서 근무 중 부주의뿐만 아니라, 작업현장 내의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작

업 전 안전점검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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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현황분석」재정리

[그림	6]	연도별	낙하·비래	사고	발생	현황

차량 견인 비래 사고

2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수칙에 따라 행동하고, 돌발사고에는 작업지침서에 따

라 행동하여야 한다. 

도로개설현장에서 모래를 나르던 덤프트럭이 연약한 지반에 빠져 현장 내 중장비 차량

으로 견인고리를 연결하여 견인하던 중 덤프트럭의 견인용 고리가 끊어지면서 견인줄

의 고리가 비래하여 중장비 차량 운전자인 C씨의 뒷머리를 강타하면서, C씨가 사망하

였다. 차량 견인 시에는 무리하게 견인하기 보다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견인 시 사용

설명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실린 물건이나 재료 등을 우선 내

려놓고 견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려놓고 견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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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현장 비래 사고

사고 위험이 큰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관 이동 작업 과정에서 연결부 밸브의 볼트가 망가지면서 도시가스 압력으로 

연결밸브가 수직으로 비래하면서 A씨가 사망하고, 함께 작업하던 B씨와 C씨가 부상당

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연결 밸브와 같이 볼트나 너트 등을 이용해 연결된 산업 부품

은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연결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품의 사용기한 및 

교체주기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높은 압력을 받

는 장비 등의 경우 작업자는 사전에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부품

에 파손 부위 등이 없는지 미리 살피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 밖에 사례3

비래 사고의 경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작업도구가 파손 또는 파열되면서 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 

1. 사용 중인 장비(망치, 절단기)

2. 절단테이블의 고정 블록

3. 타이어 등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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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산업재해의 유형별 사고 사례를 자유롭게 제시해 보자.

2. 제시한 사고 사례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1. 산업재해의 유형별 사례

  • 전도사고

  • 협착(끼임) 사고

  • 추락사고

  • 충돌사고

2. 산업재해의 유형별 사례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

•

•

•

•

•

산업재해의 사고유형별 사례

산업재해의 사고 유형에 따라 대처방안 및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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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재해의 원인

◈ 지도상의 유의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물체나 인간과의 접촉으로, 혹은 몸담고 있는 환경의 갖가지 물체나 

작업조건에 작업자의 동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이

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사고의 결과상태만을 놓고 봐서는 그 원인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

에 본 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Gilmer의 재해발생 원인

Gilmer는 재해발생을 야기하는 또는 가능케 하는 어떤 물리적 환경과 재해를 유발시키

는 행동 또는 재해를 발생케 하는 작업상의 실책 등을 각각 불안전 조건(unsafety con-

dution)과 불안전 행위(unsafety act)라 하고 이 2가지를 제화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 

중 불안전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은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빈약한 시력, 질병, 걱정, 

중독, 불충분한 근육의 공동작용, 사무지식의 결여등과 같은 인간요소(human element)

라 하고 이 요소를 달리 인간요인(human factor)이라고 하면서 이 인간요인을 산업재해

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1) 직접적 원인

산업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환경의 불안정한 환경과 인간의 불

완전한 상태에 의한 경우로,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물적 원인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적인 여러 조건에 의한 것과 인적인 여러 

조건에 의한 것으로 대별되는데, 불안전한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무리 주의력을 집중하여도 또한 기능이 우수하더라도 언젠가는 재해가 발

생한다. 이러한 물적 원인으로는 기계 설비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위험물에 

의한 화학적 위험, 전기 등의 에너지 위험, 작업 중의 원재료, 작업환경 등

의 위험이 해당되지만 작업조건이나 작업방법 등도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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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원인

인간이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인적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데, 작업능력과 작업의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업능력은 생리적 능력과 정

신적 능력으로 나누어진다. 

생리적 능력에는 체격, 체력, 건강, 피로 등이 있으며, 정신적 능력에는 

지능, 지식, 성격 등이 포함된다. 

작업의욕에는 기초적 의욕인 가치관,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포함되며, 

직접적 의욕, 직무조건,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

2) 간접적 원인

산업재해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은 작업장의 환경 및 작업자의 특성에 따

라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관리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적 원인

기술적 원인은 주로 산업현장의 장치, 기계, 건물 등의 설계, 점검, 보전 

등 기술상의 예방 대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계장치의 배치, 공장바닥의 정비, 실내의 조명 

및 환기, 위험장소의 방호설비 및 경계설비, 보호구류의 정비 등 모든 기술

적 부분에 대한 결함이 포함된다.

(2) 교육적 원인

교육적 원인은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작업행동

의 위험성 및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 경시, 훈련미숙, 

나쁜 습관, 미경험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의 경우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의 준수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

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이 산업재해로 이

어지는 경우가 많다. 

(3) 신체적 원인

신체적 원인에 의한 산업재해는 주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두통, 현기, 간질 등의 병, 근시, 난청 및 

수면부족 등에 의한 피로, 숙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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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결함으로 작업을 쉬거나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상태에서 작

업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작업 일정을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4) 정신적 원인

정신적 원인은 근로자의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태만, 반항, 불만 등의 태도 불량, 초조, 긴장, 공포, 불화, 

우울 등의 정신적인 동요, 편협 등의 성격적인 결함, 백치 등의 지능적인 결

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리적 불안정은 지속적인 경우도 있으나, 한시적으로 감정에 휩싸

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가정 내의 문제나 다툼이 이유가 되어 

정신적으로 집중이 어려운 상태에서 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관리적 원인

관리적 원인은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을 비롯하여 작업기

준의 불명확, 점검 보전제도의 결함, 인사ㆍ적성 배치의 부적절 등 관리상

의 결함이 포함된다. 

이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의한 경우보다는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소홀

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손실 직접원인

재해 1차원인사고

인적자원

물적자원

•사망

•부상

•질병

•�잠재적 	

위험성

•사고조사

•안전진단

•�안전 보건체제

•�안전보건 	

관리규정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관리적 원인

간접원인

2차원인 3차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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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인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

1.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 직접적 원인

  • 간접적 원인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따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산업장내에서의‘안전 수

칙’ 을 생각해 보자.

•

•

•

•

•

•

•

산업재해의의 원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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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산업재해	원인은	‘안전불감증’

00건설은 안전혁신학교에서는 건설가상안전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입체영화를 통한 안

전과학수사대의 활약이 한창이다. 

어느 공사장 지하에 마련된 자재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수 조씨가 자재더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안전과학수사대’가 출동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수사한다. 범인은 현장소

장으로 평소 허리가 아픈 조씨를 돕기 위해 현장소장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조작미숙으

로 자재더미가 조씨 위로 쏟아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도중 두명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 사전 지반조사 없이 경사로를 

오르던 굴삭기가 뒤집혀 운전수가 사망했다. 

그러나 안전과학수사대는 “진범은 소장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산업장에서 사고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는 현장관리자들의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고만 있는 것과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다. 

현재 00건설의 안전혁신학교는 베트남, 중국, 중동의 고위 공무원들과 건축을 전공하

는 국내 대학의 교수, 학생들이 잇따라 견학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2008년 교육 이수

생 설문에서는 “현장의 무재해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6.8%였다고 한다. 사업

장 교육담당자에게는 교육효과 지수 89.2점에 항목별로는 ‘재해감소에 도움을 준 정도’

가 91.5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너무도 다양하며, 사고의 위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단지 안다

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생활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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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재해 예방대책

◈ 지도상의 유의점  

산업재해 예방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인적 예방, 환경 예방, 노동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

며, 실천적인 안전행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안전행동을 위한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산업재해 대책의 중요성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 피해 유형은 우선, 사업장이 갖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연결되는 산업현장의 불

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전한 상태는 재해를 유발한 물적 측면의 상태로 설비·기계, 구조물, 작업공정 및 

환경요인 등에 잠재된 불안전 요소를 의미한다. 불안전한 행동은 재해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행동에 잠재된 불안전한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 안전·보호 장치, 작

업공정계획의 마련 및 준수를 강조한다. 개인보호 장비는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

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 또는 기구로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재해자가 당해 작업수행 시 착용함으로써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착용대상」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안전ㆍ방호장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격리, 밀폐, 차단, 정

지, 경보 등의 보호조치 설비로서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재해 또는 질병을 유발

한 설비·기계 등에 설치하여 당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설치대상」에 한하여 적용하

고 있다. 작업공정계획은 작업현장의 특수한 환경과 작업과정의 주의 요소 등을 고려하

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한다. 

1) 대처방안

산업재해 예방은 인적 예방, 환경적 예방, 노동 예방으로 크게 3가지 차

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예방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준수, 자신의 적

성에 맞는 일을 수행,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적 예방은 직업

과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안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 예방은 생산 속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안전에 대비하여 규정

된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재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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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안전수칙

산업 업종이나 현장의 특성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안전수칙들

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줄여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일반 안전수칙을 두고 있다.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기계 및 작업기구는 충분한 시운전과 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작업장 및 안전통로는 주변을 항상 정리한다.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우며, 음주 후 또는 숙취 상태에서

는 작업을 금한다.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하며, 사전 승인 없는 화기취급

은 절대 엄금한다. 

•작업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감전 사고에 주의한다. 

•기계가동 중 청소, 측정, 정비 및 칩 등을 제거하지 않는다.

3) 작업 복장 및 보호구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안전수칙의 준

수뿐만 아니라 작업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보호구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

육이 꼭 필요하다.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장갑 등이 있으며, 특히 인체 중

에서도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모는 전선작업, 보수작업 등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턱 끈을 조이는 등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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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전모

안전복장

다음은 안전복장 착용 시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

에 표시하세요.

(2) 안전장구

안전장구는 보호구와 구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보호구는 주로 작

업할 때 작업자가 간단히 착용함으로써 위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제

반 장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안전장구는 뜨거운 물질이나 추락 등 중대재

해의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보호 장비를 말한다. 

안전장구는 완벽한 사고예방법은 아니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므로 안전장구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항상 유의한다. 

안전복장 착용 시의 주의점

보  기 예 아니오

1. �기계의 회전 부분에 말려들거나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복의 
옷자락을 단정하게 한다.

2. 목이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길게 수건을 두른다.

3. �안전모와 안전화, 복장 등은 실제 사이즈보다 넉넉한 사이즈를 
착용한다. 

4.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는 위험성의 종류에 따라서 낙하물의 위험
이 있는 때는 안전모, 유해가스나 분진이 있는 경우에는 방독-
방진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번호 명칭

➊ 모체

➋
착
장
체

머리받침끈

➌ 머리고정

➍ 머리받침고리

➎ 충격흡수제

➏ 턱끈

➐ 보자챙(차양)

충격시
균등한 힘의

분비

➊

➋➌

➍

➎

➏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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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산업규격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의 신뢰성이 높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지 확인한다. 

•�착용이 쉽고, 크기 모양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한지 확인한다. 

(3) 작업 복장 및 보호구 안전수칙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 복장 및 보호구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작업복은 몸에 잘 맞는 것으로 착용하고 떨어지거나 찢어진 것은 수선

하여 입는다.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탁하여 착용한다. 

•�신발은 안전화, 작업화 등 작업에 적합한 것을 착용한다. 

•�고무신 또는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수건을 허리에 차거나 목에 걸치는 것은 기계에 말려들기 쉬우므로 이

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피부를 노출하지 말고 작업 중 짧은 하의는 입지 말아야 한다. 

•�안전모는 작업 중 항시 착용하며, 회전하는 기계작업에는 장갑을 끼지 

말아야 한다. 

•�보호구의 사용이 정해진 장소나 정해진 작업에서는 반드시 해당보호구

를 착용한다.

•�보호구는 항상 깨끗이 사용하고 정비를 하여 두며 불량품은 즉시 교환한다. 

4)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

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하는 활동으로 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을 직접 

보면서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생활화는 직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동일 작

업의 반복에 따라 안전 불감증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 재확인

으로 업무에 신선한 활력소 역할을 한다.

안전점검

다음은 안전복장 착용 시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

에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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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정리

안전은 정리 정돈으로 시작하여 정리 정돈으로 끝난다.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정리 정돈은 사용하게 될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이상 유무 등 위

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출

발점이며,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적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이다. 

(1) 정리 

작업장에서 정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구

분하여 필요한 것은 찾기 쉽게 구분하여 정리해 두고 불필요한 것은 작업장

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돈 

정돈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작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2. 기계사용을 위한 기능훈련을 충분히 하였는가?

3. 원재료의 특징이나 성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는가?

4. 작업태도는 안전하게 습관화되어 있는가?

5. 작업 중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가?

6. 작업횟수가 과다하지 않는가?

7. 잡담은 하고 있지 않는가?

8.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의의 요인은 없는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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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표지

안전표지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곳이나 위

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색채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구분하도록 

하여 사고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다. 

표지의 색깔은 6가지가 있으며, 금지표지에는 빨강, 경고표지에는 노랑, 

지시표지 에는 파랑, 안내표지에는 녹색을 사용하고, 보조색으로 흰색과 검

정색을 사용한다. 

안전사고는 작업장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최소한의 예

방책으로 안전표지의 내용만 준수하여도 약 88%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습정리

-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해가 뒤따르며, 기술 및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산업장의 위험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안전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직업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의 발생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각각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위험

요인에 대한 주의, 경계 대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재해발생형태

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안전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의 특징에 따라서 

주의, 경계가 요구되는 위험요인 또한 다양하다. 비록 안전관리지침과 대책이 각 산

업현장마다 마련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이 더 각

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 8] 산업현장 안전표지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상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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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산업안전 일반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1. 산업재해 사고사례 조사

2. 사고사례별‘안전 생활 수칙 10가지’를 만들어 보자.

•

•

•

•

•

•

•

•

•

•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산업재해 사례를 조사하고,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자.

사례 1 사례 2

(관련기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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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옷·소매 등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정히 하고, 항상 산업현장에서 정한 작

업 복장으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3. �작업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부상의 최소화를 위하여 쉬는 중에도 안전모 및 안전 

보호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서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 종료 후에는 항상 정

리 정돈을 하여야 하며, 작업 이동 경로에는 이물질 등이나 방해물이 없는지 항상 주

위를 살펴야 한다. 

5. �피곤이나 숙취, 낮은 조명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은 항상 쾌

적하게 유지하고, 작업 전에 가벼운 운동으로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6. �작업장 및 작업 기계에는 주의를 요하도록 안전 표지판을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생활 속의 직업안전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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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    )와 관련된 작업과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고로 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문제 2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원인 중 재해자의 안전 소홀에 따른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 준수

② 작업수행 중 과실

③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④ 방호조치의 부적절

 

문제 3 �(        )는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내용만 준수하여도 약 

88%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 4 �안전복장 착용 시 주의사항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기계의 회전부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복 옷자락은 단정히 한다.

② 목이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길게 수건을 두른다.

③ 안전모와 안전화, 복장 등은 신체 사이즈에 꼭 맡도록 착용한다. 

④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산업장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문제 5 �안전장구를 선택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② 산업규격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신뢰성이 높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지 확인한다. 

④ �착용감이나 크기 모양 등이 불편하더라도 산업장에서 주어진 안전장구

를 사용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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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업무 

	 해설 : �사고는 질병은 아니지만 전염병과 같이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문제 2  정답 : ❶

	 해설 : �방호조치의 부적절은 작업장의 관리 책임자에 의해 준수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행동에 관한 것은 아니다. 

문제 3  �정답 : 안전표지

	 해설 : �안전표지는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산업현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한 곳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문제 4  �정답 : ❷

	 해설 : �안전복장은 착용 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한다.

문제 5  �정답 : ❹

	 해설 : �안전장구는 사용 시 작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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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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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과 안전	 308

2. 집단따돌림과 안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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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폭력예방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스

트레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

해 발생하고 있는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손상의 위험으로부

터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따라 이에 폭력예방을 위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

요성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익힌다.

1. 폭력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을 나열할 수 있다.

3. 따돌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따돌림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성폭력의 특징과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다.

6. 성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방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폭력과 
안전

폭력의 유형
폭력 예방 및 대
처방안

•�폭력의 현황 및 개념을 
설명

•�폭력의 유형별 특징을 설명
•�폭력의 예방법과 대처방

안설명

50분

교과서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폭력에 대해 개
념적으로 익히
고 폭력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
어주며, 개인의 
폭력 예방이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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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재난 
일반

•�함께 해보기-폭력의 현황 
알아보기

•�정리하기-폭력의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기

물
신문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폭력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
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건강한 사회인
의 양성과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격함
양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성인의 따돌림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청소년의 자살 
예방

•�성인 따돌림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방안을 설명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방을  
설명

•�청소년 자살의 징후 및  
대처방안 설명

100
분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유형 
및 원인
성폭력의 후
유증
성폭력의 대처
방안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설명
•�성폭력의 유형 및 원인 

설명
•�성폭력의 후유증을 설명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

안설명

100
분

 1. 폭력과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의 고도화 등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각종 폭력의 종류별 특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을 지도한다.

1) 폭력의 현황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

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 즉, 법에서는 다

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

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까지도 폭력이

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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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말은 사람을 비롯하여 각종 생명체나 물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이며 문제시되는 것은 소중한 인간의 신

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어떠한 행동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를 생각

해 보면 그것이 폭력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행동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행동이다.

2010년 경찰청은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 등의 5대 강력 범죄 발생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5대 범죄는 1년 만에 8.4%나 늘어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1] 년도 별 5대 범죄 발생 현황

이 가운데 강도사건은 전년보다 

31.9% 늘었고 살인사건은 1년 새 

23%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 발생

한 강간사건은 1만 215건으로 처음 1

만 건을 넘어섰다. 그리고 절도사건은 

14.9% 늘었으며 폭력사건은 5대 범죄 

전체 사건의 53.4%를 차지했다.

[그림 2] 5대 범죄별 발생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위(건)

강간 10,215

강도 6,346살인 1,374

절도
256,590

폭력
315,841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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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현황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년새 8.4%나 늘었지만 검거율은 80%대

에 머무르는 등 흉악범들의 거리 활보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즉, 2009년 

59만363건(신고+인지) 발생했고 이중 82%인 48만5406건만 범인을 붙잡은 것으로 집

계됐다.

이 가운데 강도사건은 6346건 발생해 전년보다 31.9% 늘었고 살인사건은 1년새 23% 증

가한 1374건에 달했다. 살인사건 검거율은 97.5%에 달했지만 강도사건 검거율은 92.8%

에 그쳤다.

특히 2009년 발생한 강간사건은 1만215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강간사

건 검거건수는 9167건으로 검거율은 89.7%에 그쳤다. 강간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지난해 강간범 가운데 1000명 이상은 지금도 경

찰의 검거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절도사건은 25만6590건 발생해 

2008년보다 14.9% 늘었는데 검거율은 5대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69%에 그쳤다. 또 폭

력사건은 31만5841건으로 5대 범죄 전체사건의 53.4%를 차지했다.

<표 1> 2010년 경찰청 발표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발생 487,690 489,305 521,890 544,527 590,366

검거 354,121 354,034 386,212 407,451 485,406

살인

발생 1,061 1,073 1,111 1,109 1,374

검거 1,023 1,054 1,069 1,087 1,341

강도

발생 5,170 4,838 4,439 4,811 6,346

검거 4,022 4,070 3,728 4,125 5,895

강간

발생 7,316 8,755 8,726 9,883 10,215

검거 6,441 7,936 7,796 8,654 9,167

절도

발생 188,780 192,670 212,458 223,216 256,590

검거 80,725 82,456 102,779 113,658 177,771

폭력

발생 286,464 281,969 295,156 305,508 315,841

검거 261,910 258,518 270,840 279,927 291,232

주) �살인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 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력·촉탁·

승낙 살인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

주)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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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의 유형

(1) 언어적 폭력

글 또는 말과 같은 언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동

을 의미한다. 즉,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

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예를 들면, 따돌림, 성희롱 등과 같은 것이다.

(2) 신체적 폭력

구타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즉, 몸

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예

를 들면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서 나타난다.

(3) 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은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에 연관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정신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쁜 소문이나 험

담을 통해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

는 행동이다. 따돌림,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유괴 등과 같은 예가 있다.

폭력의 원인 

(1) 본능적 생존 욕망의 성취

자신이나 소속된 집단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비롯하여 이웃의 소유물을 강취하거나 목

표물을 발견하고 선점하기 위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2) 탐욕적 생활

여타 생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하면 그 이상의 탐욕적 행동을 하지 않

지만 인간은 모든 사물을 자신이나 소속집단이 소유하여 지배하고자 끝없는 욕심을 부

리면서 살아간다.

(3) 억압과 소외된 삶

인간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불평등 가운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

동의 참여와 소통이 되지 못하여 빚어지는 불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4) 광적인 호기심

적으로 가득한 인간이 짓궂은 광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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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대방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반

응을 살피며 즐기는 갖가지 악행들이다.

(5) 물리적인 해결

기대가 불확실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확실히 성사시키기 위해 폭력을 통하여 모든 장

애 요소를 단시간에 제거하고 일을 빨리 끝내려는 행위들이다.

범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강력범죄가 예전보다 더욱 잔인해지는 양

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이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강력사건 발

생을 부채질하고 그 양상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똑같은 사람이 호황기 땐 남의 물건에 손을 안댈 수도 있겠지만 불황 속에는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아서 남의 재산을 탐할 수 있다. 또 극도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에

서는 범죄가 잔인해지며 더욱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촉진

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심리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과격하게 잔인

한 행동이 자주 표출된다. 개인적으로 심적 등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건강 또는 학습 등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1)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사항

① �바른 삶의 가치관을 확립한다.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윤리ㆍ도덕

적 가치관을 재확립하여 이기적인 생각이나 탐욕의 생활을 버리고 공

생을 위한 바른생활로 바꾸어야 한다.

② �사회구조를 개혁한다.전통적인 생활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 사회

의 구조적 모순을 모두 찾아 과감히 개혁하고 다 함께 소통하여 웃고 

살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③ �사랑의 정신을 실현한다.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폭넓은 이

해와 관용으로 서로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정신적ㆍ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기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생

활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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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의 예방

<표 2> 가정 및 야외에서의 폭력 예방 방안

가정에서 야외에서

•�혼자 집에 있을 때 현관문과 창문을 잠근다.

•�잘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전화 또는 컴퓨터에서 개인적 정보를 주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혼자서 만나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 창문 또는 현관문에 접근하여 
겁을 준다면, 112에 신고한다. 

•�집에 올 때, 문에 도달하기 전 미리 열쇠를 
준비한다. 하지만 문이 조금 열려져 있거나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들어가지 않는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낯선 사람에게 말하
지 않는다.

•�밤 늦게 혼자 걸어 다니지 않는다.
•�밝지 않은 거리는 피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상점 
또는 다른 공공시설로 들어간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차를 얻어 타거나 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피한다.

•�쉬운 목표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을 가지고 걷는다.

•�돈 또는 소유물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준다.

•�공격을 받는다면, 비명을 지르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벗어난다.

폭력 예방

폭력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린이나 성인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

다.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방의 기본 원칙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피함으로써 폭력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경보를 알리고 자신의 본능을 믿는 것으로 자기 보호 습관을 

개발한다.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미리 계획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폭력의 대처방안

•�범죄가 발생했거나 위험상황이 야기될 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112신고제도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

처하기 위하여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이다

① 112 신고의 장점 

•�112 신고는 국번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휴대폰 신고도 지역번호 없이 

112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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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이 없어도 가능하다.

•�112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신고도 접수하여 성실히 처리한다.

•�112 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112 신고 요령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하면 즉시 신고한다.

•�신고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으며, 범인의 인상, 휴

대품, 특징, 인원수, 도주방향 및 도주 시 이용수단(신고자의 주소ㆍ성

명ㆍ전화번호 등)을 침착하게 신고한다.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112로 한다.

범죄 신고를 112로 하면 신고내용이 컴퓨터에 자동 입력되어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

호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관이 3분 이내에 출동한다. 

또한 112신고 접수에서 부터 상황전파, 현장 출동, 도착시간, 조치결과까지도 녹음 또

는 컴퓨터에 입력된다.

③ �허위, 장난 전화를 금지한다.허위ㆍ장난ㆍ오인 신고는 막대한 경찰력

의 낭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2000년 112신고 3,178,190건 중 허위ㆍ장난ㆍ오인 신고는 총 288,734건으로 월평균 

24,061건, 일일평균 791건이나 되어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에 필요한 신고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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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

1. 폭력의 현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2. 폭력 범죄가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자.

1. 폭력의 결과

 

2. 폭력을 예방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안전 생활 수칙 10가지’를 만들어 보자.

•

•

•

•

•

•

•

•

•

•

폭력 현황의 특징

폭력의 결과를 알아보고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사회·경제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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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폭력

헐리웃의 지성이라는 죠디 포스터가 나온 <

브리이브 원>은 폭력 그 후를 이야기 하고 있

다. 죠디 포스터는 폭력 후의 세계는 고통이

고 암흑이라고 이야기 한다.

결혼을 앞둔 연인이 청첩장을 찍고 산책하

던 중 정말 지옥과도 같은 집단 폭력에 남자

가 목숨을 잃는다. 그 폭력 속에서 간신히 살

아난 여자, 죠디 포스터는 이유를 묻는다. 그

리고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한 폭력에 자기만

의 항거를 한다.

우연히 시작된 그녀의 행위는 사람을 구하난 

행위로, 정단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녀의 복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이러한 정당한 복수, 사람을 구하는 폭력

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어떤 빛깔의 폭력이 되었든 절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사

실 앞에서 홀로이다.

<브레이브 원>은 보는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 만큼, 폭력이란 어떠한 이유 아래서

도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폭력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후유증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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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따돌림과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집단 안에 따돌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 위험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고 

능률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장에서는 따돌림 및 자살의 개념, 원인과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지도한다.

1) 성인의 따돌림

(1) 성인의 따돌림 현황

폭력의 한 유형인 따돌림은 자살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 의한 고의적인 괴롭힘을 말하며, 따돌림엔 성인도 예

외가 아니다.

우리 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정

신적, 육체적 가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돌림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사회안전망 부실 등 사회의 불안전

성이 높아지면서 집단의 다수가 약자에게 분노,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

며, 성인집단에서의 따돌림이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인의 따돌림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소속감 박탈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

문에 표현도 쉽지 않아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충격이 더욱 크다.

따돌림의 개념

폭력의 한 유형인 따돌림은 자살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집단내의 구성

원들에 의한 고의적인 괴롭힘을 말한다.

즉,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공동생활 장소 내외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 또

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러한 현상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

힘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 노동부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들이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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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

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정신적, 육체적 가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왕따’라는 말은 학생들이 쓰는 은어로 이런 집단따돌림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

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병폐적인 문제이다.

성인의 직장 내 따돌림의 현황을 보면, 직장인 426명을 대상으로 ‘사내 

왕따 직장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의 82.4%가 ‘사내

에 왕따 직장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따돌

림을 경험·목격하였고 그 가운데 42.3%는 본인이 직접 따돌림 피해자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3] 왕따의 유형 

직장인 대부분은 왕따의 주원인으로 왕따 본인의 문제가 크다(76.9%)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인의 성격 개조 노력(64.1%)

을 꼽았다.

[그림 4] 왕따의 이유

말을 걸지 않음

38.5%

모임을 알려주지 않음

32.5%

혼자 밥을 먹음

18.8%

낙하산 4.3%
직책상 어울리기 불편  6.8%

타인이 
꺼려하는

불쾌한 행동

53%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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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의 현황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38.5%), 은근히 모임을 알려주지 않거나 따돌

릴 때(32.5%),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을 때(18.8%) 순으로 왕따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또한 왕따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이 꺼려할 만한 불쾌한 행동(53%)을 가장 큰 문제

로 꼽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내성적이고 소극 적인 성격(26.5%), 직책 상 어울리기 불

편해서(6.8%), 낙하산(인맥이나 혈연 등)으로 채용됐기 때문(4.3%)등의 이유를 들었다.

아무튼 직장인 대부분은 왕따의 주원인으로 왕따 본인의 문제가 크다(76.9%)라고 생각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의 성격 개조 노력(64.1%)로 꼽았다.

(2) 따돌림의 유형

① �피해자의 적절한 의사소통의 차단

�업무와 관련되어 언어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의 가

능성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의사교환을 거부하는 언어적 활동에 해당한다.

② �사회적 관계의 단절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에 격리되는 등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다수에 의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기회에 대

한 접근이 차단되고, 정보의 근접도 제한된다.

③ �피해자의 개인적 명성에 대한 위해

�피해자에 대한 소문, 모욕, 약점(신체적 약점이나 나이 등) 및 종교나 신

념 등에 대한 조롱이나 행동방식 또는 말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등

이 해당한다.

④ �피해자의 업무적 상황에의 영향

�피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키기, 무의미한 업무를 할당하기, 피해자의 

직무를 바꾸기,  고의적으로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기, 공공연하게 업무

수행에 대해 창피를 주기, 불가능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마감기한을 줌으로써 극도의 압력을 가하거나 성과에 대한 인정이나 보

상이 결여되는 것 등이 해당한다. 

⑤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

�피해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타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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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따돌림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많은 유형의 행동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집단 따돌림의 행동이 항상 신체적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

격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에서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미

묘한 집단따돌림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보다 비방하는 

소문을 내거나, 집단에서 무시해 버리는 등의 심리적인 무시나 배척은 직접적으로 표면

화되는 폭력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보다 비폭력적인 집단따돌림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따돌림의 특성

① �이미 자아가 형성된 성인이므로 그 고통을 호소할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하다.

② �성인의 따돌림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소속감 박탈에 대한 두려움과 수

치심 때문에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충격이 더욱 크다.

③ �따돌림의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괴롭힘이 시

작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④ 따돌림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따돌림의 가해자는 일종의 성격장애인 자기애형 성격을 가진다.자신이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 느끼고 싶어서 타인을 희생양 삼아 평가 절하

하는 것이다.

•�따돌림의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

로 인식되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 밝고 똑똑한 편으로 뭐든 열심히 하

고 인내심이 강하다. 

직장따돌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혼자서 끙끙 앓으

며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이용의 목

적 때문이다.

항공회사에 다니는 A씨는 명문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에

게 맡겨진 일은 꼼꼼하게 잘 처리를 했으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동료가 농

담을 툭 던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색해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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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동료들과 술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그는 술에 약한 탓에 아무 말 없이 안주

나 식사만 하였다. 동료들은 흥겨운 술자리에서 밥만 먹으며 어울리지를 않으니 불편

하고 답답하게만 느꼈다.

맡은 업무는 잘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던 그를 상대로 동료들

은 ‘저 친구 좀 안 보게 해 달라’고 상사에게 건의를 했으며, 인사이동을 할 때 부서장

들이 서로 다른 부서에 넘기려고 해서 애를 먹곤 했다. 마침내 부서 책임자가 부서이

동을 시켰다.

직장 따돌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직장을 그

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은 나에게 없으며, 대부분 가해자가 주관적 

느낌으로, 또는 남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돌림의 원인

비록 집단따돌림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직장 내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만연되어 있고, 누구든지 심각한 집

단따돌림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집단따돌림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미 자아가 형성된 성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 고통을 호소할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인 간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일 수 있다. 

① 성격

전형적인 피해자들은 학생들보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예민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양심적이거나 융통성이 없고, 다소 순진한 모습을 보인다. 또

한 지나치게 예민하고, 더 의심을 많이 하며, 화를 잘 낸다.

성인들은 집단따돌림을 당한 후의 반응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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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 내 개인 간 갈등

직장 내 따돌림은 구성원의 갈등으로부터 기인하여 때로는 매우 빠르게, 때로는 여러 

주 혹은 여러 달 후에 나타나게 된다.

③ 심리적 작업환경

개인에 대한 관심의 부족, 직무수행에 있어 불충분한 정보의 흐름, 과업이나 목표에 

대한 서로간의 대화의 부족 등의 열악한 심리적 작업환경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발

생과 관련이 있다.

④ 조직 분위기

구성원들이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는지,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 공공연하게 토론할 수 있는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개인적 차이가 수용

되는지 등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근무 환경에 있어 질투와 시기가 존재하는지,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한지, 파벌과 

과소평가가 있는지 등이다.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극단적인 직장 내 사회적 스트레스

가 원인으로 다른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원인보다 더욱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

제를 일으킨다.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피해자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해

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위장장애 및 복통, 불면증, 기억상실, 성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주고, 정

신적인 측면에서는 근심, 우울증, 짜증, 좌절, 스트레스, 저항감, 무기력, 소외감, 자기통

제력 약화, 자기존중감 저하, 부정적인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작업동기 상실, 조직에 대

한 불신 증가, 이직의도의 증가, 성과장애 또는 사고장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등

이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이직은 피해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직으로 인해 조직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또 조직 내에서의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동기부여 부족, 직무만족 저하 

등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연결되어 조

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등을 발생하게 하는 열악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심리사회적 환경은 

매년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의 원인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공적 예산과 보험 비

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특별 법률까지 제정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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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돌림의 실제

①� 표적으로 삼은 이와 인사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② �상대가 말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는다. 

③ �일과 관련된 의사전달 시 메모나 메일 등을 써서 표현하고, 항상 상대의 의견에 강

하게 반대 한다.

④ �직무상 상대의 책임이 될 만한 실수를 일부러 하기도 하며, 실행 불가능한 지시를 내

리거나 제안을 해 일부러 실수하게끔 유도한다. 

⑤ 표적으로 삼은 상대가 직장에서 크게 신뢰를 잃을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⑥ �폭언이나 신체적ㆍ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주위에서 눈

치 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끈질기게 괴롭힌다. 

⑦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사태를 몰아간다. 

(5) 대처방안

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과 폭언,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

임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② �직장만 그만두면 해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집단 따돌림 피해자는 비참하고 위축된 상태가 되어 퇴사를 결심하기 쉽다. 하지만 평

소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최대한 직장 내 인간관계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계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③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자리에서 의사를 표시한다.

부당한 업무박탈, 인사이동, 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소한 것도 그

냥 넘기지 말고 이의를 제기한다. 

④ �집단 따돌림의 발언이나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 시 녹음하여 결정적인 단서

를 확보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발언과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가해자

들은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게 마련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입

증자료가 된다.

⑤ �집단 따돌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상담한다.

집단 따돌림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

신이 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또한 집단 따돌림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등에 가입해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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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업무를 박탈해도 당당해야 한다.

은근한 압력과 따돌림으로 퇴사를 종용하다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면 주요 업무를 다

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업무를 아예 박탈하는 방식으로 왕따를 한다. 업무가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⑦ 직장 밖에서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한다.

평소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최대한 직장 내 인간관       

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⑧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때를 기다린다.

처음에는 원인도 잘 모르고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점차 퇴출 음모라는 것을 파악       

해도 가해자가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 고통스럽다면 직접 당사자       

를 찾아가 이유를 묻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⑨ 주위사람들을 설득해 내편으로 만든다.

 따돌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시작되면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       

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 따돌림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따       

돌림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왕따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       

이라면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에 대한 오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02-1350)

•고용지원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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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돌림의 치료방법

① 행동주의 치료기법

상상적 노출과 역할 연습, 모델링 기법, 피드백, 자기 모니터, 과제 제출 등을 사용하

는 치료로써 실제 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

도록 한다.

② 인지적 치료기법

자동적인 생각으로 연결되는 핵심 사고를 분석하여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도록 한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여 생리적 불안 현상이       

일어남을 알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도록 한다.

③ 자기주장 훈련기법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장기간 필요하다. 자신       

의 욕구를 알게 하여 싫어하는 것을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게 훈련되어져야 한다.

④ 대인관계 치료기법

대인관계 패턴분석, 가족관계 패턴분석,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훈련 등을 사용해서 문       

제의 뿌리가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 시작되었고 그 패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한다.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패턴을       

배우고 실제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게 한다.

따돌림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변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따돌림을 시키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성인 왕따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 내 따돌림은 학칙에 따라 처벌이 가

능하지만 성인의 경우 매우 은밀히 진행되고, 현실적으로 형사처벌도 어렵다.

따라서 원인은 다양하지만 청소년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따돌림도 적극적인 해

결의지가 필요하다. 쉬쉬하거나 감추지 말고 용기를 내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

근에는 인사팀에서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곳도 많다. 인사팀이 없는 작은 기업의 경우

는 상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어떻게든 해결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결

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

다. 따돌림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

해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형법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힘들다는 게 사실이고 산재로 인정받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 아예 회사를 퇴직했으면 모를까 재직 중이면 회사나 동료를 상대로 법률상 문

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보다는 회사 내 상담센터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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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해보기 1

점검 해보기 2

출처: 나만 모르는 성격, 오카다 타카시, 유인경 역., 모멘토, 2006.

자기애형 성격자 체크테스트

문   항 예 아니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재능이나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멋진 연인과도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독특한 사람이라서 자기처럼 특별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인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변에서 칭찬하면 무엇보다도 좋아한다.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이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거의 들어주는 편이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잘 설득할 자신도 있다.

•�항상 자기가 남들보다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친구나 주변의 행복을 보면 내심 질투한다. 아니면 남들이 자신을  
보고 질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건방지고 거만하다. 

   평가 : ‘예’가 5개 이상일 경우 정신과의사 전문상담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해설 : �따돌림의 가해자는 일종의 성격장애인 자기애형 성격을 가진다. 자신이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 느끼고 싶어서 타인을 희생양 삼아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직장 왕따 평가

문   항 예 아니오

1. 직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동료가 없다.

2. 지질구레한 일은 내게만 시키는 것 같다.

3. 일은 시키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4. 회식에 갈 때 나를 빼놓고 간다.

5. 남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시킨다.

6. 모여서 얘기하다가도 내가 오면 흩어진다.

7.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곤 한다.

8. 남들 앞에서 공공연히 야단을 친다.

9.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식적인 술자리가 있었다.

10. 일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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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예 아니오

11. 나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 한다.

12. 나보고 왕자병, 공주병 환자라고 한다.

13. 감원이나 책임을 물을 대상이 될 거라고 수근거린다.

14.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업무 평점이 나쁠 거라고 소문낸다.

15. 한직으로 배치된다.

16. 꼭 혼자서 처리해야할 일만 시킨다.

17. 같이 일하게 되면 사무적으로만 대한다.

18. 내 인사는 받지 않는다.

19. 남들에게 베푸는 서비스(예를 들면 커피 타주기)에서 나는 제외된다.

20. 내 기물이나 사물이 없어지거나 손상된다.

21. 점심을 혼자 먹는다.

22.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동료가 없다.

23. 내 자리만 동떨어져 있다.

24. 사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

평
가

“예” 0~3개  당신은 보통 직장인

당신의 직장은 보통 수준의 직장이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정도를 왕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왕따라 함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성격을 가진다. 전체에 잘 융합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격과도 관계되
지만 어울려 즐거울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보자. 남을 이해
하려는 노력이 나를 이해시키는 첫 걸음이다.

“예” 4~9개   당신은 다소 냉랭한 직장인

당신은 왕따라고 할 정도의 따돌림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당신은 전체에 잘 융합되어 있지 않다. 물론 소외·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에게 함
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주위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
한 노력을 하자.

“예” 10~15개   당신은 잠재적인 왕따

당신은 높은 왕따의 위험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왕따 
당할 위험은 더 높다. 능동적으로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본다.

“예” 16~24개   당신은 왕따

당신은 거의 확실히 왕따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패로 몰려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물론 왕따를 할 때는 숨어 있는 가학적인 본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직장이고 매우 덜 성숙한 동료들이므로, 적
극적인 대응을 준비한다.

해설	:		따돌림의	책임은	나에게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이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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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다음은	따돌림에	관한	얘기이다.	내용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직장인	A씨(29)는	“지병으로	입사가	늦어	나이	어린	동료들에게	왕따	당해	정

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32)는	“또래집단에만	가면	미운	오리새끼가	된

다”면서	“직장	동료들이	나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	입사	4

년차인	C씨(32)는	“회사	동료들이	결혼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나를	초대한	적

이	한	번도	없다”면서	“후배들까지	선배	대우를	하지	않을	때는	미칠	것	같

다”고	토로했다.

또한	왕따	문화는	노인	사이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경로당에서	

2000~3000원인	월	회비를	내지	못하는	노인의	출입을	금하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노인을	따돌리는	일이	발생한다.

1.	따돌림의	가해자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야기	해	보자.

	2.	위	사례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따돌림의 사례를 읽고 의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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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왕따

산업화,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왕따’는 어린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

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학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래 집단에서도 따돌림을 당하

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한 경우 물리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

우 노인 왕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경로당이다. 다른 지역의 거주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차별당하기 일쑤다.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전문가들은 뇌 기능의 저하로 억제기능이 상실되면서 머릿속

에 숨겨두었던 생각이 여과 없이 표출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년기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힘을 획득하고 싶은 욕망과 관계가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왕따에 대

한 해결책 역시 청소년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이들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1)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현황

학교와 같은 공동생활 장소 내외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

고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자

살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동료들에 의한 고의적

인 괴롭힘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하

는 병폐적인 문제이다.

여기서 ‘왕따’라는 말은 학생들이 쓰는 용어로 이런 집단 따돌림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1.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법제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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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괴롭힘

‘공식적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

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의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행위’(강진령·유형근, 2000)

3. 집단 따돌림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에서 소외

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

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 (구본용, 1997)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의 발생률은 2004년을 시작으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집단 따돌림 발생률

집단 따돌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52.6%)이 남학생

(41.1%)보다 남을 따돌리거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집단 따돌림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

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가해자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말해도 
소용이없다

34.6%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8.9%

피해가 
적었다

21%

기타

12.9%

보복이 두려웠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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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은 그 특성상 교사의 감독권이 있는 학교에서도 매우 은밀하

게 일어나므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고 심각성이 커져야만 교사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7] 가해학생에 대한 감정

실제 집단 따돌림의 13% 정도에만 교사나 학부모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만약 교사나 학부모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

적으로 알리려는 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면, ‘복수하고 싶다, 죽

이고 싶다, 증오한다.’와 같은 응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의 다른 학

생들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간접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거부가 남긴 상처는 매우 심각해 피해자

의 상당수는 일생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며, 자살이나 가족의 이민 등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분노 감정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

모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중·고의 40%가 따돌림 가해 경험이 있으며,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30%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따돌림이 재미있다, 기분이 좋다(30%)고 하였다.

따돌림의 이유는 따돌림 당할 행동을 했지 때문(65.4%), 그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 ‘덩달

아서’, ‘심심해서’ 등으로 따돌림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중 신체적 폭행 피해, 협박피해, 금품갈취의 피해 장소는 주로 교사의 감독권

을 벗어난 등하굣길, 학원 주변, 오락실, PC방에서 발생하지만, 집단따돌림은 그 특성상 

교사의 감독권이 있는 학교에서도 매우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고 심

각성이 커져야만 교사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집단따돌림의 13%정도

에만 교사나 학부모의 개입이 이루어진다(Coloroso, 2003).

복수하고싶다

30.6%

죽이고 싶다

13.9%

증오한다

12.1%

기타

14.4%

아무 감정이 
없다

15%

응답거부

15%



 332

피해학생이 느끼는 가해학생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면, 복수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증

오한다와 같은 응답이 많이 차지하는 결과를 볼 때, 피해학생의 분노 감정에 대하여 교

사나 학부모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심은 피해학생이 가해학

생이 되는 차후의 집단따돌림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장난?

따돌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A는 학급에서 키가 제일 작은 학생

이다. A는 겁을 잘 내고 소심하여 ‘잘 쫄기’ 때문에 “

쫄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같은 반 여학생들조차 

아주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하는 A를 노골적으로 무

시한다. 일부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A에게 팔 꺾기, 

밀치기 등 신체적 장난으로 괴롭히기도 하지만 A는 “

그러지 마”라고 낮은 소리로 말할 뿐이다. 친구들은 A가 싫다고 말한 적이 없기에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바보, 멍청이”, “쫄맨! 쫄맨!”이라고 놀려도 A는 “아휴, 아

휴”만을 연발할 뿐 “하지마”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학급 친구들은 A를 따돌

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 집단 따돌림의 유형

<표	3>	집단	따돌림의	유형

유형 예시 행동

신체형 따돌림

강제형
•숙제를 강제로 시킨다.
•하기 싫은 심부름을 시킨다.

장난형
•가방이나 옷 등에 벌레를 집어넣는다.
•금전 및 물품을 빌리고서 돌려주지 않는다.

언어형 따돌림

욕·협박형
•자존심이 상하는 약점만을 들추어 이야기한다.
•심한 욕을 한다.

조롱형
•신체적 특징을 들어 ‘돼지’ , ‘거지’ 등으로 부른다.
•몇몇이 쑥덕거리며 쳐다보고 웃는다.

소외형 따돌림 소외형
•쉬는 시간에 함께 놀지 않고 고립시킨다.
•묻는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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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의 유형

① 수동적 피해자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는 신체적인 공격이나 모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스스로 무가치한 태도나 행동양식을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는 여기에 ‘신체

적 열세’가 추가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나약해 보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능력

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로 따돌림을 당한다. 수동적 피해자는 학교에서 혼자지내며, 

친구가 거의 없다.

또한 동년배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특성을 가지며,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종 과잉보호를 받는다.

② 도발적 피해자

도발적 피해자(provocation victims)는  주의 집중의 결핍과 과잉행동의 문제로 주위 사

람들에게 긴장과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불안한 반응 형태의 공격적 반응형

태가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친구들을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고, 특히 수업시간이나 또래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왕자병, 공주병으로 일컬어지는 아이들 역시 도발적 피해자 유형이 되기 쉽다. 

이들은 ‘잘난 체 하는’ 행동 특징을 보이고, 자기본위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아이들로부터 소

외당하게 된다.

③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따돌림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유형은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따돌림의 피해자였다가, 자신보다 더 약자인 학생을 발견하면 그 학

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혹은 받았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역할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대체

적으로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완전히 가해자 역할을 하지 못

하고 가해 종자 주변을 맴돌다가 자신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만성

적인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이다.

(3) 집단 따돌림의 원인

따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있어 왔는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일정 

정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따돌림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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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특히 따돌림의 정도가 심한 

이유는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처벌위주의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환경과 통제 위주의 학교환경은 집

단 따돌림을 일으키기 쉽다.

[그림 8] 집단 따돌림의 원인

① 개인 내적 요인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는 강한 공격성을 지니고 자신의 공격성을 통해 성

공을 성취한다고 확신하며, 다른 또래에게 가해질 고통과 피해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했거나 정서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학

생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 없이 가해 행

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기술이 부적절한 학생들은 사고의 초점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

중되어 있어서 또래에게 고립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패와 욕구좌절

을 느끼게 된다.

② 가정적 요인

•�부모의 무분별한 처벌적 양육방식에서 비롯되는 자녀의 공격적 행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는 아동이 각 발달단계에서 스스로 정립해야 할 

가치관과 독립심을 갖지 못하게 하여 또래와의 적절한 관계를 갖지 못

하게 한다.

학교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집단따돌림

개인 내적
요인

가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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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 환경적 요인

•�학업성적 및 입시에 대한 압박감은 학생들을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만

들어 친구들을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의식하게 한다.

•�집단 따돌림은 그 특성상 교사의 감독권이 있는 상황인 학교에서도 은

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 발생한다.

④ 사회문화적 요인

•�비인간적인 사회 현상을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

덕적 불감증을 갖게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의 중요성보다는 지나친 출세주의에 의해 경쟁사

회에서 낙오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는 풍조를 갖게 되었다.

(4) 집단 따돌림의 관련자별 특성

① 가해자의 특성

<표 4>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적다.

•�자신감이 있고,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재치있게 대답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강하고 성공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외향적이다.

•�피해학생은 벌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다.

•�주변에서 대담한 사람으로 불린다.

•�체격이 큰 편이며, 체력적으로 강하다.

•�공격행동에 자신감을 나타낸다.

•�어릴 때부터 사회성, 인기, 자신감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운동을 잘한다.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편이다.

•�피해학생보다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다.

•�또래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다.

② 피해자의 특성

<표 5>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소위 말하는 튀는 행동을 한다.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학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공상이나 잡념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 
하는 정도가 심하다.

•�내성적이며,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한다.

•�대인관계에서 피해의식이 많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잘난 체하거나 이기적이다.

•�과도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

•�무능력하거나 정서적 장애가 있다.

•�체격이 작고 왜소하다.

•�힘이 약해서 주변 또래의 놀림감이  
되기 쉽다.

•�체력이 약하거나 신체 구조상 문제가  
있거나 운동능력이 부족하다.

•�활동 및 활력 수준이 낮고, 신체적인  
매력이 없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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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관자의 특성

<표 6> 집단따돌림 방관자의 특성

구분 특성

가해자 집단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직접 가담한다.

동조자 집단 따돌림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직접 가담한다.

지지자 시작하지도 않고 직접 가담하지도 않지만 집단 따돌림을 지지한다.

소극적 지지자 집단 따돌림을 좋아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무관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만 하고 상관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소극적 방어자 집단 따돌림을 싫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만 한다.

적극적 방어자
집단 따돌림을 싫어하고 따돌림 받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을  
시도하거나 도와준다.

(5) 집단 따돌림의 징후

따돌림의 실제

공통적으로 대상 개인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싫어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

롭힌다. 구체적인 형태는 상대 안하고 무시하기, 딴 동료와 못 놀게 방해하기, 싫어하

는 별명이나 말로 바보 취급하기, 말 따라하며 놀리기, 시비걸기, 빈정거리기, 면박이

나 핀잔주기, 지나갈 때 발 걸고 물건 던지기, 소지품 뺏기, 엉뚱한 소문내기 및 때리

기 등이 있다.

①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의 징후

•�안색이 좋지 않고 기운 없어 보인다.

•�혼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친구의 심부름을 많이 하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반항하지 못하고 아부

하듯 웃는다.

•�넓은 장소에서 혼자 일하거나 청소한다.

•�모임이나 소풍, 견학 등을 피한다.

•�지각과 결석이 많아진다.

•�친구들에게 멍청이, 이상한 놈 등의 말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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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에서 집단 따돌림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징후

•�피곤한 듯하며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근심에 잠겨 있거나 말이 없어진다.

•�화를 잘 내는 등 감정조절을 못하는 것 같다.

•�집안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씀씀이가 커지거나, 손발에 작은 상처를 

입고 있고, 옷ㆍ노트ㆍ가방 등에 낙서나 흠집이 많다.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전학 보내 달라고 조른다.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한다.

•�지각과 결석이 잦아진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책 등의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식욕부진이나 눈물 등을 자주 보인다.

③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의 징후

•�교사와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반발한다.

•�자주 화를 낸다           

•�교실이나 벽에 낙서를 한다.

•�몇몇 친구와 패거리를 만든다.

•�남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말투가 거칠고 불평불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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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 따돌림의 예방 및 대처방안

① 따돌림의 예방 방안

예방은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인 

부적응이나 역기능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이 

저하되고,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고립된 느낌을 갖게 된

다. 이렇게 피해학생이 따돌림 상황에 장기간 놓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처럼 후유증이 

오래 남는 문제들은 그만큼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따돌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 지속적인 관심 및 전

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의 부모, 담임교사 및 학교

당국, 전문 상담교사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따돌림이 발생하고 나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

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집단따돌림은 발생 후의 대처

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림 9]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예방 방안

집단따돌림 발생 이전

교칙제정

예방교육

전문기관 연계

학교차원
예방방안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교사 대상

전문상담
교사

예방방안

예방 프로그램

학급 운영 방안

수업 방안

담임교사
예방방안

도덕적 독립성 함양

자녀양육 방식

부모의 의사 소통

학부모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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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교칙을 제정한다.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집단따돌림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사 한 사람의 개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ONE-STOP 지원센터, Wee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

계가 요청된다.

•�집단따돌림과 같이 여러 학생이 개입되는 상황은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학부모, 일

반 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담임교사는 학급 내 역동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교실 내 집단따돌림 징후를 인지하고 초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돌림의 발생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들에 관심을 갖는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자녀에 대한 관심과 대화, 올바른 가

치관과 교육은 자녀가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게 하고 또 

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② 집단 따돌림 대처 방안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학

교폭력 사건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한다.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고, 학급회의 

시간에 집단 따돌림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여 가해학생들 스스로가 집단 

따돌림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이 친구

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교육한다.

•�학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고 집단 따

돌림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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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뭐가 되어 있는지 학교 내

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

게는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친구의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한다.

•�학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고 집단따돌

림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잦

은 부부싸움은 자녀의 자살충동과 폭력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따돌림 피해 학생들에게는 부모-자녀사이의 건강하고 원활한 대화가 

중요하다. 자녀가 따돌림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부모 역시 함께 상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림 10]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대처방안

③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집단 따돌림을 인지하게 되면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학교폭력 관련 사항

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및 처리과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발생

사전 준비 사항

사건 중재 과정

분쟁 조정

학교차원
대처방안

전문상담교사 역할

관련 학생 상담 

대처 프로그램

전문상담
교사

대처방안

역할 및 지도과정

학급 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학급 운영 방안

담임교사
대처방안

가해학생 
학부모 역할

피해학생
학부모 역할

방관학생
학부모 역할

학부모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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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④ 집단따돌림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청소년 폭력예방재단(www.jikim.net, 02-585-0098)

•�한국 청소년 상담원 및 Cys-Net 청소년 상담지원센터(http://www.

kyci.or.kr, 02-1388)

•�학교폭력긴급신고(1588-7179)

•�Wee센터(모든 학교에 설치)

•�홈페이지 신고상담, 1:1채팅 상담(www.safe182.go.kr)

•�모바일 웹 / 앱 신고(m.safe182.go.kr 접속 또는 모바일앱 실행)

•�휴대폰 문자신고(학교신고의 경우, #0117을 수신번호로 하여 송신)

사안 인지

사안 접수 및 신고

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

사건 보고(위원장에게)

자치위원회 조사

자치위원회 진행 및 심의

분쟁조정종결

자치위원회 소집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혹은 종결

피해·가해 측 조치 수용

아니오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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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1

1.	가,	나,	다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의논해	보자.

2.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따돌림	사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따돌림에 대한 대처방법 의견 나누기

그림이나 사진 그림이나 사진 그림이나 사진

가. 신체적인 형태 나. 언어적 형태 다. 심리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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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1. 학교 적응력

1)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어 늑장 또는 꾀병을  
부린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학년 초 반이 바뀌는 것과 새 친구들에 대해  
걱정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전학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자기 통제력  

1) 울고 짜증을 부린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친구가 놀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거짓말을 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하지 말라고 꾸중해도 소용이 없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정서 감정 관리

1) 사소한 일로 삐치고 토라진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화가 나면 오래간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겁이 많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또래 아이들과 다툰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책임감

1) 자기 방을 정리 정돈하지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공부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무엇을 물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몰라’
라는 말을 쓴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엄마 때문이야”라는 말을 쓴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5. 신체 정서 발달

1)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논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신체 정서 발달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
인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감정표현이 서툴고 상황 판단을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관심사만  
이야기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6. 사회성

1) 새로운 친구를 못 사귄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2) �자기만 알고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3) �잘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잘못할까 봐 불안해서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4) �잔소리를 많이 해야 할 만큼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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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 ③은 3점 ②는 2점 ①은 1점 은 ⊙ 0점 ) 

•영역별 점수 

 - �합계가 0점이면 자녀가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4점이면 부모가 자녀의 취약점을 발견해 이를 보완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 �5-7점이면 자녀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단계다. 

 - �8점 이상이면 자녀의 인성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야 한다. 때에 따라 부모

가 자녀 양육법을 고치고 전문가가 자녀를 심리 치료할 필요가 있다. 

•전체 점수 

 - �모든 영역의 합계가 0점이면 심리 인성 발달이 매우 우수한 상태다. 

 - �1-23점이면 자녀의 인성에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 

 - �24-36점이면 부모가 자녀의 인성지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인성 발달

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 �37-48점이면 학습부진이나 인성 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상태다. 부모가 경각

심을 갖고 문제 극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49-60점이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학습부진은 물론 대인불안증으

로 발전할 수 있다. 부모가 특별히 주의해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 전문가에게 심

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 �60점 이상이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리 치료를 받지 않

고 시간을 끌면 학습부진은 물론 신경성질환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부모의 조치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료가 꼭 필요하다.

<합계 49점 이상 위험 - 심리 치료 꼭 받아야> 

부모는 자녀가 집단 따돌림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지는 않는지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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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여러분은	아래의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말풍선을	채워	보자.

말풍선 채우기



 346

3) 청소년 자살 예방

(1) 자살의 현황

자살이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

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살의 개념

자살(自殺, suicide)이라는 용어는 Thomas Browne 경(1605~1682)이, 자신의 저서인 ‘

종교의학(Reli해 Medici, 1642)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자살‘ 또는 ’자살 행동‘은 ’스스로 

자기 자신(sue)을 죽이는(caedo: kill) 것‘, 즉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또는 ‘의

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살은 아동기 이후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발생률이 높은 

치명적인 행위이다. 청소년기에는 아직까지 자아가 미숙하고 약하기 때문에 심한 스트

레스를 받게 되면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10년간 자살 증가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

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와 20대의 경우에 전체 사망원인의 1, 2위가 자살

로 인한 사망이다. 

출처: OECD Health Data 2010. Statistics and Indicator for 34 Countries, 2010

[그림 12]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 비교

한국

일본

프랑스

 OECD 평균

미국

독일

호주

영국

그리스

단위: OECD표준인구 10만 명당, %



347

 346

제
9

장
  폭

력
예

방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자살의 현황

우리 나라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사인 중 자살은 4위이다. 뇌혈관 질환, 당뇨병, 순

환기계통 질환 사망률 및 영아사망률도 감소 추세이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

 

• 연간 1,5413명 자살

• 매일 42명 자살

• 약 34분마다 1명 자살

•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31명

출처: 통계청(2009)

• 연령대별 사망순위

• 2008년

   - 20대 및 30대 사망원인 1위

   - 10대 사망원인 2위(317명, 4.6%)

• 2009년

   -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446명, 6.5%)

   - 40대와 50대는 사망원인 2위

출처: 통계청(2009)

한국청소년상담원92007)이 남녀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4,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58.8%가 자살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초중고 1,062명 중 29.4%가 최근 3년 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전국교직원

노조연합회 건강실태조사, 2007),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 조사에서는 수도권의 중고생 

1,216명 중 13%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는 결과는 보였다(메디컬투데이, 2009).

(2) 청소년에게 흔한 자살 심리

① �입시부담, 학교폭력, 부모처벌 공포 등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심리

② 부모, 선생님, 이성 친구에 대한 강한 분노 감정으로 인한 보복심리

③ 자아존중감의 부족으로 인한 자기 처벌 심리

④ 욕구좌절 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충동적인 자해심리

⑤ �대인관계 상실 시 죽은 친구나 부모를 사후세계에서 만나기 위한 재

결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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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의 원인

① �개인적 위험요인 : �지나친 완벽주의, 절망감, 상실감, 분노 통제의 어려

움, 수치심에 대한 공포와 과장된 수치심, 우울증 등

정서 통제 기술이 미숙하고 충동적이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족하고 인지 전략이 폭넓지 못해 다양한 대안을 고

려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사고를 하기 쉽다. 따라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업 부담

의 증가,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 진로문제 등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스트

레스를 받는다.

또한 지나친 완벽주의, 절망감, 상실감, 분노 통제의 어려움, 수치심에 대한 공포와 과

장된 수치심, 우울증 등이 있다.

- 성차 : �자살생각 여>남 청소년 (Liu & Tein, 2005)자살시도 및 자살율 여<남 청소년 

(Halfors, 2004)

- 연령 :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상승

- 과거 자살시도 경험 : 자살관련 행동 예측력이 매우 높음(Dlekstra, 1989)

-청소년의 흡연, 음주 등 약물 사용 : �자살생각보다 자살시도와 밀접한 연관성(Kelly 

외, 2002)

- 절망감 : �우울과 자살 행동간 매개요인이며, 자살행동예측시 우울보다 더 결정적 요

인으로 작용(Beck, Steer 외, 1990)

- 공격성 및 충동성 : 높은 공격성은 자살관련 행동 재발의 위험성을 높임(Stein 외, 1998)

- 정신질환 : 조울증, 정신분열증, 인격 장애 등

- 상실경험 : 경제적 손실, 지위의 실추, 질병이나 외상

② 행동적 위험요인 : �약물복용, 알코올 중독, 자실시도 경험, 자기 파괴적

인 행동, 학교 무단결석과 부적응 등

③ 가정적 위험요인 : �자살 가족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존재, 비현실적

인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등

- �가족의 의사소통 부족 및 왜곡, 부모와의 갈등, 소외감: 자살생각의 위험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Lester, 1987)

개인적 경험 개인적 특성

과거 자살시도 경험, 자살사이트 방문경험, 
음주, 흡연, 약물사용 경험, 상실 경험

성, 연령, 우울, 절망감, 적대감, 공격성,  
충동성,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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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Gibb, 2001)

- 가족의 우울, 약물문제(Wagman 등, 1999)

- �부모의 범죄경력 및 가족구성원의 상실: 청소년의 자살시도와 깊은 관련(Joff 외, 1988; 

Wichstorm, 2000)

④ 환경적 위험요인 : �잦은 이사, 원만하지 못한 친구 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언론매체의 자살에 대한 보도,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체제의 부족 등

또래 및 주변 환경 요인

•�또래와의 어려움은 청소년자살시도와 유의한 관련성(Bjarnaron 외, 1997)

•�친구의 죽음은 자살관련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 높음(Buddeberg 외, 1996)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변인(Morano 외, 

1993)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자살관 및 자살소식은 청소년 자살과 유의한 상관관계(Haw-

ton 외, 1999)

(4) 자살의 특성

① 충동성

•�성인에 비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장·노년층에 비해 정신과적 질환보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시도가 더 많다.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유사한 자살동기를 가진 또래를 

찾는 경향이 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 시 자살 시도율에 비해 자살사망률이 낮다.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도피 수단으로 사후 세계를 지향하고 문

제를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있다.

•�촉발사건이 자살에 직접 영향을 준다.

② 공유성

•�자살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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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유사한 자살 동기를 가진 또래를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살 생각이나 계획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

므로 관심과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 특성을 비교해 보면, 성인은 시도결과가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

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행동·정동장애 진단을 더 많이 받을 상태인 반면에,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덜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며, 덜 심각하지만 더 자주 시도하게 되며, 적응 또

는 불안장애이지만, 진단명은 없다(Parellada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은 입시 위주의 교육, 부모의 이혼이나 별

거, 자살의 표현, 우울증, 열등감, 소외감, 복수심, 인터넷 중독, 동조 및 모방적 특성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에 의한 자살 행

위를 보일 위험이 높다.

(5) 자살의 징후

자살 위험 징후는 자살과 관계되는 여러 위험 인자들의 표출로, 주변사람들

에 의해 쉽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약 80% 정도

까지 예방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

•�죽음 생각에 몰두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대인 접촉 기피

•�슬픔, 절망감, 분노 등의 과대적인 표현

•�지나친 죄책감 또는 당혹감

•�수면상태나 체중의 변화

•�술, 약물의 오남용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이러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교사나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

가를 만나 실제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받도록 지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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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

누구나 버티기 힘든 일이 생겨 고통스러울 때,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날 때, 그로 인한 심

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을 꿋꿋이 지켜낸 다음

의 사례를 읽어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 보자.

[그림	13]	아름다운	‘이지선’씨

지난 2003년 4월 KBS ‘인간극장’의 주인공 이지선. 그녀는 200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 피해자로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가망 없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수십 차례 

수술의 고통을 겪었지만, 마디 없는 손과 일그러진 얼굴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

는 당당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마음이 아픈 사람 곁에 함께 하겠다’는 꿈을 갖

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 직전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잠재적인 자살 위험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 변화가 나

타난다면 그 모든 것을 자살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①  자살에 대해 넌지시 암시한다. : ‘어디 먼 곳에 가고 싶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

는 곳으로 가고 싶다’,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하며 자살

을 암시한다. ‘죽고 싶다’거나 ‘죽겠다’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

태이다. 또한 자살할 곳을 미리 알아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은근히 장소를 흘리듯 말

하는 경우도 있다.

②  주변 정리 및 이별을 준비한다. : 평상시 아까워하던 자신의 소지품을 주변 사람들

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동안 써 왔던 일기, 편지, 사진 같은 것을 처분하여 빌려 

온 물건을 돌려주는 등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자살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를 갑자기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다.

③  과도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 : 사고가 발생할 만한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 잠재

적인 자살 소망을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

서 자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④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화한다. 

- 평소 관심을 갖던 일에 갑자기 흥미를 잃는다.

- 대인관계를 끊고 방 안에 틀어박힌다.

- 정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한다.

- 지금까지 손쉽게 해 왔던 일을 하지 못한다.



 352

- 학업성적이나 업무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 초조감과 불안감이 늘어나 안절부절못하며 침착하지 못하다.

- 잘 다니던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다.

-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경솔한 태도가 눈에 띈다.

- �자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낙서나 글을 쓰고 그

림 등을 그린다.

-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불면 등을 호소하며 건강을 포함한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

- 술이나 약물 복용이 부쩍 늘어난다.

- 도박이나 무모한 주식 투자 및 방탕한 성생활을 한다.

⑤ �자신의 신체에 실제로 자해 행위를 한다. :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거나 정량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행동을 한다. 이 경우 실제 사망의 위험은 없지만 이런 행동까지 보

인다면 자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간과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야 한다.

(6) 자살 예방 및 대처 방안

자살의 위험요인을 제거 하고 보호요인을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청소년 상담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자살

기도를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모님이 괴로워할까봐 (22.6%)

-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 때문(17.3%)

- 너무 무서워서 (16.7%)

-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11.5%)

-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10.2%)

- 자살이 나쁘다고 생각돼(10%)

- 기타(6.7%)

- 자살을 생각하게 된 문제가 해결돼(3.7%)

- 전문 상담가의 도움(0.6%)

① 자살 예방법

•�모든 사람이 생명 존엄성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자살은 고통스러운 삶

의 해결책이나 탈출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생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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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삶에서 얻어진 고통스러운 문제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고의적으

로 중단하는 자살로 풀지 말아야 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평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아두어 어려움에 처한 친

구에게 자가 진단, 사이버 및 전화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위험요인과 징후를 조기에 발

견해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내 요인

- 가족 구성원간의 좋은 관계 유지

- 가족으로 부터의 지지

- 일관된 양육방식

- 의사소통의 원활

- 가족의 안정과 능력

•인지 방식과 성격

- 좋은 사회성 기술과 대처기술

- 자신, 환경, 성취에 대한 자신감

-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구함

-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대 조언을 구함

-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해결책을 잘 받아들임

-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것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생활에 잘 어울리는 것

- 동료들과 대인관계가 좋은 것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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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지지

- 종교활동 및 종교적 신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② 자살 위기 대처법

•�사고의 구도를 바꾼다. : �자신이 가진 생각과 문제 등을 글로 나열해 보고, 

이를 각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제안의 형태

로 바꾸는 연습을 해 본다.

•�도움을 요청한다. : �자살의 위기감이 들면 숨길 것이 아니라 주위의 믿을 

만한 친구나 어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다.

Who : 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본다.

How :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Organization : 전문상담기관에 방법대로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 및 Cys-Net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http://www.kyci.or.kr, 02-1388)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kyci.or.kr, 1388

▶�한국생명의 전화(www.lifeline.or.kr, 1588-9191

▶��한국자살예방협회(www.counselling.or.kr, 1577-0199)

▶�서울시자살예방센터(suicide.blutoch.net, 1577-0199)

▶�서울시정신보건센터(02-2231-2188) 및 각 지역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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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에게 고민이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3가지 이상 써 보자.

2. 다른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자.

고민 해결 방법함께해보기 1

함께해보기 2

1. 누구에게(=Who)?

2. 어떻게(=How)?

  요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서 정말 힘들어요.

3. 상담기관(=Organization)?

  한국청소상담원, 헬프콜 청소년전화, 한국 생명의 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각 지역의 정신보건기관

WHO 도움 요청하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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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보기 3 

자살생각을 물리치는 나의 힘!

1. 자신을 긍정적으로 위로하기, 격려하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2.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기

□나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가 있어 참 좋다

□나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가 있어 참 행복해!

3. �삶의 의미 떠올리기	

무엇(삶의 목표 등)이 있어서 내게 살아갈 힘이 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는 내 삶의 의미! 행복!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이지!

삶의 의미 생각하기

정리하기 1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문   항 예 아니오

1.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충
격이 원인이다.

2.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3.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
이다. 반복적으로 자살위협을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
람이다.

4. 한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던 결국 자살하고 말 것이다.

5. 자살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살하는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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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1) �특정사건이 자살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것이다. 조기 

발견한다면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간은 어떠한 참혹

한 고통도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시도 전에 자살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 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3)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죽을까? 말까?”하는 고

민을 계속한다. “죽을 거야”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원래 죽을 맘이 없었다”, “겁주려고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무

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

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

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자살 시도자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기 보다는 감정이 촉발

되는 위기상황에서 밀물처럼 강력히 밀려왔다가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썰물처럼 

사라지고 이후에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살의 충동을 

갖는 징후를 잘 포착하고 적절히 위기개입을 해주면 충분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5)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살 위

험성이 더 높은 집단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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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다. 부모

님, 선생님에게는 큰 짐을 친구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

을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며, 폭력 발생 장소에 있

어서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폭력 행위의 성격에 있어서

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심리적 폭력까지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제외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현황

최근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은 흉포화, 저연령화, 조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

학생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김준호, 김선애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체학생

의 9.4%가 금품갈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남학생이 13.6%, 여학생 5.0%이었다. 협박

이나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11.2%이었고 신체에 대한 폭력 피

해를 입은 학생은 10.6%이었다. 폭력피해시간에 있어서는 교사와 규율이 있는 학교에서 

벗어나 통제가 불가능한 방과 후가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쉬는 시간 21.2%

이었다. 피해를 당한 장소는 교실 안이나 복도가 34.4%로 나타나 학교 안에서 그것도 

교실이나 복도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피해를 알린 경우

에 친구에게 말한 학생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29.5%, 부

모 혹은 가족에게 말함은 28.5%이었고 교사에게 말한 학생은 5.3%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2008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

한 학생의 45.1%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한편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는 반응은 28.6%

로 ‘전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26.3%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성

격이나 외모, 장애 등의 피해자의 원인보다는 ‘만만해 보여서’(31%), ‘이유가 없거나 모

름’(15.4%) 등 가해자의 잘못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가해 이유는 

장난이 24.7%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오해와 갈등이 16.6%를 나타냈다.

3)	학교폭력의	원인

(1) 개별학생의 인격적 특성

학생의 자아통제력 및 타인 존중의식과 대인관계 기법이 미약하며 소심한 성격의 학생

이 불만이 누적되었을 때 공격성이 갑자기 표출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폭력행위에 대한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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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남자사회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폭

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아울러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적 훈육

을 받은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폭력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폭력에 

대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부적응으로 가정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행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것은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부

응하지 못하는 성적, 부모에 대한 욕구불만 등과도 관련이 있다.

(2) 가정환경

자녀 과잉보호, 가정의 기능 약화에 따른 학부모의 무관심, 가정폭력에 의한 폭력의 학

습, 가정에서의 자녀가 방치되는 것 등이다. 

(3) 학교환경

성적 우선주의로 인하여 인권이나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이 미흡하다는 

것과 학교폭력예방과 발생에 관한 대처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일부교사들의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나아가 체벌과 엄격하고 경직된 규칙을 적용하

는 등과 같이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있다

4) 학교폭력의 징후

(1) 피해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징후

- 희롱을 당한다.

- 지배를 받고 굴복한다.

- 조소적이고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웃음거리가 도고 비웃음을 받는다

- �꼬집고,  툭툭치고,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책, 돈, 또는 다른 물건들을 빼앗기거나 손상을 입는다.

-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베이고 긁히고 또는 옷이 찢기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

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 심란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보이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 학교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휴식시간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 곁에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한다.

- 동료학생 그룹 안에서 체력으로나 말로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다.

- 비행친구들과 어울린다.

-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2) 부모님이 알아 볼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 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고 온다.

- 상처가 많이 발견되지만 ‘그냥 다쳤다’, ‘운동하다가 넘어졌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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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나 책에 ‘죽어라’와 같은 폭언이나 욕설이 쓰여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자주 말하거나 몰래 돈을 가져간다.

- 풀죽어 들어와 맥없이 주저앉거나 음식을 잘 안 먹는다.

- 두통, 복통을 호소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자주 지각, 결석을 한다.

-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한다.

- 선배나 친구로부터 자주 전화가 걸려오며, 부모 눈길을 피해 나가서 통화를 한다.

- 갑자기 전학을 보내 달라고 말한다.

-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5) 학교 폭력의 대처방안

심각한 경우 자신이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가

족이나 선생님 등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학생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신고의무가 있다. 누구든지 학교 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경찰 등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회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아이가 등교하기 전에 ‘잘 하고 있어. 

00는 참 잘한다’라고 칭찬한다.

- 아이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루 최소 30분 대화한다.

-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이야기 한다.

- 신학기일수록 신체, 의복, 씻기 등에 더욱 신경쓴다.

-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새로 바뀐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읽어본다.

- �아이에게 이전에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가정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요령을 습득하

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에게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돼, 하지마, 그만해’ 등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

도록 가정에서 미리 연습한다.

참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교장과 경찰,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되어, 가해ㆍ피해 

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며, 가해 학생의 처

벌 수위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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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폭력

◈ 지도상의 유의점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

대가 된다.

이장에서는 성폭력의 폐해를 알아봄으로써, 개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비판하는 시각을 

갖도록 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1)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

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대방

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

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상태로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언동은 ‘성폭력범죄’라 하여 이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이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성폭력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여 연간 25만 건 이상으로 심각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전체 상담통계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63.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남성 성인

인 경우가 대부분(82.1%)이었다. 또한 남성이 피해자(3.9%) 경우 상대 가

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69.6%로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 중 84.8%는 아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서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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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우리 나라 성폭력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여 년 간 25만 건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

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위의 성폭력 나라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 이 중 30%

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39.6%가 10대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과 스토킹이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성추

행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0년은 전체 상담 2,227회(1,474건) 중 

성폭력상담이 총 2,054회(1,312건)로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비율은 89%를 차지하

고 있다.

성폭력 상담건수 1,312건 중 성인 여성 피해자가 837건(63.8%)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가해자가 남성성인인 경우가 1,077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남성이 피해자인 51건(3.9%)중에서도 상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35건(69.6%), 여성

인 경우가 16건(31.4%)으로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은 강간>성추행 순으로 피해 양상이 드러나나 연령이 낮은 어린이와 유

아의 경우 성추행>강간 순으로 피해가 보고된다. 성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성희롱

상담 건수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피해자의 평균 연령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동등

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일 때 성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염두에 둔다면, 성폭력이 성별 권력차 뿐만 아니라 나이ㆍ지위ㆍ계급ㆍ경제력의 차

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 중  84.8%는 아는 사람과 행해졌는데,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직

장 관계자인 경우가 319건(3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소년(14~19세)

의 경우는 학교와 관련된 관계가 59건(22.3%), 어린이(8~13세)의 경우 친족, 친인척이 

57건(51.3%), 유아(7세 이하)도 친족, 친인척이 27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성

폭력은 피해자의 주요한 생활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청소년
(14~19세) 

학교와 관련된 
관계자

34.6%
어린이(8~13세) 

친인척

51.3%

   유아(7세이하) 
친족, 친인척

40.3%

20세 이상 성인 
직장관계자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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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범위는 강간, 2인 이상에 의해 행해지는 강간인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

추행, 성적 괴롭힘,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

적, 시각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

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뜻이

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1) 행위에 따른 유형

①		강간

강간이란 저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

로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혹은 ‘죽여 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

으면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하여 행해지는 성과 관련된 신체

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다.

②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이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일반

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강제로 가슴,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

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

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

이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대

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④	기타로 음란 전화, 과도한 신체 노출, 스토킹 등이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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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에 따른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 

성학대’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 이상은 아는 사람

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친부, 의부, 삼촌, 이모부, 할아버지 등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것

으로, 이를 친족 성폭력이라고 한다. 다른 유형은 교사(학원 강사 포함), 유

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동네 이웃, 경비원 등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접

촉하기 쉬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이다.

②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윤

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 이는 

불량배,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는 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 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

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③		데이트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

력으로서 상대의 동의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 데이트 상대에 의

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으로 성폭력 상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④		사이버	성폭력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보내거나, 인터넷과 채팅방을 통해 오고가는 욕설 등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되며 이 또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최

근 들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온라인의 특성 상 정확한 통계를 파악

하기 힘들다.

출처 :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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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후유증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때의 기억으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중3, 여)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에

서 돌아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고는 

건물 3층에 가서 누구를 불러 달라는 심부름을 시켰

습니다. 그러겠다고 하며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올라 와서 저를 옥상으

로 잡아끌었어요. 저는 반항을 했지만 주위에는 아

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도 그런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

히 지금까지 신체적인 증상은 없이 생리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 장면

이 생생하게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모든 걸 잊자고 결심하지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결혼도 못할 것만 같아요. 순결을 잃은 여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엄마가 낯선 사람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괴롭

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실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일부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회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과 가

해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08년 4월 초등학

생과 중학생이 섞인 12명의 가해학생이 강제 추

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터이다. 하

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2007년 11월 가해학생들

의 출신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

으로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등의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

한 일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

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가해학생에게 위인전만 

읽히거나 방송으로 진행하는 형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다.

출처 :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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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의 원인

(1)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무절제하

게 사용하는 문화이다. 

•�여성을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문화이다.

(2) 성에 대한 무지ㆍ그릇된 성교육의 현실

•�가정과 학교의 성교육이 생물학적, 보건적 내용에 치우치며, 여학생의 

경우 순결만 강조하는 남성중심의 성교육이다.

•�친구나 선배 등 또래 집단으로부터 단편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3)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 여성이 먼저 유혹한다는 등의 인식이다.

•�여성의 거절의사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간당한 여자는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4) 대중매체ㆍ음란물에의 노출

•�대중매체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다.

•�음란물이 강간 등의 성폭력을 미화시키고 있다.

4) 성폭력의 후유증

(1) 정신적 증상 

충격과 혼란, 두려움과 불안감,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우울과 죄책감, 사

람을 신뢰하는 마음의 상실,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자아존중

감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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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며 대인기피증 및 정신공항을 나타낼 수 있

다. 즉, 충격과 혼란, 두려움과 불안감,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우울과 죄책감 및 자아존

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체적 증상 

두통이나 불면증, 식욕상실, 메스꺼움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

강압에 의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두통이나 불면증, 식욕상실, 메스꺼움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로 고통 받는 경

우가 많다.

(3) 사회적 증상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잃게 되고 불신과 공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다.

마음의 상처로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진다.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

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성폭력의 예방

①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②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 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③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 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다.

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⑥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⑦ 음담패설을 삼간다.

⑧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⑨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⑩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⑪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

호를 가지고 다닌다.

⑫ 택시를 탈 경우는 차량의 번호와 회사 이름을 알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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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의 대처방안

(1) 성폭력 피해 상황의 대처법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다.

•�“불이야”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호루라기를 불어 다른 사람들의 관

심을 끌어야 한다.

•�구토나 소란, 나쁜 병에 걸린 척을 하여 도망칠 기회를 만든다.

•�머뭇거림은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가할 경우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상대방의 눈, 목, 배 등을 힘껏 공격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지나가

는 사람 등의 도움을 청한다.

(2) 성폭력 피해 후의 대처방법

•�부모나 선생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을 찾

아간다.

•�피해 직후(12시간 이내)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

고, 상처부위는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성폭력을 했는지 등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

록해두어야 한다.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경우 녹음해 두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

일 등은 저장해 둔다. 

•�가능한 경우 사건 현장을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찍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해

자가 또 다시 나를 공격했을 때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경찰에 고소,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성폭력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독거려 주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대처하기 쉽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

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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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믿을만한 어른이나 친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

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은 심각

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림	15]	성폭행	후	대처요령

<표	7>	성폭력	발생가능성	지수	측정

내 안의 성폭력 지수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도 모르게 갖고 있을지 모르는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
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정답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
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솔직하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천천히 돌아보
며 답해보세요.

1. 애인이나 아내라면 배려하지만, 보통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2. 괜찮은 남자란, 여성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3. 화가 나거나 괴롭고 힘들 때,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4.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성관계에서는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

6. 키스나 스킨쉽 전에,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일이다.

7. 성폭력 피해 중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여성이 밤에 여관이나 집에 따라 왔다는 것은 섹스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9. 성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10. 적극적으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는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많을 것 같다.

11. 여자들은 은근히 터프하고 박력 있는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12. 여자가 싫다고 해도, 꾸준히 애정을 전달하여 사랑을 얻어내는 것은 낭만이고 순정이다.

13. 나는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여자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14. 화가 난 대상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가 있다.

15. 자신보다 나를 더 배려하고,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주고, 나를 존경하는 여자가 좋다.

출처 : 여성가족부

몸이 더럽혀졌어.

빨리 깨끗하게 씻어야돼.

증거	보존을	위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아야	함.

힘든 일을 겪었구나,
내가 도와줄께 이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가족이나	선생님께	도움	요청

피해 직후 목격자가 

있었니?

목격자가	증인이	되어	줄수

있음.

임신·성병	여부,	범인	증거	재취,

진단서	확보를	위해	병원에	감.
피해	상황을	떠오르는	대로

기록해	놓음.

경찰에	신고함.

성폭력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66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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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성폭력 지수

평가
•�1~2개 초록 신호등 : �이미 멋진 서포터즈인 당신! 당신의 의미 있는 경험과 긍정적인 느낌들을 

주변 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3~6개 노란 신호등 : �폭력에 반대하고, 평등하고자 하는 당신. 그러나 주변의 관계와 감정들을 
돌아보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7~15개 빨간 신호등 : �주변의 감정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출처: 한국성폭력 상담소

해설 :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가고         

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이고 실천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현황자료에 나타난 성폭력 발생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2. �현황자료에서 많은 성폭력이 왜 가까운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조사

해 보자.

성폭력의 실태 알아보기 함께해보기 1

정리하기 1성폭력 위기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방법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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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6)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7)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다.

(8)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한 것이다.

(9)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10)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

(11)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12)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성폭력의 잘못된 오해

해설 : 

(1)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에이~아니

겠지”라고 접어두게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에이~난 아냐”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 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된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

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시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

해의 74%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74%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폭력이 일사

문화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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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의 정신이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렇게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에서 일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감추게 된다. 성폭력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로 막고 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

다. 또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이 변화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이라고도 개인 전반적인 교육과 연구, 시도가 필요하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잇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맞지 않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의무만을 강

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는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

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비난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

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이다.

(6)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여성은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

만으로 여성의 위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 지속적, 집단적 행위가 많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7)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은 언제나 동의했던 순간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흔쾌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고 상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침묵했으니 사실상동의라는 주장은 진실한 대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의 변명인 경우가 많다.

(8)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한 것이다.

밤늦게 술을 먹은 것이 여성이 성폭력을 원한 것이라면, 반대로 밤늦게 술을 먹는 남성

들은 성폭력을 의도하고 있다는 뜻인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여가시간과 인간관계를 즐

기는 것이 여성에게는 비난의 빌미가 되는 것은 부당한 성별에 대한 차별의 현실과 이

것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단 한 번뿐이었다, 두 번뿐이었다를 누가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성폭력의 책임

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변명은 ‘두 번밖에 안했는데 문제없다’라는 말이 될 수

도 있다. 그 한 번의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 사고방식과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이 더욱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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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

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가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

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가

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11)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피해자가 어떠했지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

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통념이 없는 것에 비해 성폭력적인 

행동이 그동안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자신의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

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것이라

고 조장하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느니, 참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는 등의 

잘못된 통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

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야기 해주기

학교 성교육의 중요성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일생동안 이루어질 성생활, 결혼, 출산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Baltes, 1990).

청소년기 시절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성폭행이나 강간 등의 피해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성장 단계별로 이루어질, 체계적인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성적 욕구의 

해결 대안 제공 및 오염된 성적인 환경에 대한 대처 교육으로 최우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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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성 관련된 법

1. 우리 나라

해당법 사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사촌 오빠(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버스나 지하철, 극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서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연 1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명, 
연량, 직업 등의 신상과 법죄 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

성 매매 알
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

한 법

성 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한는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
(선불금)은 갚아야 한다.

성 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 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학대(abus sexuels) :  쾌락을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로써, 폭력에 의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여 

일어난 경우까지도 포함

•성폭행(aggressions sexuelles) : 폭력, 강제, 협박이 사용되거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성학대

•성남용(atteintes sexuelles) : 성폭행과 같이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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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여러 나라 (유럽 8개국)

1) 각국 법률의 특기 사항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1973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성의 자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제목의 절을 두고, 특히 ‘청소년의 조화
로운 성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 중 하나로 한다.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령을 14세 미만, 16세 미만, 18세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범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본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량은 무겁다.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객관적 요소들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성학
대 시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학대에 관한 처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가볍다.

영국

•�최초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1956년에 제정되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1960년에 제정되었다.

•�1989년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1996년 4월에는 성범죄에 관한 백서를 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1975년 법 이래 존재하던 성범죄 관련 조항들이 1989년의 개정에서 하나의 절로 독립하였다.

•�몇몇 조항들은 피해자가 14세 미만, 16세 미만일 경우 달리 적용한다.

•�형법에 pedophilie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려고 상정 중이다.

벨기에

•�1989년의 법률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 특히 14세 미만의 성교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1995년 4월에는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를 규제하는 법률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또한 성범죄자가 
청소년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관리하는 등의 조항이 추
가되었다.

•�pedophilie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덴마크
•�15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성행위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가령 피해자가 동의한 것일지라

도 실형의 대상이 된다.

스페인

•�1995년 11월에 개전된 법률에서는 “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명명된 절이 대폭 강화되어 성학대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직계가족, 교사, 이웃 등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성학대가 이루
어졌을 경우는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탈리아

•�1970년대 말부터 성범죄에 관한 법률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6년에는 ‘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다루는 법률이 채택되었다.

•�성학대 시도는 성학대의 경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다.

스위스

•�형법은 ‘성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언급한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성의 자결권’과 ‘미성년의 원만한 성적 발달’을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로 한다.

•�미성년을 16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한다.

•�1996년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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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정의 : 여성이 폭력, 협박에 굴복하여 배우자 이외의 남성과 성교를 하는 것. 피해자는 반드시 여
성이며, 항문 성교는 제외한다.

•�처벌 :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피
해자가 14세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죽었거나 범죄 후 살인을 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는 형량이 추가된다.(살인의 경우는 
종신형까지 가능)

영국

•�정의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 행위.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피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이다. 
구강, 항문 성교도 포함된다. 폭력, 위협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약물에 취해있거나 잠을 자는 동안
에 이루어진 성행위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는 신체적으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력, 지식 
등이 부족하여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

•�강간, 강간 미수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정의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 혹은 이에 상응하는 행동, 피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
이다. 구강, 항문 성교는 제외한다.

•�폭력, 위협의 정도와 강간의 심리적, 신체적 결과에 따라 최고 14년까지 형량이 달라진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최고 20년까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벨기에

•�정의 : 성행위의 내용이나 이에 동원된 수단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행위

•�미성년에 대한 강간은 성년에 대한 것보다 더 중한 벌로 다스리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처
벌은 더 중해진다.(성인의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6세 이상의 미성년의 경우는 10년 
이상 14년 이하,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는 14년 이상 20년 이하)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행위로 성립된다.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이거나, 피해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피해
자를 돌보는 주치의 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가중처벌 한다.

•�강간시도도 처벌된다.

덴마크

•�정의 : 협박이나 흉기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성행위

•�강간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15세 미만이어도 형량은 성인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피해
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성교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페인

•�정의 : 폭력에 의한 성행위. 구강, 항문 성교도 포함된다.

•�처벌 :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의 경우는 1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인 이상의 그룹에 의한 강간, 가족(양부모 포함)에 의한 강간, 흉기를 사용한 강간은 가중 처벌한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일 경우,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효로 간주한다.

•�가해자가 직계일 경우, 기타의 보호자인 경우(교사 등), 혼인빙자일 경우는 가중처벌 한다.

이탈리아

•�정의 : 폭력, 위협, 권력의 남용 등에 못이겨 성에 관계된 행위를 하는 것

•�처벌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친족, 보호자의 강간은 가중처벌을 한다.

•�피해자가 10세 미만이면 최고 14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
•�정의 : 위협, 폭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개인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는 살인죄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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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간 이외의 성학대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피해자의 연령을 18세 미만, 16세 미만, 14세 미만으로 나누어 형량을 달리 한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기준이 다르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피
해자가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18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면 권위를 
이용한 자(교사, 부모나 양부모 등)에 의한 성학대만 처벌한다.

영국

•�강간 이외의 성학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방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6개월의 징역 혹은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14세 이상의 미성년일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차가 2년 이하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나 이 경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
었거나 죽었으면 처벌한다.

벨기에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는 최고 16년까
지 선고할 수 있다.

•�강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더 중해진다.

덴마크

•�강간의 경우와 같다.(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교육에 관련된 자로써 권력을 남용한 경우는 최고 4
년의 징역에 처한다.

스페인

•�일반적으로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미성년의 경우는 4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강간에서 규정한 것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이탈리아 •�1996년 법부터는 강간을 다루는 조항 속으로 흡수되었다.

스위스

•�16세 미만의 미성년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돕거나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최고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여 일어난 행위는 그 형이 감해진다.

•�피해자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인 경우는 교육, 직업 그리고 여타의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
존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행위들만이 실형의 대상이 된다.

4) 성남용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앞에서 성기 노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

영국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외설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이다.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을,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
을 선고할 수 있다.

•�가해자가 24세 미만이거나,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
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수간(獸姦)을 시도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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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성남용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약한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벨기에
•�16세 미만에 대한 성남용은 징역형에 처한다.

•�강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처벌은 더 중해진다.

덴마크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교육에 관련된 자로써 권력을 남용한 경우는 성폭력
으로 간주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면 감형된다.

스페인

•�일반적으로 성남용은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
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미성년에게 성기노출을 지시한 경우는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
없이 벌금형에 처한다.

이탈리아

•�성남용은 미성년과의 성적 행위와 미성년자 앞에서의 성적 행위로 구분하다.

•�미성년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16세 미만이면서 가해자가 친족, 교
사, 동거인 등일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둘 사이의 나이 차가 3세 이하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최대 3분의 1까지 감형될 수 있다.

스위스
•�성남용은 성폭력의 가벼운 것으로 본다.

•�성기의 노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약물치료 :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써 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25세 이
상의 가해자에게 전문의에 의해 실시한다. 이는 가해자가 비정상적인 성본능에 의해 고통
받거나 신체적 문제가 있거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를 치료하는 것인데,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9년 8월에 공포된 법에서 명시하였다.

•�외국에서의 성범죄 행위 : 1993년 이후부터 법률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14세 미만
의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독일법에 따라 처벌한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학대를 하였으면 처벌한다.

영국

•�1996년에 더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죄질이 나쁜 경우 재범이 행해지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강간, 강간미수, 13세 이하 아동과의 성
관계 등이 이 경우이다. 종신형에 처할 경우 법원은 그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이 
조항은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 후에 형기의 50%에 해당하는 관찰기간을 둔다.(다른 범죄는 
15%) 관찰기간은 12개월 이하가 될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찰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 DNA검사 결과를 보관한다, 전자감시장치를 한다, 전과기록을 별도로 관리한다, 주소 이전
을 신고하도록 한다,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한다.

•�이웃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외국에서의 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의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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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997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자로써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자는 별도

로 관리한다.

벨기에

•�성범죄 관련 전과자의 권리 제한 :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배심원•
�가족 성상담•
�교사•
�재산 관리인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었을 경우 1년에서 20년 동안 일정한 권리를 제한한다. 즉,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공립, 사립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활동도 할 수 없다. 자원 봉사기관, 개인의 법률이나 계약자
문, 청소년에 관계된 모든 기관, 단체의 재정, 관리도 금지한다.

•�1995년 4월 13일의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범의 가석방에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 성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할 것, 기간과 내용을 확정한 치료를 받을 것

•�성범죄자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로 ‘가석방’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하의 일시적 석방’의 대상일 뿐
이다.

•�외국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여기에는 내, 외국
인이 모두 포함된다.

덴마크

•�외국에서의 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1989년 이후 자원자에 한해 전문가에 의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치료의 형태에 대한 법률적 규
제는 없다.

•�판결시 특정 장소(공원, 학교, 놀이동산, 수영장, 해변 등)의 출입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4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지령이 적용된 3년 후 해당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
는데, 만약 신청이 거절되면 다시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스페인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6년에서 12년 동안 금지한다.

•�6개월에서 6년까지 부모, 교사의 역할 금지, 모든 직업 또는 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 할 수 
있다.

•�스페인 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페인 법에 따른다.

이탈리아

•�부모(양부모 포함)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부모의 권리를 상실한다.

•�교육, 치료에 관계된 직업을 갖는 것이 영원히 금지 된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도 이탈리아의 영토 내에서 행해졌으면 이탈리아의 법에 따른다.

스위스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5년까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사법관, 행정관, 공무원의 경우 2년에서 10년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신병이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의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의 입원이나 시설에 수용을 명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범죄는 국적에 상관없이 스위스 법을 따른다. 또한 스위스인이 외국에서 성범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기록은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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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1) 성희롱의 정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의 유형

(1) 시각형

음란한 시선,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 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

과 관련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몸짓, 불

쾌한 응시 등

(2) 언어형

전화통화를 포함한 음란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

하거나 회유하는 언행 등

(3) 신체형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암시, 성적 농

담 등의 언어적 행태 및 입맞춤,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성적 

접촉, 애무, 포옹, 추행, 강간 등 신체적 행태 등

3)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적 언동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또는 남녀 간에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

까를 고려한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언

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성희롱의 영향

피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적 문화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1) 심리적 영향

성희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두

려움과 공포 등이 발생하며, 우울증, 대중적이지 못하게 되어 친구들을 멀리하고 학교

나 직장 가는 길을 변경하게 되며,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심리적 영향

을 받게 된다.

(2) 신체적 영향

심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적 영향도 가지게 되는데 불안, 두통, 불면증, 식욕

저하나 식욕증가, 위염, 울화병, 체중감소나 증가, 울기 등이 나타난다. 

(3) 사회적 영향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성희롱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공부 또는 작업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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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기저하로 인한 학업성적 부진, 잦은 결석, 결근, 생산성 저하 등 결국에는 학생들

의 경우 타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게 되고 직장인들은 부서 이동을 하거나 사직, 전직 

등이 발생한다.

성희롱은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경고,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징계 대상이 되며, 형사책임(형벌) 및 행정적 책임(과

태료 등),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발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과 명예손

상은 당연하며, 그로인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5)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연 1회 이상 모든 부서배치에 앞서 임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성희롱 예방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만일 공공기관에서 형식

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경우, 종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셋째, 성차별적인 대우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

꾸어 상사와 부하직원이 서로 존중한다.

넷째, 모두가 즐거운 회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성희롱은 행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임을 인식한다.

여섯째, 성희롱을 사소한 일로 간주하거나 무마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시

킨다는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일곱째,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희롱을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존중받

지 못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여덟째, 말과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타인

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이 서투르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으므로 평소에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는 핑계도 마찬가지이므로 술 대문에 실수할 것이 염

려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성희롱 대처방안

(1) 우선 본인이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첫째, 가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감을 느낀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지 말

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다. 또한 가해자의 성적 요구도 분명히 거부한다.

둘째,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면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이때 서면의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 일시와 발송 방법도 기록하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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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발송에 관한 기록을 저장한다.

셋째, 거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관 내의 위계적 상하관계나 

차별적 성별관계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

다. 그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거부의사를 전달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공식적인 해결절차 

이용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성희롱의 피해를 내 탓으로 돌려 자책감에 빠지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므

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고충

상담원, 노동조합, 주변 친구 또는 상담 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또는 고용평등상담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청한다.

(2) 주위에서 성희롱의 사례를 본 경우

성희롱의 발생을 야기하는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본다든가 성희롱을 개인

적인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자신이 행위를 보았으며 다시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3) 성희롱 가해를 했을 경우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받아들이

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노인의 성폭력

성폭행을 당하는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나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

한 채 방치돼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61살 이상 여성의 강간 피해 건수는 

2003년 96건(1.4%)에서 2006년 217건(1.8%)으로 4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인식과 환경 등이 개선된 까닭도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노인 성폭력 피해 건수는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점 등을 고

려하면 조사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설마 노인한

테 성폭행을...’하는 식의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성 노인은 아동과 장애여성처럼 

자기 보호 능력이 낮아 언제라도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성폭력은 전 연령의 모든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노인이나 장애여성 등 취약 계

층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 여성 노인들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적극적

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수치심과 자책감이 강하고, 사건에 따른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1.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하면 즉시 112로 신고한다.

2. 원인은 다양하지만 따돌림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3. 낯선 사람의 차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4. 몸 어디라도 함부로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

5.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벗어난다.

6.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부모, 형제에게 가는 곳을 반드시 알린다.

7. 밤늦은 시간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생활 속의 폭력예방 실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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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다음 

문제 중 성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이성교제 상대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

폭력에 해당한다. 

②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③ 단 한 번의 성폭력 행위는 성폭력이라 볼 수 없다.

④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문제 2 �따돌림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①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

② 회사를 그만두면 해결된다.(      )

③ �아무리 유치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

④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린다.(      )

⑤ �집단따돌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제 3 �아동 따돌림의 징후는 경미한 정도에서 자살에 이르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다음 중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모두 고르시오.

① 안색이 좋지 않고 기운 없어 보인다.(      )

② 혼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

③ 친구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반항하지 못한다.(      )

④ 넓은 장소에서 혼자 일하거나 청소한다.(      )

⑤ 모임이나 소풍, 견학 등을 피한다.(      )

⑥ 지각과 결석이 많아진다.(      )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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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다음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①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

이다. (      )

②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힌다. (      )

③ �반복적으로 자살위협만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      )

④ �한 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결국 자살하고 말 것이다. 

(      )

⑤ �자살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      )

문제 5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준에 따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성폭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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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❶

	 해설 :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성폭력 상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간이다.

문제 2  정답 : ❶ ×    ❷ ×   ❸ ○   ❹ ○    ❺ ×   

	 해설 : �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과 폭언,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도 없는 게 당연하다.

②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비참하고 위축된 상태가 되어 퇴사를 결심하기 

쉽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도 똑같이 행동하게 

될 뿐이다. 최대한 직장 내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한다.

③ �부당한 업무박탈, 인사이동, 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의를 제기한다. 

④ �가해자들은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게 마련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입증 자료를 대비한다.

⑤ �집단따돌림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므로 조직적인 

지원은 해결에  도움을 준다. 

문제 3  �정답 : ❶ ○    ❷ ○    ❸ ○    ❹ ○    ⑤ ○    ❻ ○ 

	 해설 : �모든 교육에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으나 

사고는 경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안전 교육이란 시행착오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문제 4  �정답 : ❶ ×   ❷ ○   ❸ ×   ❹ ×   ❺ ×

	 해설 : �① �특정사건이 자살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것이다. 조기 발견한다면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간은 어떠한 참혹한 고통도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②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시도 전에 자살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③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죽을까? 

말까?”하는 고민을 계속한다. “죽을 거야”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원래 죽을 맘이 없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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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주려고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④� �자살 시도자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기보다는 

감정이 촉발되는 위기상황에서 밀물처럼 강력히 밀려왔다가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썰물처럼 사라지고 이후에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살의 충동을   갖는 징후를 잘 

포착하고 적절히 위기개입을 해주면 충분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⑤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살위험성이 더 높은 집단이 있을 뿐이다.

.

문제 5  �정답 :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이다. 따라서 불쾌하

고 싫어하는 감정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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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처의 처치부터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심정지 상태까지 급한 의

학적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유용하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 제대로 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없이는 병원에 가서도 해결될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응급

처치법과 더불어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상황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의 이해

와 적용에 대하여 익히도록 한다. 

응급상황과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응급처치

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응급
처치의 
개념과 
원리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이해

30분

교과서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응급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익혀 사고로부터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응급 
상황의 유형 등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하여 응급 시 기본
소생술 등을  
다루도록 한다.  

응급상황의 파
악과 이해

•��응급상황 파악에  
대한 이해

심폐
소생술

성인 기본인명
소생술

•��성인 기본인명소생술 
방법 이해

7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기도 폐쇄의 응
급처치

•��기도 폐쇄 와 기도  
폐쇄 대처법 이해

외상의
응급
처치

외상의 이해
•��외상의 기전과  

종류 이해

50분

출혈과 쇼크
•��지혈법과  

쇼크처치 이해

제10장 

응급처지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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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상처 및 사지
고정

•��상처처치 및 사지고
정법 이해 및 실행

 
구출 
및 

이송

구출 •�구출법에 대한 이해

50분

이송 •��이송법 이해 및 시행

 1. 응급처치의 개념과 원리

◈ 지도상의 유의점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의 중요성과 신속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심각한 

응급 환자에 대하여는 섣불리 응급처치보다는 빠른 신고가 우선임을 반드시 전달하고, 응

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전

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에 전화

를 하면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의 도움을 받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 센터인 1339에 연락 시에는 응급처치 요령, 병원안내, 질병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1)  119 연결 시 전화접수자에게 기본적인 사

항을 정확히 말로 전달하여야 하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

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며 위급한 상황에 대

처해야 한다.

<표 1> 119에 연락하여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들의 대표적 예 

 1. 기도폐쇄

 2.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3. 심장마비 

 4. 심장질환이나 흉통

 5. 의식이 없는 경우

 6. 심한 출혈

 7.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8. 경련 환자

 9. 마비 환자

10. 중독 환자

11. 물에 빠졌을 때(익수)

12. 중등도 이상의 화상

13. 전기손상

14. 자살기도

15. 분만

1) �2012년 7월부터 119와 

1339가 통합되어 1339

에서 받던 서비스를 

119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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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①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정확히 알려준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③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④ 환자의 수

 (2)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란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 전에 행하는 즉각적

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하며 이는 병원에서의 전문 진료에 계속적으로 연

계되어야 하며, 전문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응급처치의 목적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

상 내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4) 응급처치의 실시

응급상황 중 가장 급한 것은 갑자기 심장이 멈춘 심장마비 상태인데, 이 

때 소생의 사슬이라고 하는 신속한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

한 제세동(전기적 충격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행위), 신속한 전문소생술 및 

심정지 이후의 통합치료의 단계가 순서적으로 행하여질 때 환자의 생존 확

률이 높아진다.

[그림 1] 소생의 사슬

또한 잘못된 처치나 이송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맥박과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비록 약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소생술

심정지후
통합치료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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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인명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

다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응급처치 시 지켜야 할 원칙

응급처치 시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자가 위

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에게 해로운 일이다.

②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한다.

③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한다. 이 때 누가 긴

급한 환자인지 구별하는 중증도 분류가 필요할 수 있다.

④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⑤ �음식물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한다.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

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심

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 

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⑥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다.

(6)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이 

법 제 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

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

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하고 있다. 

상기 법률의 해당 행위자에게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의료종사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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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상황의 파악과 이해

(1) 응급상황의 원인, 종류 및 특징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은 환자의 신체,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응급상황에 다다른 경우의 내부, 외부적 원

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 원인은 다시 물리적 힘으로 인한 외상, 환경 변

화로 인한 환경 손상 및 신체에 위해한 독극물 중독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응급현장의 파악

응급상황 시 응급현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구조자

의 안전 확보이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벌어진 현장에서는 즉시 위험한 요소

가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위험요소란 화재, 구조물 붕괴 위험성, 독성 먼

지나 가스, 폭발의 위험성, 감전 가능성, 교통사고 위험성, 미끄러운 표면, 

깨어진 유리, 뾰족한 물체 등 다양하다. 주위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서

지 않거나 현장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연락한 전문구

조자의 도움을 기다린다. 또한 환자가 몇 명인지 살펴보고 여러 명이면 도

움을 더 요청한다. 때로는 현장에서 환자의 혈액, 구토물 등의 신체분비물

과 접촉할 수 있는데 혈액 접촉, 체액 접촉 및 공기전파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는 최선책은 신체분비물을 격리시키는 것이며, 마스크와 보호 장갑 등의 

개인 보호 장구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된다.

[그림 2] 위험한 응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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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상황 시 환자상태 파악

응급현장의 위험 파악 후 안전하다

면 신속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1차 및 2차 평가로 이루어

진다. 1차 평가는 간단히 위험한 상황

만 신속히 파악하고, 다음 2차 평가

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

아야 한다. 1차 평가 중 의식을 확인

하는데 몇 번의 행동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도

움을 요청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편안한 환경과 말로 환자를 안

심시키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부위마다 확인하며, 불편한 곳을 파

악하여 도와주며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출혈, 골절 등에 

대한 간단한 지혈, 처치 등을 시행하고 119, 건강관리실, 가족 등 도움 받을 

곳에 연락하며 의사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회복까지

제지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및 진행과정의 중

요성을 알아야 한다.

①  2010년 5월 9일 오전 11시 50분 :  A씨는 작업을 하다가 7-8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

으로 떨어졌다. 

②  11시 51분 :  동료가 회사의 간호사에게 연락하고, 간호사는 상황을 보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③  11시 52분 :  동료가 현장에서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를 고정한 후 인공호흡을 

시켰더니 A씨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④ 11시 56분 :  회사의 간호사가 A씨의 목에 경추보호대를 채웠다. 

⑤ 오후 12시 01분 :  소방서 구급차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⑥  12시 09분 :  부목을 하여 들것에 싣고, 환자를 모포로 덮어주고, 움직이지 않게 들것

을 구급차에 고정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⑦  12시 30분 :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하였다. 의료인들은 A씨의 사고 상황, 부상 정도, 

상태, 도착시간을 확인하였다.

⑧ 1시 32분 : 응급실에서 응급진료 후 A씨는 수술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⑨  11월 30일 : A씨는 석고를 떼어내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⑩  12월 28일 :  A씨는 퇴원을 하였다. 그는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병원을 더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건졌고 걸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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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명소생술

◈ 지도상의 유의점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마련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당했

을때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그 중 일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그 올바른 조치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인명소생술이고 일반 시민, 학

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장에서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된다. 

1) 성인 기본인명소생술

  심폐정지 시 누구나 배워서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대처법을 기본인명소

생술이라고 하며, 이 중 핵심적인 기도, 호흡, 순환에 대한 응급처치을 기본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 

정리하기 1
1. 동영상 자료 사연(응급처치 내용)후 응급처치의 개념 및 원리를 정리해 보자

응급처치의 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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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	시민에	의한	기본소생술	흐름

(1) 반응의 확인 및 신고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

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

세요?”라고 물어본다. 이때 환자가 반응은 있으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

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상담원의 지시

를 따른다.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심정

지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그림	4]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림	5]	무반응	시	119	신고			[그림	4]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림	5]	무반응	시	119	신고			[그림	4]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림	5]	무반응	시	119	신고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동제세동기	사용

심장리듬	분석

2분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시작
(가슴압박:인공호홉	30:2	반복)

제세동

가슴압박	소생술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까?

자동제세동기	도착

아니오

제세동 불필요제세동 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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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슴 압박

가슴압박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하려면,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

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흉골의 절반 부위는 양 젖꼭지에서 

가상의 선을 이어 흉골의 수직 정중앙선과 만나는 지점으로 찾으면 된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가슴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을 유지

해야 하지만 분당 120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압박 깊이는 적어도 5cm 이상

을 유지하지만 6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슴압박 할 때 손의 위치는 가슴의 중앙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

후 가슴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슴압

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가슴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실시)를 권장

한다. 매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	가슴	압박	위치의	확인

[그림	7]	올바른	흉부압박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엉덩이를 
운동축으로함양팔을

곧게 폄

손꿈치를
사용함

손의 수직방향에 위치함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임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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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

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

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

슴압박만을 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익수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식성 

심정지, 심정지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한다. 

• 압박 위치 : 가슴뼈 하부 1/2

• 손의 위치 : 양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이 환자 가슴에 닿지 않도록

• 자세 :  환자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 위에 위치시키고, 처치자는 다리를 

어깨넓이로 하여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가한다. 

• 압박술 : 속도 100~120회/분, 깊이 5-6cm

(3) 기도 열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워 있을 때 기도폐쇄의 원인은 혀가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쳐지고 목구멍의 근육도 이완된 상태에서 혀가 숨 쉬는 길을 막기 때

문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하

[그림	8]	가슴압박을	하는	방법	 	[그림	9]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30:2)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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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적절한 자세교정을 하여 막힌 숨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일반적인 기도 열기 :  두부후굴 하악거상법 = 머리 젖히고 턱 들기

구체적인 방법은 이마에 한 손을 대고 이마를 뒤로 젖히며,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 턱의 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유지한다.

[그림 10] 머리 젖히고 턱 들기

하악전굴법(턱들어올리기)

목뼈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를 신전시키

지 않는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구조자는 심정지 환자의 머리 쪽에서 두 손을 각각 

환자 머리의 양 옆에 두고, 팔꿈치는 바닥에 닿게 한다. 그

리고 두 손으로 아래턱 모서리를 잡아 위로 들어올린다. 

입술이 닫히면 엄지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밀어 열리게 

한다.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추 손상의 보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기도확보에 적절하지 못한 경

우에는 머리 젖히고-턱 들기 방법을 사용한다. 

(4) 인공호흡

인공호흡에 대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1회 호흡량은 가슴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다.

③  2인 구조자 상황에서 인공기도(기관 튜브, 후두마스크 기도기 등)가 삽

관된 경우에는 1회 호흡을 6~8초(8~10회/분)마다 시행한다.

④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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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대 구강법

-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는다

- 숨을 적당히 들이 쉰 후 환자의 입 주위를 자신의 입으로 덮는다.

-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일정하게 불어넣는다.

  : 약 1초에 걸쳐 1회 500~600㎖(6~7 ml/kg) 불어 넣음.

- 입과 코를 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 호흡 1회당 약 5~6초, 분당 10~12회 실시함.

[그림	11]	구강	대	구강법

<표	3>	기본	소생술의	요점	정리

구분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2회) - 호흡 확인(5~10초)

-회복 상태  파악 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의  재실시 여부 판단

가슴압박 속도 100~120회/분

가슴압박 깊이  5~6cm 가슴 깊이의 1/3 (5cm) 가슴 깊이의 1/3 (4cm)

가슴 이완 가슴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 시는 10초 이내)

기도 유지 머리 젖히고-턱 들기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30:2 
30:2 (1인 구조자)
15:2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시행(인공호흡 생략)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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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

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기계에 의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전기적 제세동이다.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의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자동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

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상시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며, 심정

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제세동기를 환자에게 사

용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

치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➊ 전원을 켠다.

➋ 두개의 패드 부착 ➌ 심장 리듬 분석 ➍ 제세동 시행

➎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그림	1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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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의 적용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

착하면,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시킨 뒤에 전원버튼을 

누른다. 이후에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

한다. 이때 환자의 옷은 벗겨야 하며,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자동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와 함께 자동제세동

기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또는 

화면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자동제세동기가 ‘제세

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

다.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

단한다.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

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는 심장에 최대의 전류를 전달하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며, 한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패드를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

드랑선(midaxillary line)에 부착하는 전외 위치법(antero-lateral placement)이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개의 패드를 가슴의 앞뒤로 위치시키는 전후 위치법

과, 한 패드를 흉골의 좌측에 위치시키고, 다른 패드는 등의 견갑골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있다. 

2) 기도 폐쇄의 응급처치

기도란 사람이 호흡을 할 때에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

로를 가리킨다. 기도가 막히면 혈액으로의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4분 이내에 

의식을 잃으며, 4~6분이 경과되면 뇌가 손상되고, 10분이 경과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시

행되어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다음은 기도가 폐쇄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표 4>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 

구분 내용

소아 및 노인 이물질(사탕, 고기, 땅콩 등)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

외상/사고 입안이 손상되어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혀가 뒤로 말리는 바람에, 또는 구토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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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도 폐쇄 시의 증상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감아쥐는 행

동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된다. 또한 기

도가 일부분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매

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림	13]	기도폐쇄	징후.	목을	쥐며	기침

(3)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기도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

리히법을 시행한다. 그 방법은 환자의 등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

가락 방향을 상복부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환자의 배꼽에서 명

치 사이의 복부를 두 손으로 후상방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를 

확인한다. 

호흡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기침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

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한다. 

복부밀어내기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임신, 비만 등으로 인해 복부를 감싸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슴밀어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성인 환자가 의식

을 잃으면 일반인 구조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도록 하는데, 인공호흡을 하기 전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에만 제거한다.

(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상복부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후상방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며,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용)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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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하임리히법

[그림	15]	기도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순서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도폐쇄	의심

의식	없음의식	있음

이물질	제거

심폐	소생술하임리히법기침	유도	폐환기	관찰

완전	폐쇄부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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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응급처치과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B군은 방과 후 귀가 길에 친구들이 길거리 가게에서 무언

가 맛있는 것을 사먹는 모습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색깔이 예쁜 젤리 모양의 과자를 

사먹고 있어 같이 먹고 싶어 본인도 맘에 드는 빨간 색 젤리를 샀다. 귀가 길에 맛있는 

젤리를 계속 빨아 먹으며 즐겁게 집으로 갔고, 집에서 사온 젤리를 급하게 하나 더 먹었

다. 이후 급하게 삼키다 보니 젤리가 목구멍에 달라붙어 뱉을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

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히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안색이 나빠지며, 허둥대는 모습

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손발을 주물러주고, 등도 쳐보고 했으나 점점 나빠

질 뿐이었다. 드디어 B군은 얼굴이 청회색이 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

니는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였고, 울기만 할 뿐 다른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119

가 도착하여 보니 호흡,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종합병

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서 도착하여 응급진료를 계속하였고 의료진의 전문 심폐소

생술 도중 목구멍을 하나 가득 채우고 있는 젤리 덩어리가 발견되어 기구로 제거하였

다. B군은 의식이 없었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함께해보기 1

1. 성인 기본인명소생술을 실습해 보기

인명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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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 제거 실습해 보기  

인명소생술  함께해보기 2

정리하기 1

1. 인명소생술 방법 및 순서를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서 정리해 보기

인명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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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상의 응급처치

◈ 지도상의 유의점  

10~20분가량을 실습에 할애할 수 있으므로 시간배분에 유의하며 강의한다.

1) 외상 이해

(1) 손상 기전

외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 폭발적으로 인체가 입은 손상이라 정의되며, 청

년 및 중년층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외상환자의 손상 종류

와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손상 기전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손상 기전에 

따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7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

•�교통사고 시 동승자의 사망

•�시속 32킬로 이상 속도의 차량과 충돌

•�교통사고 시 차량에서 환자가 튕겨져 나옴

•�교통사고 시 심각한 차량 손상

•�교통사고 시 충돌 후 차량 전복

(2) 외상의 종류

외상에는 폐쇄성과 개방성 외상이 있고, 폐쇄성 외상인 둔상의 원인으로

는 교통사고, 추락, 운동손상 등이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충돌의 형태는 

정면, 측면, 회전, 후면, 전복의 5가지 형태가 있고 각각은 차량충돌, 신체

충돌, 장기충돌, 2차 충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초기 대처

외상은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한 부위만 보지 말

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외상을 당한 경우의 기도유지

법은 목뼈의 보호를 위하여 목을 신전시키지 않고 턱만 들어주는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환자가 호흡이 있으면 목뼈의 보호를 위하여 머리를 양손으

로 고정시킨 채 전문 구조자의 도움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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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혈과 쇼크

외상환자에서 쇼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출혈이다. 심한 출혈 시 우리 몸

은 피부, 근육, 내장기관의 혈관 수축으로 신장, 심장, 그리고 뇌로의 혈액 

순환을 유지시켜준다. 적절한 산소공급, 환기 및 수액 공급은 쇼크에 의한 

세포의 변화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

(1) 출혈

출혈은 순환 혈액의 갑작스런 소실로 정의할 수 있다. 정상인의 순환 혈

액량은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7% 정도(70ml/kg)이고, 소아의 경우는 체

중의 8~9% 정도(80ml/kg) 된다. 출혈은 신체 외부로 출혈되어 출혈이 보

이는 외부 출혈, 신체 내부로 출혈되어 출혈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출

혈로 나눌 수 있다.

(2) 쇼크 

쇼크란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적절한 심혈관계의 상태를 말한다. 쇼

크 시 순환기 계통의 기능 이상으로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신체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되어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출혈성 쇼크의 치료로서 우선 환자의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여주어 심

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준다.

(3) 지혈법

외부 출혈은 직접 압박, 간접 압박, 지혈대 사용 등으로 해결하고 내부 출

혈은 수술 등의 전문 처치가 필요하다. 

① 직접 압박 : �출혈부위에 멸균거즈나 깨끗한 천을 대고 직접 압박한다.

② �간접 압박(선택적 동맥 압박) : �직접 압박으로도 지혈되지 않을 때 출

혈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이 위치

한 동맥 부위를 압박한다. 

③ �지혈대 : �지혈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한다. 지혈대는 계속하여 풀지 

않고 있으면 그 이하 혈액 순환이 차단되어 위험하므로 한 시

간에 한 번 정도 풀었다 다시 죄어야 하며 푼 시간을 지혈대

에 적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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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처 및 사지고정

(1) 상처 처치 

① 드레싱

드레싱은 상처를 덮어주어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혈과정을 돕는다. 이 

때 소독약과 거즈, 소독붕대를 사용한다. 삼각건이나 손수건으로 붕대를 대

신할 수 있다. 

[그림	19]	드레싱

② 냉찜질

타박상이나 삔 곳은 차갑게 하면 붓기와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다친 부위

를 흐르는 찬물에 대고 있거나 물 안에 담글 수 있다. 상처 부위가 머리나 가

슴같이 물에 담그기 힘든 부위이거나 장시간 냉각시켜야 하는 경우는 얼음

주머니나 냉습포를 이용한다.

[그림	16]	직접	압박 	[그림	17]	간접	압박 [그림	18]	지혈대

출처 : 소방방재청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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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냉찜질

③ 붕대감기

붕대를 감는 목적은 드레싱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출혈을 억제하며, 부

상 부위를 지지 고정시키고, 붓기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붕대를 감을 때에

는 출혈을 멈추고 드레싱을 고정시키도록 단단히 감아야 하나, 혈액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친 부위를 받쳐주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붕대 

끝으로 나오게 하여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림	21]	붕대법

(2) 근골격 손상과 사지고정

① 골절

골절은 뼈가 부러진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서 폐쇄성 골절과 개방성 골

절이 있으며 폐쇄성 골절은 손상 뼈의 주위 피부가 찢어지지 않은 골절이며, 

개방성 골절은 골절로 피부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깨진 뼈가 피부를 뚫은 경

우로 심한 외부 출혈뿐 아니라 세균이 살과 깨진 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

에 감염의 위험이 심각하다. 

골절 환자의 처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골절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서 부러진 뼈끝이 신

출처 : 소방방재청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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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환자를 고정하기 

전에 이송 먼저 하면 안 된다.

•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출혈을 방지하고 부목을 대

기 전에 드레싱을 먼저 시행한다.

•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 골절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

고 손으로 지지하여 더 이상의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② 탈구

탈구는 관절에서 원래 있던 뼈가 빠져 나가는 것이다. 탈구는 어깨, 팔꿈

치, 손가락, 턱 등이 자주 발생한다. 탈구와 골절을 구별하기 힘들 때의 처

치는 골절과 같은 치료를 한다.  처치로서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여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며, 가능하면 붕대나 삼각건으로 고정시켜 준다.

③ 염좌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이 갑자기 뒤틀렸을 경우 발생하는 손상으로, 예

를 들어 걷거나 뛸 동안 발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뒤틀렸을 경우 발목에서 

발생한다. 처치는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높게 해준다. 찬 얼음으로 붓기와 통증을 감소시켜주면 효과적이다. 

골절과 마찬가지로 부목을 대준다.

④ 부목법

부목의 목적은 통증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부러진 뼈끝이 움직이지 

[그림	23]	탈구[그림	22]	골절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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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여 근육ㆍ신경ㆍ혈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다. 부목사용 시 원칙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목 대기 전에 다친 곳 아래를 만져보아 감각이 있는지, 맥박을 만져 혈

액 순환이 잘되는지, 사지를 움직이게 하여 운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개방된 상처는 부목 대기 전에 깨끗하게 드레싱 해주고 부목은 개방 상처

의 반대편에 대어준다.

• 부목을 사용할 때는 손상 받은 곳의 위ㆍ아래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

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림	24]	부목법

4) 외상과 환경 손상

(1) 손가락 절단

수지 절단이란 손가락 등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경우를 말하며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완전 절단과 아직 신체에 잘라진 부위가 붙어있는 불완전 절

단이 있다. 이 때 무엇보다 신속하게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응급처치와 수술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절

단된 손가락 등을 보관할 때 차갑지만 얼지 않게, 촉촉하지만 너무 젖거나 

건조하지 않게 깨끗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단 부위의 처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②  절단 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 부위

와 연결 부위를 같이 드레싱하고 올려준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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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박드레싱을 시행한다.

④ 출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 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⑤  계속 출혈이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압박을 시행하며 이 때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또한 절단되어 떨어져 나간 신체 부분을 관리하는 원칙은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습하지 않도록, 또한 최대한 차갑게 유지하지만 얼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은 후에 약간만 젖은 멸균 거즈

로 싸서 물이 새지 않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다.

②  이를 다시 다른 비닐 봉투나 플라스틱 통에 넣고 주위에 물과 얼음을 

채운다. 

이 때 주의할 점으로 얼음이 직접 절단 피검물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드라이아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절단 부위를 직접 물 속에 넣지 않는다.

[그림	25]	손가락	절단

(2) 화상

열화상은 화재나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

으며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처치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

고 타고 있거나 그을린 옷은 먼저 제거한 다음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물수건으로 30분 이상 식혀준다. 만약 환자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희미해지면 쇼크로 인해 위험하므로 빨리 큰 병원으

로 옮겨야 한다. 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어린아이들은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체온손실로 

인한 저 체온증에 빠질 수 있다.

출처 : 소방방재청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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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는다.

•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상의 정도와 인체의 피해를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여야 한다.

①  화재장소가 막힌 공간인지, 열린 공간인지? 화재장소에 독극물이 있는가? 환자가 호

흡기에 문제가 있는가?

② 화상 범위는 어떠한가?

    화상이 심한 정도는 몸의 표면적 중 화상을 입은 부위의 비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9의 법칙에 따라 그 비율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③ 화상의 정도는 어떠한가?

• 1도 화상 :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붉게 변하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고 붓고 

경미한 통증을 동반하며 병원치료 시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 2도 화상 :  약간 더 깊이 침범한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

이 발생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 3도 화상 :  피부 전 층이 화상을 입은 상해를 말하며 피부가 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그림	26]	화상	범위	:	9의	법칙

성인 : 얼굴9%, 배18%, 등18%, 팔 각각9%,다리 각각 18%,성기1%

(소아 : 얼굴18%, 배18%, 등18%, 팔 각각9%,다리 각각 13.5%,성기1%)

보이기도 하고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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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이면 그 부위는 붓고 아프다. 벌에는 꿀벌과 말벌이 있어 침을 쏘

는 방식이 다른데 꿀벌은 침이 계속 살에 꽂히는 반면 말벌은 그냥 찌르기만 

한다. 어떤 벌이든 쏘인 자리가 붓고, 가렵고,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

는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및 심하면 쇼크 증세까지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신 증상까지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처치

는 벌에 쏘인 자리는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독에 의한 붓기를 가라앉히고, 아

픔이 가시는 데 도움이 된다. 꿀벌은 침이 박혔나 살펴 침을 제거해 주는 것

이 좋은데 침 제거는 바늘로 살살 긁어 주어 신용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서 시

행한다. 여러 곳을 쏘인 후 온 몸이 붓고 가렵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으로서 벌침이 박힌 자리는 

핀셋이나 손톱으로 제거하다 보면 벌침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바늘이

나 칼로 긁어주는 것이 좋으며 없으면 신용카드 등으로도 긁어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전신 발적 및 부종 등의 증상

은 전신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4) 뱀에 물렸을 때

우리 나라에는 뱀에 물린 사고가 많지만 독사의 종류는 세 종류 정도이

다. 생물학적 분류 상 논란은 있지만 대략 우리 나라에는 살모사, 까치살모

사, 불독사 3종의 독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사는 머리가 위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과 구별되므로 

독사에 물렸을 때는 확인을 위해 뱀을 잡아 나중에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처치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물로 씻어내

며 깨끗한 넓은 천 같은 것으로 물린 부위의 위, 아래쪽에 적당한 압력으로 

묶는다. 이 때 너무 꽉 묶어 전혀 피가 통하지 않게 하면 안 되고 정맥피는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동맥피는 어느 정도 흐를 수 있는 적당한 압

력이 좋다. 물린 부위 주위를 움직이지 않게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또한 몸

을 고정시키고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다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뱀에 물렸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뱀에 물린 상처를 빨아내는 것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입에 상

처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면 구조자의 몸에도 독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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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등 다른 물질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

히려 상처를 자극하고 더럽히는 결과가 되기 쉽다.

• 칼로 상처를 절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환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꾸 움직이면 

독이 몸으로 더 퍼질 수 있다. 

1.	상처	처치	및	사지고정	처치법	실습

외상의 응급처치 함께해보기 1

[그림	27]	카드로	벌침	제거하는	방법	 [그림	28]	뱀에	물렸을	때	처치법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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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1. 상처 처치와 사지고정 방법 및 순서를 함께 크게 말해 보면서 정리하기

  • 

  • 

  • 

  •

  •

  • 

  •

  •

외상의 응급처치 

 4. 구출 및 이송

◈ 지도상의 유의점  

일반 시민이 위험한 장소에 고립되거나 다치게 되면 스스로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 병원으

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누군가가 구출해주고 이송해주기만을 기다린다. 

응급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고 적절치 못한 이송과 구출은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올바른 구출법과 이송법을 익히도록 한다. 

1) 구출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탈출이라고 하며, 다른 

이의 도움을 얻어서 벗어나게 되면 구출이라고 한다. 특히 구출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게 되면 구조라고 부른다. 구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인 목적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

출만 하고 구출 후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이는 신속히 

구출하지 못한 것만 못하다.

•�쉬운 방법으로 구출한다. 여러 가지 구출의 방법이 있다면 가장 손쉽고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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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계획을 세우고 순서적으로 구출한다.

• 피해자를 빼내기 전에 처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이 안전하

지 못하거나 매우 급할 때는 신속한 구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경우

도 있다.

• 피해자보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 자신이 위험을 당하여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면 이미 있던 피해자와 동료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

게 된다.

구출방법은 일단 현장 접근 및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위험요소를 

조절, 제거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긴급한 처치를 먼저 시행한다. 

피해자가 구조물에 의하여 갇혀있다면 갇힌 곳에서 행동이 자유롭게 구조

물을 제거하여 주며, 피해자에게 모든 안전처치를 시행한 후 갇힌 곳으로부

터 빼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구조를 시행하

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구출에 앞서 반드시 그 상황이 구출을 시행할 만큼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구출을 시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대

한 응급처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9]	구출	장면

2) 이송

(1) 1인 이송법

1인 이송법은 환자의 자세가 잘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 

외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인 이송법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

용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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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축하여 걷기 : 부상이 심하지 않은 보행 가능한 환자에게 사용

• 안아 들기 :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보행 불가능한 환자를 이송하

는 방법

• 안아 끌기 : 부상이 심하나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

• 업기 : 신속히 탈출할 때 쓰는 방법 

(2) 2인 이송법

2인 이송법의 대표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마 태우기 : 팔이나 어깨가 사용 가능하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 사용

• 그네 태우기 :  팔이나 어깨가 사용 가능하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 사용

• 2인 안아 들기 :  만약 팔이나 어깨 손상 시는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림	33]	업기 [그림	34]	담요로	끌기

[그림	30]	부축하기 [그림	31]	안기			 [그림	32]	끌기

[그림	35]	

가마	태우기/그네	태우기		

[그림	36]	2인	안아	들기		 [그림	37]	의자이용

출처 : 소방방재청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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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인 이송법

다인 이송법의 대표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담요로 들기 : 담요가 있고 여러 명이 이송 가능할 때 사용

• 팔 겹쳐 들기 : 기구가 없고 여러 명이 이송 가능할 때 사용

• 들것 사용하기 :  가장 이상적이며 들것이 있고 여러 명이 이송 가능할 

때 사용 

[그림	40]	들것	사용하기

[그림	38]	담요로	들기 [그림	39]	팔	겹쳐	들기

담요말이는	운반자에게
손잡이	역할을	

운반자는	등을
곧게	유지한다.

환자의	무게중심이	운반자에게
가까이	오도록	한다.

출처 : 소방방재청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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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1. 구출 및 이송 시연 동영상을 보며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기

  • 

  • 

  • 

  •

  •

  • 

  •

  •

구출 및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생의 사슬의 순서에 맞

게 대응해야 한다.

2.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 시 표준 성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3. 하임리히법을 포함한 기도폐쇄 환자의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출혈 환자에 대한 간접압박 및 직접압박을 통한 지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고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부상을 당한 환자의 이송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1인 이송은 주위 환경이 매우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는다.

생활 속의 응급처치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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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시오.

갑자기 심장이 멈추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1) (         )의 (         )이라는 명칭의 4가지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2) �이는 순서대로 (                ) → (                ) → (               ) →  

(               )  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 2 �성인의 기본인명소생술의 단계별 행동(① ~ ⑦)을 

순서대로 배치하시오.

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② 현장안전              ③ 도움요청	

④ 인공호흡                                    ⑤ 의식확인              ⑥ 가슴압박 	

⑦ 기도열기                     

 

문제 3 �산업장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이 필요할 때 잘려나간 손가락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잘린 손가락을 깨끗한 물이 닿도록 물통 속에 넣는다.

② 잘린 손가락을 살짝 젖은 멸균 거즈로 싸야 한다.

③ 통에 얼음을 넣고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 안에 넣는다.

④ 얼음물 안에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는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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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정답 : �1) 소생, 사슬 

2) �조기접근, 조기 기본소생술, 조기 제세동,  

조기 전문소생술 (순서 맞아야 함)

	 해설 : �성인에서의 소생의 사슬은 신속한 접근, 신속한 기본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조기 전문소생술의 순서이다. 

문제 2  정답 : 2 → 5 → 3 → 6 → 7 → 4 → 1 

	 해설 : �성인의 기본인명소생술의 단계별 행동은 “현장안전 → 의식확인 

→ 도움요청 →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문제 3  �정답 : ❷, ❹

	 해설 : �잘린 손가락을 살짝 젖은 멸균 거즈로 싸야하는 이유는 너무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습하지도 않게 하기 위함이며, 얼음물 안에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는 이유는 차갑게 하면서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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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는 교통의 발달에서 오는 사고와 시설이

나 건물의 붕괴위험, 폭발, 화재 등 여러 사고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따라

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며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고,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을 조성

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인명존중 사상을 기본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장에서는 교통, 가정, 화재, 공공장소, 폭력에 관

련된 어린이 사고에 대해 대처방안 및 안전수칙을 이해함으로써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한다. 

어린이 교통, 가정, 화재, 놀이, 공공장소 안전 및 폭력예방과 관련된 사고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 및 사례, 대처방안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어린이
교통
안전

- �교통사고  
일반개요

- �선진국 사례

- �사고예방법

•�사고현황

•�사고특성과 유형 및 사례 

•�사고원인 대처방안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사고예방법 소개

•�함께 해보기

-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교과서
지도서
영상물
신문

제11장

어린이 안전

Ⅰ.단원 개관

Ⅱ. 단원 목표

Ⅲ. �단원	  

전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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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어린이 
가정
안전

- � �가정사고 
현황

- �가정사고유형    
및 사례

- �대처방안  

- �안전수칙 
유형

•�가정사고의 현황 

•�가정사고의 유형 및 사례

•�대처방안

•�안전수칙

•�함께 해보기

- ��어린이 가정사고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어린이 가정사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기

30분

교과서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어린이 교통, 

가정, 화재, 놀이, 

공공장소 안전 및 

폭력예방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 유형들을 

통하여 안전행동 

및 대처방안을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심어

주는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 사례 및 

유형에 대해 살펴

보고 사고사례에 

따른 대처방안을 

점검함으로써 

어린이가 일상생

활 속에서 안전

행동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

도해야 한다.

어린이
화재
안전

- �불의 이로
운점

- �불이 주는 
피해 

- �화재 시 행동    
요령

- �화상응급처치
- �화재대피요령
- �소화기사용법
- �불조심 실천
- �대피훈련

•�불의 이로운 점과 피해에 
대한 이해

•�화재 시 행동 요령

•�화상응급처치

•�화재대피요령 및 훈련

•�소화기사용법

•�함께 해보기

- �어린이 화재사고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어린이 화재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기

30분

어린이
놀이
안전

- �놀이사고 
현황

- �놀이사고유형    
및 사례

- �대처방안  

- �안전수칙 
유형

- �외국의 사고

  예방대책

•�놀이사고의 현황 

•�놀이사고의 유형 및 사례

•�대처방안

•�안전수칙

•�함께 해보기 
- �어린이 놀이사고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어린이 놀이사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어린이
공공
장소 
안전

- �공공장소사고   
현황

- �공공장소유형    
및 사례

- �대처방안  

- �안전수칙

  유형

•�공공장소사고의 현황 

•�공공장소사고의 유형 및    
사례

•�대처방안

•�안전수칙

•�함께 해보기

- �어린이 공공장소사고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어린이 공공장소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431

 430

제
1

1
장

  어
린

이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
시간

교육
방법

지도중점

어린이
폭력
예방

- �성폭력의  
개념 및 종류

- �성폭력예방법    
과 대처방안

- �아동 유괴의

  �개념 및 유형, 
대처법 

•�성폭력의 개념 및 종류 

•�성폭력예방법과 대처방안

•�아동 유괴의 개념 및 유형, 
대처법

•�함께 해보기

- �성폭력과 유괴의 유형 
알아보기

•�정리하기

- �어린이 성폭력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1. 어린이 교통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사고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고 유형 및 특성을 도출하여 사고 예방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사고 빈발원인을 3E관점, 즉 교육적 측면(Education), 

시설적 측면(Engineering), 단속적 측면(Enforcement)에서 찾아내 역시 3E정책을 강화토

록 유도한다.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제도를 소개하여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여 실제 빈번하

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예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

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1)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취약계층이므로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할 

집단이다. 그런데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매년 교통사고로 우

리 나라에서 2만여 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어린

이 교통사고가 14,095건이 발생하여 126명이 사망하였고 17,178명이 부상

을 당해 전년과 비교하여 사고 건수는 5.9%, 사망자 수는 7.3%, 부상자 수

는 6.4%씩 각각 감소했다.

2) 사고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이 65%를 육박하고 있으며 승차 

중 사망이 25%, 자전거 사망 등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보행 중 사망 

사고 유형을 보면 무단횡단 사고, 횡단보도 횡단 사고, 이면도로 통행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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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은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어린이 전체 교통사

고의 60% 이상이 보행 중에 사망하였다. 보행 중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횡단보도 횡단, 도로횡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취학 어린이보

다 미취학 어린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여아보다 남아의 사고가 월등

히 높다.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발생하는 사고

로 학교와 가정에서 사고사례 중심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예방

이 가능하다.

3) 사고는 왜 생길까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가정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학교에서도 실제 교통사

고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미흡과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험위주

의 교통안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스쿨존에 안전한 인도가 부족하고,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안전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

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부족하고 운전자

들의 어린이 보호 의식도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1) 스웨덴의 세이프 키즈 클럽(Safe Kids Club)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안전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로 

어린이가 만 3세만 되면 부모님에게 안전교육 교재가 우송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가 4-5세가 되면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Safe Kids Club

에 가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는데, 스웨덴의 안전교육은 가정에

서 부모님이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스웨덴 어린이 안전교육의 3대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님 위주의 어린이 조기 안전교육(안전교육은 만 3세부터 실시)

둘째,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실습 교육

셋째, 남의 자녀는 곧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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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세이프 키드 캠페인(Safe Kid Campaign) 

  미국에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Safe Kid 

Campaign(SKC)으로 미국 내 400개 지부, 해외 17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SKC는 연방

정부 주정부와 기초 자치단체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

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SKC는 1988년 마틴아이켈버거(조지워싱턴대)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 미국의 어린

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SKC의 중점 어린이 안전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어린이 안전 보호 장구 착용 사업

•�자전거 등 탈 것의 안전한 이용법 교육

•�화재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 보급

•�어린이 놀이 시 사고 예방법 교육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보급

•�스포츠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 교육

•�질식중독 등 각종 음독 사고 예방법 교육

•�총기류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 교육

(3) 영국의 왕실 사고 방지 협회(RoSPA) 

  1940년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600명을 넘자 왕실이 적극 RoSPA를 결성한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RoSPA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Tufty club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단체를 결성,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2009년 영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명대로 대폭 감소

하였다. RoSPA는 다음과 같은 보행안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했다.

- �안전한 도로횡단 3원칙(Kerb Drill) 보급 : 선다, 본다, 건넌다.

- �안전한 도로 횡단 6원칙(Green Cross Code)

  첫째, 안전한 횡단 장소를 찾아 멈춘다. 

  둘째, 보도 위 연석선에 선다. 

  셋째, 주위를 잘 살피고 잘 듣는다. 

  넷째, 자동차가 오면 보내며, 다시 주위를 살핀다. 

  다섯째, 다가오는 자동차가 없으면 똑바로 횡단한다. 

  여섯째, 횡단 중 주위를 살피며 잘 듣는다.

- �보행자 교통안전 프로그램(Pilot pedestrian training scheme) : 주변 교통상황, 실제 사

고 유형을 감안한 보행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보급

(4) 프랑스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원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충분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434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교통안전 교육인증서를 받게 되며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듯이 교육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

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라벨비 제도는 교통사고를 연령별로 볼 때 청소년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하여 연방 정

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우수 아이

디어를 청소년들과 함께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교통사고를 첫해 24%나 줄였다. 프

랑스는 이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매우 탁월하여 라벨비 포럼을 만든 후 사고 감

소 대상이 정해지면 아이디어 공모부터 실시한 후 사고 줄일 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험을 실시하여 반드시 합격해야만 향후 모페

드(원동기 장치 자전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시간 배정을 의무화했다. 국어시간에 교통사고 피해자 수기 등이 담긴 교재 사용, 

수학시간에 자동차 정지거리 계산, 사회시간에 교통사고 목격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일본의	교통안전	어머니회의	활동	사례

  1970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2천여 명이 넘자 어머니들이 적극 나서서 "우리 자녀들, 우

리가 지킨다."는 구호아래 [교통안전 어머니회]를 결성하여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 [교

통안전 어머니회]가 결성되어 600만 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이 지도자들

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2009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

명 이하로 감소되었다.

  또한, 일본의 정부ㆍ지자체ㆍ교통안전 어머니회 등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하여 적극 보급하고 있는 사고예방법이 [교통안전 가족회의]이다. 이 회의는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또 발생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는 생각으로 가정에서 매주 1회씩 교통안전 회의를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 예방법을 알

려주고 있는데 부모님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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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요

(1) 이면도로에서의 안전한 보행법

차를 등지고 통행하는 것은 차를 마주 보면서 통행하는 것보다 사고 위험

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가 오면 우선 멈춘 다음 

길 안쪽으로 몸을 붙인 후 차가 지나간 다음 천천히 걷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가 차를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 운전자는 깜짝 놀라 그만 브레

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우선 멈춘 후 주행하고 있

는 차를 보내고 걷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걷는 경

우보다 뛰는 경우 사고 위험이 7배, 자동차 사이 또는 자동차 앞·뒤로 뛸 

경우 사고 위험이 18배나 높다.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 안쪽으로 걷기

• 길을 갈 때 길에서 장난하지 않기

• 걸어갈 때 차도 옆으로 다가가지 않기

• 걸어갈 때 뛰어가거나 갑자기 방향 바꾸지 않기

• 걸어갈 때 정지한 차량 사이로 다니지 않기

• 걸어갈 때 손에 물건 들고 다니지 않기

(2)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그림1]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차량	멈춤을	확인한다 차를	보면서	걷는다

우선	멈춘다 좌우	차를	본다 우측에서	손을	든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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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춘다.

      일단 멈추면 주위 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둘째.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펴본다.

      반드시 고개를 돌려 좌ㆍ우 차를 확인한다.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횡단보도는 처음에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오른쪽이 보다 안전하며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추어 주세요.”하는 의사표

시이므로 항상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들어야 한다.

넷째. 차량이 멈추었는지 꼭 확인한다.

      �초록불이 들어와도 혹은 어린이가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

으므로 꼭 차량 멈춤을 확인한다.

다섯째. 손을 들고 차를 보면서 건너간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간다.

얼마마 안전하게 걷는지 알아보아요

항목 A등급(20점) B등급(16점) D등급(8점) F등급(4점)

무단횡단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하는  
편이다.

횡단보도 우측통행
항상  

우측통행  
한다.

우측통행  
하는 편이다.

우측통행  
하지 않는  
편이다.

우측통행  
안전성을  

전혀 모른다.

보행자 녹색 불에  
운전자와 눈 맞추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춘다.

운전자와 눈 
맞추는 편

이다.

거의 운전자
와 눈 맞추기
를 안 한다.

전혀 눈  
맞추기를 안 

한다.

운전자에게 손들어  
의사표시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항상 손으로 
수신호 한  
후 건넌다.

손으로  
수신호 

하는 편이다

거의 수신호 
하지  

않는다.

전혀  
수신호 하지 

않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건너기

항상 차를  
보면서 천천
히 걷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 

편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안전점검 결과 평가 : 등급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등급 점수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A등급 85점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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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점수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B등급 71~84점 사고 위험이 없는 편인 안전한 보행자

C등급 60~70점 일반적인 평범한 보행자

D등급 46~59점 사고위험이 높은 편인 위험한 보행자

F등급 45점 이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보행자

3)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선생님 손잡기

•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손에 물건 들지 않기

• 차에서 내린 후 뛰어가지 않기

• 지하철을 탈 때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기

• 지하철과 승강장에서 장난하지 않기

•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내리기

•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인도에서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기다리기

•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주변과 바닥을 확인하고 내리기

• 타고 내릴 때 옷자락, 신발 끝, 가방 등이 문이나 손잡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

(4) 날씨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 눈 올 때 하얀 색 옷 입지 않기

• 눈 올 때 너무 큰 귀마개 끼지 않기

• 눈 올 때 두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걷기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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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올 때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 신기

•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숙이지 않고 들고 걷기

• 눈이나 비가 올 때 차도에서 떨어져서 걷기

• 눈이나 비가 올 때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우산 들기

• 눈이나 비가 올 때 물건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

• 우산을 들고 다닐 때 우산을 가지고 친구와 장난하지 않기

• 바람 불 때 물건이 도로에 떨어지면 어른에게 부탁하기

(5) 자주발생하는 10가지 사고 유형과 예방법

•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로 건너야 한다.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거나,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뛰는 경우는 위

험하므로 항상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손을 들어 ‘차량 멈

춤’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내가 먼저 갈까?’, ‘저 차를 먼저 보낼까?’ 망설이다가 ‘양보해 주겠지!’라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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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으로  먼저 건너가려다 사고가 나므로 반드시 손을 들어 차량 멈춤

을 확인한 후 건너야 한다.

• 주ㆍ정차된 차량 사이 횡단사고

세워둔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오면 정차된 차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18배나 높아지므로 차 사이로 걷거나 뛰지 

않는다.

•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공이 찻길로 가거나 길 건너편에서 친구

가 불러도 갑자기 찻길에 뛰어들지 말고 항

상 차가 오는지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너

야 한다. 

• 버스의 바로 앞, 뒤 횡단사고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으로 도로를 횡단 시, 버스 뒤쪽에서 따

라오던 차들은 정지된 버스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버스

가 지나간 다음 손을 들고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 차 뒤, 밑에서 놀다 발생하는 사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차 뒤, 옆에 있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

므로 멈추어 있는 차의 뒤나 옆에서 놀지 않아야 한다.

• 큰 차가 회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큰 차가 돌 때 그 안쪽에 어린이가 서 있으

면 앞바퀴에는 치이지 않더라도 뒷바퀴에 치

일 수 있으므로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차와 멀

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보호 장구 미장착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를 탈 때 매우 위험한 앞좌석(조수석)에 앉지 않으며,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보호장구나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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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 자전거, 킥보드 사고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는 상태의 자전거를 타며 반드시 헬

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타야 한다.

(6)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사례별 예방법

끈 달린 옷을 입었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9세 남아가 태권도장 버스에서 내리다 

도복 끈이 닫히는 차문에 끼이면서 80m

정도 끌려가다가 사망하였다.

• 사고 예방법

승합차,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길게 늘어진 옷, 끈 달린 옷 등은 닫히는 

문에 끼여 끌려갈수 있으므로 단정한 바

지 차림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한다. 

운전자 역시 반드시 내려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차 하는 것을 확인 한 후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선생님 또는 인솔자가 동승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ㆍ하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안전한 통학버스

대전 중구, 부산 연제구, 경기 이천시, 의

정부 등에서 어린이를 하차 시킨 후 어

린이가 내려 준 버스 앞으로 횡단하는데 

통학버스가 이를 보지 못하고 주행하면

서 어린이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 사고 예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해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safety wave 운동」을 실시한다. 이 운동은 어린이가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보고 

손을 들어 주면 운전자는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 한 후 손으로 먼저 건너도록 의사표

시를 해주는 운동이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없애는 '광각실외후사경' 을 부

착해야 한다.



441

 440

제
1

1
장

  어
린

이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자동차 문틈에 옷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최근 6~7세 여자어린이 4명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후 닫히는 문에 옷이 끼여 끌려

가다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예방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옷 끼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물

론 가정과 학교에서 사고예방법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에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해요

최근 부산 영도구, 경기도 이천, 광주 서구에서 어린이 하차 후 버스 뒤에서 오던 승용

차가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다 

어린이 3명이 치여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예방법

운전자는 버스의 앞, 뒤, 좌, 우에 사각지대(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버스가 출발할 때에는 반드시 앞, 뒤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도 버스 앞, 뒤에 있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려준 후 버스가 완전히 출발한 

후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길러준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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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해요 

서울 송파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5세 남아가 버스에 승차 시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졌

으며 또한 하차 시 채 내리지도 않았는데 급출발하는 버스 앞바퀴에 깔리며 사망하는 

사례가 각각 발생하였다.

• 사고 예방법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완전하게 승ㆍ하차 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한 후 천천히 

서행해야 하며, 통학차량에는 인솔교사가 꼭 탑승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ㆍ하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인솔교사는 상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차 시 가장 늦게 승차하고 하차 시 제일 먼저 내

려 어린이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7) 자전거 사고 예방법 

①	자전거를	타기	전	30초간	ABC	체크하기

• A :  Air(바람상태). 타이어의 바람상태를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바람이 충분히 들어있는지를 살펴본다.

• B :  Break(브레이크). 손잡이의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보고 브레이크가 

바퀴 가장자리를 눌러 제대로 멈추는지 점검한다.

• C : Chain(체인). 페달을 밟아 체인상태를 점검하며 한 바퀴 돌려본다.

②	3가지	준비사항	점검하기

•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한다. 

자전거를 타고 발을 뻗었을 때 발이 땅에 닿아야 자신의 몸에 맞는 크기

의 자전거이다.

• 안전한 복장을 한다.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운전자의 눈에 잘 띈다. 너무 긴 치마나 바지는 체인에 

끼일 수 있어 위험하므로 입지 않는다. 샌들, 슬리퍼 등 벗겨지기 쉬운 신발

이나 체인에 말릴 수 있는 긴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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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무릎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③	7가지	안전습관	익히기

•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고 타며 밤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하며 날이 어두워지면 야광 등을 켜고 타야 한다.

• 항상 헬멧을 쓰고 타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 타기 전에 항상 자전거 상태를 점검한다. 

   30초간 ABC 안전체크를 한다.

•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 정확하게 수신호를 한다.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려고 할 때 수신호를 사용하여 자

동차 운전자와 소통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도록 한다.

우선 멈춘 후 자전거에서 내려 좌우를 살피고(신호등이 있을 경우 초록 

불에) 걸어서 건너야 한다. 만약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을 때에는 자전

거 횡단도를 이용한다.

• 교통안전 표지와 신호등을 준수한다.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이 교통안전 표지를 지켜야 한다.

•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둔다. 

특히, 자동차가 주차된 곳에서는 갑자기 후진하는 차나 자동차 문을 여

는 차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한다. 

출처 : 자전거21출처 : 자전거21

경음기	:	경음기 소리가 잘 들리나요?

핸들	:	자전거 본체와 '+'자로 고정되어 있나요?

안장	:	수동으로 잘 고정되어 있나요?

전조등과	반사체	:	상태는 양호한가요?

바퀴	: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 있나요?

체인	:	앞·뒤기어에 제대로 걸려 있나요?

브레이크	:		양쪽 브레이크를 잡았을때 

바퀴가 움직이지 않나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자전거용	장갑을	착용하세요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권장 사항이지만 어린이 특히 착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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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안전	운전	실습	지도내용

 출발

 -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출발선에서의 지시대로 출발한다.

 똑바로 가기

 -  서행 중 균형감각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알아보는 코스입니다. 길이 10m, 너비 

30cm의 좁은 길을 선을 밟거나 이탈하지 않고 통과해야 한다.

 횡단보도 건너기

 -   횡단보도 앞에 선 바로 그 순간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횡단보

도를 올바르게 건너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건너도록 하는 코스이다.

 -  첫째,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에서 내린다.

출처 : 자전거21

출처 : 자전거21

출처 : 자전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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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좌우를 살핀다.

 -  셋째, 횡단보도 오른쪽(화살표가 있는 쪽)에서 걸어서 건넌다.

 지그재그로 주행하기

 -  좁은 통로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지 보는 코스로 점점 간격이 좁아지

는 4개의 장애물을 넘어뜨리지 않고 통과해야 한다. 장애물 A는 두 기둥 간 간격이 

60cm, 장애물 B는 50cm, 장애물 C는 40cm, 장애물 D는 30cm이다.

 우회전 수신호하기

 -  내가 오른쪽으로 돌려고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도 오른쪽으로 돌려고 했다면 자전거

보다 자동차가 빠르기 때문에 돌다가 자동차에 부딪힐 수 있다. 좌회전, 우회전 수

신호를 통해 승차자가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나 보행자에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코스이다. 

 좌회전 수신호하기

 -  내가 오른쪽으로 돌려고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도 오른쪽으로 돌려고 했다면 자전거

보다 자동차가 빠르기 때문에 돌다가 자동차에 부딪힐 수 있다. 좌회전, 우회전 수

신호를 통해 승차자가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나 보행자에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코스이다.

출처 : 자전거21

출처 : 자전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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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확인하기

 -  뒤쪽 위험을 확인하는 훈련과 교통안전표지판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코스에는 정

지선이 2개 있는데 코스의 첫 번째 정지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가다가 오른쪽

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  ‘정지’ 표지가 보이면 : 두 번째 정지선에서 정지했다가 곧바로 다시 출발한다.

 -  ‘직진’ 표지가 보이면 : 정지하지 않고 다음 코스로 계속 간다.

 언덕 오르내리기

 -  언덕을 무사히 오르내리고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조정하여 균형을 잃지 않고 속도

를 조절함으로써 바로 앞 정지선에서 정확하게 정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코스입니

다. 정지했다가 곧바로 다음코스로 이동한다.

출처 : 자전거21

출처 : 자전거21

출처 : 자전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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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옮기기

 -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중에 첫 번째 막대에 있는 종이컵을 두 번째 막

대로 옮기고, 세 번째 막대에 있는 종이컵을 네 번째 막대에 옮긴다. 

  도 착

 -  자전거를 타고 가던 승차자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뒤에 오던 가속도 때문에 갑자

기 멈추지 못해 앞에 있던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10 코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지를 하고자 할 때, 먼저 수신호를 하도록 한다. 

 2. 어린이 가정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어린이에게 있어서 가정은 보호의 장소이며 동시에 일상생활과 놀이를 함께 수행하는 탐

험의 장소이다. 그래서 어린이 사고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 가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소별로 방과 거실, 주방, 욕실 등에서의 사고예방

법과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전기사고, 식품에 의한 사고 예방법을 익힌다.

출처 : 자전거21

출처 : 자전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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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서 안전이 왜 중요할까요?

어린이는 가정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가정은 

생활의 장인 동시에 탐험과 학습의 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

는 부모는 가정을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연기감지기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가정 

내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성냥과 라이터를 남겨둔 가족구성원의 부적절

한 감독과 인식부족이 더 중요한 잠재요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

경을 구성해야 하며 환경의 변화가 어렵다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가족구

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장소에 따라 사고는 이렇게 예방해요

(1) 주방사고 예방법

•�칼이나 가위 등 다칠 우려가 있는 주방용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에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전기압력밥솥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증기의 위험을 알려

주어 밥솥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전자레인지는 어린이가 혼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이 손이 닿

지 않는 곳에서 사용한다.

•�믹서 등 주방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한다.

•�정수기의 온수는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것

을 구입한다.

•�전기 주방기구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가구를 구입할 때는 되도록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고르고, 모서리

가 뾰족한 경우 안전보호대를 씌운다.

(2) 욕실사고 예방법

•�어린이가 욕실바닥에 물건을 늘어놓고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누, 치약, 샴푸는 쓰고 난 뒤에 제자리에 두고, 세제는 유아의 손이 닿

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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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어린이는 욕조에서 익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자 욕실에 있지 

않도록 한다.

• 아이들의 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3) 계단사고 예방법

• 어린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쪽에서 걸어가며, 계단

을 오르내릴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게 한다.

• 계단에 날카로운 부위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자기 발보다 큰 신발을 신거나, 신발끈을 매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도록 한다.

• 계단에서는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방ㆍ거실사고 예방법

•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난간이 있는 침대에서 재운다. 

침대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이불을 깔아두는 것도 좋다.

• 소파나 침대 등 아이가 잘 올라가는 공간의 주변은 비워둔다. 뛰어내리다

가 주변 가구의 모서리에 찧을 수 있다.

• 계단이 있는 곳에는 안전문을 설치해 아이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

도록 한다.

• 아이 혼자 보행기를 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져 머

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기에 아이를 태울 때는 잠시라도 한눈

을 팔면 안 되고, 문턱이나 계단이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태운다.

• 방충망은 아이의 추락을 예방해주지 못하므로, 추락 방지용 창살을 설치

해야 한다.

• 의자, 침대, 책상 등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를 창문 옆에 두

지 않는다. 평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보는 것을 삼간다.

창문 추락사고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베란다나 난간 등

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은 없애고, 방충망과 함

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빌라 5층에 사는 남매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집

들이에 온 친척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던 남매가 창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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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숨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이다. 더운 날씨 탓에 창문을 열고 방충망만 치고 있던 

것이 문제였다. 나무에 떨어진 A군은 팔 다리가 골절되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시멘트 바닥으로 바로 떨어진 동생 B양은 더 심각한 상태였다. 

방충망 대부분이 창틀에서 쉽게 빠지는데다, 망도 종이처럼 쉽게 뜯어져 어린이들의 무

게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베란다나 난간 등에 아이들이 딛고 올라

설 수 있는 물건을 없애고, 가능하면 방충망 외에 방범창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유독성 물질에 의한 어린이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화학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싱크대 밑 공간에 보관하기보다는 되도록 높은 위치의 수

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살충제를 집안에 설치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가방이나 침실 탁자 속에 보관

하지 말고 되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의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

하며, 이 밖에도 제품 구입 시 ‘어린이 안전 캡’이 달린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모

든 제품은 원래 담겨 있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보호원(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에서 발표한 어

린이 중독사고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매번 쓸 때마다 용기를 꽉 닫고 어린이 안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모든 화학제품과 의약품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 �독극물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극물통제센터에 연락한다. 구토제를 상비

해 두고 있으면서 독극물통제센터에서 그 구토제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만 사용한다.

④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아이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전화를 받는

다거나 현관문을 열어 주기 위해 나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⑤ 모든 물품을 원래 그 용기가 담겨 있는 곳에 둔다.

⑥ 모든 제품에 원래의 라벨을 그대로 붙여 두고 사용 전에 그 라벨을 숙지해야 한다.

⑦ 약을 주거나 먹을 때는 항상 복용량을 체크한다.

⑧ �어린이 앞에서 약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사탕’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어린이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⑨ 약품 보관함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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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정 안전 환경 체크리스트

안전문제 항  목

욕실

1.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장판이나 바닥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좌변기 뚜껑은 사용 중이 아닐 때 반드시 내려놓으십니까?

3. 유아를 목욕시킬 때, 온수의 온도를 확인하십니까?

4. �유아에게 바닥에 물이 있는 화장실, 목욕탕, 수영장에서 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까?

5.� �욕실, 화장실 바닥 혹은 욕조에 고무매트나 안전발판과 같은 미끄럼 방지 장
치가 깔려 있습니까?

6. 살충제, 소독제, 세제 등은 화장실 바닥에 두고 사용하십니까?

주방

7. �주방에 칼이나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유아의 손이 닿을만 한 거리에 
있습니까?

8. 전기밥솥을 바닥에 놓고 사용하십니까?

9. 유독물질을 음료수병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십니까?

10. 유아가 가스 사용 중인 주전자, 냄비 등을 만지지 않도록 가르치십니까?

11. 가스레인지 사용 후엔 꼭 중간밸브를 잠그십니까?

12. 가스 연소 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십니까?

방과 거실

13. 모든 문이나 창문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4.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가 있거나, 전기 콘센트를 가구나 물건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 놓으셨습니까?

15. �유아에게 책상과 같은 바닥에서 떨어진 가구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가르치
십니까?

16. 집 안 가구(책상, 식탁, 탁자 등)에는 모서리 보호대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17.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플러그를 빼놓으십니까?

18. �피아노 뚜껑, 서랍, VTR,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19. 다리미 사용 시, 유아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십니까?

20. 유리를 사용하는 문이나 제품이 안전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계단
21. 옥상, 베란다, 창문에는 난간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유아에게 계단, 난간,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가르치
십니까?

기타

23. 가정 내 가정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24.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 전면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붙여 놓으셨습니까?

25. 비상구급약이 가정 내 비치되어 있습니까?

26. 장난감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선하십니까?

어머니
안전
의식

1. �부모님께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
하십니까?

2. �부모님께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
십니까?

3.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안전에 대하여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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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사고는 이렇게 예방해요

어린이가 다음의 행동을 하는지 보호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플러그나 잭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는다.

• 선풍기의 전선을 당기지 않도록 한다.

• 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지 않도록 한다.

• 전선이 벗겨진 믹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장판 사용 등 어린이가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부모에게 사용법과 주

의점을 듣고 사용하도록 한다.

• 다림질을 하는 엄마 주변에 가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는 플러그를 뽑아놓도록 한다.

• 욕실에서는 전기기구의 사용을 되도록 금하며, 어린이가 헤어드라이기 등

을 물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시킨다.

어린이 밥솥 화상사고

전기압력밥솥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증기의 위험을 알려주어 밥솥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추석연휴, 15개월이던 A양이 전기밥솥 스팀화상을 입었다. 부

모가 급히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간단한 처치만 받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화상부위가 넓어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명절음식 준비로 주방이 복잡해져 밥솥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

이 화근이었다. 밥이 다 된 소리와 함께 증기가 올라오자, 바닥

을 기어 다니던 A양이 스팀이 나오는 부분에 손을 댄 것이다.

 A양은 한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3~4차례 추가로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며, 

손가락 사이와 손날 부분의 화상이 심각해서 수술 후에도 손가락이 휘게 될 수 있다

고 한다.

4) 식품에 의한 사고는 이렇게 예방해요

(1) 식사 시 주의사항

• 뜨거운 국이나 밥 등은 잘못하면 화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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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주변을 청결히 해야 한다.

•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색깔이 변색된 경우, 또는 우유의 유통기한

이 지난경우 등의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이야기를 해야 한다.

• 복용하는 약이나, 몸 상태에 알맞지 않은 음식이 있는지 주의 깊게 체크하

여 먹도록 하며 알 수 없는 음료수나 물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

(2) 이물이나 식품에 의한 사고

• 영·유아가 견과류ㆍ둥근 사탕ㆍ포도ㆍ방울토마토 등을 먹을 때는 주의한다. 

• 음식은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잘 씹어 먹는다. 

• 급정차할 가능성이 있는 차 안이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선 음식을 먹이

지 않는다. 

• 눕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는다. 

• 음식을 입에 넣은 채로 대화하거나 TV를 보며 식사하지 않는다. 

• 작은 음식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지 않는다.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급하게 먹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아야 한다.

서울에 사는 A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빨간 색 젤리를 

사먹었다. 급하게 먹다보니 젤리가 목구멍에 달라붙게 되

었고 뱉을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

다가 급히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어

디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딸의 안

색이 나빠지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손발을 주물러주고, 등도 쳐보고 했으나 점점 나빠질 뿐이었다. 드디어 A양은 

얼굴이 청회색이 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A양은 의식이 없어지고, 매

우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3. 어린이 화재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어린이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불장난을 하여 불을 내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무섭게 생각하고 숨는 경우도 있으며, 당황하여 어

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학교와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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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3개월에 

걸쳐 피난 훈련을 하여 몸에 익히도록 한다. 

주변에 설치된 시민 안전체험관에 가서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당황하게 되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훈련한다. 

1) 불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불과 화재  

불이란 가연성 물질이 불꽃과 열을 발생시키며 급격히 연소하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이로운점과 해로운점이 있게 된다. 이중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불을 화재라고 하며 사람

의 의도에 반하거나 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불을 화재라고 한다. 

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이 있다.  

  
<표 1> 불의 특성

불의 이로운 점 불의 해로운 점

음식을 맛있게 익혀줍니다.  
우리 집과 교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두울 때 밝게 비춰줍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음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난로가 넘어지면 불이 나서 위험합니다. 
화재나 화상등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납니다.

2)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큰 불은 왜 생길까요?

화재원인 

화재 원인 중 절반정도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원인을 생각해 본다. 

•�어린이 불장난

•�아무 데나 버리는 담뱃불

•�난로 주변에서 장난하는 행동

•�주방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놓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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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 나면 이렇게 해요

화재 경보기

주변에 화재발신기가 있으면 스위치를 누르고 대피하도록 한다. 

화재발신기에 대한 내용은 “4장 화재안전, 경보설비” 참조.   

저학년은 불이 난 것을 보는 즉시 “불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바로 대피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피하지 못하고 갇히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무섭다고 옷장이나 구석진 장소에 숨으면 안 된다.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온다고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며 안 된다.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연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 문틈을 수

건 같은 헝겊으로 막도록 한다.

•�옷이나 이불을 물에 적시고, 열기에 피부가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바깥으로 자신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4)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리면 화염전파가 빨라진다.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달리게 되면 더 빠르게 확산되므로 바닥에 구르면서 끄는 것이 좋

은 방법이다.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안다면 당황해서 달리거나 옷을 벗으려고 지체 

하다가 큰 화상을 입게 된다. 

불이 붙으면 당황하여 달리지 않고 멈추도록 한다.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린다. (엎드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구르도록 한다. (구른다)  

•�친구들은 옷을 벗어서 불을 꺼주고, 물을 가져다 뿌려준다. 

5)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조치를 해요

•�불에 덴 곳을 깨끗한 찬물에 담가 식힌다.

•�얼음은 더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붕대를 상처 부위에 감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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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나오는 경우 병원에 간다. 

•�옷을 입었거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불에 데었을 때는 천을 억지로 벗기

지 말고 그대로 찬물에 식히도록 한다.  

•�물집은 가능한 터트리지 않도록 한다. 

6) 불이 나면 이렇게 대피해요

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위에 설치 된 것이며, 통로유도등은 계단이나 통로에 피난 방

향을 알려주는 유도등이다

연기를 보면 당황하게 되고 시야가 가려져 대피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연기를 마시게 되면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의식을 잃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상황에 따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나 동생을 피

난하도록 도와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훈련하도록 한다. 

연기가 많이 찬 곳은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대피하도록 하고, 비상구와 

계단을 찾아서 대피하도록 한다. 자세한 방법은 4장 화재안전의 대피요령

을 참고한다. 

화재로 인하여 전기가 꺼져 어둡거나 연기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경우에 

출구나 통로에 설치된 유도등을 따라 대피하도록 알려준다. 

   

[그림 2] 비상구 유도표시

7)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끌 수 있어요

화재가 발생한 초기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만 소

화기를 사용하도록 설명한다. 소화기를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거나 초기 소

화 실패 시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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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대

피하도록 하고, 고학년 학생들에게만 사용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한 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 불꽃의 아래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차 뒤로 뿌린다. 

[그림	3]	소화기	사용법

8) 불조심을 실천해요

화재 예방 방법과 실천과제를 찾아보도록 한다. 금지 사항이 많으면 역효

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 전깃줄을 꼬거나 줄을 잡고 당기지 않도록 한다. 

•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지 않도록 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제품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고,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친구나 동생과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구 근처에서 뛰거나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9) 가족과 함께하는 대피훈련 

초등학생은 부모의 언행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화재훈

련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핀을	뽑는다. 호스를	뺀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골고루	방사한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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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그림과 같이 학교나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외부로 대피하는 경로

를 그려 본다. 

• 부모와 함께 우리 집 평면도를 그린다. 

• 불이 났을 때 집 밖에서 만나는 장소를 정한다. 

• 불이 난 장소를 정하고 집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평면도에 그린다.

•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연습한다. 

[그림	4]	우리	집	화재	안전	대피도

 4. 어린이 놀이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어린이들이 집 주변이나, 학교 등 놀이터에서 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때, 놀이 

기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찰과 교육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다가 발생할 수 있는 놀이사고의 유형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

게 행동해야하는지,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한다.

1) 놀이터 사고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놀이기구별로 살펴보면 미끄럼틀이 가장 많았고, 그네, 오르는 기구 순

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내용은 추락이 가장 많았으며, 베인 상처, 열상, 넘어

짐, 골절 등의 순이었다. 사고 부위는 눈ㆍ코ㆍ이마 등 얼굴부위가 가장 많

았으며, 머리·팔·손 순이었다.

2008년 328건에서 2009년 686건(전년대비↑209%)으로 상승했으며, 2010년 903(전년

대비↑1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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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놀이터	및	놀이기구

놀이기구별로 살펴보면 “미끄럼틀” 44.9%로 가장 많았고, “그네” 22.7%(371), “오르는 

기구” 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해 내용은 “추락” 36.2%로 가장 많았으며, “베인 상처, 

열상” 33.69%, “넘어짐” 14.5%, “골절” 3.1% 등의 순을 보였다. 위해 부위는 눈ㆍ코ㆍ이

마 등 “얼굴” 부위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 26.2%(540건), “팔ㆍ손” 23.7%(488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현황

<표	3>	연령대별	접수현황(단위	:	건,	(%)

남 녀 계

영아(0~3) 324(25.0) 197(25.7) 521(25.3)

유아(4~7) 566(43.7) 323(42.1) 889(43.1)

어린이A(8~10) 274(21.2) 172(22.4) 446(21.6)

어린이B(11~13) 97(7.5) 50(6.5) 147(7.1)

청소년(14~19) 21(1.6) 6(0.8) 27(1.3)

성인A(20~59) 10(0.8) 16(2. 1) 26(1.3)

노인(60세 이상) - 4(0.5) 4(0.2)

불명/기타 3(0.2) - 3(0.1)

계 1,295(100.0) 768(100.0) 2,063(100.0)

영아(0~3) 유아(4~7) 어린이A(8~10) 어린이B(11~13) 청소년(14~19) 성인A(20~59) 노인(60세	이상) 불명/기타

남

녀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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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놀이기구별 현황

구분 미끄럼틀 그네
오르는
기구

시소
일반

시설물
철봉

회전
놀이기구

기타
놀이기구

계

건수
(%)

734
(44.9)

371
(22.7)

159
(9.8)

141
(8.6)

131
(8.0)

49
(3.0)

31
(1.9)

18
(1.1)

1,634
(100)

[그림 6] 놀이기구별 사고 발생 현황

놀이기구별로는 미끄럼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네, 기어

오르기, 시소 순이었다.

[그림 7] 연령대별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황(단위 : 건, %)

연령대별로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영아나, 학교에 통학하는 어린이들보

다는 유아가 전체 1,634명중 7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

린이 순이었다. 

<표 5> 연령대별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황(단위 : 건, (%)

구분
나이

미끄럼틀 그네
오르는
기구

시소
일반

시설물
철봉

회전놀이
기구

기타놀이
기구

계

영아 216 120 8 38 25 3 10 6 426

미끄럼틀

그네

오르는 기구

시소

일반시설물

철봉

회전놀이기구

기타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오르는 기구

시소

일반시설물

철봉

회전놀이기구

기타놀이기구

734

371

159

141

131

49
1831

영아 유아 어린이(8~10) 어린이(11~13) 청소년 성인 노인 불명/기타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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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이

미끄럼틀 그네
오르는
기구

시소
일반

시설물
철봉

회전놀이
기구

기타놀이
기구

계

유아 298 151 92 62 66 26 8 6 709

어린이
(8~10) 160 65 45 31 23 11 8 4 347

어린이
(11~13) 37 27 11 8 9 7 4 2 105

청소년 10 4 2 4 1 1 22

성인 10 4 2 3 1 20

노인 2 1 3

불명/기타 1 1 2

계 734 371 159 141 131 49 31 18 1634

[그림 8] 손상종류별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황(단위 : 건)

손상별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전체의 1/3를 차지했으며 이어 베인 상

처/열상, 넘어짐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부위별로는 얼굴이 30.3% 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머리가 540건, 23.7%로 전

체 손상부의의 2/3가 머리와 얼굴이었다. 이어 팔이나 손, 다리/발/무릎 등의 순이었다.

<표 6> 손상 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추락 747(36.2) 삠/염좌/긴장 16(0.8)

베인 상처/열상 694(33.6) 찔린 상처 7(0.3)

넘어짐 299(14.5) 치아손상 6(0.3)

골절 63(3.1) 이물질 2(0.1)

미끄러짐 62(3.0) 혈관손상/출혈/혈종 2(0.1)

타박상/좌상/부종 47(2.3) 내부기관손상 1(0.0)

압궤손상 40(1.9) 탈구 1(0.0)

찰과상 32(1.6) 미상/기타 21(1.0)

뇌진탕 23(1.1) 계 2,063(100.0)

추
락

베
인 
상
처
/
열
상

넘
어
짐

골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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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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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타
박
상
/

좌상
/

부종

압
궤
손
상

찰
과
상

뇌
진
탕

삠
/

염좌
/

긴장

찔
린 
상
처

치
아
손
상

이
물
질

혈관
손상
/

출혈
/

혈종
내부

기
관
손
상

탈
구

미
상
/
기
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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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별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36.2%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으며 이어 

베인 상처/열상이 694건으로 33.6%, 넘어짐이 299건, 14.5% 순이었다.

<표 7> 손상부위별 현황

구분 얼굴 머리 팔/손
다리/
발/
무릎

허리/
골반

치아
목/
어깨

가슴/
배/
등

내부
기관

전신 생식기 기타 계

건수(%)
626

(30.3)
540
(26.2)

488
(23.7)

166
(8.0)

75
(3.6)

47
(2.3)

28
(1.4)

26
(1.3)

16
(0.8)

16
(0.8)

4
(0.2)

31
(1.5)

2,063
(100.0)

손상부위별로는 얼굴이 30.3% 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머리가 540건, 23.7%로 전

체 손상부의의 2/3가 머리와 얼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팔이나 손, 다리/발/무릎 등

의 순이었다.

2) 놀이터 사고는 왜 생길까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놀이시설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변화시키면 

된다. 그러나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불안전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

가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므로 시설에 대한 불안전한 요

소를 제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놀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나 대처에 

대한 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기구에 대한 구조적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놀이시설의 경우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

어야 하며 신체적 능력과 이용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나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며 이로 인한 원가절감 등으로 인하여 안전의 최우선에는 다

소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얼굴	

머리	

팔/손	

다리/발/무릎	

허리/골반	

치아	

목/어깨	

가슴/배/등	

내부기관	

전신	

생식기	

기타

626

31

4
16

16
26

28
47

31

540

488

166

75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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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터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요

(1) 놀이기구별 안전 이용 요령

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려야 하며 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면 충

돌할 수 있으므로 타고 있는 그네 앞으로 지나가지 않아야 한다. 배를 깔고 

엎드려 타거나 두 명이 한 그네에 타는 것은 위험하므로 그네 중앙에 한 사

람씩 앉아서 타야 하며 탈 때는 줄을 꼭 잡고 타야 도중에 뛰어내리지 않아

야 한다.

[그림	8]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가고 미끄

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끄럼판에

서 내려올 때는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오고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

로 내려와도 부딪히지 않도록 빨리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며 가방이나 장난

감을 들고 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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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놀이기구(미끄럼틀)

시소 등 흔들놀이기구를 탈 때는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으며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야 안전하다.

[그림	10]	놀이기구(시소)

회전하는 놀이기구에서는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

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회전 중에는 같이 탑승한 사

람과 밀고 당기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으며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

시키지 않도록 한다. 특히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을 경우 

몸이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회전대를 발로 돌리거나 회전대 

밑으로 발이나 몸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림	11]	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



465

 464

제
1

1
장

  어
린

이
 안

전
 안

전
생

활
  길

잡
이

  지
도

서
 

정글짐 등을 오를 때는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하여 손잡이를 꽉 쥐고 이용

하고 정글짐이 비에 젖어 미끄러울 때나 한 여름에 햇볕을 받아 뜨거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꼭대기에서는 눕거나 앉지 않아야 하고 거꾸로 매달리거

나 뛰지 않는다. 내려올 때도 뛰어내리지 않고 천천히 내려온다.

[그림	12]	놀이기구(정글짐)

(2) 놀이터를 이용할 때

맨발로 놀면 날카로운 유리조각이나 돌 등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주

의하고 놀이터 바닥은 흙이나 잔디가 깔려져 있는 곳보다 부드러운 재질의 

고무매트나 모래, 완두콩 모양의 자갈, 나무껍질이 두툼하게 깔려 있는 곳

이 좋다.

특히 미끄럼틀이나 그네, 철봉, 늑목 등과 같이 어린이가 추락할 가능성

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꼭 확인

해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경우 보호자는 미끄럼틀, 흔들다리 등 높

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나 보호 장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모서리나 돌출부위의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많으므로 모서리, 이음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을 지키고 끈달린 옷을 입을 경우 회전식 또는 

직진식 놀이기구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안전하게 이용하기

▶ 놀이기구 안전 이용 요령 

①	탑승대기	주의	사항	

• 대기 중에 안전 울타리에 걸터앉거나 넘어가는 행위 또는 울타리 안으

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넘어지거나 놀이기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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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시설	안전	이용	

•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바닥에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뛰어다니

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하고, 놀이기구 간 이동 시 계단 등의 미끄럽거

나 날카로운 부분을 주의해서 다니도록 한다. 

• 전기시설이나 울타리 내부 등 접근금지 구역이나 운행하지 않는 놀이 

시설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출입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	13]	이동	시	주의가	필요한	장소

③	탑승	제한	

• 키 제한은 규정된 키보다 작은 사람은 놀이 기구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것

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보장 조건이다.

• 임산부, 노소약자, 음주자 등 신체적으로 안전 위험이 따르는 사람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님의 건강상태를 근

무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디스크 등

을 앓고 계신 분은 놀이기구 이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

한 최고의 방법이다. 

• 놀이기구를 무리하게 오래 이용하거나 식사 후 이용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이용해야 안전하다. 

④	어린이	탑승	

•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때는 안쪽으로 어린이를 앉히고 레버나 안전벨

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안전봉을 두 손

으로 잡게 한 다음 출발 한다. 

• 어린이 전용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출발 전에 반드시 보호자와 탑승을 

하고 안전 벨트를 확인하고, 하차할 때도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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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탑승 때 주의 사항 

•�놀이기구 탑승 시 안전에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고 정확한 자세를 갖춘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점검한다. 

•�청룡열차 등의 놀이기구 중 상체가 고정 되는 기종은 개인별로 안전레버

와 벨트가 있지만, 하체를 고정하고 타는 기구는 개인별 안전장치가 없

으므로 안전점검 시 함께 탄 사람들이 서로 확인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기구에서는 탑승 중 일어서거나 뛰어내리는 등의 

돌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놀이기구의 기종마다 각기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의 종류와 장착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운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⑥ 운행 중 자세 

•�운행 중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가지고 타지 않으며 항상 안전레버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운행 중 일어서거나 안전장치를 풀거나 또는 

문을 열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창으로 손을 내밀거나 놀이기구 밖으로 오물을 버리는 행위, 운행 중 음

식물을 먹거나 친구들과 과격하게 장난하는 행위 역시 위험하므로 하

지 말아야 한다.

⑦ 탑승 완료 후 퇴장 

•�정지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푸는 행위나 정지하고자 서서히 움직이는 

동안 놀이 기구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탑승객은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한 후 천천히 놀이기구에서 지정된 출

구로 나간다.

▶ 놀이기구 이용 중 정전 발생 시 행동 방법 

① �정전 등으로 운행이 정지한 경우에는 실재는 안전장치가 가동되어 정

지한 상태이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② �청룡열차 등 일부 놀이기구는 다시 가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

어 옆의 비상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도록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경우에

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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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행동 방법 

• 가장 먼저 운행요원이나 안전요원에게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고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

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선진국의 놀이, 야외사고 예방대책

가.	미국의	놀이터	사고	예방대책

① 일반적인 방안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향상될 수 있다. 보호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

심에 비례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2007년 버지니아

주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놀이터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항시 주목한다. 

•어린이가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기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한다. 

•놀이기구 바닥의 재질을 확인하고, 위험하고 딱딱한 곳은 피한다. 

•놀이기구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는 안전한 옷을 입힌다. 

이상은 보호자들이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서 놀이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개인의 실천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놀이기구에 머리가 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한다. 3.5인치보다 좁게 만들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9인치 보다 넓게 어린이들이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여름철에서는 놀이기구가 햇볕으로 뜨거워져 철제 놀이기구 이용 시 화상을 입지 않

도록 조심한다. 

놀이터가 펜스로 둘러 어린이들이 차로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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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가 고장 나지 않았는지, 연결부 등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변형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놀이터에 기타 위험한 요소(깨진 병, 나

무 둥지, 콘크리트 등)는 없는지 상시 확인한다. 

② 제도적 방안

어린이 놀이터 안전 향상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보다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National Program for Playground Safety (NPPS)

를 들 수 있는데, NPPS는 비영리 단체로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

하기 위한 관련 연구, 교육훈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들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노는 것을 배

우고, 배우기 위해 놀아야 하며,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놀이를 통해 가질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③ Public Playground Safety Handbook

본 핸드북은 어린이를 위한 공공 놀이터와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 시 혹은 놀이기구 제조 시 본 핸드북을 참고하여 안

전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본 핸드북은 서론, 놀이터의 

일반적인 고려사항(놀이터의 위치, 레이아웃, 놀이기구, 바닥, 재질, 조립과 설치), 놀이

터의 위험요소, 놀이터의 유지관리, 놀이터의 세부요소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핸

드북은 1981년 이후 CPSC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갱신되고 있

다.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어린이 공공 놀이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유통되는 수천가지 다

른 종류의 소비자 물품의 안전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④ 캠페인

놀이터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캠페인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Playground safety 

week’는 미전역에서 참여하는 놀이터 안전 캠페인으로서 1997년 2개주에서 참여한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2004년 45개주가 참여하여 놀이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는 30개주가 참여하였고, 올해는 Maryland주와 Washington

주 포함 27개주 참여하여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의 목적

은 보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National Playground Safety Week를 지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야외활동 특히 놀이터 및 놀이터 안전

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ㆍ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감

사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밖에도 다양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개최된다. 

나. 일본의 놀이터 사고예방 대책

① 놀이기구의 구조 규제

놀이기구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체가 어린이의 이용에 응하여 강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움직임이 있는 놀이기구에서는 전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세부의 구조에 대해서도 

움직임에 대응한 강도를 가지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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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림

•�의복의 일부 등이 걸리거나, 신체가 걸리는 돌출, 돌기, 빈틈 등을 두지 않는다.

•�돌기의 형상에 유의하고, 묻거나 덮개로 씌우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2) 가동부와의 충돌대책

•�가동부와 지면의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확보한다.

•�가동부와의 충돌에 의한 충격을 완화한다.

3) 낙하대책

•�낙하방지책을 설치한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리의 발판 등을 만들지 않는다.

4) 끼워짐

•�신체의 일부가 빠지지 않는 빈 공간이나 빈틈을 만들지 않는다.

5) 그 외의 위험대책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초부분을 묻거나,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설치면에 맞대

어 설치한다.

•�놀이기구의 어떤 부분에도 상해의 원인이 되는 예리하고 뾰쪽한 끝이나 각, 가장자

리 등을 만들지 않는다.

•�부품과 부재를 간단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구조대책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내부에 어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 놀이기구는 옥

외에 설치되어 바람과 비를 맞기 때문에 재료의 내수성과 내구성에도 배려한다. 그리

고 놀이기구의 구조는, 점검정비, 부품교환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놀이기구의 제조

놀이기구의 제조에 대해서는 제조수탁자 또는 제조자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 있어서 놀이기구의 구조에 기인하는 물적 하자 등의 제거대책을 

행하는 것과 놀이기구의 제조 시에 표준사용기간내의 충분한 안전 확보를 꾀하기 위

해 재료에 적용되어지는 일본공업규격에 따라서 재료의 경년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신

체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및 

가공을 행하는 등 제조의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승낙, 협

의 등을 행한다. 

또한, 놀이기구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위해, 제조자에 대하여, 놀이

기구의 특성, 구조 등, 놀이기구의 안전 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③ 놀이기구의 시공

놀이기구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수탁자 또는 청부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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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 있어서 놀이기구의 구조에 기인

하는 물적 하자 등의 제거대책을 행하는 것과, 표준사용기간내의 충분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부분의 설치면에 대한 설치방법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놀이기구의 내구성

에 배려한 지면으로의 고정방법, 조립, 용접을 행하는 등, 시공의 각 단계에 있어서 품

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승낙, 협의 등을 행한다.

 5. 어린이 공공장소 안전

◈ 지도상의 유의점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공원 및 놀이시설이나 공공행정 및 서비스 지

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쇼핑공간을 이

용하거나, 공항, 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면서 어린

이가 회전문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공

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어린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공공장소에서 사고는 왜 일어날까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장소 등에 설치 

되어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회전문 등은 우리에게 편리

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그치

지 않고 있다.

유아기는 신체기능의 성장과 발달이 미숙하고, 신체 조정능력과 운동기

능이 숙달되지 않은 시기로, 인지적·정서적 능력의 제한된 발달로 주변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여 어느 때보다도 사고를 당하기 쉬

운 시기이다. 

더구나 어린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

자나 주변 어른들은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감독을 통하여 공공장소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전체 14,268

건 중 가정(60.7%), 공원 및 놀이시설(11.7%), 다음으로 공공행정 및 서비스 지역(7.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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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백화점, 할인점 등 쇼핑공간을 이용하

거나, 공항, 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어

린이가 회전문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는 보호자의 부주의나, 불필요한 과잉 행동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 사고 유형을 살

펴보고, 안전행동 대처방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http://isafe.go.kr

[그림	14]	14세	이하	어린사고	발생장소

2)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틈에 신발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어 다치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모차와 함께 탑승하여 발생되는 바퀴 

끼임이나 걸림 사고가 있었다.

[그림	15]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  에스컬레이터나 엘레베이터 틈에 신발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어 다치거나 절단되는 

경우

-  유모차와 함께 탑승하여 발생되는 바퀴 끼임이나 걸림 사고 

ex) 에스컬레이터 사고

가정

도로

공원 및 놀이시설

공공행정 및 서비스지역

산업 및 건설지역

교육 및 교육시설

운동 및 여가활동지역

농장

기타

공공행정 및 
서비스지역

9.8%

가정

61.4%공원 및 
놀이시설

11.3%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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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잘 잡게 하고, 절대로 장난치지 못하게 한다. 일단 옷

자락이 에스컬레이터에 끼면 말려 들어가므로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한다. 에스컬레이

터 위와 아래의 끝 부분에 빨간색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킨다.

-  응급처치방법: 주위 사람들에게 에스컬레이터 정지 버튼을 눌러달라고 외친다. 그리

고, 끼인 옷자락을 손으로 당겨 빼려고 하면 손가락이 끼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삼

가한다. 가능한 한 빨리 신발이나 옷을 벗어버린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물

을 먹이고 진정시킨다.

(2) 회전문, 자동문 사고 

자동문에 손가락이나 몸이 끼어 다치거나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회전문

틈에 몸 전체나 일부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림	16]	회전문,	자동문	끼임	사고

-  자동문에 손가락이나 몸이 끼어 부상하는 경우

-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회전문의 틈에 몸 전체가 끼어 사망하는 경우 

ex) 회전문에 꼈을 때

-  회전문은 아이에게 언제나 신기해 보이는 것 중 하나이므로 혼자서 뛰어들지 못하도

록 반드시 주의를 준다. 

-  응급처치방법: 손이나 팔, 발 등이 끼었다면 상처 부위를 살펴 부기와 출혈을 확인하

고 손발을 굽혀본다. 

(3) 쇼핑카트 사고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을 수 있

다. 또한, 쇼핑카트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충돌하는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쇼핑카트에 손가락이 끼거나 어린 아기를 쇼핑카트

에 태웠다가 미끄러져 몸이 끼이는 등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6]	회전문,	자동문	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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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쇼핑카트	사고

-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

- 쇼핑카트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충돌하는 사고

-  쇼핑카트에 손가락이 끼거나 어린 아기를 쇼핑카트에 태웠다가 미끄러져 몸이 끼이

는 사고 

쇼핑카트와 무빙워크 사고 

대형마트의 쇼핑카트에는 규정된 무게이상은 짐을 싣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는 꼭 지

정된 좌석에 앉혀서 벨트를 착용시켜야 한다.   

3살 아이를 둔 부부가 마트에서 쇼핑카트에 짐을 싣고, 그 위에 아이를 앉히고 무빙워

크를 내려가던 중 쇼핑카트가 아래로 밀리면서 아이가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아이는 머리와 얼굴 등 전신에 타박상 및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쇼핑카트에 아이를 태울 때는 규정된 자리에 앉혀서 이용해야 한다.

[그림	17]	쇼핑카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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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백화점, 쇼핑몰,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승강기, 회전

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회전문은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해주지만 때로

는 큰 위험에 빠지게도 한다. 

특히, 대형 쇼핑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빙워크는 특성상 쇼핑카트를 끌

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카트가 연쇄적으로 뒤엉켜 넘어지거나 무빙워크의 

회전부에 어린이의 손, 옷자락 등이 끼이게 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회전문 탈 때 보호

자의 손을 잡지 않고 어린이 혼자 과잉행동을 하거나, 승강기 안에서 불필요

한 버튼 조작, 장난 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요.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안전 선 안에서 바른 자세로 전방을 주시하고 손잡이를 꼭 잡고 이동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잘 지켜 차례

차례 내리고 난 후 타도록 해야 한다.

(1) 엘레베이터 안전수칙 

①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승강장 안의 바닥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탄다. 

② 필요한 버튼만 누르고, 안에서는 뛰거나 발을 구르지 않는다.

③ 엘레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거나 문에 기대어 서지 않는다.

④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탄 채로 서지 않는다. 

⑤ 문틈에 다른 물건을 끼우지 않는다. 

⑥ 갇혔을 때는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후 기다려야 한다. 

⑦ 갇혔다가 문이 열린 경우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나간다. 

⑧ 화재, 지진 등의 비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⑨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림	18]	엘레베이터의	안전한	이용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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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전문, 자동문 안전수칙

① 회전문은 너무 빠르게 밀지 않는다. 

② 손, 발, 옷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회전문의 한 칸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④ 회전문이나 자동문으로 장난치지 않는다.

⑤  자동 회전문 주위에 어린이가 혼자 접근하거나 놀지 않도록 보호자가 충

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⑥ 자동으로 열리는 문에 들어갈 때는 정면에서 이용한다.

⑦ 문이 열리면 신속히 지나가고 문 사이에 멈춰 서지 않는다.

⑧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⑨  자동문이 사람을 확인해도 문이 즉시 열리지 않아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

로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한다.

[그림	19]	회전문,	자동문의	안전한	이용

(3)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안전수칙 

① 계단에 표시된 노란 안전선 안에 서 있어야 한다. 

② 아래·위로 걸어 다니며 장난치지 않는다. 

③ 갑자기 멈추면 위험하므로 이동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타야 한다. 

④ 계단 사이에 물건이나 옷자락, 신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진행방향을 거슬러 오르내리지 않는다. 

⑥ 맨발로 타거나, 기대어 서거나 계단에 앉지 않는다. 

⑦ 손잡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⑧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⑨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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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4) 쇼핑카트 안전수칙 

①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고정시킨다. 

② 물건을 담는 곳에는 어린이를 태우지 않는다. 

③ 쇼핑카트의 옆이나 앞에서 기어오르거나 올라타지 않도록 한다. 

④ 어린이가 탄 쇼핑카트를 어린이가 밀지 못하도록 한다.

⑤  쇼핑카트 사용 전에는 안전벨트와 바퀴 등이 고장 나지 않았는지 살피

고 사용한다.

⑥  쇼핑카트에 영ㆍ유아를 태울 시에는 최대 허용 체중을 확인하고 태운다.

 - 유아용 쇼핑카트 : 9kg

 - B형 쇼핑카트 : 15kg

[그림	21]	쇼핑카트의	안전한	이용

안전벨트
경고

당신의 아이가 카트에서 떨어져 심각한 머리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것

쇼핑 중 항상 아이와
함께 있을 것

바스켓 안에 절대 아이를
태우지 말 것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것, 체중 15kg 이하의 어린이만 탑승가능>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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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린이 폭력 예방

◈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의 고도화 등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장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폐해와 유괴에 대해 알

아봄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도한다. 

1) 어린이 성폭력

(1) 어린이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자

신의 성적인 충족을 위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

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이란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

데, 이중 아동성학대가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주로 아동 성학

대라는 개념을 쓰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

아동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동보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

을 위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

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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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05조)]

우리 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

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

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

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

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

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WHO의 정의]

아동 성학대는 어린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

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

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어린이가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

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어린이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 어린이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를 이용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에서 2~3위로 매우 높다. 

흔히 성희롱ㆍ성폭력은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지만 어린이 성폭력이 전

체 성폭력의 30%나 된다. 피해 연령별로는 8~13세의 어린이가 65.5%이며, 가해자의 

84%는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린이 성희롱ㆍ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가

해자는 남녀노고,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요즘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은 어린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사회적, 성적 후유증과 더불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어

린이의 일생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를 병

들게 한다. 

성폭력 문제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평소에 개방적인 분위기로 어

린이에게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생활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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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성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여러 형태의 강요가 이루어졌는지, 성기 혹

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어린이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린이에게 어

떤 유해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결국 어린이 성폭력은 어린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의 성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① 대상별 어린이 성폭력

•�또래들이 화장실 훔쳐보기, 치마 들추기, 신체의 변화에 대해 놀리기,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만지고 도망가기 등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속옷으로 가려진 내 몸의 소중한 곳을 만지려고 하는 

경우이다.

•�주변에 아는 어른이나 오빠들이 내 몸을 만지는 경우이다.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거나 따라오라고 하여 몸을 만지거나 보여주는 

경우이다.

② 행위별 어린이 성폭력

•�어른들이 자신의 성기를 어린이에게 노출시키면서 어린이의 관심을 유

도하거나, 비밀스럽게 혹은 드러내놓고 어린이가 옷을 벗거나 목욕하

는 모습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 등이다.

•�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 성폭력은 주로 어른들과 몇몇 운 나쁜 어린이들만 당하는 것이다.

- 실제라기 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나 거짓일 것이다.

- 가해자는 주로 낯선 사람들이거나 정신병자일 것이다.

- 피해 어린이는 금방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아 쉽게 알아챌 수가 있을 것이다.

- 어렸을 때의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어린이를 집밖에 나가 놀지 않게 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방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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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성 성폭력

- 나체노출 : �가해자가 가족 전체 혹은 일부 구성원 앞에서 나체로 집안을 돌아다니

는 행위

- 의도적 탈의 : 가해자가 아동 앞에서 성적인 의도로 옷을 벗는 행위

- 성기노출 :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노출시키면서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

는 행위

- 아동관찰 : �가해자가 비밀스럽게 혹은 드러내놓고 아동이 옷을 벗거나 목욕하는 모

습,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

•접촉성 성폭력

- 성적키스 :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인들 간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로서 

매우 어린 아동들조차 이의 부적합성을 감지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애무 : �가해자가 아동의 가슴, 복부, 성기, 허벅지, 혹은 엉덩이를 애무하는 

행위이며 아동이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성인의 신체부위를 애무하

기도 한다.

- 자위 : �성인이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아동이 자위하도록 하고 이를 관

찰하는 행위이다. 때로는 성인과 아동이 자위행위를 상호관찰하기도 

하고 성인과 아동이 상대방에게 자위행위를 해주기도 한다.

- 펠라치오 : �가해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아동의 구강에 삽입

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성인이 아동 성기를 구강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 커니랑커스 : �가해자가 여성 아동의 질 부위에 입과 혀를 위한 위치한 구강-

성기   접촉 혹은 여성가해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질 부

위에 구강-성기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손가락삽입 : �가해자가 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

로서 때로는 손가락이 아닌 병이나 야채 등의 이물질을 삽입

하기도 한다.

- 음경의 항문 삽입 : �남성가해자가 음경을 피해아동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의 항문은 신축성이 있어 상처 없이 삽입

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음경의 질 삽입 : ��남성가해자가 음경을 여자 아동의 질에 삽입하는 행위

- 드라이섹스 : �가해자가 자신의 음경을 아동의 성기, 엉덩이, 허벅지 등에 문

지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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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의 원인

① 개인적 요인

- 퇴행형 가해자 : �성인이 일차적인 성적 대상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특히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아동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집단으로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업적ㆍ사회적ㆍ성적 적응

상태가 매우 약해질 때 성폭력을 하게 된다. 

- 고착형 가해자 : �선택적 소아기호증이라고도 부르는 고착형 가해자는 일찍부터 성적 

대상이 아동으로 결정된 경우로 간혹 성인과 성관계가 있다 하더라

도 일차적인 성적 대상이 아동인 집단이고 동성 소아기호증이 대부

분 이 유형에 속한다.

② 가족적 요인

근친 성폭력을 유발하는 가족유형은 첫째, 부부간의 성적 불화가 딸과의 근친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갈등회피형태이고, 둘째, 가족해체에 대해 공포가 있어 부녀의 근친성

폭력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묶고, 부부간의 갈등을 약하시키는 갈등조정 형태가 있다. 

남매간의 근친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장한 후 정상적인 남녀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

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남매간의 근친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대개의 부모들

이 이 사건이 이웃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피해자인 딸에게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③ 사회ㆍ문화적 요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배와 성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한편 아동과 그 어머니

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성 중심의 성적 사회화 문화인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④ 심리적 요인

아동성폭력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성적 호기심, 남성의 발산욕구 등의 외적표출이라

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일탈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어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 

져 있다. 부모님들께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의 

대처방법을 평소에 교육시켜 두는 것이 좋다.

•�외출 시 만날 사람, 장소, 시간 등을 집안 어른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등·하교 길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은 피하도록 한다.

•�모르는 사람의 차에 함부로 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않는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오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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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한다.

1단계 나의 몸은 구조마다 다른 이름이 있고, 각기 하는 
일이 달라요.
나의 몸은 소중해요.나의 몸은 소중해요

2단계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 몸은 서로 다른 점이 있
어요.나의 몸은 친구와 달라요.

3단계 •친군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친구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친구의 몸도 소중해요.
•친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타인의 몸도 소중해요

[그림 22] 성폭력 예방을 위한 3단계 성교육

특히 어린 아이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익혀 둘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어린이가 속옷을 입었을 때 ‘옷 안의 네 몸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

하고 말해준다.

- �누군가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돼요! 싫어요!’라

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에게 가해자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또는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고 “싫어요. 비밀로 하지 않을 거

예요” 라고 말하라고 주의를 준다.

-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고 끝까지 보호해 줄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

지 말고 곧장 이야기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않는다.

- 어디 갈 때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꼭 알리도록 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오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 공공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한다.

-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 �엄마, 아빠 외는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절대로 옷을 벗으면 안됨을 강조한다.

- �누군가 속옷 속의 내 몸(가슴, 생식기)를 만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큰소리

로 말하고 도망친 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도록 가르친다.

- �성범죄자가 아무리 범행 의사가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범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은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 �조금이라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 선생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도록 

가르쳐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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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대처하기 쉽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믿을 만한 어른이나 친구에게 반

드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에는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면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① 눈동자를 보고 당당하게 “싫어요.” 또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② 틈을 이용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③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④� 아는 사람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어린이 성폭력 전담 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14/02-3274-1377/www.child1375.or.kr)

※ ��사이버경찰청(cyber112.police.go.kr, 1566-0112)

╋  이야기 해주기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에 그 피해는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아동성폭력범죄에 피해자가 된 

순간부터 피해아동과 그 부모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육체적ㆍ정신적ㆍ감정적 

고통에 휩싸이고 평화롭던 가정이 일순간에 악몽 속에 빠져들게 된다. 피해아동의 가족은 자신의 

보호 소홀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죄의식,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학과 과도한 음주ㆍ흡연으로 신체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피해의 대상이 된 후 직장생활 및 생업에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실직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아동의 피해회복과 범인을 찾는데 많은 비용을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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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린이 유괴

◈ 지도상의 유의점  

유괴는 의사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유괴대

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유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 어린이 유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괴는 폭력,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억류하는 범죄이다. 

또한 납치는 유괴의 일종이며, 이 경우에는 신체적 자유의 구속보다는 주

로 범죄자가 폭력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비행기 등을 포함

한 피해자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

를 침해하는 일로써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 기망ㆍ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 한다. 따라서 약취와 유인을 총칭하여 유괴라고 정의한다.

╋  이야기 해주기

유괴의 개념

아동 유괴의 경우, 독립된 단일 개념이 없고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 유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형법상 ‘아동 유괴범죄’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 어렵다.

*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치는 유괴의 일종이며, 이 경우에는 신체적 자유의 구속 자체보다는 주로 범죄자가 폭력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비행기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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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가해자가 면식범인 사건이 59.2%로 비면식범(40.8%)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그림 23] 유괴의 목적 

[그림 5]에서 기타목적은 복수와 단순한 애착, 특별한 목적 없이 충동에 의한 범행을 뜻

하는데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는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65.9%로 남자 어린이(34.1%)보다 2배 가

까이 많았으며, 가해자는 남자가 65.3%로 여자(34.7%)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다른 범

죄와 비교하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24] 유괴대상

양육 성적 영리 기타

피해자

미취학 아동(6세 이하)

학령기 아동(7~13세)

청소년(14세~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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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사건 발생 시간

또 집 인근에서 유괴되는 경우가 가장 잦았고 학교 주변, 학원 주변이 그 뒤를 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1~6시가 가장 많아 어린이 유괴의 취약시간대이다. 

(2) 어린이 유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호기심 유발형 

•�과자나 선물을 사 주거나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한다. 

⇒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거절한다.

선물 등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괴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돈을 이용한다.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는 식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용한다.

->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한다.

과자 및 선물을 사 주거나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거절한다.

② 지인 사칭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부모님을 친구, 친척이라며 같

이 가자고 한다. 

⇒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오전

오후 1~6시

밤시간대



 488

부모님의 친구, 친척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괴한다.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가장하여 걱정과 공포심을 이용한다.

•�유아의 옷이나 가방에 새겨진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이름을 

대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며 접근한다.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부모님은 친구, 친척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

면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③ 동정심 유발형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거나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

달라고 한다. 

⇒ ‘같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싫다고 말한다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유괴한다.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가장하

며 유인한다.

•�경찰이나 조사관을 가장하여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아동에게 자신의 위치를 사

용하는 권위를 이용한다.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거나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싫다고 말한다.

④ 강제 유괴형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가자고 하거나 데려간다.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간다.

•�같이 가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며 위협과 공포심을 이용한다.

•�술이나 수면제 등이 들어 있는 약물을 이용한다.

->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강제로 가자고 하거나 데려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

어요! 도와주세요!’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일반적으로 함상 궂은 인상의 사람이 유괴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괴범의 모습은 험

상궂을 수도 인자하게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친절하게 말하고 선물도 주며 호감을 줄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괴범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

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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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의 특징

•�아동이 가해자의 요구에 순조롭게 따랐든 아니든 상관없다.

•�거리와는 상관없이 아동이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도와는 무관

하게 옮겨지는 것

•�아동을 밤새 붙잡아 두고 있거나, 살해한다든가, 관계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감금시킨다든가, 아동을 영구적으로 데리고 있는 것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잡혀 있는 것

•�아동유괴의 목적은 피해자인 아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범죄자의 범행의도를 뚜렷이 밝혀내지 못한 경우도 많고, 범행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해석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많다.

유괴의 목적

협박이나 폭행 등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유인하여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① 모성욕구 : �유괴 장소 부근에서 찾게 된다. 주로 병원에서 유괴를 하고, 유괴 장소 부

근에 사는 경우가 많다.

② 성적 욕구 : 성적욕구 충족이 가장 대표적인 동기가 된다.

③ 경제적 이익 : �아동을 인질로 양육자에게서 물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④ 복수 :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보다 이혼상태이거나 양육권 분쟁 중, 아동을 양육하       

지 않고 있는 부모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⑤ 살인 욕구 : �유괴당한 아동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 비해 훨

씬적다. 가해자가 유괴한 아동을 죽이는 경우에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기보다는 이미 살해하기로 계획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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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괴범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1단계 : 기회 엿보기

유괴범이 범행 대상을 찾는 단계입니다. 보통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어

른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눈여겨봅니다.

예방법)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도록 합니다.

2단계 : 탐문하기

유괴범이 범행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어린이에게 다가가 어린이와 부

모의 이름, 주소 등을  물어봅니다. 이때 어린이가 저항하거나 의심하면 그냥 가는 경

우가 많습니다.

예방법) �낯선 사람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

리 자리를 피합니다.

3단계 : 유괴하기

유괴법이 어린이를 범해 장소로 데려가는 단계입니다.

예방법)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도록 합니다.

 

(4)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이렇게 해요

낯선 사람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 구호를 꼭 기억하세요.

① 안돼요!

낯선 사람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 큰소리로 “안돼요!”라고 외쳐요.

② 싫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싫어요!”라고 말해요.

③ 도와주세요!

�위험할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고,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고 112번으로 전화해

서 도와 달라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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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국민안심 서비스 

범죄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 유괴와 같은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휴대폰 등으로 경찰에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정보 제 공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시스템인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실시되었다.

□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원터치SOS : 휴대폰·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 �사전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고 위급상황시 휴대폰·스마트폰의 단축번호를 눌

러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 112앱 :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19세 이하) 가입자

  - 스마트폰의 112앱 터치로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 U-안심 :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전용단말기 소지자

  - 전용단말기 SOS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유 괴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트리아 소녀 나타샤 캄푸쉬는 “오직 범인이 시

키는 대로만 서거나 앉거나 걸을 수 있었다. 일어날 때도 앉을 때도 범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뻗기 전에도 물어봐야 했다.”고 말했다. 

등교길에 유괴됐던 10세 소녀는 5㎡의 지하방에 감금된 채 8년을 보냈다. 하

지만 학대, 구타, 굶주림 속에서도 소녀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8세

가 되던 해 탈출에 성공했다. 

1991년도에 이모 어린이가 어느 날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 유괴범에게 납치되었

다. 유괴범은 공중전화로 부모에게 7천여만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였다. 이모군의 어

머니는 경찰과 함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유괴범과 44일 동안의 기나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44일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이군은 한 토끼굴이라 불리는 한강의 굴 안에서 사

체로 발견되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코와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였다. 부

검 결과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위에서 발견 되었던 것으로 볼 때 유

괴한 뒤 바로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44일 동안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었

다. 이군을 살해한 유괴범을 아직도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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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괴,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이렇게 해요

① 유괴 예방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곳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는다.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나 차가 가까이 오면 멀리 떨어지도록 하며, 자동차를 태

워 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는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안전한 큰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 않고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다.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외출할 때는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약속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삼가 하

는 것이 좋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있으며, 누군가 찾아오면 쉿! 

하고 없는 척 한다.

•�위협을 느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동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한다.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② 대처방안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낯선 사람을 만난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까운 안전한 

곳 (아동지킴이집, 친구 집, 가게, 상가, 학교 등)으로 가서 집에 전화

한다.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 갈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빨

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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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사 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들

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거나,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길 안내를 부탁한다거나 

기타 강제적인 납치 등으로 유괴하여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있으므로 그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① 예방 방법

•�아동의 예방 방법

- 낯선 사람과 단 둘이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만약 함께 탄 경우 절대로 상대방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되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만일의 경우 다음 층에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버튼 바로 옆에 선다.

•�부모님의 예방방법

어린이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유

괴에 대해 이해하고, 유괴범의 유인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사고로서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 낯선 사람과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

들은 어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낯선 사람과의 거리는 내 팔 길이의 2배 만큼 떨어지도록 가르친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과의 거리가 내 팔 길이의 

2배가 되는 만큼 떨어지도록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망칠 수 있다.

- 낯선 사람의 차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타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 나쁜 사람들도 옷을 잘 차려입고,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런 사람은 남자나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일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일 수 도 있음

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도록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게 하고,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게 한다.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집에 혼자 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경우, 열쇠를 남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되고, 집에 아

무도 없어도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들어가도록 한다.

- 가족의 사고소식 등 어린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낯선 사람이 와서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어린이를 대신 데리러 왔다고 하면 직접 

부모님께 확인해 보도록 가르친다. 또한 가정에서도 평상시에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해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를 대신 데려오라는 부탁은 하지 않을 거야”라

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어서 어린이가 속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부모의 허락 없이는 받아먹지 않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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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할 때에는 부모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유치원이나 친구 집에 갈 때에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게 하며, 혼자 놀지 않도록 한다.

-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살고 있는 동네까지 분명하게 외우게 한다.

  �집 전화번호와 지역번호도 외우게 한다. 가능하다면 부모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도  외우게 한다.

- �비상시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전화번호 ‘119’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중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 때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 위험한 장소란 어떤 곳인가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본다.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를 들면 주차장, 엘리베이터, 빈집이  

나 공터, 공원, 높은 울타리가 이어지는 길, 쇼핑센터 등

-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친다.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훈련시킨다. 어린이가 망설이면 끈질기게 따라와 차마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함께 연습해 본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잘 몰라요”

•설문조사 핑계로 선물을 준다고 하면 “필요 없어요”

•모델로 스카우트하겠다고 하면 “관심 없어요”

•힘들어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출처 : 경찰청

☞낯선 사람이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 빨리 가보자"
•(차 안에서) "학교(병원·학원 등)를 찾는데 도와줄래"
•"친구들이 저기서 너 기다리고 있던데 같이 가자"
•"저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하던데, 구경 가자"
•"엄마친구야, 아줌마랑 엄마 있는데 같이 가자"
•"집이 같은 방향이네 태워다 줄게"
•"게임 카드를 보여주며" 같이 갈래? 사줄게"
•�"새로 생긴 학원에서 선물도 주는데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 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상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를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하게 합니다.

아이이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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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처방안

유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와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어린이

- 범죄자가 구타를 하거나 유괴를 하려는 경우의 행동 요령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의 

고함소리는 “아악”이 아니라 “살려 주세요”라고 명확히 말한다.

•�만약 범죄자가 입을 틀어막았다면 그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잡아서 떼어내면 어린이

의  힘으로도 충분히 어른 손을 쉽게 떼낼 수 있다.

- 평상시에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해둔다.

   �갑작스런 위험상황에서는 당황하여 고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므로 평상시에 

“안돼 요! 싫어요! 살려주세요, 저리 비켜요” 등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연습

해둔다.

- 만약 범죄자에게 이미 잡힌 경우의 행동 요령

   �침착하게 도망갈 기회를 노린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올 상황이 안 되는 곳에서 

강한 반항은 오히려 범죄자를 자극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자극

하지 않으면서 빈틈을 노려 도망갈 기회를 보도록 한다.

③ 유괴를 당하는 순간 이렇게 해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괴를 당하는 순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을 던져요 : 우선 주변의 시선을 끌어야 하니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가방, 책 등)을 던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큰소리로 외쳐요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를 외쳐요.

•�바닥에 드러누워요 : 유괴범이 데리고 가기 어렵도록 체중을 실어 땅에 

눕습니다.

④ 유괴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요.

•�유괴범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유괴범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

지 않습니다.

•�유괴범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행동은 유괴범을 자극할 수 있어요. 더 위험한 상황

에 처하지 않도록 유괴범의 지시를 따릅니다.



 496

•�마음을 진정시켜요.

  �유괴를 당하면 겁나고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범인의 차량 번호를 외워요.

  �유괴범의 차를 탈 때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주의하여 차량번호를 외웁니다.

•�밥을 잘 먹고 건강을 지켜요.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면 더 겁나고 두려워요. 밥을 잘 먹고 아프지 않

도록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기억하면서 집에 돌

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기다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각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 달라 해요.

     ⇒ 혼자 집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 주지 않아요.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최신 게임기를 준대요.

     ⇒ 부모님 허락 없이 길거리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은행에서 만났는데 나를 데려 오라고 했대요. 같이 가자고 하
는데 어떻게 해요?

     ⇒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해도 먼저 엄마에게 확인해요.

나의 안전 지수는?
부모님 말고도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은 믿을 만한 어른의 

연락처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싫어요! 안돼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비상시 공중전화를
이용해 긴급통화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나의 안전지수

맑음

넓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보다

외진 곳이라도 빨리
갈수 있는 길을 택한다

첫 인상만으로 그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대체로 잘 알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탈때
낮선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탄다

나의 안전지수

흐림

길에서 처음 본 사람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가나 공원의 공공화장
실은 혼자서 이용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즐거 일이고
종종 그런다

나의 안전지수

비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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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주기

실종·유괴 성인여성도 공개해 찾는다.

경찰 ‘엠버경보’ 대상 모든 여성으로 확대 추진

경찰청은 실종·유괴 사건의 피해자를 언론매체나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공개해 찾는 

‘엠버경보(AMBER Alert)'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 실종 또는 유괴되었을 때 언론

사나 유대전화 메시지, 전광판 등으로 엠버경보를 내보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납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엠버경보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 경보는 유괴·납치된 부녀자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의심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본부장의 요청으로 발령된다.

엠버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됐다 살해된 여자 어린이 엠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딴 실종아동 알림 제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출처 : 연합뉴스(2009)

함께해보기 1

 1. 밖에 놀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부모님과 집에 계신 어른들께 꼭 말씀드려요.

B. 나가서 놀고 돌아온 다음에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C. 종이에 적어놓고 나가면 되요.

정답 : A. 부모님과 집에 계신 어른들께 꼭 말씀드려요.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놓고 나가도 보지 못하실 수 있으니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언제 돌아오

는지, 누구와 만나는 지를 말씀 드립니다.

2.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혼자 다녀요. 덩치가 커서 혼자 다닐 수 있어요.

B.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더 재미있어요.

C. 빨리 가려고 어두운 지름길로 다녀도 괜찮아요.

정답 : B.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더 재미있어요.

길이 빠르다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로 다니지 말고 환하고 넓은 길로 친

구들과 함께 다니도록 합니다.

  퀴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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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르는 어른이 도와달라며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B. 도망쳐요.

C. 어른들의 차를 함께 탄 후 도와드려요.

정답 : A.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절대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억지로 데려

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외치고 밝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 도망

가서 도움을 구해요.

4.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문을 열어드려요.

B. 혼자 있다고 말해요.

C. 가만히 “쉿!”하고 있어요.

정답 : C. 가만히 “쉿!”하고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열러달라고 할 때는 일단 아무소리 

안내고 “쉿!”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실꺼예요.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거

나 부수려고 하면, “엄마! 아빠!”를 외치고 나중에 오시라고 말하거나 112로 

전화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출처 : 주니어 네이버

실종

실종아동
실종신공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
는실종아들"이라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
고 있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이라 말한다.

기아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말한다.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
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가출소년"이라하고,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
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 말한다.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실종아동.가출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고등의 관계로 사실상 실종아동.가출인을 보호.감독하
는 자를 말한다.

장기실종아동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자 48시간인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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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시설
아동보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
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으로 행정관청에 설치신고 등의 여부는 불
문한다.

행불자
실종아동등 가출인 중 합동심의회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
수한 대상자를 말한다.

정신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
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
계없이 실종아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치매노인
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한 치매질환자는 
정신지체장애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실종예방을	위한	부모님	지침

(1)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지 않기

(2)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님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기

(3) 자녀의 정면사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미리 찍어두고 항상 소지하기

(4)  자녀의 신상정보는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온 안쪽, 주머니 등)에 기입하거나 

넣어주기

(5)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몇 번씩 같이 연습 해보기

(6) 부모와 헤어졌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게 가르치기

(7) 길을 잃었을 경우부모에게 전화 또는 ‘긴급전화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치기

(8) 실종예방 3단계 구호(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를 암기시키기

(9) 외출 시 자녀의 착의사항을 기억하기 

3)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실종아동들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 

1)	실종예방을	위한	어린이	지침

(1) 내가 어디 있는지 늘 부모님께 알리기

(2)  나갈 때 부모님 또는 집안에 계신 어른  

들께 허락 받기

(3) 내 이름,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 기억하기

(4)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 또는 ‘

긴급전 화 112’에 전화하기

(5)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 선물 등을 받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출처 : 보건복지부



 500

괴 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

아갈 수 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한다. 

(3)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린다. 아이가 잠깐 한

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다. 

(4)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다. 아이가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

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5)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본다.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       

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다. 

(6)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준다. 

(7)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한 사

   람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둔다. 

4) 실종아동 신고방법(발생 시)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182)센터에 신고방법

1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단계 :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 실종아동발견 신고방법(보호 시)

1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단계 :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5) 실종상황 시 대처방법

(1) �당황하지 말고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한다. 

(2) �아이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 확인하고, 주변에 아이에 대해 물어

본다. 

(3)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최근 사진, 신체특징,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실종아동찾

기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트위터(missingchild182)에 게재한다. 

아이들에게 평소에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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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와 헤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보호자와 만났던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평소에

    지도하며, 경찰관이나 인근 슈퍼 등에 근무 중인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알려준다. 

(3)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112에 신고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6)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 강력 범

죄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사회안전망 및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로, 아

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

했을 때 임시 보호를 하는 한편 지구대와 핫라인 등을 통해 경찰과 연계한다.

Best Tip   실종예방 구호 3단계

1. 멈추기 :  길을 잃거나 헤어지면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게 한다. 부모는 역시 자

녀가 사라지면 왔던 길을 되짚어 가봐야 한다.

2. 생각하기 :  자신의 이름과 부모이름, 부모 연락처, 주소 등을 10번씩 외우며 기다리

도록 한다.

3. 도와주세요 :  주위에 있는 아이와 함께있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전화 112’ 또는 182를 눌러 경찰

아저씨나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출처 : 경찰청

출처 : 경찰청

출처 : 경찰청

으악~ 도와주세요
컹컹
~

저기 나쁜아저씨가···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흐흐~
이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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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어린이 안전 실천 수칙

1.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먼저,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춘다. 차가 오는지 왼

쪽과 오른쪽을 살펴보고,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차량이 멈추었는지 꼭 확인한 후 손을 들고 차를 보면서 건너가도록 한다.

2. �어린이는 전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플러그나 잭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하고, 

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부

모님에게 먼저 사용법과 주의점을 듣고 사용하도록 한다.

3.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으면 당황하여 달리지 않고 멈춘다. 그리고 바다에 엎

드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바닥에서 구른다. 친구들은 옷을 벗어서 불을 

꺼주고, 물을 가져와 뿌려준다.

4.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맨발로 놀면 유리조각이나 돌 등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조

심한다. 놀이기구별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배우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논다. 옷은 활

동하기 편하고 몸에 잘 맞는 옷으로 입는다. 끈이 달려 있는 옷을 입으면 놀이기구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공공장소에서 자주 이용하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안전선 내에서 

바른 자세로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이동한다. 움직이는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한다.

6.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싫어요.” 또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당당하

게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성폭력 가해자

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 또는 친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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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우리 나라의 어린이 사고유형과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이 제일 높다.

② 취학 아동보다 미취학 아동 사고가 많다.

③ 여아보다 남아 사고가 월등히 많다.

④ 보행 중 사망사고는  이면도로 횡단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 2 �장소별 사고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가구를 창문 가까이 둔다.

② �주방사고 예방을 위해 칼이나 가위 등 다칠 우려가 있는 주방용품은 유

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③ �욕실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욕실바닥에 물건을 늘어놓고 장난을 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어린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쪽에서 걸어가며, 계단

을 오르내릴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게 한다.

 

문제 3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② 한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③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④ �불꽃의 위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

차 뒤로 뿌린다.    

문제 4 놀이터 사고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려야하며 그넷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한다.

②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가고 미

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앞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탄다. 

③ �시소 등 흔들 놀이기구를 탈 때는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으며 두 손으로 

손잡이를 반드시 꼭 잡고 타야 안전하다.

④ �회전하는 놀이기구에서는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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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엘레베이터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승강장 안의 바닥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탄다. 

② 갇혔을 때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한 후 기다려야 한다. 

③ 엘레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거나 문에 기대어 서지 않는다.

④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탄 채로 서지 않는다. 

 

문제 6 �어린이 유괴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아도 따라가지는 않는다.

②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곳에서 알려주지도 말고 따라가지 않는다.

③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로 오도록 한다. 

④ �값비싼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삼가 하

는 것이 좋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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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 ❹
	 해설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이 65%를 육박하고 있으며, 

보행 중 사망 사고는 무단횡단, 횡단보도 횡단 등 도로횡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학 아동보다 미취학 아동 사고가 많고 

여아보다 남아 사고가 월등히 많다. 보행 중 사고는 대부분이 아동이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만 

꾸준히 실시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2  정답 : ❶

	 해설 : �장소별 사고 대처방안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구를 창문 

가까이 두지 않는다. 의자, 침대, 책상 등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를 창문 옆에 두지 않는다. 평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보는 것을 삼간다.

문제 3  �정답 : ❹

	 해설 :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 소화기 의 안전핀을 뽑는다. → 한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 불꽃의 아래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차 뒤로 뿌린다

문제 4  �정답 : ❷

	 해설 :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가고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끄럼판에서 내려올 때는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오고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부딪히지 않도록 빨리 자리를 비켜주며 

가방이나 장난감을 들고 타지 않도록 한다.

문제 5  �정답 : ❷

	 해설 : �엘레베이터 안전수칙에서 갇혔을 때는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후 기다려야 하며, 갇혔다가 문이 열린 경우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나간다.

문제 6  � 정답 : ❹

	  해설 :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곳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는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안전한 큰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 않고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다.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평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동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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